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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사회과학 방법론상의 보편적 문제와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에

특유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제하에서 최근 남한

학계에서 북한 연구방법론의 모색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하였다. 이를 위해 70년대 후반에 발표된 안병영의 
" 

북한연구의 방

법론"에 제시宅 
'

외재적 접근법'과 기존의 방법론에 반발하여 80년대 후반

부터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인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 등이 북한사회의 적절

한 이해를 위해 제기한 이른바 
'

내재적 접근법'을 비교·검토하였다. 송두
J

율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연구에 주로 쓰이던 기존의 접근법

들인 전체주의이론,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렴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

밖'

으로부터, 곧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나 척도에 따라 분석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사회를

'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

내재

적 접근법'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비판하는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를 
'

밖'으로부터 분석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 

외재적'

접근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병영이 자신의 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는 북한연구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내재적 접근론

자들이 비판하는 이른바 
'

외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

적 접근법은 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진보적 9 소장 북한연구가들간에 급

속하고 광범하게 파급되었다. 그 결과 남한학계에서 북한연구의 동향은

크 게 기존 학자들이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과 신진 소 장학자들이 택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해 비

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

다. 외재적 접근법은. 내재적 접근법이 적절히 비판하는 것처럼, 자본주

의-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가치기준이나 척도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평가

하는 잣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사회의 독자성과 고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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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한 적이 t 았음응 부

인할 수 없다w 하지만 내재적 접굔법 역시 일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내재적 접근법이 종래 남한사회와 학게에 만언되어 있던 빈·북의식 및 반공

의식을 청산, 극복하고 북한을 포힘·한 사회주의체제를 그 체제가 추구하는

이 념과 논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적절한 이해에 기

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뼝가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

성과 고유성에 대한 해명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사회의 兮정적인 측면을 과

장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해 왔으며, 사회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

의 공통정에 착안하여 양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을 간과해 왔다. 요컨

대 부정적인 측면에서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1근법은 양자 공히 이데올

로 기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y被다고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양

접근법은 일정한 한게내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暑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펀 필자는 북한연구를 둘러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방법

론상의 논쟁이 근뵨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일반의 방V]론을 둘러싼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떤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각

각 체제 
'

안' 의 행위자(actor>의 시각과 체제 
' 

밖'의 간찰자(observer)의

시각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행위자의 시각과 괸·잘자의 시

각은 때루 일치하고, 때로는 모순되며, 또 때로는 상이하지반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흔 단일의 일관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되며, 사회현상

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복잡한 오)무를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7상적으로 내

재적 접근법과 외재격 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었는가를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대립적이연서도 보완적인

상호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필자는 
'

본론' 에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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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추상적으로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고 우월한가를 논의하기

보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언 관계를 다음 여섯 가지의 논점을 통해 좀더 치밀

하게 분석. 고 찰하였다. 먼저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
I

제의 긍정적인 측연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연, 외재적 접근법은 그 부정

적인 측면을 드 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잘

못된 인식과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

법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언제나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 출하는 것이 아니

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상호 합의하여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눙하다. 섯째. 관

찰대상인 현실영역의 특성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

는 반면, 외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토지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경우와 같은 예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어떤 현상의 경우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병존적으로 적용가

눙할 것이다. 예컨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어난 북한의 이

른바 
'

종과싸움' 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 다

른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여 양 해석을 병존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눙하다. 또한 주체사상의 기능에 관해서도 내재적

근 과 외재 접근 에 따 해석을 존시 는 것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주어전 현상에 관한 양 해석이 상호 모순되어 그것들은 병존적으로

취하는 겻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각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

실정합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

리는 내재적 접근법을 
'

현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외재적 접

근법을 
'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으로 비유하여 양자의 복잡한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여섯 가지의 논점은 사회
w

과학의 가장 난해하고도 첨예한 방법론상의 문제와 근븐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논점을 북한연구에 적절한 한도내에서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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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힌·계를 지닌다

걸론에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午, 이에 근거하여 남힌학'게

에서의 
' 

질'못된' 북한언구 괸·행에 관한 필자의 의건을 진하고, 최근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

사회주의권의 붕괴' 가 북한 연구방법岳에 관해

지니고 있는 77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연구방법론: 
'

내재적(內在的)

상호관계에 관한 일 연구

접근법과 외재적(까在的>

9

접근법의

1. 들어개는 말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사용해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비

판적인 자의식(critical se l f-consciousness)을 필요로 한다. 즉 객관적으

로 존재하는 외부세계를 관찰, 인식하고자 하는 주체는 자신이 과연 어떠한

입장과 상태에서 관찰과 인식에 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정겅

(self-examination)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

론, 개념 및 이론틀은 외부세계를 단순히 중립적으로, 투명하고 왜곡없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픈주체의 주관적인 입장과 상태를 일정하게 반영하

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속성이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학문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념 및 이론틀은

현실을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전체로 재구성하여 지적으로 0 1해가능하게 안

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

계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철학적. 인식론적 문제로서 사회과학이건 자연

과학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문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보편적

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근븐적인 문제 이외에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정

치적. 역사적 상학이 빚어낸 북한학 특유의 문제에 직면한다. 제2차 세계대

전후 냉전의 형태로 정립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

는 해방후 남북한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을 동해 남북한 인민의 의식에 휴전후 40년동안 철저히 내면화되었다. 이

는 남북한에서 각각읜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

들에게 상대방에 태한 적대의식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주입,고취시킨 데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역대정권은 분단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공산주의 일반과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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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왜곡,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건전하고 비판적인

이해를 가로막아 왔다. 또한 최근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언구가 대체

로 정부의 이러한 목표에 7웅하어 수헹되어 왔다는 점은 무언할 수 Ii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적대의식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된 기존의 많은

북한연구가 의도적으로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먼을 강조, 픽'대한 빈'면 긍정

적인 측t편은 무시,왜곡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방해해

왔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냉전적 대립으로 인해 각

진영의 타진영에 대한 연구가 이데올로기적이고 펀과적이라는 보펀적 문제

의 힌B-적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는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확대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상의 보편적 문제와 분단 및 힌국전 으로 인한 정치

적. 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북한한1- 특유의 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올tdl·르

고 적절한 이해는 지난 반세기 동오( 지체되어 但'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의 대상이자, 또 하나의 주체인 북한에 대한 적절하고 간]관적인 이

해는 민족적 과업인 동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 연

구방법론들01 삐져 었는 이데올로기적 함정과 편견을 극복하고, 다가올 통

일 조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새로운 방tI]론을 모색하는 적'업은 시급히 요구

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학문적 작업의 토대로서, 최굔 남한학게에서 적절

한 북힌 연구방71론의 모 색을 둘러싸고 전개된 내재적 접근거과 외재적 접

근법의 대립과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겅토할 1절요가 있다.

여기서 외재적 접근법이란 70 년대 후반에 발표毛 안병엉(1982>의 
"

북한

연구의 방법론"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법들--예컨대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내재적 접근법은 안병영이 제시한 기존의 접근법에 반발하여 30년대 후반부

터 진보적인 소 장학지들인 송두율(1988), 강정구(1990), 이종석(1990) 둥이

제기한 접근법을 말한다. 송두율을 비롯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연구

에 주로 쓰 이던 기존의 접근법들인 전체주의이론,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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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이론 등이 사회주의를 
'

밖'으로부터, 곧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

한 가치나 척도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사회를 
' 

안'으로부터, 곧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 

내재적 접근법'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a

들이 비판하는 기존의 북한 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를 
'

밖'으로부터 분석하

기 때문에 통칭하여 
' 

외재적' 접근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11 내재적

접근법은 80년대 후반 이후 남한의 진보적인 소장 북한연구가들간에 급속

하게 파급되었다.2) 그 결과 남한학계의 북한연구 동향은 크 게 기존 학자

들이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과 신전 소 장학자들이 택하는 내재적 접근법으

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1

양 접근법에 관해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이 체제 
' 

안'의 행위자의 시각

을. 외재적 접근법은 체제 
' 

밖'의 관찰자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체제 
'

안'과 
' 

밖'은 물리적인 개녕이 아니

다. 다만 주어진 체제를 그 체제의 지배적인 이념, 규벙, 관행, 개념 등

을 위주로 하여 보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이념, 논리 등을 위주로 하여 보느

냐에 따른 구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4) 따라서 자신의 접근법을

1 ) 강정구는 명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에 대비하여 
" 

외재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1990, 26).

2)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현실 사회주의권의 
'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크 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강정인(1993)의 
'

들어가는 말'에서 옮겨온 것

임을 밝혀 둔다.

4) 가령 북한을 방문하여 관찰하는 여행자라 해도 북한사회에 관해서 외재

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고 내재적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재미교포인
라

조 광동이 쓴 
r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J(1991)는 일반 방문기와는 달리 내

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곧 행위자의 입장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자 고심한

대표적인 방문기이다. 가령 조광동은 자선의 취재원칙에 관해 
"

. . . 북한동

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내가 받

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일지라도 그 들 입장에서 왜 그 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기로 雙다."라고 말하고 있다

(1991, 12),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 거주하는 인민이라고 해도, 망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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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이온죽이 
" 

북한사회의 
' 

신발'을 신

고 북한주민의 
' 

인경'을 끼고"(1988,vi), 북한사회에 접근하는 방법, 곧 관

찰자로서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관찰대상인 북한인민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지우는 현상학적 접근법율 제안玆올 때,

이온죽이 제안한 접근법은 (뒤에 자세히 논의할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제
' 

내'의 행위자의 시각에서. 곧 내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바라

보拔다는 의사를 표 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현상율 이해'암에 있어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이녑, 목

표. 가치. 의도. 동기 등율 중시한다. 또 한 이러한 이념, 목표, 가치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사회의 문화, 규범, 개념, 님주에 따라서 사회혠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내재적 접근법은 단순히 북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인류학' 및 비교정치학

에서도 이미 상 한 호응을 확보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인R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상이한 문화권에서 사는 骨족이나 부족을 이해하고자 힐'

때 은히 쓰 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집단

적으로 춤올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행위가 기우제(祈雨祭)인지,

전쟁준비행위인지,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추대하는 행위인지, 규썽일탈자를

처벌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러한 단일행위의 복합된 행위인지--가령 우두

머리를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인지--를 인지(identify)하기 위해서는

월남자들이 망명이나 월남을 결심하면서 흔히 느 끼듯이, 북한사회를 사회주

의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외부적 시갹에서, 곧 외재적

접근법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은 물룐이다. 철학적으로 이러

한 관찰자와 행위자의 시각대립의 비근한 예는 플라톤의 
l(
국가, 제1권에

나오는 소크라테스(Socrates)와 트라쉬마코스(Thrasymachus)의 정의(표義)

에 관한 대논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주로 체제 내

부의 행위자의 입장에서 
'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가지거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定8)한 반면, 트 라쉬마코스는 외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일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논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으로 정리

한 논의에 대해서는 피트킨(Pitkin 1972, 241-6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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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들의 의도, 목표, 습속, 관행 등을 이해하는 것이 
'

선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S)

한편 비교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서구의 학자들이 제3세계의 정치.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학문적 한계와 결합을 비판하기 위해

종종 
'

종족중심주의(ethnocentrism)' 또는 
'

유럽중싱주의(Europocentrism)'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용어돌은 근본적으로는 서구의 기준과 가

치에 따라 연구대상인 사회를 이론화하여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곧 외재

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가치나 이념을 은연중에

그 사회에 강요,부과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그 사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정을 지적하는 것이다w 특히 60년대에 풍미했던

서구의 근대화이론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이고 유럽중섬주의라는 이유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비교정치학분야에서 소 련 및 동구권 사회

주의국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서구적인 기준과 발상에 따라 해석하고자 하

는 외재적 접근법은 소련 및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서구와 상이한 문화적 유

5) 물론 이것도 사례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 가령 원주민들의 정확한

의도나 동기 또는 그 들의 문화, 슴속 및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류학

자가 원주민들이 패를 지어 일부는 북을 치고, 일부는 덫을 만들어 배치하

며, 일부는 빗돼지를 몰고, 일부는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 아서 사냥감을

잡는 행위를 보고나서, 
"

저들의 행위가 종교적 축제인지 유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른바 
'

사냥행위'에 종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처럼 행위의 속성 및 관찰자의 기준과 개념에 따라 그 행위를

인지하거나 해석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Pitkin 1972, 258). 하지만 외

부의 관찰자가 자신의 개념, 관습, 문화적- 풍습의 기준에 따라 그 들의 행위

를 인지하거나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

론이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가 여행국의 풍습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

해서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풍습과 문화의 기준

에 근거해서 여행국 구성원들의 행위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들의 풍습과 문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해석하고자 노 력

하는데, 바로 이러한 태도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의 기본취지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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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CIl문이 아니라 서구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이

데올로기와는 상이한 이데올로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거

나 간과히.고 있다는 점에서 비관의 대상o) 되었디. 이 경우 외재적 접C%업

은 종·A중심주의나 유럽중심주의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자 -주의 이데올로

기의 우월성의 전제하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데올

로기 중심주의(ideologico-centrism)에서 비롯되는 한게와 결함 때문에 비

포1'받게 된 $이다.

이처럼 북한학 연구를 둘러싼 방법론상의 논쟁은 그 구제적인 발현 양

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일빈'의 방

th론을 둘러싼 첨에한 논쟁에 그 뿌리를 두고 었다고 할 수 있다. 기든즈

(Anthony Giddeus 1986>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리는 인문.

사회과학의 방12룐읍 간략하게 논의한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재적 $

근법과 외재적 접근t%의 대립은 분석철학의 헹위이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symbol ic interactiol1al isln)에 의해 대표되는 
'

주관주의

(subFctivism)' 와 3L조주의 및 기눙주의에 의해 대표되는 객관주의

(obJectivi m >의 데립, 인문과학에서 텍스트(text) 해석의 방법을 둘러싼

구조주의 및 7기구조주의와 이른바. 의도주의 이론(irIrnntionalist

t heol·ics)의 c;1립, 그 리고 사상사에서 스 키너(Ouentin SkillUer)와 같은 칙

자가 취아는 사상가의 의도와 당대의 맥릭-을 강조하는 업쟝과 사상의 시대

초월적 의미롤 강조하는 고 전주의의 대길과--물론 중요한 정에서 다르지만

그 발상에 있어서--유사한 A-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의 개략적인 논의에서 밝혀졌둣이, 네졔적 접근법은 단순히 북한

언구 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사회학'. 정치학 둥 사회과학 일반에 걸치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에 발표

힌' 
"

북한 연구방법론: 
'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1993)에서 내

재적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개괄적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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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 함한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본

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의 이념 및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사회주의의 성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법

이 간과 내지 왜곡하기 쉬운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온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을 사용하혁 사회주

의체제를 인식, 비판하는 것이 종종 현실을 왜곡하거나 일면적으로 드 러내는

데 불과하다는 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안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낭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정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사회

를 연구합에 있어서 한편으로 외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가

치나 기준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사뢰

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함으로써 양 접근

법의 대립을 사실상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럽으로 치谷하는 경향이 었다.

현실적으로 양 접근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지만, 양 접근법은, 적절히 이해하면,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차이만

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내재적 접근론

자들은 사회주의의 이녕과 목표에 따라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

키는 데 고 싱한 나머지 이를 과장하기도 하는데, 싱지어 송두율과 같은 경

우에는 북한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논리전개를 하기도 한

다. 세째,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비

판하지 않고 이에 관해 칭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아니먼 역사필연

적인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내재적 접근론자들 스스로 주

장하는 내재적 접근법의 
' 

비판적' 기눙이 소홀히 되고 만다. 하지만 필자

가 보기에 이러한 세 가지 단점은 내재적 접근법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결함이라기보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함은 내재적 접근

법에 관한 논리구성이 다소 허술한 송두율의 주장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

난다. 넷째,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특히 그 비판적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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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둘의 논리로는, 최근 시장경제의 도 입과 정치적 다

원주의로 치닫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거의 설명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0.

따라서 이 논문은--최근 省자가 발표한 논 의 속펀(續篇)으로서--내재

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양 접근법의 상호관계를 구명(究明)함으로써

필자 나름의 내재적 접근법과 치재적 접굔법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를 1데

b짓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외재적 접근법 및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대체로 디음과 같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이 자

뵨주의-자유먼주<의에 근거한 가치기준이나 척도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명가하는 잣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y·의체제인 북한사회의 독자성과 고

X성을 무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한 적이 많았다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비판적 지적에 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안 내재

적 접근법 억시 일정한 비판을 떤할 수 없다. 내재적 접근법이 한편으로

종래 남한사회와 학계에 안연되어 있던 반북의식 및 반공의식을 청산,극복

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회·쥬의체제를 그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논리의 관

점에서 설명하고자 합으로씨 북한체제의 적절한 이에에 기여한 공로는 결

코 과소펑가힐' 수 없지만, 다른 한펀 사회주의체제의 독자성괴 고 유성에

대한 해명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한 반면 부정

적인 측면을 과소명가해 왔다. 나아가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외재적 접근법

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외재적 접근법에 데한 내재적 접근법의 배

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양 접근법간에 상호 대립적인

축면은 물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소 홀히 해 왔다. 요컨대

부정적인 측면에서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은 양자 꽁히 이데올로기

적 편견에서 자유룝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양 접

근법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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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접근법 중 어느 한 접근법이 
'

옳고' 다른 접근법은 
'

그르다' 라는 방법

론적 일원주의(-元主義)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실 복잡미묘하고 모

순된 사회현상을 하나의 이론틀이나 접근법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으며, 설

명하고자 하는 현실의 주어진 영역의 특징, 거기에 적용되는 담화의 특성,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가치지향성에 따라서 상이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연 다양한 접근법을 중첩적으로 병용할 수도 있다고 생

각한다 앞서 논의한 행위자와 관찰자의 시각을 적용하여 말한다면 행위

자의 시각과 관찰자의 시각은 때로 일치하고, 때로는 모순되며. 또 때로는

상이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해

서는 안 되며. 사회현상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

다는 복잡한 입무를 부여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6)

6)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지한다. 그 런데 송두율은
"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1988, 104)라고 자신의 논문의 모두(雷頭)에서 선언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마치 
' 

정당한' 방법론과 
'

부당한' 방법론이 있다는 전제 위

에 서 있고, 나아가 내재적 접근법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론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즉 방법론적 일원주의에 서있는 것은 아년가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사실 남한에서의 전통적인 북한연구가 주로 외재적 접근법, 특

히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남용%으로써 북한 현실의 일정한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부각시키고. 다른 중요한 측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소 홀히 함으

로 써 결과적 으로 북한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장애믈로 작용號다라는

학문적 풍토에 대한 반발로서 승듀율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적 태도가 외재적 접근법 일반에 확대되어서는 아니되

며, 나아가서 내재적 접근법만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주장으로 비약되어서

도 안된다고 본다. 외재적 접근법이 지닌 이론적 취약성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남한의 경우 좀더 중요한 문제는 외재적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자기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남용한 연구자들의 학

문적 태도, 곧 학문적 풍토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 이에 반

해 이종석은 다음과 같이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승인하고 있다: 
"

. . . 특정한

하나의 접근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

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199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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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게

'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밝혔듯이, 필자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

근법 중 추상적으로 어느 접근법이 더욱 적실성이 있고 우월한가를 논의하

기보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양자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게를 다음 여섯 가지의 논정을 동해 좀더 치밀

하게 분신],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포함한 사최주

의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는 북한 연구방Id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시정되어야 힌다. 둘째, 내재적 접근법과 외제적 접

근법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언제나 상호 모 순되는 결론을 도 출하는 것이 아

니머,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상호 Y]-의하여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눙하다. 셋째,

관찰대상인 현실영역의 특성에 따라 내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는 t판연. 외재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예컨대 북한의 토

지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외재적 접근법이 더 적힙한 경우와 같은 예吾이 많을 것이다. 넷째,

어떤 현상의 경우에는 내재적 조]근법과' 외재적 접굔넙이 병존적으로 적용가

y할 것이다. 예컨대 50년대 말부터 60'년데 중r산에 걸처 일어난 북한의 이

른바 
'

종
,

파싸움'을 한 으로는 사회주의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 다

른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식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하여 양 해석을 병존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1 한 주체사상의 기눙에 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병존시키는 것이 가눙할 것이다.

다섯 , 주어진 현상에 관한 양 해석이 상호 모순되어 그것들은 병존적으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각 해석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

실정합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

리는 내재적 접근법을 
' 

현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외재적 접

굔법을 
'

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으로 비유하여 양자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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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조 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여섯 가지의 논점은 사회

과학의 가장 난해하고도 첨예한 방법른상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한 내재적 접근법과 오]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논점을 북한연구에 적절한 한도내에서 개괄

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1 .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

전보성'

북한학 연구자들이 흔히 인식할 법하둣혁,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사회

주의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거나 부각시키는 데 적 합하고 외재적

접근법이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거나 강조하는 데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북한연구의 실태를 통해 볼 때 이 러 한 일반화

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지 적하는 것처 럼--특히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지 적하는 것처럼--대표적인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전체주의 접근법이 주로 사회주의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강조하

기 위해 고 안되었다는 점은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외재적 접근업

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합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

자성을 내재적 접근법보다 중요시해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긍정적인 측연을 부각시키는 데 반드시 
' 

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예컨대 의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

법은 제3세계의 여타 국가吾과 비교하여 사회주의체제가 근대촤나 공업파에

있어서 우월한 업적을 성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

다. 가령 상이한 발전전략을 채택한 중국과 인도의 공업화나 경제발전을

비교하여 중국이 성취한 바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눙하기 때문이

다.

반면에 내재적 접근법의 비판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데 있

어서 기대에 띨씬 못 미치는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서 당. 정(黨

政) 엘리트의 관료화, 새로운 계급의 발생과 불평등의 싶확, 일반 생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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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로부터의 소 외와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 

시민적 자 안보장의 미흡,

생산력의 정체로 인해 인먼들의 물질생활 향상이 미흡한 점, 반체제인사들

에 대한 ·7자비한 탄압 등各 에로 들며 사회주의체제를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다. 실상 사회주의자인 트로츠 키(Leon Trotsk y )기. 러시아 혁명을 
' 

빼

M)宅 혁명' 이 라고 비난하고, 로 자 룩셈부르크(Rosa LuxenlburR)가 러시아혁

1정에 내재한 관료제의 위험을 경고한 것도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어 가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사회경제적 평동성을 겅토합에 있어서도 내재적 접

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이녕인 무게급평骨사회를 실헌하는

데 실패恒으머, 나이가서 새로운 형태의 불펑동이 체제내에서 발생, 심%[p

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빈·면(깅용기 1987>, 님북한 체제의 사

회경제적 평骨성을 외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인tv.l

돌이 전체적으로 넉 넉하지 y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펑등

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

A<. 것도 가능하다( 강정인 1 9% ) 즉 북힌'체제의 펑등성이 사회주의 이데

올로기가 공인, 지향하->2 u [에는 5·[씬 미 딜'히기 때문에 $g하계 비핀·한 수

있지만, U 이데올로기적 요소릅 난색하이 M 1을 여타 비숫한 처지의 제3

세게 국가들괴 비교恒을 때 그 성과가 주목할만 하다라는 긍정적인 펑기·暑

내릴 수 있다는 것이디.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의도를 가전 연

구자는 내재적. 외재적 접근법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북한체제의 비판과 결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어띤 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어 복한체제

가 단지 사회주의체제라는 이유만으로, 곧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때는 참정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받아

들이는 입장을 취하면서, 필요한 중거를 동원하여 북한체제의 현실이 사회

주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상 남한의 대부

분의 비판적 연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김일성체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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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역사상 유혜없는 전체주의체제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는 사회주의 이

데올로기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거나(이상우 1988) 또는 주체사상을 1 인의
a

절대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이데올로기라고 외재적으로 비판한

후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래의
. w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 라고 비판하는

경우(이용필 199이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 한 학자에 따라서는 원래 내재적

접근론자가 아니지만 방법론상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

문에 내재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사례로 김용기

(198기의 
"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김

용기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의 무계급

평등이념에 비추어 북한사회의 불평둥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체제를 . 비 하고

있다.

요 대 북한연구에 있어서 이른바 
' 

진보적' 소 장학자들은 북한사회의

'

긍정적' 측면이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접근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적절히 파악될 수 있는 반면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이해를

가로막는 보수. 냉전적인 연구결과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데. 이는

외재적 접근법--전체주의적 접근법을 예외로 한다면--이 남한의 북한연구자

들에 의해 낭용된 결과이지 외재적 접근법에 고 유한 속성은 아니다. 따라

서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즉연을 인지하거나 부각

시키는데 적합하고 외재적 접근법이 북한체제A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거

나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는 식의 안식이나 연구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2. 공통된 기준의 설정가눙성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자

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르다고 하며 북한체제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일정한 공통된 기준이나 척도--대개의 경우 외재적 기준

이나 척도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를 설정하여 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자

본주의체제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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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畓히하는 겅향이 있다. 하지만 남북한체제를 공통된 척도에 따라서

펑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남북한체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바랑적한 동일 한빈·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각 체제

가 개혁,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디·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상 내재적 접근론지偏이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

는 항목들은 외재적 접근법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

이다. 예컨대 송平율(1968, 1 11-13)은 북한경제체제의 특수성을 논하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송두율이 긍정적으로 명가하는 
'

북

한 늦‥업의 성공' ,

'

도 s-간의 격차극복과 과도도시화의 문·제의 해결' 및 
' 

자

급자족적 경제운용' 은 사회주의의 이 념이나 목표에 비牛어 평가히는 내재적

접근법 뿐만 아니 라 외재적 접근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이다.

이 러한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송 율이 처음에 엄격하게

구省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t'd이 공1-점이 전혀 없는 엄격

하게 분리된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 율은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북한을 다른 공산주의 국가나 제3세계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북한의 성과를 -牙정적으로 펑가했지만, 이 러한 긍정적인 펑가의 기준, 곧

%-업생산력의 발전, 도-b-간의 격차김'축 등은 자본주의국가의 성장전략에도

호소력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이다.'I)

자본주의체제에서 국민총생산을 추게할 때 쓰 는 펑먼적인 GNP를 종심으

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겅제력을 비교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는 접은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지적하기 전에 비교공산주의연구에서

이미 널리 지적毛 바 있다w 하지만 외재적 접근법의 일종인 비교공산주의

접근16에 따라 공산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한 화이트(Stephell

7) 따라서 우리는 송두율 자산이 북한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선택함에 있어--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내재적으

로 뿐만 아니라 외재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정적인 업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히]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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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 te )와 동且연구자들은 일정한 공동된 거준을 설정하여 공산주의체제가

일반적인 경제력이 서구자본주의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지

및 평등의 차원에서는 닐씬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화이트 등은 
"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체적으로 대다수 비공산국가들에서보다

공산국가들에서 찔씬 더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라고 주장하연서 이를 수치화

하여 제시한다(화이트 외 1989, 288) m 즉 그 들은 사희복지의 공통된 지

표로 인구 1 만명당 주택수, 의사수 및 병원칭대수, 출생 1 천영당 유아사망

율, 평균수명, 성인문맹퇴치율, 인구 1 만명당 대학생수를 비교한 결과 공

산주의국가들의 업적이 자본주의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정을 다음과 같이 지

적하고 있다:

.

. . 한 그 름으로서의 공산국가들의 업적은 많은 측연들에서 특히

주택과 의료 분야들에서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의 그것보다 나았으

면 나았지 얼어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측연에서 적어도 일부

공산국가의 업적은 영국과 미국의 그것과 같거나 C-] 높다. 그 런

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산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수준이

실씬 더 낮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하나의 인상적인 업적이다(화이

트 외 1989, 291 ).

서재진도 북한의 선중간계급의 반체제화 가능성을 탐색하 서 북한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

있다. 북

한은 1972년부터 이미 11 년제 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77년부터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적극 추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

사회주의 교 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교육투자를 더

욱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1987 년 말 현재

대학은 244개이고 대학과 전문대학에 49만 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1990년 현재 146안의 대학졸업자가 있다고 한다. 또 한 서재진이 인용한 통

계에 따르면 성인중 고 등교육을 받은 사람 및 대학생 비율에서 북한은 중

국, 홍콩, 소련 및 남한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재진 1991, 604-05.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화이트 외(1989, 284-90)를 찹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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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9)

이 러한 비교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시키고--이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용인하언서도--객관적으

로 수치화된 지표를 이용하어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재적 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산국가들이

적어도 197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k은 경제성장율, 낮은 수준의 실업과 인

是레이션, 사실상의 문맹되치, 광범위한 의료혜택 骨 괄목할만한 사회. 경제

적 성과를 달성 初.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화이트 외 1989, 284-98 ). 다

민' 정치영억에서 특히 시민적 자유나 민주화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주

-2-i(안한 업 적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화이트 둥은

지적한다(화.이드 외 19밋, 229). 161

이 러힌' 언구들은 내제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공히 긍정적 또는 부

정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설정할 수 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생산력의 발전, 평骨의 실현, 자유의 제교,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와 같

f 벙주을은, 비록 체제가 상이합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편차는 있겠지만,

양체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나 이념이 라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A·/업의 존재, 정치. 경제. 사회. 문촤셍활에서 불평둥의 심화,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의 결어, 양심수나 무고한 인민의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y)은

재핀·과 처형, 경제성장의 둔회-, 범죄의 만연, 청소년의 타락, 학문의 침체

와 교조 화, 생활필수품이나 (생활의 안락을 중진하고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

는) 내구소비재 등의 결핍, 환경파괴 및 공해의 중가와 같은 항목은' 내재적

) 하지안 필자는 서재진이 인용한 f 조선중앙연감,(1988)의 신뢰도가 어느
4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의 1982넌도 통계, 훙킁의 1981 년도 통

계, 소련의 1979년도 통계 및 남한의 1980년도 통계와 북한의 1987년도 통

게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비교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감이 있다. 서재전

(1991, 614)을 참조하라.

10) 화이트 둥이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를 평가한 작업에 관

해서는 화이트 외(1989, 277-8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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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 사

영용사

부 사

셍 왈 화 된

加工하다,架空하다,假拂하다,魏動하다,加揮하다 외 20 여개 어{]

可能하다,可當하다,假호없다,페笑롭다,假借없다 외 10 여개 어허

가령(假令) 가부간(可否問), 가급적(可及的) 등

l
J

남북한은 국어순화와 말다骨기로 한자어를. 비롯안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

주어 사용해 나가고 있으나, 오 랫동안 한자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많은 한자어를 그 대로 사옹하고 있음을 얕 수 있

다. 그 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접차 사옹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자어와 관련왼 어t-1에서는 
' 

지난날에 사옹51던 말', 
'

한문루

의 말t, 
' 

닭은 사회에서 사옹했 말', 
'

봉건사최에서 사용앴던 말', 
' 

전냘

에 사옹쌜턴 말T, 
' 

낡은 양식에서 사용했 말', 
'

봉건적 관%4에서 사용했

딘 얄w, 
'

착취사외에서 사용5&먼 말'등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자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에 대한 부정적얜 이미지롤 심어주고 있다. 남북한 사

전에 공骨쩍으로 수록되어 있는 언어중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한자어는 다

g과 갈다.

가가대소(呵11페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갹(背秦]), 가간사(家閏事). 가

같(페塔), 가감지인(피墻스人), 가거(家居), 가거(街編), 가길이1[1結),

가게비(家 f費), 가고(家故), 가관(加冠), 가교(驚輔), 가구(쑤a). 가

국(家國), 가군(家君), 가귄(家券>, 가 (朝練). 가극(暇陳) 외 102개

어

그리고 냠한에서도 한자어들을 가능안 한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

고 있다. 예를 들먼 다음과 갑은 언어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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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미니카칭공과 소련의 체코침공,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소 편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게입 등을 비교하면 이데올로기적 수사학은 다르지만

강대국의 기존 영향력의 고수와 데권주의의 주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양국의 대외적 행위가 유사한 것임율 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과 중소의 국경분젱을 이데各로기적 요소를 떠나 자국

영토에 대한 이 익의 추구 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대외적

행위는 국제관계가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질서이며 모든 국가가

안보딜레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세력 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해멍된다. 더욱이 
'

지구촌' 이 라고 불리는 연대적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자기충족성(self-contained whole)을 지널 수 없으며, 국제

정치, 경제적 인인이 한 나라를 제약하는 범위파 강도는 정차 중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나 급전은 불가피하게 걱· 국가에 일정한

영향各 미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 국가의 반응 역시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띠게 된다.

띠·라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변회.는 사회주의국가라 할지라도 단순히

내재적 논리로 환원할 수 엾는 성걱을 가지게 되며, 외재적 접/법이

적실성을 착보하는 경우가 1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에컨대 주체사상과 같은 변인이 북한의 대외정 에

미친 영$력이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언3L자의 괸섬의 방향에

따라, 주체사상의 북한체제에 대한 규정력읕 연구하는 학자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주체사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다 보 니, 중소분쟁에서 북한이

취한 태도 동 북한의 대외정책의 독자성을 주목하고 이를 주체사상을 통하

여 설명하고자 하는 반떤, 북한제제가 국제질서에 어설게 대응하는가에 관

심을 갖는 국제정치학자는 국제질서의 북한 대외정 규정력에 몰두하다가

주체사상의 영향은 괄호 속에 묶은 채, 안보딜레마와 세력균형이론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잭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그리2 이들의

해석은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상호 공존가능하고, 보완성이 있을 수 있으

며, 궁극적으로 상호 모순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양 접근법에 따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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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고려할 때 내재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종석이 남북관계를 국

제관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 

비과학적 분단 지향적 인식"이라고 일

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종석은 남한학계의 기존의 남북

분단에 대한 연구태도를 
" 

분단규정성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북한 연구가 편

의적인 연구영역의 분류 결과 국제정치학의 일부로 포섭됨으로써 남북관계

를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비과학적 분단지샬적 인식 속에서 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이종석 1990, 89)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론적 시각의

도입을 촉구한다. 필자 역시 이 러한 주장에 담긴, 곧 국제관계적 시각이

'

분단지향적' 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긍감한다. 그렁에도 불구

하고 남북관계를 
'

국제관계' 의 일환으로 보는 태도가 
' 

비과학적' 이라는 주

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물론 남북한관계에는 단순히 국제관계적 시각으로

만 설명할 수 없는 분단국가에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이종석의 지적은 분명

히 타당하지만, 동시에 남북한관계에는 여러 가지 정에서 두 개의 국가간에

존재하는 국제관계적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관심 여

하에 따라 국제관계적 시각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며. 따라서 
'

비과학적'

이라고 비판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일반적인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전망

과 논의 역시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근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붕

괴- 변혁이라는 국제w적 변수의 고 려하에서만 의미를 가전다. 즉 북한이 개

혁. 개방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포함한 국

제 정치. 경제적 변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만 
'

언제' 그

리고 
'

어떻게' 개혁. 개방에 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말

하는 이른바 
'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리, 북한의 경제사정, 기존엘리

트 들의 권력에 관한 전략적 계산 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

지로 김일성은 과거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언한 바 있

는데, 최근에 보여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역시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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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른 해석보다는 과거 우방이었던 소련 및 동구롤 포함한 국제사회로

부터 북한의 고 립과 안보위기 라는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

하나의 조선' 이라는 명분하에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숭인을 반대했던 북한이 최근

에 남힌과 함께 돌연히 유엔에 가입한 사실이나 그 후 일본 및 미국과의 관

계개선 및 수고를 추구하는 둥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상의 두드러진 변화는-

그 들의 외교적 발언이나 수사적 정당화가 어떠하든간에-- 
' 

사회주의' 나 
'

하

나의 조선' 이 라는 내재적 이 이나 가치보다는 변전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기민힌· 대처 라는 차원에서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Il)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q재적 접근론자들이 주

1 1 ) 가령 북한은 남힌·의 유엔단독가입신청에 즈 음하여 소련도 반대를 하지

VI고 중국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조짐이 여러 가지로 분명해지자 유

엔가입신청을 하였다. 북한은 진통적으로 남북한 동시 UN가입이나 어느 일

방의 단독가입은 
'

두개의 조 선'을 고착화시키는 반통일적 정책이라는 논리

하에 이를 반대했으며, 
'

하나의 조 선' 정 을 대외정책의 기본틀로 추구해

왔다. 이는 또한 
'

남조선 해방' 이라는 차원에서 김일성정권의 통치에 대한

이데올且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었다. 하지만 북한외교부는 
" 

남조선
' 

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77아 조 성된 정세에 대처하어 불가피

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LN가3]성명을 내면서 가입신청을 하였다. (내외통신,

761호, P. 4 > 한편 남한의 재야와 운동권의 일부세력은 북한의 그 러한 전통

적 인 논리에 동조하여--내재적 접근법을 취하먼서-- 힌의 UN단독가입에 반

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태도를 돌변하여 유엔에 가입하

고 말았으며 남한의 반대세력은 
'

닭 꽂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았다. 이 사례는 이른바 북한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남한의 UN단독가입에

반대하거나 또한 남한단독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UN에 가입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일부 운동권 세력은 일종의 배신갚을 느 꼈을지 모르나, 북한의 정잭 결정자

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일부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사고보다 닐씬 유연하고 신

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북한이 남한 독점자본가의 대명사격

인 정주영이나 김우중을 초빙하여 남한 자본의 유치 둥을 통해 경제협력의

사를 타진한 것 역시 원칙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목표와 방법이라는 내재적

논리의 차원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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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처럼, 외재적 접근법보다 내재적 접근법이 더 적실성이 있는 영역

이 있다. 북한이 정권수립이후에 취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농업집단화

등 사회주의적 개혁조치, 
' 

중긍업우선 산업화정책 등 사회주의적 산업화전

략, 그 리고 계획경제와 연관된 정책은 당연히 외재적 접근보다는 사회주의

체제건설이라는 내재적 논리에 따라 접근할 때 닐씬 잘 이해된다. 또 한 권

력분립보다는 권력집중을 채택한 북한의 헌법, 노 동당 중심의 당-국가체제.

교 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생산방식, 노 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

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寫實主義)를 추구하는 북한의 문예정책, 
'

문화

어' 중심의 언어정책 역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보다 현실을 더 잘 조 명할 수 있c[, 마찬가지로 북한이 생산력

의 강화에 많은 자원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남한보다 경제력이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1 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해 온 것은 
' 

선성장

(先成長) 후분배(後수配)' 라는 자본주의의 발전도식어1 입각해 볼 때는 조급

하거나 낭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궁극

적 목표가 인민들의 복지라는 점을 영두에 두고 있는 북한의 내재적 논리에

따르면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즉 북한 둥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국

가들보다 경제적으로 저발전의 상태에서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 선

진자본주의국가에 못지 않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적 자유권보다도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음

미6'l-면 더욱 명료하게 해석된<l-.

4. 양 접근법의 상호 보완성

북한사회의 일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어전 영역에 따

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 중 어느 하나가 적실성을 가지는 경우

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내· 외재적 접근법은 상호 경

합관계에 있고, 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은 모순됨이 없이 병존할 수 있고,

각 해석이 현상의 다차원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일견 모순되지만 보완성을

띠기도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각 해석이 상호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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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어느 해석이 1대척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띠- 서 -A한 사회의 3)

정한 사회현상을 이해히.고 설명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접근1&을 고 집하기보

다는 내. 외재적 첩 법을 병용 Y는 베합하어 현싣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

고 해석해야 할 겅우가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는 북한의

사회현상은 사회주의 이 념의 실현이 리.는 북한사회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

도 규정받지모1 동시에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전骨적 요소, 산업사회적 요

소 
, 국제정치적 요소, 권력추구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 둥--에 의해서

도 규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이념적. 내재적 변인과

외재적 변인들인 전통적 요소, 산업사회적 요소, 국제정치적 요소 등은 상

호 보완적으로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 모순된 1상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서로 얽혀서 복합적인 현실율 구성하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최 외재적 접곤법에 띠.른 각 해석이 미旦하고도 복잡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먼서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하

뇬 사장은 그 이데율로기의 71-정력을 강조히는 내재적 접근법은 물론 산업

사회적 요소나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의 요소를 면省하게 관찰할 것各 요구히

는 외재적 접근법을 교 대로 병용해야 할 것이다. A 체제내적 행위자의

시각과 체제외적 관찰자의 시각을 R3111이 왕복하여야 할 것이다.17)

또 한 체제외적 11찰자의 시각율 취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단일한 시각으

로 환원천 수 31다는 점을 명섬할 필요 ( 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론자들
4

E 외제적 접근법을 우리는 단일하고 동질적인 서구의 자본주의-자유먼주

주의적 기준과 가치에 입각하여--가령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

전론적 접근법, 산업사회론 둥의 외재적 접근법이 궁국적으로는 쟈본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준이나 잣대를 기지고 본다는 점에서--접근하는 방법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학계의 편협한 관행 및 2차 세계데전이후

12) 실상 북한체제에 관한 띨·은 연구들 역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북

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편, 그 밖의 권력정치적 측면, 관

료제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겸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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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도가 학문에 깊이 침투하여 내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러나 일

반적인 차원에서 외재적 접근법은 관찰자의 시각과 관찰자가 주어진 현상

이나 행위에 대해 관싱을 갖는 이유가 다양하고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체

제 밖의 관찰자의 시각을. 취한다는 정을 제외하고는 단일한 기준이나 잣대

로 환원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관계를 구성한다는 정 그리고 외재적 접근법이 단일한 시각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정을 예시하기 위하여 가령 기독교인들이 교 회를 성대하

게 짓고 거기에 여 러 가지 호화로운 장식을 가미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자.Ill

대부분의 신도나 목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기독교적연 가치와 목표의 추구라

는 관정에서 주로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할

것이다(내재적-긍정적 접근>. 하지만 경제학자는 그 행위를 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하는 (나아가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로 해석할 것이다(경

제학적 접근). 한편 건축가나 예술가는 건축의 양식 및 장석 등에 주목

하면서 이를 주로 건축예술의 관정에서 해석할 것이다(예술적 접근). 다른

한편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신도나 목사는 그런

행위를 일종의 세속적인 물절숭배풍조에 감영된, 곧 종교의 참된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내재적-비판적 접근). 또한 기독교나 종

교 일반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역시 이를 신도나 목사의 물질적 허영심이

나 집단적인 자기 과시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다(외재적-비

판적 접근).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자는 교 회의 입지, 건물의 규모 및 다양

한 용도 등을 고 /하여 그 행위를 목사와 신도들이 재산을 축재하는 행위라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

부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공존하거나 보완적일 수 있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13) 아래의 예는 피트킨(Pitkin 1972, 25기에 나오는 예를 필자의 필요에 맞

게 확대,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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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며, 일부는 장재적으로 모순되는 등 상호 복잡한 관계를 구성하는 것

으로 보인다. 가령 경제학자, 예술가 및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그 활동의

종교성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부가된 해석으로서, 내재적 접근론자(종교

적 행위론자)의 해석과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 들은 각각 그러한 종

교행위를 동해서 비생산부문에의 투자, 예술활동 및 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종교활동은 동시에 경제적 똴동, 예

술적 활동 및 부동산 투자행위로서의 측면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에술가의 건축 및 장식에 대한 해석은 교 인들이 신을 경배하기 위해 에

술적 인 노 력율 얼마나 진지하고 신앙심 깊이 기울였나에 관한 설명을 제시

합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보 강管 수 있다. 그 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신

도와 비판적인 신도는, 다같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행위의 해석에 있어 내재

적으로 접근하지만, 진정한 종교적 활동이 무엇인가어] 대해 상이한 관념을

가지고 앴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해석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종

교 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자의 해석은 내재적-긍정적 접근자의 해석과 정

먼으로 충돌된다. 또 한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내재적 접근론자의 해석과 상

호 공존할 수 있으나--종교적 의도에서 주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부

동산 축재행위가 된 겅우--무동산 투기의 의도가 종교적 의도보다 강할 경

우 그 행위의 종교적 의미가 상각되어 급기야 내재적 접근론자의 해석과 충

돌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순 관계에 서 있다. 그 경우에 부동산업자의

해석은 그 행위가 毛으로는 종교적 행위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부

동산투기의 동기와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종교성을 부인하는 해석으로

비약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2 회의 건축 및

장식과 같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여 러 가지 다른 동기에 의해 복합

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한 직접적인 동기와 상관없이 다른 종류의 행위

의 측면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촬자의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고 상

이한 해석이 가눙하다는 첨율 알 수 있다. 즉 다양하고 상이한 해석은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 행위의 본질적 속성,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결과,

해석자가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둥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의 입장과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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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건축 및 장식이라는 행위와 유사한 헝위를 만약

북한체제에서 찾아 본다면 가령 우리 주체탑의 건축이나 거대한 김일성

동상의 건립행위와 같은 기념비 건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북한 인민과 엘리트는 그러한 행위를-- 수령. 당. 대중은 일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행적이 아니 라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뜻을 높이 기리는 행위

라고 해석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의 비판자들은 물론, 소 련이나 중국의

관찰자들은 그 러한 행위를 사회주의의 본령에 위배되는 개인숭배에 해당한

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해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학자는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로 허덕이는 북한체제에 있어서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는 것으

로 다른 요인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활동으로--체제내적인

경제학자라연 북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발전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해석할

것이다. 다른 한편 건축가는 이를 소련이나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건축양식

또는 자본주의국가의 건축물과 비교하며 그 예술성의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학자는 이를 사회주의의 이념 자체는 탈색시킨 채, 현 정

권의 정당성을 고 취시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싱리학자는 김

일성의 유년기를 분석하여. 이를 어린시절의 섬 리적 박탈 경험에 대한 보상

욕구의 발현으로 또는 권력의 헛된 과시욕구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를 금지한 북한체제에서 김일성주

의는--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일종의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었으며.

그 러한 상징탑의 건설행위 역시 북한인먼들의 잠재적인 종교적 욕구를 만족

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교 회의 건설 및 장식행위와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상징탑이나 상징적일 조 형물을 건설하는

건축활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역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공존하거나 보완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일부

는 직접적으로 서로 모순되며, 일부는 잠재적으로 모순되는 등 상호 복잡하

고도 미묘한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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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힌-사회의 일정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는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경합적으로 적용하여, 거기서 나오는 해석들의

상호관계를 주의깊게 음미하면서 현실을 업체적으로 재·51성하고 설명해야

V 경우가 많으리 라고 생갚된다. 앞에서 제시힌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와 비유를 좀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이를 둘러씬· 논쟁에 적용시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사회주의 이념의 추구 는 내재적 논리와 외재적

접근법의 하나인 산업사회론적 시각을 병용하여 공존적으로 해석 할 수 있

c[. 기·령 사회주의체제의 생산관게는 생산수딘'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시

장생산이 아니라 계획생산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게와 다르지만,

생산의 방식이나 조 직에 있어서 대량회., 획일화. 동시화. 표준叫. 관료회· 등 산

업사회의 공통된 특졍은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에도 괸'철되고

있으며, 바로 이 러한 측면을 산업사회론은 중시힌'다. 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나는 현상 역시 사회주의체제건설이라

는 내재적 논리와 가치 이외에도 여 러 가지 다른 변수둘의 영향력울 받고

있고 1 한 다양한 시2-[에서 적절하게 조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변수

와 시각을 위주로 고안된 외재적 접근법 역시--예컨대 산업사최론--나름대

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석올 제시할 수 있다.14)

또 한 우리는 북한체제의 일정한 현상에 대해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시각

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시각各 병용하어 상호 모순된 해석을 도 출

할 수 있으며, 각 해석간에 존재하는 번중법적 긴장관계룔 드러낼 수 있다.

가령 북한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노 동자로서 2

년이상의 직장생활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외재적

기준인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신속성. 눙률성. 생산성 둥의 치.원에서 불

14)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읗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욕구분출

로 해석하는 견해 역시 근본적으로는 산업사회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논의와 소개로는 서재진(1991, 575-7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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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석할 수 었다. 하지만 강정구가 지적한 것처럼

이 제도를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를 근절시키고 노 동을 신성시하며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해석

하면 전혀 새로운 제도로서 우리에게 드 러난다(강정구 1990, 19-20). 그리

고 이러한 양측면을 종합하여 우리는 북한의 대학진학전 의무노동제도가 노

동을 선성시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있

어서 흘륭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편 곧바로 대학에 전학하는 것이 궁극적으

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생산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비능률적인 제

도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물

품이 파려한 색상. 디자인. 포 장기술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체제가

그 체제의 성격상 자본주의체제와는 달리 교환가치가 아니 라 
'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에 전력하고 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강정구 1990, 2

4 ). 하지만 동시에 외재적 접근법을 적용하혁 디자인, 포 장 등이 세련되지

못한 북한의 물품은 자본주의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수출을 통한 외화조달-북한이 기술개발 및

경제발전에 필요로 하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 외재적 접근법의 교 차적 적용은 재미교포인 조광동의 북한방문기에

서도 쉽게 목격된다. 조광동에 따르면 그가 안내원에게 예정에 없던 
' 

파

격적' 인 요구를 할 때마다 안니1원흔 
"

토론하겠습니다" 또는 
"

조직해 보겠습

니다"라고 응답하연서 뜻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그 는 이러한 반응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 위한 핑계로서 받아들였

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과 안내원의 태도에 익숙해진 후, 그는 자본주

의-개인주의사회와는 다른 집단주의사회로서 북한은 개인의 이니셔티브보다

는 집단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과 조 직을 통한 접단과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고 백하고 있

다(조광동 1991, 38-42). 조 광동의 처음의 해석이 아마도 외재적 접근에

따른 해석이었다면 그의 나중의 해석은 내재적 접근에 따른 해석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최초에 내린 조 광동의 외재적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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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없다. 자본주의-개인주의재회에서는·어떤 청

을 거절할 때 외부적인 장애 등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을 완곡한 거절로 맏

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 광동은 개인주의사회의 가치관에 입각한 해석에

따라 안내원의 各답을 단순히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얻게 된 내재적 해석을 최초희 외재적 해석과 대비하여 조광동은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불밀요하게 억제

하고, 그에 따라 체제의 효율성이 자본주의-개인주의체제에 비해 얼어질 가

능성이 높다--그 결과 관광사업의 부진 등--는 점을 그와 같은 조그만 사례

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01다.

앞에서 제시한 예는 하니의 활동이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하나의 시각

이나 이론이 보편적인 설렁들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1간사회의 일

정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가령 2000여년 동안 정치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인 
'

연간과 인간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투쟁' 은 인간에 의

한 인간의 억압과 지베가 종식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정치현상으로서 어

L 사회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비록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발

현형태가 다르기는 하겠지만--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에서%. 당연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한 권력정치이론, 집단갛등접근법 또는 엘리

트 접굔법은 북한사회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 에컨대 현실의 권력정

치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차

이. 종교적. 윤리적. 문화적 펀치·를 초월하여 -친력정치가 전개되는 상팡이연

어디에나 적용된다. 권력정치의 현실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은 조선

시대 양반의 당파싸움, 세익스피어 당시 영국의 궁정정치, 스 할린치하 크레

물린에서 일어난 권력투쟁, 현대 남한의 파벌정치, 그리고 북한의 종파싸움

모 두에 적용되어 적절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재적 접근법

은 권력투쟁을 둘러싼 인간사회의 보편적 트성율 지적하고, 이데올로기의

다양성, 사회경제적 차이, 종교적.윤리적. 문화적 편차에 따른 권력투쟁의

발생원인, 발현양상 및 결과를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그 고 유성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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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일정

한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은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주

어진 사회의 보편성을 조명하고,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내의 행위자의 시각

에서 그 특수성을 드 러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가령 이데올로기적 선호와 감정의 개입도에 따라 논쟁이 좌우되는 북한

체제 대신 우리가 비교적 담담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조선사회의 당쟁을 예

로 들어 보자. 조선사회가 유교사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유교적 이념의 구

현이라는 내재적 논리에 따라 이조시대 양반들의 당쟁을 연구할 수도 있지

만. 동시에 권력을 둘러 싼 지배계급 내의 투쟁이라는 정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상호 배척적인 관계가 아

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조선시대 양반들간의 권력투쟁의 구체적인

원인, 전개양상 및 결말은 현대 남한 정치권의 권력투쟁이나 스 탈린치하의

크 레믈린에서 벌어전 공산당내 엘리트간의 권력투쟁과 많은 편차를 보이겄

고,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명분과 형식을 강조하는 조선의 주자학과 예학을

전제함으로써 더욱 이해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지적

한 것처럼 관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양반의 숫자가 많았다

라는 차원에서, 곧 유교적 이념을 탈색하고 단순히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조선 양반계尹의 당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유교적 이념을 탈

색한 외재적 접근법이 이 경우 당쟁의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언을 구

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마찬가지로 북한의 파벌투쟁과 숙청을 포합한 
'

종파싸움'을 내재적 접

근법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정책적인 대립을 중심축으로 하

혁 파악하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체제의 독자성을 해명하는 데 도움

이 되겠지만. 서대숙(199이처럼 사실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하고 북

한체제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정권을 둘러싼 북한엘리트간의 권력투쟁에

서 김일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눙

하다. 주체사상에 관해서도 비숫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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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북한사회 내부의 행위자의 괸·점에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븍한이 겪은

- 3 한 경험을 집성한 이데올로기적 결정체(結品體)로 是 수 있겠지만, 동

시에 외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겅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엘리트들이 괸

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밧. 수도 있다. 즉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에 관힌· 북한 특

유의 여념으로 주체사상을 보는 반먼 권력정치론에 입각한 외재적 접근법은

조j$39러 . 의 정당성 확보라는 권력의 차원에서 주체사상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견과적으로 북한내부의 종파싸움이나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이중

적인 축언을 가지 있음이 분명하다 그 런데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주로

북한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 반해 외재적

접근론자돌은 권력투쟁과 정당성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 하지만 이 러한

현상은 이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해석이 상호 모순됨이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즉 
"

종파싸움은 북한체제 엘리트들간의 권력午쟁인데, 주로 사

회주의 건설노선各 둘러싼 대립을 롱해 표출되었다" 또는 
"

주체사상은 북한 .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통치 이데율로기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사

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체제가 겪은 독특한 겅험을 이론파하여 가미한 것

이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양 해석율 tg존시킬 수 있다.

내재적 접근론자나 외재적 접근론자나 
' 

진지하거1' %-한 사회연구에 잉

管 경우 치 러한 이중성을 인석할 수 있으며 다만 주로 어느 측먼을 강조하
團

는가에 상당힌' 차이기 있을 것이다.IS 하지만 낭한의 학자듣은 이러한 현실

해석에 수반되는 모호성과 이중성을 무시하고 어느 한 연읗 다른 한 측면

보다 일방적이고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

로 대다수의 보수적언 학자들은 외재적인 관잘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자본주

의-자유민주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북한체제의 비판적인 축면을 강조하는 반

면, 
'

전보' 적인 소 장학자돌이 중심이 된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여기에 반발

하여 반론을 전개하다 보니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부정적인

15) 이 점에서 전인영(1990)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양 접근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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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대
'

해서는 침%을 지키거니 아니면 이를 북한체제에 특유한 이녕이

나 역사적 배경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건설전략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중

적인 해석의 병존이 가능하다.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개혁,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경제의

채택 등 자본주의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경제발전정잭을 채택해 왔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외부의 관찰자의 업장에서 자본주의국가와

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데올로기를 탈색시킨 채, 사회주의국가의 겅

제건설전략을 공업叫정책이나 근대화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A 즉 
'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건설이란 후진국의 공업확 정책의

일종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등소평체제의 중국이

1978년 이 래 채택한 설용주의적 개혁. 개방정책을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라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 

후전국의 긍업화정책'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개별 사회주의국가의 공업화정책이 자본주

의국가와 상이함은 물론 각 사회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의 특이성, 혁명적

전동과 과정의 상이성, 선행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유산의 차이에 따라 사회

주의국가간에도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근대화이론

이나 산업사회론에 따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텔로스(telos>적 요소를 무

시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를 외재적 접근에 따라 후진국의 경제발

전과 근대화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일반 인민들을 그러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재적 접근법의 일종인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차별성보다는 근대화 내지 발전이라는 공통성

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받아들인A 10월혁명 50주

년兮 기 하여 쓴 
" 

련경험의 훈"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마且旦 주의자

인 스 위지(Paul Sweezy)는 소련이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걸쳐 
'

유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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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속한 공업화'를 달성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나찌의 칭공으로부터 지켜

낼 수 있었고 나아가 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체제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었다는 데서 소련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펀 마르크스와

레닌이 예견했던 대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혹평한 바

있다(Svleezy 1980, 19-20). 스 위지는 외재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소련의 공

업화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에 입

각해서 소련사회의 현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과 부힙'하지 않는다고,

吾 현실의 이 념밖정if성의 차인에서 총·.렬한 비판읗 가恒다. 죽 공업%1의

성취도에 있어서 여타 -乎진국과 비교빨 경우 소련의 성공은 치하할만 하지

만, 사호1주의체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게

대전흐 서구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많은 제3세계의 급진 민족주의적 지도자

들에게 사회주의식의 발전전략이 호소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공산사회라

는 
'

이상' 사회의 매력도 있었지만 소련이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 곧 불

균형발전을 骨한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여 유럽의 후진국의 지위에서 혁

명후 30년도 채 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 강대국으로 일약 부상하게 되었다는 
'

현실'이 놓여 있었다.

이 러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내재적 접굔법은 사

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이나 고 유성을 드 러내고, 외재적 접근법은 그 체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였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은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경합적으로 적용하여 북

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 러내고 또 한 양자의 관계를 음미하여야 한

다. 어떤 경우에는 두 해석이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가눙한 겅우

로 서 우리는 
"

둘다 맞아. 
"

라고 응답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상호 모순

적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설명이 더욱 적실성이 었고 다

른 설명은 단지 부차적임에 불과하다고 답변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5. 양 접근법의 상호배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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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상이

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나아가 어느 한 해석이 현실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척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사

회의 현상에 관해 다양한 접근법에 따른 해석들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각
된

해석이 담고 있는 추론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이 궁극적으로 그 해

석을 받아 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겠지만, 동시에 각 연구자가 가진 이데올

로 기, 세계관, 북한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 둥도 주어진 해석의 취사선택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석을 버 리고 다른 해석을 취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주어진 해석이 그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정합성에 의해서 받침되지 않

기 때문에 배척된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양호민의 3대혁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양호민은 북한정권이 1973년부터 시작한 
'

3대혁명'에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나온 상이한 해석을 논리적 일

관성과 현실정합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내재적 접근

법에 따른 해석을 배척하고 외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을 취하였다. 그는

북한의 3대혁명(즉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연구하면서 3대혁명이 북한당국

의 공식적인 설명인 김일성의 
'

게속혁명론'에 입각한 것인가 아니면 깅정일

에 의한 권력승계의 준비작업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는 논문의 전반부에서 사회주의이론에 따른 김일성의 
4

계속혁명론w의 관점

에서, 즉 내재적 관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험과 비교하는 비교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의 3대혁명의 발생과졍을 검토한다(양호민 1987, 148-150).

이어서 양호민은 먼저 사회주의의 다음단계인 공산주의와 결부하여 레닌,

스 탈린 및 모택동이 사상. 기술.문화에서의 3대혁명을 주창한 사실을 지적

한다(162). 그러나 양호민은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왜 김일성이 70년대에 들어와서 3 대혁명을 주장하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양호민은 김일성의 연설문 및 북

한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이 1970년대에 들어서

서 공업, 농업부문 및 당사업에서 여러가지 결함. 혼란.모순에 직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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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설 그 리고 이 러한 3 대혁명이 명목상으로는 김일성의 직속하에 있

지민 시간익 지남에 따리. 김일성의 장낱인 김정일의 지도하에 수행되고 있

는 것이 멍백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공식적인 문헌의 분석을 통

해 지적하먼서 3 대혁명소조가 한편으로 북한경제의 침체 내지 파국을 사상.
s

기술. 문화·혁명의 강행으로 타개 보려는 검일성의 특수돌격대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 김정일의 권력계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성세대들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미 리 추방하여 김정일의 정권기반

을 구축하러는 정치선봉대였다라고 해석한다(177). 결룐적으로 양호민은 3

대혁명소조운동이 당 및 국가 엘리트의 세대교체, 경제적 위기의 타개, 김

정일의 권력세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7진되었다고 본다. 그 런데 이 세 가

지 목표는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적인 건설이

라는 전제하에) 공산사회의 건설을 위한 계속혁명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즉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에 통兮한 경제난의 타 , 엘리트의

세대교체 및 김정일에 의한 권력인수 준비작업은 내재적 접근론에 따른 계

3헉명론으로서는 설명될 수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호민의 결론에 따르

면 북한당국이나 엘리트들이 말하는 것은 
' 

갑' (계속혁명 )이지만 설제 그 들

이 하는 행동은 
'

을' (김정일의 권력숭게 준비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 과연 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 치들이 진지하게

주구되고 있고, 현실에서 의미심장한(signi ficant ) 성]-l-(실패를 포함하여)

로 나태나고 있으며, 그 들이 취하고 있는--성광의 전제하에 또는 실패에 대

처하여--후속조치들이 갑이 라는 활동과 설득력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暑 내제적 접근법各 취하면서 비판적으로 고 찰하고, 현실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가 그 러한 멍시적인 의도나 목표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밝힘

으로써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이 적절치 2)음을 양호민은 발견한다.

그 리고나서 현실에 드러난, 공식적인 설명과 모순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 후에, 북한당국은 갑을 위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지

만, 기실 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훨

씬 1 부합한다는 점을 양호인은 밝혀낸다. (따라서 갑은 표면샹의 명분에

불과하고 을이 심충적인 동기라고 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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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에 따라 동일한 현상을 정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들간에는 대체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자연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 러나 동

시대 동일문화권의 정치이론가라고 할<]라고 같은 정치현상에 대해서 이론

가들은 쉽게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는 1깜9년에

발발한 프 랑스대혁명을 둘러싸고 제시된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자유주의자인 톰 페인(Tom Paine) 그 리고 사회주의자인 마

르크스 의 상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소련 및 동구권의 변혁을

둘러싼 논쟁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령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

되어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실현불가눙하다고 믿

는 연구자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 

사회주의의 실패'로 규정하고 
'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선의 설명을 일관된 논리로 전개하고자 할 것

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연구자는 
' 

현존 사회주의

권의 붕괴'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는 고르바초프의 설명을 따라 (진정한)

' 

사회주의의 강화'로 받아들였다. 또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사회주의

권의 붕괴가 현실확되어도 좌과 성향을 띤 연구가는 여전히 
' 

왜 현존사회주

의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

,

'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었어야 하는가 
'

둥 사회주의 이념의 이론과 실천

상의 문제점을 부단히 연구하면서 대안적언 이론과 실천의 모색에 몰두할

것이다. 그 결과 양자의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해석이 동일할 수 없으

며, 각자는 자신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한 해석을 고 집할 것이다. 북한체제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가들의 상반된 해석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

인에 기인할 경우 그러한 해석은 상호 화해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

다.121 
.

16)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찰주체와 외부세계인 관찰대상이 상호 독

립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명사로 지칭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자 하는 경우 관찰주체와 관찰대상의 관계, 곧 개념과 현실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측연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인 측면이 더 많다. 이러한

개념(언어)과 현실(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이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현실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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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연, 우리는 내재적 접근법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1 차적으로는 북한이 사회주의이념에 따라 제시하는 공식적인 설명을

존중해서 주어진 헌상율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러한 해석이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잘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

음을 흔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설명의 배후에 있

는 이면적 동기, 주변 상황의 어러 가지 측면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니·름대

로의 외재적 기준이나 이론틀을 고 안하여 주어진 현상을 재해석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외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주어진 현

상읔 해석힌· 다음에, 그 해·*-1율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해석과 비교하면서 Y 해*-j의 일옹 모순된 측떤이 발견될 경우 우선 두 해

석을 종합하거나 병용시키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만족스러운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팔 모순이 해소되지 않올 경우에는, 각 해석의 논리

적 일관성 및 현실정합성 등을 고 려하여 최종적인--그러나 새로운 사실이나

해석이 발견될 때까지 
'

잠정적' 인 지위를 잣는--해석을 선9해야 한다. 그

러나 근본적인 세게관이나 이념의 치·이에 따라 주어진 현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도 출될 수 있으며, 그 러한 해석들이 경험적 중거에 의해서 반骨(反

證: falsi fication)되거나 입중(veri ficatiofl)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순이

해소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정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6. 
'

구조' 와 
' 

현상'의 문제

남한에서 적절한 북한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나1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

근법의 대립은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방법론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현상학적

접근과 구조주의적 첩근의 대립과 유사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내재

적 접근법은 현상학적 접근법과 유사하고 외재적 접근법은 구조주의적 접근

자연과학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주어진 현상에 대한 상쟁하는 해

석을 단순히 현실정합성에 근거하여 취사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Pitkin(1972, 99-11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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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유사하다. 이온죽은 적절한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 

지금까지 북한연구가 남북관계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접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연서 현상학적 접근

법을 제안한다(이온죽 1985, 22). 이온죽은 관찰자가 
"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둥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그 사회

의 성격을 파악,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온죽 1988, 21 ).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에 송두율 둥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온죽이 말하는 
"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

고 이해하는 의01의 세계를 준거暑"로 삼는 현상학적 접근법과 송두율 등이

말하는 북한체제를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인 목표나 이념에 비추

어 그 성과를 분석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은 양자 공히,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한, 사회주의의 목표나 이녕을 준거틀로 상아 북한사

회의 현실과 성과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내

재적 접근법과 현상학적 접근법은 북한사회를 외부의 관찰자의 관첨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이념. 가치. 동기. 목표를 중섬으

로 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는 정에서 그 발상이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 역시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적인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행위자의 의도와 의미에 따라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는 정에서, 관찰자가 외부적 가치판단과 선입관-

특히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가치판단과 시각--으로 북한사회

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외재적 접근법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피할 수 있

다.

현상학은 실존철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 이데올로기. 형이상학. 과학

등 자칭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깊은 회의로부터 출발하며 인간의 주관성 및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객관적인 세계에 관해 
'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

가 아니다(Thing are no t w hat they seem)' 라고 주장하는 우월적인 통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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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거에는 형이상학이. 헌대에는 과학이 주로 대표하2-il 되었다. 현대

과학의 도 구와 방법이 너무나 강력하여 과학적 지식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

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지는 이미 오 래되었다. 그 결과 상식을

벗어난 과학적 진리의 압도성은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힐'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눙력을 깊이 의싱하게 모1'들었다, 이처럼 연대과학의

발전에 의해 야기된 총체적인 회의와 비현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현상학자들은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지각과 경험에 복귀할 것을 충고

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이나 과학을 떠나서 인간의 경험

괴- (추상적인 형이상학 및 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순수의식(pure

consc iousness )의 실재성을 강조한다. 현상학적 인식론의 핵심적 주장은

과학과 모든 전래된 통상적인 해석이 가르치는 바를 장정적으로 제쳐 놓아

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실재와 존재에 관한 모든 질문을 유보하고

경험에 소 여된 본질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n

하지안 현상학적 접근법의 취약정은. 앞서 언급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접근론자들이 쉽게 동조할 법한 구조주의자의 주장올 상기하면 명확

히·게 드러난다. 구조주의는 사회성원인 행위자의 가치. 이념. 목표 등에 비

추어 이해하는 
'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 l i t y )와 행위자의 의

도, 의지. %표 동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사회현상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

는 
'

구조' 로서의 사회적 실재를 구별하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본질적이
4 윈

고 궁극적인 실재(the u l t imate rea l it y )의 의미를 지 다고 본다. 즉 사

회 현상의 궁극적인 의미와 해석은 행위자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구조에

따라서 음미되고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자는 구조

17) 필자의 현상학에 대한 논의는 Pitkin (1972, 318-2이의 논의를 발췌. 압

축한 것으로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 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4어 볼 때, 이

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이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

의적 선입관을 배제할 것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체의 이념과 이

데을로기--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일체의 형이상학적 해석--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현상학의 입장과 업밀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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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함축적이든 명시적이든, 경험적--즉 현상적--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가

시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설과 모델을 통한 이론적 활동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

구조는 현실의 일부이지만. . . 경험

적 현실의 일부는 아니다"(Code1ier 19껼, 341 ). 따라설 외재적 접근론자

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가설과 모델은 이러한 이론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ll

안약 사회현상의 본질적 의미가 이처럼 행위자의 의도. 동기. 목표를 초

월하고, 행위자가 직접 인지하고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서. 곧 주어젼 행위의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그 것은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시각--가치. 이념. 목표 등--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해

석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 
'

과학' 역시 행위자의 시각보다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초연하게 관찰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즉 인

간의 주관적인 의도나 목표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자연과학의 인과법칙처럼

사회현상에도 이러한 과학적인 법칙이 관철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

칙을 발견하고 적용하여 인간사회를 이해하고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

회 
'

과학'의 기본적 전제 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

과학화'의 경향은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과학에 오면 더욱 현저

해짙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곧 구조와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경험되는 방식간에는 내재적인 간극이 존

재하며 과학자의 임무는 이 러한 외양(사樣; a ppearance )과는 상이한 실재

(reality)를 재구성하는 것이다(Gera 19期, 286-87). 즉 과학적 연구는

외양의 배후에 숨어 있는 실재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며(Geras 19껌,

15) 필자의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 들리에(Code1ier 19 
,

334-43)가 마

르크스 와 레비 스트로스(L v i-Strauss)의 구조주의를 논의한 데 의존한 바

가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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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만약 사물과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다

는 것이다. 또 한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상부구조인 이데올로

기. 법률. 종교. 정치헌상 등은 행위자의 의식에 입각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

라 행위자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행위자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

는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에 의해서 설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러

한 사적 유설론 역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사회 성원들이 스스로 추구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념. 가치. 목표 둥과 독립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IS)

요셉 블로흐(Joseph Bloch)에게 보네는 편지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보완, 설명하면서 역사적 사건이 행위자의 의식, 인식 또는

의도와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 역사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항상 많은 개인 의지들의 갈등에서

분출된다. . . . 따라서 상호 교 차하는 무수히 많은 힘들 그리고 일

련의 무한한 그 힘들의 집적된 총회(parallelograms)는 하나의 결

과, 곧 역사적 사건을 산출한다. . . , 왜냐하면 갹 개인이 의욕하는

바는 다른 모든 개인에 의해 좌절되며 그 결과 나타나는 바는 어

느 누구도 의욕하지 않았딘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역사는 자

언적인 과정처럼 진행한다(Tucker 1978, 761 ).

따라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구조는 일정한 외양

(현상)을 롱해서 사회 구성원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헤하는 것을 방해한다.I
霧 란원

19) 마르크스는 
「

정치경제학 비판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자신

의 삶의 사회적 생산에서 인간은 
"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독립된>. . . 특정의 제관계 속에 들어간다. . . . 한 개인에 관한 여타 사람들의

의견은 그
'

개인 자신이 스스로 를 생각하는 내용 여하에 그대로 의거하고 있

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변혁시기를 그 시기 자

체의 의식에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의식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

곧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

면 안된다"(Tucker 1978, 11-12).

20) 물론 이러한 외양의 인식이 구조에 대한 자연발생적 인식의 출발점이 됨

을 마르크스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학적 접근의 효용을 전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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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체제의 과학적 이해는 그 가시적인 사회관계

의 배후에 숨어 있는 내적 구조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내적 구조

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된 생산양식을 의미한다(Code1ier 1973,

335-36>. 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내적구조의 이해를 통해

서 마르크스는 관찰된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

치이론 및 잉여가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유통과정에 나타나

는 등가고尋의 외양(현상) 속에 숨어 있는 부둥가교환 귿.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생산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그의 소외이론 역시 자본주

의사회의 모순을 초월적으로 극복한 공산사회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상정함

으로써, 곧 외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병라적인 현

상을 인지(identify), 설명하고 있다.

굳이 현상과 구조의 이분법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포 함

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많은 정치. 사회적 현상이 이른바 
'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 quences )' 로서 포착될 것인데.2i) 이러한 현상을 내재

적 접근법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의 문제는 사회과학에서 많은 이론가들을 괴롭혀온 제이다. 무룻

사회과학자가 탐구하는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매개, 구성하는 인간의 행

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 오는 것여 통례이다. 즉 사회

현상은 많은 사람의 의도. 동기. 목표에 따른 동질적 또는 이질적 행위가 동

시다발적으로 또는 계기적(繼起的)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복합작용을 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행위자도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

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Vernon 1979, 
.

59-67). 특히 정치적 조치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

치 행위자나 정부가 애당초 의도하지 · 않았던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비일

인하는 것은 아니다(Godelier IS邦, 337-38).

21 )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지

극히 난해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의 문

제를 상세히 고 찰한 논문으로는 Vernon(1979, 57-酉)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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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하다, 따라서 집t엘리트 또는 일반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발생하

는 정치. 사회적 현상은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 표. 가치. 의도만을 준거

-趾로 삼는 내재적 접근법으로는 포착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

우 외재적 접근법의 부가적 또 는 보완적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다.i21

행위자의 의도와 시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또 한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이유를 원용하는 프로 이드류의 정신분

석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회적 헌상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데 무력하다고

셍갹된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의도, 동기 및 목표는

많은 경우에 액면 그 대로 믿을 수 엾고, 오히 려 이러한 요소들은 잠재의식

적인 동기나 충동의 탄순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이 발견한 결론이다. 정신분석힉'의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개인에만 국

한되지 않고, 계급 또는 인간사회 일반으로 확대, 적용되어 
' 

집단적인 잠재

의식' 의 범주도 인정한다. 이른바 마르크스주의가 지적하는 
' 

허위의석

(false consc iousne邪)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역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계

급적 이익괴 입장을 
'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한 결과 생성된 
'

전도된 의식

( iuverted consc iousness )'으로 개념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화는 프로

이드 정선분석학의 도움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행위자들의 표면적인

의도. 인식. 목표 昏을 살펴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표면적인 의
w

식의 배후에 깔린 잠재의식적인 동기나 충동도 아울러 고 찰하여야 할 것인

데 표면적인 현상을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후자의 측면을 고찰하기 위

해서는 사회주의 이념. 가치. 목표 둥의 추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신분

석학이나 사회심리학 둥 외재적 접근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한 김일성체제하에서의 A심 엘리트간의 권력두쟁

22) 강정구(1990, 26-33)가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 이외에도 
' 

총체

적 접근법', 
'

역사 추상형 비교방법론'. 
'

역사적 접근법' 둥을 제안한 것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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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가치와 무관한 심리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석은 
" 

김일성가계 내의 권력투쟁

을 3류소설에나 나各 법한 서모-장자 간 갈등으로 묘 사한" 유석렬의 논문을

인용한
.

다음에 그 와 같은 서술을 가지고는 븍한체제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없다고 비판한다(이종석 1990, 82). 필자도 유석렬의 분석에 대한 이종석

의 이러한 비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안 만약 김일성의 후처인

깅성애가 자신의 친자인 깅평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고자 고 심하고

이로 인해 김정일 세력과 김성애 세력간에 심각한 권력다툼이 존재하는 것

이 
'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내

재적 접근법보다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따라서 서모-장자간의 갈둥으로

설명하는 것이 실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약 할 것이

다. 물론 이런 식으로 북한체제를 분석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전반적 이해

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종석의 비판에 펄자는 공감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탈색하고 북한체제를 김일성 l 인에게 절대권력이 집중

되어 있는 전제적인 왕권체제에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유석렬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서모-장자 간의 갈등이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할 법하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

w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업장과 가부장적인

전제적 왕권체제 또는 전체주의체제로 파악하는 입장 중 어느 견해가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더 적절한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상학적 방법은 현실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제시하며.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구조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의식의 출발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한 현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구조의 발견과 설명이 구

조 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의식을 폐기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구조는 현상

의 역할과 결과를 수정할 수 있으나 불식하지는 못한다(Code1ier 1973,

337-38). 그러나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자의 의도.동기. 목표와

독립하여 또는 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게 마련이고, 그

러한 현상은 종종 내부적인 행위자의 시각보다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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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띨씬 더 적절하다연, 그것은 본

질적으로 행위자--엘리트이건 일반 시민이건--의 시각(가치, 이 념, 목표)

骨을 중시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내재적-현상학적 접근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정율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 역시 구조적 분석에 의하여

받칭되지 않으연 어떠한 현상이 
'

부수적 현상'이고 어떠한 현상이 
'

근본

적 현상' 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아가 북한언구외- 괸'

련하여 힌상학적 접근법은 추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헌상학적

접근법은 사회성웠들이나 북한 당국이 선전목적상 발표하고 행동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吾일 위험이 있고--가공된 선전이 창조하는 실재와 있는

그대로의 실재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행위자가 인식하지 -V하는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설멍할 수 엾다는 애로에 봉착한다. 더욱이 정치

적 현실율 구성원들의 공유된 의식과 동일시하는 상호주관성

( intersubFctivi t y )의 극단적인 이론은 외양과 현실의 구분을 해체할 것이

다. 따라서 이온죽의 현상학적 접근법 역시 외재적 접근법인 구조주의적

접근법이나 심리분석적인 접근법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을 겅우에 북한사회

의 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 의미망 및 동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fE한 사회구성원의 의도와 예상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사회변화에 대해

전허 설명하지 -S-하는 결합을 지니게 될 겻이다. 반면에 구조주의적 이론

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헌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 착할 수 였는 걸함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이론은 사회성원들의 관념. 목표. 의도

를 전적으로 섣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차적인 현상

(epiphenomenon)으로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주의적 접근법

중 극단적인 이론은 사회구성원의 내면적 의식과 연관된 사회현상의 복잡성

및 애매함(ambiguity)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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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대립적인 두 입장인 외

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내재적 접근법이

그 
'

젼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나

아가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관계의 일단

(-端)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앞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내재적 접

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사회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각각 그 장점과 결함

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전제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이처럼

대립되는 방법론상의 전제를 필자는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 
' 

안'에 있는 행

위자의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외재적 접근법은 사회 
'

밖'의 관찰자의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n

내재적 접굔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각각 헝위자의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

으로 정리한 후에 필자는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연구에 있어서

외재적 접근법을 배격하고 내재적 접근법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나 핏킨(Hanna P, Pitkin>이 사회현상

의 인지 및 이해에 있어서 남한의 내재적 접근론2자들과 비슷한 학문적 입장
4

을 비판하면서 지적한 다음 구절을 입중하고자 노력했다:

. . .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건 이질적인 문화권 사이에서건]

행위(action)는 궁극적으로 이중적이며, 외부적인 관찰자가 볼 수

있는 것과 행위자가 2 k 2 k 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여기서 
'

안'과 
'

밖'이 비유적인 약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위

자와 관찰자가 일치된 입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른 해석이 밴번히 일칙되지 않고, 종종 모순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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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스스로 이해하는 바가 아니라 이중성이야말로 바로 행위를

구별짓는 것이다. 의도성(intelltionality)이 아니라

이중성이야말로 사회과학 본연의 문제를 제거한다(Pitkin 1972,

261 ).

바로 이러한 이중성01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자의

탐구대상인 자연현상과 구별짓는 특정이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骨일한

종류의 방법론을 채용하거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Pitkin

1972, 240, 261 ).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사회현상은 당연히

이러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모순적인 u 종구조롤

가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와 사회이론가들은 단일의 일관된 현실

(a s in g le cons i Rnt rea l i t y )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y 입장 중 어느

하나의 오]장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사회현상을 헹위자와 관찰자의 두 입장에서 동시에

보o(야 한다.24) 따라서 필자는 북한연구룰 둘러 싼 남한학게의 방법론

논쟁이 보여준 것처럼 이분법적인 대립의 경향을 확대재생산히·기보다는

행위자의 입장各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법과 관찰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외재적 접근t$이 -복잡미묘한 대립과 보완의 상호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보여 주고자 노력雙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各 분석할 때는 각 접근법에 따른 해<]을 고 접한 나머지 그 와

. w 

-

醫 

.

. .

24)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통상 이 두 업장을 활용하여 우리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暑 본다. 다음과 같이 자기 행위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행위暑

놓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경우가 그 데표적인 예이다: 
"

나는 이러한 의도에

서 A라는 행위를 하는데 갑은 어떻게 생갹할까 -叫시 B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병各 자기 말대로 A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양

뿐이고 실상은 E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그리고 많은 북한연

구자들도 자신들이 의식하건 안하건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연구에 입하고 있다. 그 런데 정작 방법론을 논의할 때, 그 들은 다양한 이

유로--개인적인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를 %표 함한-어느 한 입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견지하고자 노 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단지 부분적인 설득력을

가진 데 불과한 입장을 현실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 거의 유일한 접근법인

양 완고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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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해석을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두 입장에 따른 해석과

설명이 서로 어떻게 엮어져 복잡하고 중층적인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4-5년 사이에 급속하고 돌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른바 
'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주의체제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의 적실성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흔들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물론 이는 단순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효

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A 왜

냐하면 내재적 접근법에 입각해서도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을 나름대로 설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외재적 접근법 역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벼판읗 면할 수 없기 때운이다.

오히려 돌발적인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통해서 사회주의체제의 바람직함과

필연적 도 래를 전제로 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 

진보적 
'

추동력이 급속하

게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재적 접근법의 효용성에 치명적언 타격을 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재적 접근법을 취하는 남한의 소장 북한연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

으 나 일정 
'

수준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해 왔다고 생각된다. 사회

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며,

현존 사회주의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

회주의 이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어 왔다. 또 한 힉

러한 신붕과 믿음의 바탕에는 사회주의사회가 그 이념과 논리에 있어서 자

본주의사회보다 우월하며, 특히 자본주의체제가 표 방,추구했지안 그 체제의

물질적 토대의 속성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모든 가치들-자유, 평등, 풍요

둥-을 훨씬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신념이 깔려 있었다. 더

욱이 진보사관을 취할 경우 인류의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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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사회주의이론의 과학성(사회주의 도 래의 싶가피성)과 도덕

적 우훨성에 대한 강한 신념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외재적 접근법을 배제하고 내재적 접근법의 배타적 적실성

을 강조할 수 있었다.s 왜냐하면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은 필연적으로--계급의식과 게급

투쟁이라는 역시에 있어서 주의주의적(초意主義的; vo lLUltaristi이 요소가

자지학는 위상에 대한 해석이 여하튼--역사에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

주의가 7구하는 목표가 자본주의·-시민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소L다 도 덕

적인 차원-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의 소 멸, 자-R-와 펑동의 동시적

실현, 비이기적인 인간성의 실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풍요로운 생省의

보장--에서 필씬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는다면, 현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를 적용하여

그 성과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임에 暑림답)었기 때문이

다. 나아가 기존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의 이

념에 따라--곧 외재적 접근법울 취하어--설명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L사본주의체제가 필언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회주의체제로 0 1행한

다면 현재의 자뵨주의체제의 상황을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검토함으

로써 자본제사회의 어[L-]힌' 측떤이 역사의 진행을 가로 막고 있는지를 구멍

. 함으로써 그 이헹과정을 앞당기거나 순탄'하게 하는 작업은 필요하고도 바람

직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유럽의 봉건사회 말기를 자본제사회로

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반연

에 사회주의의 전진에 따라 역사의 퇴영물이 될 것이 분명한 자본주의-자유

민주주의체제의 가치나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

은 마치 봉건시대의 이녕과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25) 반면에 전체주의적 접근법,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산업사회론

에 입각한 수렴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외재적 접근론자들은 사회주의 이론의

과학성 또는 도먹적 우월성을 숭인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논리의 독자성과 고 유성

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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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당연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믿어졌다. 요컨대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설명하거나 현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합에 있어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곧 단일한 잣대에 따라, 해석하는 태도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兎다.z 
,

하지만 문제의 싱각성은--물론 이 논문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의 적실성

의 위기로 표현된 - -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체제경쟁을 함에

었어 물질적 생산력을 포함한 여타 영역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해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잠재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이념이 명실상

부하게 역사상 
'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존 사회주의권

의 급격한 붕괴와 목하 진행중인 개혁의 방향이 사회주의 이녕과 실천을
'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현실화되었다.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이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보다는 경제발전, 산업

화, 사회복지. 사회경제적 평등 등의 분야에서 우월한 업적을 성취한 사실

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신들의 성

과를 비교하는 준거틀로서 삼은 대상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

지상태로부터 독립한 제a세계 국가들이 아니라 서방의 선진자본주의--자유

맨주주의국가였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 복지제도

나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에서 일연 우월한 업적을 성취한 것을 부인할 수

엾지만, 그밖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칠씬 미홉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체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엘리트는 물론

인민 대중들이 서방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롱해 점차 시인하게 되

26) 하지만 사회주의이론의 과학성과 도먹적 우월성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귿

바로 내재적 접근법만이 올바른 접근법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

의적 시각을 거부하고 봉건사회를 그 사회 나름의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둣

이, 자본주의사회에도 자본주의적 시각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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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사회주의권 내부에서

스스로 부식되어 갔으며, 이는 사회주의권이 체제 내부로부터 붕괴되어갰다

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직후부터 사회주

의 이념의 과학성, 곧 사회주의의 필연적 도래여부는 吾임없는 는쨍의 대상

이 되어 왔다. o[르크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 진개된 사회주의의 실

천전략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기회의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실현

가눙성 문제가 아니라 실천전략에 대한 논쟁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그

렇기 문에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신념은 표면상 유지되2 있

었다. 게다기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제2차 세게대전 이7 사회주의체제의

확신은--선진 자본주의국가인 서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사실

로 인한 이론상의 불안감(과 실현된 사회주의체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기대

에 미흠함)에도 불구하고--사회주의의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 런대로 광범위

하게 유지할 수 었게 하였다.

하지만 한펀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둥장 이후에도 오랫 동안 논의되어 온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의 이념 부정합성과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혁

명의 불받 및 그 빈·대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번영, 다른 한

편, 최근 사회주의권의 돌언한 骨괴와 뒤따른 개혁이 시'장경제 및 다원주의

적 정치형태를 지향한다는 점을 종합%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자A민주주의에 대

한 전정한 대안으로서, 곧 
'

. 진보적' 이념으로서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가 추구하는 목표의 바람적함은 여전히 인정힌·다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지극이 희박하게 느껴짇 때, 대중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적인

호소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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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실천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작업 역시 과

거와는 달리 
'

존재하지도 않은 유토피아'를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체제를 비

판하는 것처렁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는 
'

말의 잔치'로 느 껴진다.n) 비숫하

게 
'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겟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체제라 할

지라도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분석하고 설명하는 태도 역시 이념의 
' 

현실정합성' 또는 현실의 
' 

이념정합

성'의 차원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 이념

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느 껴질수록,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하는 것 역시 그 적실성이 약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유적으로

표 현하연. 이는 마치 연금술(鍊쇼術)로 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연금술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고접하고, 그

결과 나온 금과 유사한 물질을 금이라고 우기는 경우. 관찰자 역시 행위자

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만드는 작업이 어떻게 관철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태도이다. 오히려 사회주의국가의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말고 그 이데올로기의 보편적 측면

에 착목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후발국의 근대화 내지 산업화의

중요한 대안적 전략으로 보는 것과 같은 외재적 접근법이 더욱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연금술의 역사를 행위자 본래

의 취지와는 달리 화학의 발전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a

27)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성 및 실천적 전망이 약확됨에 따라 기존 사회주

의체제를 자본주의-시민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비판하는--종래 . 냉전적이

고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되던--외재적 접근법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실 사희주의권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다원주

의 지향으로 치닫는 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의 설득력을 강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

28) 이 비유에 함축된 바와 같이 필자는 연< 슬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의도와

는 달리 - - 어쩌면 
'

금'의 제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화학'이

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사실을 인정하며,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의 실험 역시 소중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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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 리는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실패를

위대한' 실패로 만드는 작업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자들에게 남겨진 몫이

다. 소진되어가는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의 진보적 추동력읗 되살리기 위

해서 우리는 현재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또 하나의 
'

공상적' 사회주의의

위치且 밀어 수 있는 새룝게 혁신된 이른바 
' 

과학적' 사회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 때 대재적 접근법은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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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에서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모색하고 있

다. 즉 주체사상이나 유일 지도이념의 관리체계에서. 주체경제의 관리체계 혹

은 
'

군중노선에 의한 관리체계'로의 T身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a

는 습營法을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설정하는 등의 부분적인 개방화. 중앙집권적

계휙경제의 止揚, 정치적인 측면에서 마찰을 빚어 오긴 했지만 일부 소비재 부

문에서의 경쟁에 의한 能率 報償制度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작업조직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즉 작업조직의 무엇
w

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는가를 확정하려는 시도

이다. 문제의 근원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서의 자발성의 부족과 기술

혁신의 지체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노 동보수제, 독립채

산제, 당의 일군을 통안 대중동원, 생산단위의 대규모화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원칙을 갖는 폐쇄경제체제의 옹호, 공장지배인과 기사장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우위, 생산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 성인인구의 계속되

는 노동력 유입 동은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근로자 잡지(ISS0년과 19Sl년), 로동신문(IS90-19S3년 6월증 6개월

간)까지의 기사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식은 기사내용을 내용대로

분석하는 교 과서 분석과, 이들의 내용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명가하는 문맥분

석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맥분셕에서는 증국과 헝가리 등 이미 개혁을 시행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한 글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려고 시도

하였다.

(l) 노동자들의 자발성의 문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아직 사회주의 노동

보수제를 통하여 능률급의 도입을 과거보다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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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도 덕적인 자극을 물질적인 자국보다는 강조하고 있어 그 효과가 충분히 나

타나고 있지는 않다. 몇가지의 현실분석에서는 이미 현물평가제가 생산성 향상

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즉 독립채산제가 근로자들의 본위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장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도 생산율 자극하는 축면올 강조하고 있다. 
'

생산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

큼 물질적 자극을 받도록' 개인적인 단위, 작업조단위, 공장탄위, 연합소단위

에서 차별적인 임금을 생팔비, 장려금, 상금의 명목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한이 공장당위핀회에 있고, 당의 일군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

로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상의 기여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즉 표현에 따르면, 국가, 연합소, 공장, 조에 꽁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한 분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으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러나 동시에 기술혁신율 간절히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걸으로는

1956년의 천리마 운동을 편 것처럼 자력겡생의 윈칙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

된다. 자력갱생의 주요 방식은 기술혁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력의 집중적

투입과 노동시간의 연장과 같은 J 동강화로서 이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 1월 10일 노 동당 중앙위에서 생산성 향상과 절약올 위해 「全人民

突1lg,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서 나타난다. 김일성도 신년사에서 중산,

절약 뚜쟁율 위해 
「전군중적 운동,과 「속도장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렇게 吾임飢이 계속되는 운동의 제안은 대부분 과거의 방식을 크게 탈

피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과 처방이, 적어도 그 들의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달

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소위 
'

당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이라는 방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노동력동원방식이 되고 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둘어가 생산노동자듈과 같이 생꽐하여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운동율 하는 방식에서 그대로 드 러나고 있다. 즉 노 동자듈의 자발성이라는 것

이 아직도 당의 일군율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꽝을 반증한다고 보여진

다. 따라서 1960년대의 
'

대안의 사업체계'가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관중심주

의(사무실과 문서놀음)暑 타파하기 위하여 고 안된 것이라면 최근의 운동은 주로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竹된 것이다. 그러나 그 자발성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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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에게 어떤 돔기를 부여하기 보다는 당의 일군에 의하여 선동되거나, 이끌려

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자발성이다. 따라서, 생산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공장 직맹위원회도 여전히 당의 의사를 하향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서 아니면 당의 의사를 교 육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노

동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 문제를 풀어 자발성을 고양시키려는 것보

다는 지도된 자발성, 또는 강요된 자발성을 고 양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노 동자들은 군중토의에서 그 들의 작업조건의 애로나 분배문제를 다루기 보다

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성의 고양을 주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

러나 여기에서도 노동력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기술적

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서 분업적인 효율과 경영상의 문제해결

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한다'는 논리를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 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용감하게' 라고 강조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즉 문제의 원인이 노 동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

영상의 문제에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내에서만

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

도의 노 력수요는 도안의 노력원천으로 보장하

는 원칙'에서 드 러나돗이 지나친 자력갱생적 폐쇄경제적인 원칙은 국가단위 내

부에서도 그 대로 적용됨으로서 오히려 효율성의 저해와 국민경제 영역의 분할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것은 구호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연합기업소를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 만들고, 즉 과거의 국가의

지도하에 물자의 수송을 맡았던 단위가 이제는 연합소 단위로 넘어가고 있어 단

위경제의 조정의 해결을 단위를 키움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연

합기업소간의 계약제도를 통하여 생산단위간의 교환문제를 국가의 주도가 아닌

연합소주도 또는 어느 정도의 시장체제에 맡기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만든다고 하여도, 또는 대중이 설비관리의 담당자라고 주

장하여도, 이는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요소만 고려한 구호에서 나타나고, 현실적

으로는 노 동자 개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 체제에서 생존전략을 짜

나가는 상할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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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의 과제: 북한은 기술혁신의 개념율 각 작업장에서 생산성읗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 단위에서의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차훤에 머무르고 있

다. 이는 대규모의 기술혁신읍 이루는 방식은 매우 어려운 겻으로 보인다. 즉

연합기업소 형식율 통하여 대규모 루자를 홍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독립채산제 하에서의 작업자듭에게 우선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공

장당위원회의 요구를 경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위

한 기금확보는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합기업소 자체가 서로에게 경쟁

적인 관계라기 보 다는 북한 국민경제 내에서의 제한뒨 경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

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공장당위인회의 역할이 다

시 부각된다. 죽 공장당위원회는 주로 노동력의 효율적인 동원을 통한 생산성

의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배인이나 기사장은 기술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당위원회는 여전히 공장운영에서 강력

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기술혁신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죽 공장의 조직

에서 당공장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 한 기술혁신이 어려우리라는 것이

다. 공장당위원회는 노 력동원을 롱한 또는 노 동강도의 강화를 롱한 생산성향

상을 30년이상 강조해온 상황에서 그 듈의 변신은 곧 정치적 및 물질적인 기득권

읍 상당부분, 공장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상 어려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에 이용되지 못한 노 동시간의 분석에

서도 노 동자듈이 게올러서라기 보다는 공장내의 기술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원

인이 10배이상 중요한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사상교육을 롱한 노동력의 동원에

서 경제활성화를 찾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기술 속에서는 뭏론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얻을 수 있는 효윱성의 제고

도 고 려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섕산외적인 동원의 여제, 생산외적인 정치적인

규율이 노동자듈의 생산적인 규율보다 앞서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경우 노동

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히 작업시간의 개선으로 표현되는 출뢰근질

서, 작업교대규올, 노동시간 이용규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잡지에 30년이상 지적되는 작업시간 엄수의 주장이 아직도 제대로 십현되

지 않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경제적인 생산의 고려보다도 아직 앞서고

있다는 것은 반중하고 있다. 이는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생산노력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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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일'에서 그 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인구학적으로 노동연령층이 계속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노 동

력의 동원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한 선택으로 등

장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작업조직의 번회·와의 관계

1. 서 론

l. 문제 제기

북한은 1980년대에 이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지향, 산업간 불균형 조정, 겅쟁에 의한 능률보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

방화로서 시도된 합영법의 도 입, 겅제특구의 설정은 그 실적은 미미했고, 산업

간 불균형 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남북간의 긴장왔화와 군비축소가 이루어 지

지 않은 상황에서 경공업에 치중하기 위한 군수산업 등의 중공업의 축소는 이루

어 지지 않았다. 또 한 겅쟁에 의한 능률보상제도률 일부 소비재 생산부문에서

눙력별 임금제의 형태로 실시雙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마촬을 빚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 민율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부분적인 경제개방과 동시에, 1956년 천

리마 운동·을 편 것처럼 자력 생의 원칙에 입갹한 자급자족(autarohy)정잭을
된

취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1990년 1월 10일 노 동당중앙위에서

생산성 향상과 절약율 위해 「
全人民 突擊,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젖에서 드

러난다. 또 한 김일성도 신년사에서 1990년도 주력방향을 석탄, 전력, 샐강재

중산으로 설정하고 이暑 위해 중산, 질약 부쟁의 
「전군중적 운동.과 「

속도창조

운동,율 전개할 것을 제안雙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는 견해

가 같리고 있다. 북한경제의 어려움올 생산요소중의 기술과 노동의 측면에서

원인을 구하고 있는 겻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김우중

(대우 그 룹 회장)은, 
"

단지 어느 공장에서는 한가지만 알면 열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 한가지를 몰라서 어러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율 하기



도 했다"(표스오브, 1992년 1월 27일)고 한다. 이는 핵심적인 기술 몇가지가

없어서 그 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 북한 노 동당 중앙위가 결정한 「

全人民

突擊,운동에 대한 한 신문(서울경제신문, 1990년 1월 30일)의 사설에서도 나타

난다. 즉 북한이 전개하려고 하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노동력의 집중적 루입과

노 동시간의 연장과 같은 노 동강화로써 이루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또는 문제의 원인을 매우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에서 구하

기도 한다. 이를
.

김우중은 
"

한편 경공업은 원가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 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경저]신문의 사설에서는 
" 

사실 경쟁이 없고 이운동기가 없는 사회주의 경제

에서 생산성의 향상이란 좀처럼 바라기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장훈(기자)은 국제정세가 신데탕트시대로 접어 들은 점과 장기적으로는 국

민들의 노력동원에 한겨1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개혁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

로 전망한다(1990년 1월 12일, 
"

북한경제, 심각한 딜레마" 한국일보).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우리의 시각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연구는 북한경제의 성격과 발전을 규정하는

개별요소들이 어떠한 방법과 형상으로 자신의 과거를 사회주의적으로 구성해 왔

고, 현재 무엇을 가지고 경제발전의 주체형의 구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의

여러 변화가능성 중 어떤 부분을 주요한 측면으로 드 러낼 것인가에 연구의 촛점

이 모아져야 한다. 경제개혁의 중요과제로 등장한 작업조직의 개편에서는 생산

관계를 중핵으로 설정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계와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

관리 메카니즘과 경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즉 근로자 자주관리의 내포와

외연의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 짐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도 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권에서의 경제의 애로를 노 동자의 근로의욕의 저하로 진단

하고 그 원인을 사회주의에서의 노 동의 특성, 노 동조직의 특성, 임금제도의 특

성과 실제운영, 노동동기부여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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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최근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경헙하고 있는 경제개혁도 결국은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 소

련식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던 중앙집권적 행정명령식 경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유형태의 다양화(국공유 및 사유)와 함

께 국가 전담식의 관리체계에서 시장 메카니즙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체제개혁은 아직까지는 찾

아 볼 수 飢지만, 주체사상이나 유일지도 이념아래 초기고전 소련식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관리체계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에 맞는 경제관리 체계, 즉 주체

의 경제관리체계 훅은 군중노선에 의한 관리체계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변신하

려고 노력하여 왔다(이태욱, 1992: 3S)고 평가된다.

2. 연구 방법과 기존 문헌의 검토

가. 국내외 연구동향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메카니즘 및 경제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

미한 편이다. 예률 듭면 민족통일연구원의 제 1회 국제학술회의( 1091년 10칠)
"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전망"에서 노 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 근로의욕의 저

하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루는 겅우라 하더라도, 주로 경제운

영에 있어서의 정치적 롱제, 경제의 행정적 관리와 작동방식, 그로 인한 경제의

정치에로의 종속, 중앙집권적 관료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엉국의 흐

이낸셕 타임즈지 IS90년 1월 29일자에 실린, 포스터-카더 교수(영국의 리즈대

학 교수)의 
"

동구의 변화 - 김일성에 충격" (동아일보, 90년 1칠 30일자에서

재인용)에서도 드 러난다. 
"

경제가 초기의 활력을 잉은지는 오래 되었다. 20년

의 정체로 인해 롱제 경제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밭생慷다.'w

같은 맥학에서 포 린 어페어스, 1090년 2일호에 실틴 로버트 스 관라피노교수(버

클리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장)의 
"

아시아와 미국 - 다가오는 도전들" (즈코보

프, 1990년 2월 11일자에서 재인용)에서도 
"

그같은 (북한과 한국과의 경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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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 첨가) 격차는 북한이 낡은 스탈린주의 경제전략에 집착하면서 극히 과다

한 군사비용을 지출해온 결과이다"라고 지적한다. 다시말해 경제관리에 있어서

물질적 유인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과 정치적 동원에 역점을 둔다는 경제적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핵심은 경제개발에 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구조의 개선

과 주민생찰의 향상, 경제관리체계의 개혁 등을 경제개방을 통하여 추구함으로

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은 효율성의 중대와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추동되는

것이다(정상훈, 1986; 황태연, 198이라는 견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는 북

한의 자립경제노선은 과학기술 혁명의 창조적 성과를 수용할 수 없다(황태연,
t

19b9)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까지 도출되는 것이다. 박형준과 김태영의 논문

(1992)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문제는 기껏해약 한 인구학자가 분석한 
"

특히 60-74년간 출생

한 인구가 노 동력으로 진입雙고 또 계속 진입하고 있어 이들의 훈련과 산업에의

적정배치가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태, 1991: 43)는 정도의

견해가 전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작업의 핵심이자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

겨지는 
"

노동자의 작업동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나. 자료

매월 간행되는 근로자 1990-1991년, 일간으로 발행되는 로동신문 IS90년 1칠,

19Sl년 1윌, 1罷2년 3월, 1903년 l-4월, 6월의 8개칠치가 분석되었다. 두가지

잡지와 신문이 모두 북한 로동당의 기관지의 성져을 갖고 있어, 당의 역할이 주

로 다루어 지고 있있다. 따라서 그 들의 기사는 주로 당의 분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당의 방침을 홍보 내지 잘 알려지는 데 주된 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당의 역할을 현실의 기능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킬 가농성을 크 게 하고 있다. 또 한 상대적으로 당이 아닌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나 제도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결국 북한 정치 경제의

운용에서의 당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이며 모든 문제가 당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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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과악하는 데 당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어진다,

부수적으로 연구의 방법론은 헝가리를 연구한 학자듭의 글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으며,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과정은 주로 중국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분석하였다.

다. 연구의 방법론

연구의 방법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기존의 연구듈과 다른 점을 보일

戌이다.

(1) 일련의 경제개혁의 조치속에서 나타난 작업조직의 변화를 1 ) 경제계획의

사회경제적, 주체적 필요성, 2) 그것의 전개과정, 영항, 그리고 파생된 결과릅

추론할 수 있는 구조의 성격변화(고현옥, 198기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2) 작업조직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중앙계획과 노동자조직간의 관계, 뭏질적

유인과 도 여적 유인과의 관계의 상보적 과정과 중층적 실현과정을 역사적 맥학

을 정확히 구성하여 설명한다.

(3) 북한의 소비와 축적, 게획과 시장, 집핀화와 분권화, 지도와 대중노선,

물질적 관심과 도먹적 자쿠 등의 상호 대립적인 양범주간의 결합의 논리를 분

석한다(배합이론의 내적 양의성과 그것의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연구는

사카이 다카이, 1990).

라, 예상효과

사회주의적인 작업조직과 자본주의적인 생산조직의 차이와 유사점을 밝힘으로

써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와 실제적인 차원의 논의를 구분한다. 따라서 이론적

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작업방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 동과정의 논의를 사회주의

권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비약하게 된다.



3. 북한의 사회주의 생산이론

북한에서의 생산이론은 최근에 상당한 정도의 경영기법을 동신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획된 생산량만 채우는 식의 생산에 효율성의 개념을 도

입하려는 시도로 표현된다. 김먹윤, 199이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i. 노 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과 ii. 노 력자수를 늘이는 두가지 방법

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노 동섕산능률을 끊임 없이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제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즉 노 동생산능률이란 
" 

일정한 생산물 생산 또는 작업수행에 지출된 사람들의

로 동의 효과성"을 의미한다. 이 때, 노 동생산능률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지출

된 로 동과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생산물 사이의 량적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

로, 로 동생산눙률을 높인다는 것은 i. 단위 노 동시간에 종전보다 더 많은 물건

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ii.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종전보다 적은 노동시간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13권: 45이도 노동생산능

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i. 기술의 발전, ii. 생산조직의 개선, iii. 일하는 사

람의 기술기능과 사상의식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먹윤도 i.

생산의 필수적 요소를 이루는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ii.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생산성을 높이며, iii. 생산기술공정들사이, 생산의

순차적 공정에 따르는 기계설비들 사이의 능력상 균형을 보 장하는 것을 생산눙

률 향상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동생산능률을 올리는 것이 왜 사회에 유용한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생산목표량의 달성이라는 과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나 이제는

계획경제의 사회에서도 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을 이념적으로 조화시키려

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먹윤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것은 생산적 투자

를 늘이기 위한 축적의 원천이 되는 사회 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서, 사회 순소득은 i. 생산을 확대하고, ii. 사회문화시설을 건설하며, iIi.

물자예비를 조성하는 데 씌여지는 것으로 합리화한다. 이 때 확대된 생산은 결

국 생산 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생산자들의 노 력보수를 지불하는 데 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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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다.

생산에서 눙률의 도입은 겹국 새로운 조 직의 발전과 지표의 개발로 나타난다.

김하광( 1901 )은 경제조직사업은 사랑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짜고 들며, 그

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조건율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경영활

동의 과학화, 합리화 정도는 중요하게 원가, 수익성율 비롯한 경제적 지표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영활동의 질적 상태를 일정한 범위에서

개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

았던, 
"

륵히 벌금, 위약금, 연체료, 작업휴지 손실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는

자재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적 지출과 손실을 출 
' 

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법으로 계량계측제도를 바로 세울 것을 제시한다.

기준화사업과 독립채산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 

경제적 효과성을 차요

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낡은 사업기풍을 철저히 없 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주용설( 1991 )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활동 분석을 제안한다. 이 떼 경영활

동분석이란 
"

기업관리운영 정형을 수자 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그것을 동원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기 위

하여 기업소 경영활동올 연구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섕산조직, 노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가 포함된다. 또 한 경제적 지표로서 노 동생산능

률성장, 생산물의 원가, 고정재산의 이용, 원단워 소비기준이 설정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셍산계획수행정형, 자재공급 및 이용정형, 생산물 원

가, 재정계획수행정형, 기업소재정상태, 연쇄식 분해법과 상관분석법을 비롯한

분석수법과 현대수학적 수법, 진자게산기를 받아둘여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업소나 공장 내에 원가검토 회의, 재정검열위왼회, 결산심의회를 설

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곧바로 십행되었는지는 꽉실치 않다.

다만 여기서 왁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본격적인 경영게법의 도 입이 논의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헝가리연구에서 나은 연구방법론

71)

사회주의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여 그 들이 사

회주의 개혁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예로 들어 북

한의 정책을 분석하려고 한다.

Stark( 1985)은 주로 헝위자들간의 관계에서 정책이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파

악한다. 즉 헝위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정책의 형성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 1982년 1월부터 시작된 작업 파트너쉽을 작업장의 경영자와 노동자

들간의 협상과 교섭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양측이 공장내에서 상

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추가로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 동자들의 동

기화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장내 정치의 새로운 교 섭기술의 장과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

냈다.

또한 작업 파트너쉽제도는 헝가리 사회전체의 연합과 갈등의 정치적인 산물이

다. 특히 개혁주도 정치적인 세력과 개혁을 반대해온 핵심 산업노동자들의 전

략적인 집단과의 새로운 연합의 산불이다. 즉 작업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체적인 정치와 공장내의 정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그 의미가 파악된다.

Burawo y ( 1985)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섕산정치와 국가정치가 합쳐

져 있는 데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합침은 두가지 방향에서 진헝될 수 있다.

즉 밑으로부터는 집합적인 자율경영체제이고, 위로부터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

다. 사회주의체제를 중앙에서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는 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상호교환과 정치적인 전제는 상호 합치되면

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와 노 동자 경영체제는 서로 배타

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사회주의는 잉여를 중앙에서 수취하며 따라서 코르나이의 용어에 따르면,
' 

강성 재무'제약을 받게된다. 국가사회주의는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마

련한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협상이 행해진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 단독으로

또는 경영자들의 묵인아래, 蠶用하거나 생산량에 대한 제약이 행해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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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계가 생산과정의 동학에 미치는 영향율 보자. 공급의 제약과 중잉· 게

휙자에 의한 공급의 결정은 노 동과정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나, 고용수준의 불확

실성을 야기하지는 압는다. 공급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생산과정의 시간적인 순

서를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급품의 형태와 질에서의 급격한 변

화는 작업의 재조정과 기계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Stark( 1986)은 사

회주의 국가에서 노 동조직은 중앙계획자, 기업소의 경영자, 노동자듈간의 끊입

없는 협상과정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그 는 매우 단정적으로 
'

사회주의 경제

의 문제는 과다한 자본의 사내유보와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믈론, 이러

한 이영와 부족도, 암묵적으로 중앙계획자와 기업경영자와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문제는 결국 공장네에서의 노동자의 교 섭력과 제2경제의 기반

을 이툰다. 세 행위자는 다른 양자의 갈등을 유발시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율성율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모든 행위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와 노 동자는 중

앙계획자의 불확실한 부과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율 과다하게

비축한다.

또한 중앙계획의 변동에 의하어 야기되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공급

제약은 노동과정의 끊임없는 재조정을 야기한다. 작업구조의 유동성과 기계사

이에 노 동자들을 재배치해야하는 吾임없는 요 구는 생산을 탈숙련화하는(구상와

실행율 분리시키는 데) 데 어려옴을 야기한다. 다른 표현으로하면 과학적 관리

의 어려용이 야기된다. Stark( 1985)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한다. (1)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알수 없는 일은 위에서

부과되는 계획목표이다. 가끔 이러한 목표는 계획기간의 중간에 갑자기 바6

다. 동시에 경영자는 체계에 내재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린다. 동시에 가장 분

명한 불확실성은 
"

부暑기" 훤칙에 사로 잡힐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즉 계획

목표률 성공하면 할 수록, 계속해서 c] 많은 량의 계획목표가 할당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실제성과에 근거해서 미래의 목표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불팍실성에 대비해서 경엉자들은 자본주의의 갯수당임금 노 동자들이

취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생산량을 속이고, 생산눙력을 낮게 평가하며, 생

산물을 숨기고, 기업경영자 상호간에 서로 속도경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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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계량을 정한다. 각각의 경영자들은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

나, 동시에 다음의 높은 불확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가능한 양을

유보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보량을 숨기고, 투자 자금의 최소량을 과장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경영자들은 저사용된 자원을 보유하도록 장려된다.

동시에 경영자들은 실제 필요한 량보다 더 많은 량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다. 많은 노 동자들은 공급부족에 따른 지연이나 목표의 변동에 따른 유효한 지

렛대 역할을 한다. 유보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수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 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내부에 유보된 자원에 기

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마 단 하나의, 복표를 달성하는 수단일 것이다.

경영자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확보하려는 열망은 그 들의 기본 봉급과 보너

스 가 그 들이 관리하는 임금기금의 규모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더 강화퇸

다. 많은 노 동자들을 고용할 수록, 중앙권력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조금을

위한 협상에서 
'

정치적인 자본'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즉 계획은 노 동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엄격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낸다.

즉 만성적인 노 동력 부족은 노 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생긴 인

구학적인 요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서구보다는 동구가 참여율이 높

다. 노동과 같은 자원의 부족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부족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주어진 자원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일어 나

는 것이다. 즉 자원의 부족과 과잉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관

점에서는 자원은 저사용되면서 낭비되고 동시에 부족한 것이다. 노 동의 경우에

도 그렇다. 사회주의 국가의 노 동력 부족을 말할 때, 기업에서는 덜 사용된

형태의 잉여노동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업이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면, 노동력 부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항

상적인 것이다.

(기 노동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만성적인 노 동력 부족은 분명히 노 동자들

에게는 경영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유리한 고 지를 준다. 즉 한가지 방식은 회

사를 그 만두는 전략이다. 즉 임금이 높고 보너스가 많은 일로, 그리고 생산할

당이 적은 좋은 직업으로 옮길려고 위협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노

동자들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다. 즉 조사에 의하면, 직업을 옮기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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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규범의 정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경

영자들은 시간연구를 주장하며, 중앙계획자들은 미리정해진 시간가치에 따른

추상적 행동연구를 주장한다. 경영자들의 시간연구는 노 동자들의 협조를 필요

로 한다. 이것은 공장마다, 기업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임의적이며, 갈등

적이며, 다름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지방노동시장의 엄

격한 조건에 맞추어 더 많은 홍제력을 준다.

노 동기준을 정하는 것은 또한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작업성과를 측

정하는 것 보다는 임금을 적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노동기준은 규범을 강제하

려는 것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의 전략이다. 노 동자들은 엄격한 노동시장, 기업의 어려움, 그 리

고 경영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노 동자들의 협조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공장에서 일상적인 협상과 교 섭의 감추어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임금기금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자의 능력에 한계를 제공하지

만 노동자들은 또 다른 수단이 있다. 즉 제 2경제에서 일하는 것이다. 제 2경

제가 성장하는 요인중에 하나는 노 동자들이 제 2경제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자들도 임급을 올리거나 노동규범을 내리거나 할 수 없

는 상황에서는 제 2경제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협조를 얻어 내는데 경영

자들에게 유리하다. 경영자듭은 오히려 공급 부족이 생겼율 때 제 2경제에 의

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론 경영자들의 제 2경제에 대한 의존은 노동자

들이 그 暑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노력을 절약하려 함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노 동자들의 관점에서는 정규적인 일과 제 2경제에서의 일은 서로 다른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 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적인 일은 보 장된 고

용, 연금, 사회보장비용을 가져오고 제 2 경제의 일은 높은 임금을 보 장한다.

노 동자듈은 어느 일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저울질한다. 경영자

들은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노 동력을 유보하지만, 노 동자들은 셍산에서 노

동을 유보한다. 노동조직의 수준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모순은 생산수단은 사

회화되어 있는 반면(국가昏제에 있는 반먼),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아직도 직

접생산자의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노 동력을 노 동으로 바

꾸어야 하는 큰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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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즉 노동자들, 특히 핵심노동자들의 협조

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주변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우는 그렇다. 동시에 같은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즉 주변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압하고, 핵심적인 노 동자들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의 정도가 외연적인 축적의 시기이냐 아니면

내포적인 발전의 시기연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내포적인 발전은 노

동력의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앙집권적인 계획에서 분권화된다는 것은 수

직적인 명령체계의 완화를 의미하지만 반면에 수평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커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당의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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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 동 자 의 자 발 성

북힌- 경제가 실패한 또는 어려움에 직면한 원인으로서 거시적인 이유와 좍업

조직 내부의 원인으로 나누어 불 수 있다. 거시적인 이유로는 체제유지의 속

성과 비용올 들고, 작업조직내부의 문제로는 노동자의 자발성을 꽉보하지 못한

점과 기술혁신의 실패룔 들고 있다.

McCormack( 1993)은 북한의 80년대의 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즉

80년대 속도운동은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慷다. 인민은 지쳐있고, 기계는 낡아

있고, 중앙지시의 계획은 융롱성과 소 비자 피드백의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19eo년대의 북한의 경제동력이 느려지고 잘못된 선택율 하게 된 이유로 세가

지룰 든다. (l) 북한의 자립경제 모멜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련의 원조에 의거

한 모 델이었다. 따라서 원조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립경제 모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펄이다.

(기 군사관련 산업으로의 항상적인 자원 이전은 결국 사회적인 수요률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의 해소와 이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3) 정치적인 대규모 동원체제와 종교적

인 지도방식은 경제비용울 가중시컸다. 체제유지가 중앙계획적인 방식과 사회

주의 이념에 의한 대중동원에 의존한다면 경제비용이 너무 크 다는 것이다.

한병인( 1992)은 작업조직내부에서 특히 근로자듈이 열성적이지 않음을 지적
지

한다. 8웰 28일공장 초 급당위원회 사업을 묘사하면서 현장의 근로자들이 메

우 열성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에 
"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가 책임지려는 립장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문제,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아글타글

애쓰지 않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탕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도 잗 음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리하여 조직정치사업을 벌臧으나 
"

이 문제

는 좀처럼 잘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이

투철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 
"

모든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가

지고 달라 붙는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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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광( 199이은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 노 동의 짇과 량에 따라 그 들에게 보수를 주는 제도"로 정의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매개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동의 량

과 질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보수가 차례지게 하는 사회주의적 보수

제도인 것이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의 과도적인 성격이 반영된 제도

이다. i. 우선, 아직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

전하지 못한 점을 든다. 따라서 일정한 분배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기준은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보수를 주는 것이 
"

가장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둘째

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중노동과 경노동을 비롯하여

노 동에서의 차이가 남아 있다. 즉 노 동력의 지출과 노 동강도, 노 동의 숙련정도

와 노동조건 그리고 노 동의 질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째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적게 일하고 많은 보

수를 받으려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어 완전한 공산주의적인 분배는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노 동은 아직 생활상 제일차적 요구로

되지 못하고 생활상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개인적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즉 놀고 먹으며 남의 등에 붙어 살려 하거나 일을 적

게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려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같은 
" 

과도기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정치적 자각과 도덕적 의무같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만으로는 근로자

들을 발동할 수는 헐으며 물질적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방법으로는 노 동정량을 제

정하고, 생활비등급과 노력일 평가 기준을 바로 정하고, 여러가지 노 동보수 지

불형태와 방법을 옳게 적용하능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술경제적

기준을 舍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자들의 노 동능력, 기계설비들의

상태. 도달된 과학기술수준, 노 동실적 등을 옳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 동보수제를 주장하면서도 극복하여야 할 두가지 편향을 지적한다.

i. 그 하나가 노 동에 대한 보수에서의 평균주의이다. 근로자들이 수행한 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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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과 질에는 관계없이 무원칙하게 다 같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주의는 
"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엽의를 떨어 뜨 릴 수 있으며 쉽고

헐한 일만 하려는 경향을 낳게 되고 사회에 놀고 먹는 건달 꾼이 생겨나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ii. 노동에 데한 보수

에서 지나친 차이를 두는 것도 경계한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

여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

으로 정치도억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올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집

적 자극이란 근로자들의 생산결과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평가하여 주어 그 들이

생산열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는가

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보수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트히 평가에서

고 려하는 사항이 주로 무엇인가에 따라 실제의 상황이 달라질 겻이다. 현재까

지의 정보는 북한의 공장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보수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헐다.

북한에서도 직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 편집부(

197기는 복한의 직업들의 보수의 현황울 보 여주고 있다.

「표 I, 직업별 월수입 (WI.00 · 2. 36왼)

구분 직업 봉급

- - . - - . - - . - . . -

정당 및 사회단체 相 級

羅1相級

군당인민위원장

군당 지도원

職盟 위원장

aa 지도왼

敎勞育 위원장

250원

170

100

50

60

40

so



散勞管 지도원

女盟 위원장

구락부 주임

35

40

50

87

교 직원 대학교수 ISO-leo원

고 등기술학교 교원 95-110

기술학교 교원 SO- 95

중등교원 80- 90

인민학교 교 원 40- 70

노동자 및 사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지배인

부지배인

기사장

부기사장

部長

필기원

사무원

39원

52

68

84

103

109

184원

92

157

105

65

52

47

교 원봉급 평균 4056인상 (69년 10월), 노동자 사무원 봉급 평균 31. 5%인상(70

년 9욀 1일)을 az한 수치임.

그 간 북한을 다녀온 수행원 및 기자들이 단편적으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추

상하여 작성한 것임.



88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 좍업의 생산성과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지는 불확실

하다. 일본의 경제인들이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실테는 다음과 갈다. 
"

탄광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산업노동자 임금이 평균

200원인데 비해 평균 600원으로 높다. 륵히 굴전을 담당하는 노동자 중에는

1, 2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자도 있다. V 동자에게는 계획이 부과되고 있는데 초

과달성분에 대해서는 상웅하는 할중임금이 지불된다." 이러한 보고는 분명히

어느정도,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등이 행해지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안중기계 연합기업소의 잭임자 및 기술자 입금은 250원이고, 일반노동자

는 110훤정도라든가, 모란봉피복 합영공장의 입금은 공화국의 일반 수준보다

놀다( B朝%易굽, 199기는 표현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별되게 지급된다는 의미

한다. 그 러나 노동자들에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과 생산성입금제라

는 것과는 다른 의미릅 갖는다. 생산성입금제라고 하더라도 노 동당이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와 경영자가 입금을 결정하는 경우와도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나 아래의 자료듈은 북한의 경우에도 물질적인 자 이라고 표현되는 셍산

성임금제의 도입은 분명히 생산성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치( 1092)는 평양 금속건재 공장사업의 예에서 물질적인 자극의 장점을 이

야기한다.
"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 알아보니 예견했던 것 보다 성과가 크 지 못慷

다. . . . 절얄대상들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무엇을 언

제까지 어떻게 절약한다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 . 륵히 공장적인 총화는 정치

적 평가를 잘해주는 것과 함께 절약을 많이 한 작업반이나 개省적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물질적 보상이 차례지게 하였다. . . . 일생산총화에 참가하여 이런 편향을

알게 된 초급당비서 박창남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 . . 초 급당 일군은 협의호률 조

직하고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김성태( 1965)도 일찍이 현물평가의 유리한 점을 지적한 바있다. 건설부문의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복리의 중가를 건설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생산에 대한 노 동자들의 물질적 관심올 제고시킬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수행된 작업의 현뭅량과 질에 따르는 정확한 분배의 조 방은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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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정상화, 건설물의 질과 루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한 중요한 수단이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 현물평가제에 의한 노 동생산능률의 성장

도 입전 6개월 도입후 6개월

m I k m ■근

평양동구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00

욀평균 노임 100

157

120

사리원 농촌

종업원 1인당 섕산액 100

월평균 노 임 100

178

112

김광동(1991: 147)은 그 러나 전반적으로는 
"

물질적 자극은 정치도먹적 자극에

대한 
'

안받침'으로만 규정하였고, 그 원칙적인 중요성과 의의만이 강조되었다"

고 평가한다. 즉 
" 

북한의 공장관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구충족의

과정이 가지는 적극적 의미률 충분히 끌어내지 못慷고, 물질적인 노동동기 부여

의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것이라는 시각이거나 사상도덕적 동기부여에 대한 종속

적인 의의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장종엽, 
"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

수하기 위한 우리당의 투쟁, 
"

우리당의 강화발전에 있어서 레닌적 당건설원칙

의 창조적 구현, 조선로동당 출판사: 있 )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노

동보수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 여진다. 그러나 평

가주체의 문제, 평가발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그 성과를 보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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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채산제

리겅재( 1991 )는 독립채산제를 
"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엉활동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율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

법"이라고 정의한다.

독립체산제의 중요한 륙정의 하나는 
'

가치형태에 의한 경제적 타산'율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 타산이라 함은 생산단위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말이다. 즉

독립채산제를 ·島게 실시할 수록 가치형태를 이용하여 이미 마련하여 놓은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의 이용율을 높이고, 언료 , 원료,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

용하여 적은 지출로써 더 많이 J생산하기 위한 타산을 짜고 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익성지표를 개발한다.

수익성은 기업소 경영唱'동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질적 지표의 하

나이다. 수익성을 높어야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옮바로 실헌활 뿐아니라, 나라

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하여 확대제생산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수익성은 단순히 자본주의적언 것이 아니라 사회주

의를 위하여도 좋은 것이다. 
'

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올 늡이고 원가를 낮추며

이윤을 1@이 내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적인 노 동보수제와 동시에 실시된다. 즉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척의 형태적 이용과 물질적 관심성을 전제로 한다. 독립채산제에서는 원

가, 가격과 같은 가치법칙2-14 관련된 경제적 공간듈을 기업관리를 개선하기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셍활비, 상금, 장려금, 기업소기금과 같은 물질적

자극공간들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이윤실행정도에 따라 기업소기금

과 상금기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주용설( 1991 )에 따르면 독립채산제는 
"

근로자의 생산열의를 높이고, 공장 기

업소둘에서 훤료와 자재, 자금, 노 력올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합

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율 넘처 수행하게 하며, 생산을 끊임 없이

발전"시키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세가지 지적하고 있다. (l) 첫째, 일

군들과 근로자둘속에서 본위주의와 이기주의률 조 장시켜 생산활동과 재정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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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 또한 각 공장에서 가격

을 제 마음대로 정하여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즉 국가 관리하에 있

는 가격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격체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으나 아직 까지는 국가가 정하는 가격체계를 유지하고, 변동가격

제나 시장가격체계는 발달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3) 셋째로, 각 생산단위

에서 필요없는 설비와 자재를 사들이거나 체화, 사장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독립채산제의 단위로는 공장과기업소 단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연합

기업소에서는 2중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미옥( 1990)은 연합기업소에

서의 2중 득립채산제를 설명한다. 연합기업소에서의 2중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연합기업소를 단위로 하여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거기에 망라된 아래 공

장, 기업소들을 단위로 하여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기업소적인 관리운영사업에 븍무하는 일군들은 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실

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받게된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해당시행세칙에 따라 장

려금을 받거나 변상금을 물며, 연합기업소적인 이윤계획 실행정도에 따라 기업

소기금을 세우고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연합기업소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

행단위로서만이 아니라 노력과 생산수단의 합리적인 이용하고, 국가계획수행을

비롯한 경영활동 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책임절 수 있는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독립채산제 단위, 사회적 생산의 경영단위로 되고 있다.

연합기업소적으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그에 의한 혜

택을 연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연합기

업소적으로 계획을 미달하고 손실을 보게 되면, 연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

소들이 그 것을 보상하는 데 참가하도르 하였다. 이 때 하부단위의 평가기준은

2가지를 동시에 적용한다. 1. 연합기업소가 준 계획을 얼마나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과 ii. 연합기업소적인 계획수행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하였는가 하는 것

을 결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연합기업소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i. 아래 공장, 기업소가 연합기업소 또는 모체기업소에 연료, 원료, 자재를 얼

마나 보장하였는가 ii.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에 영향을 준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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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2중독립채산제의 효과는 i 
. 생산을 자극하고, ii 

. 생

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자극하는 것은 노

동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롱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물질적 자극을 받도록 경제적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또 한 많

이 번 단위에서 보수가 많이 차례지게 하고 적게 번 단위에는 보수가 적게 차례

지게 함으로써 모두가 사회주의적인 보수체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 동

보수제률 비롯한 물질적 자극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자극은 근로자들의 셍산결과들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들의 생산열의를 높이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

는, 생활비, 장려금, 상금 등의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여 물질적으로도 자극하게

된다. i. 생활비를 분배하는 기준은, 연합기업소 관리일군들은 연합기업소적

인 생산계획실행정도에 따라 생팔비를 받도록하며, 아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

은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의 샘산계획실행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밤도록 한다.

i i. 둘째로 장려금의 기준은, 연합기업소적인 이윤게획과 아래 공장, 기업소

들의 이온계획 수행정도률 옵바로 평가하고 이윤분배 몫을 해당공장,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생산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종업원듈의 문화 후생사업를 개

선하는 데 사용한다. i i i. 셋째로, 연합기업소는 또 한 기업소 기금의 일부

률 아래 공장, 기업소들과 개별적 일군들을 위한 상금으로 쓸 수 있다.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2중독립채산제는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

져온다. 예산제 단위 되였던 연합기업소를 독립채산제단위로 정하고 연합기업
고 處

소 범위 내에서 생산적 연계를 잘 보장하여 생산 정상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이다.

이러한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독립체산제의 효과는 아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리명찬( 1993L )E 남포유리 연합회사의 예에서 참모부가 중요

한 일율 慷各 지적한다. 즉 지금까지는 주로 당에 의존하던 것을 연합기업소의

참모부가 생산이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유리사와 부원료 등 원료, 자재의 보 장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면서 유리용해공정과 인상꽁정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

하였다고 한다. 즉 대형유리 용해로 현장에 네려간 참모부의 일군들은 현장기

술자들과 용해공들이 서로의 힘과 창조적 지헤를 합쳐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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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이다. 특히 절단공들은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절단 실 수

율을 더욱 높이는 성과를 가져 왔다고 한다.

3. 노 동강도의 강화

북한에서 노 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조직을 개편하는 것, 테일러리즘적

인 분업체계의 도입, 사회주의적인 경쟁의 도입, 본보기의 도입, 또한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동원의 방식을 띄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행정은 노 동조직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즉 리재윤( 1991 )은 혁명적 로동생활

기풍을 세우는 것이 로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기본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기관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

재를 극복하고 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을 벌려, 노 동정량을 개선한는 방식이

있다. 즉 노 동자들사이에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부르죠아적

생활풍조가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 동을 하기 싫어 하고 건달을 부리며 편

안하게 살려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

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먼저 노동에 대한 교양을 충실성 교양,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 노 동생활에서

낡은 습성을 없애고 자본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노동풍조가 발을 붙일 수 있

는 틈을 주지 않게 한다. 또 한 노 동생활을 정규화하고, 규범화한다. 
"

모든

부문, 모든 탄위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정된 출되근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문과 계절적 륵성에 맞게 출퇴근 질서를 옳게 세우며 작업교대 규

율, 노 동시간 이용 규율, 작업 총화규율을 비롯한 노동규율 규정의 요구를 엄격

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 동강도暑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테일러리즘을 이용하여 작업의 세

분화를 도모하고 노 동자들로부터 그 들의 지식을 제거하여 매우 단순하게 일에

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 관리의 기초이다. 북한에서도 이

러한 방식은 시도되고 있었다. 명훙숙( 1993년)은 이러한 예를 평양피복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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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여준다.

죽 지금까지 당면생산에만 낯을 돌리턴 것을 이제는 기술관리 에 관심을 돌리

게 하는 것이다. 즉 공장에서는 참모장인 기사장이 책임지고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운영하게 하고 있다. 기술과에서는 부서의 성원들을 직장, 작업반을 담

당시켜 매일 현장에 나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조 견을 손금보둣 알게 하었다.

이러한 기술자듈이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과정을 자세하게 안 결고]-는 곧 매일

매일의 생산에서 기술지력서를 보내게 된다. 예를 듭면 작업반에 생산지령서와

함께 기술지렁서를 보낸다. 거기에는 생산하게되는 낱자 웃저고리와 바지는 어

떤 재질에 어떤 색깥로 하는 것이 밝혀져 있었,고, 견본천까지 붙어지 있었다.

그리고 재봉실은 어느 색깔에 어느 번호의 재절을 쓰 며 바지밑다리 폭에서 여유

谷솔은. 얼마나 주며 저고리 등곱선의 안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등이 다 구

체적으로 써 있%[다. 이 하나의 기숩지령서에만도 지령내용이 20여가지를 넘는

다고 한다.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똴말히 운영한 효과는 결국, 공장안의 모든

기술자들이 아래 실정을 환히 알고 늘 일거리를 찾아 사업을 전개하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장내의기술율 공장의 참모부에서 참악하여 다옴으로는 전문화 생산

방법을 추전한다. 즉 공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다. 즉 평양피북공장에서는, 최근에 공장에서는 생산을 더욱 늘리고 제품의 질

율 높이기 위하여 생산의 전문화를 세분화되게 하고 있다. 제 3직장 2작업반의

경우, 작업반 성원 60여명중에 기성복 저고리 완성공정을 맡은 기능공은 5명이

었다. 이들은 지난 날에는 제각기 저고리 완성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것

을 이 공정에서만도 5개공정으로 또 다시 공정을 세분화하여 흐름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반소매같치는 공정, 앞안단 수문 침또기 공정, 項강침

공정, 기舍단 같침공정, 소 매완성공정 둥 b 명이 매공정을 하나씩 맡아 하도록하

였다. 이러한 전문화의 실시는 작업능률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

매단추다는 작업에서 3회전하던 것을 한회전으로 바꾸어 같은 시간에 작업능률

은 4배로 높인 것, 저고리 안과 겉을 붙이는 작업에서 묶음식 작업방법올 받아

둘여 제품당 작업시간을 1. 8분이상 줄인 것은 전문화섕산방법이 가져다 준 결과

라고 말할 수 있다.

유명양( 19韶)은 개성신발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효과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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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파고무를 동원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들은 가죽신, 비닐신, 천

신 생산에서 피형기를 받아들여 생산능률을 높이게 하였다. 제화공장의 노동자

들은 작업준비를 잘하고 공장간 맞물림을 잘조적하여 흐름식 생산을 적극 추진

시켜 나감으로써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 7작업반과 제9

작업반원들이 기술기눙수준을 놀이고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더
團

욱 높이고 있다."

김명치( IS93)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전략이

당의 간부에게 노 출되어 이를 시정당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합리화의 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

어느날 저녁 연합기업소 책임비서 김성

팔동무는 평조작업반에 들어갔다. 그 런데 쪼각 운모판을 모아 붙이고 있는 로

동자의 손동작이 그 리 날래지 못하다는 것을 같촉하였다.. . .
노래는 합촹으로 변

雙다. . . 이런 일은 지배인이 혼자서 결심하고 주관적으로 기업관리를 하던 때에

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노 동강도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식중의 하나로 북한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은

서로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되

도록 할은 시간단위로 작업성과를 평가하여 게시하는 것이다. 최일호( 199이는

황해 제철 연합기업소 강철직장의 예를 들고 있다. 같은 생산조건에서 교대별

생산실적이 차이가 난 이유를 교대별 작업실태로 분석한다. 이 원인으로 (1)

치차처럼 맞물려야 할 작업준비에 빈틈이 있고 (2) 쇠물 루실이 많은 점을 발

견한다. 여기에서 초급당 위원회일군들은 직장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켰다. 아울러 매 교 대마다 경험있는 오랜 기

능공들과 기술자들을 들여 보내, 기술혁신 운동을 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예를 오혜옥( 199이은 평양 종합방직 공장 직포종합직장 4직포적장을 든

다. 즉 공장의 4직포직장 돌격조원들은 사회주의 경쟁을 뭇고 생산을 내밀고

있었다. 당시에 보름동안의 생산경쟁 총화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돌격조원

상호간에도 벌어진 사회주의 경쟁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설 시각이 螢다.

그 런데 직장에 갓배치되어 온 한 직포공의 기계가 뜻밖에 멈춰 섰다. 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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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한 직포공이 도와준다. 그러나 멈추어 선계를 돌보는 직공은 사양한

다. 
'

이젠 결승선에 들어 섰는데 어서 가서 기데를 보세요'. 그러나 같이 생

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와준다. 또한 막바지 셍산 시각의 성과暑 높이기

위하여 다른 직공듈도 성원을 보낸다. 즉 3소대원듈이 서로 도우며 혁신의 불

길을 높여 가고 있을 때 2소대 전루윈듭이 작업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 들은 이

미 교데를 마쳤으나 3소대 전루원들의 마지막 전후를 고 무하기 위하여 북을 치

고 징을 울臧다. 이를날 4직포직장 작업장에는 소대별 생산실적을 표시한 커다

란 
"

경쟁 도표판"이 나붙었다. 그 런데 그 경쟁 도표판의 붉은 줄들은 꼭같은

계선에 올라가 있1[다.

또한 기계를 돌보는 직공 개개인이 스스로 작업방식읗 개량하고 다기능공이

되는 과정도 기술하고 있다. 즉 전투기록장률 이용하여 순회시간을 1분더 단축

하고, 북 교 체시간도 20초를 단축하는 방법율 발견한다. 또한 직공이 수리를

배워 시간낭비를 막는다는 것이다. 
"

수리기술을 배우或습니다. 제 손으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수리공들이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리정호( 199이는 평양제사공장에서 
"

경쟁 도표"의 효율성을 예시한다. 공장

의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게시판을 세우%그, 하루 하루 중산경쟁 도표를 게시한

다. 또 한 중산과 절약으로 얻은 성과률 같이 기록하기도 한다. 기술과의 일군

들과 기술자들이 공장이 헌데화된 실정에서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면서

자동조사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만가동시킨다면 여기서만도 20-8胸의 중산예

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였다. 여기에 종업훤듈은 너도 나도 자기생각

을 내놓았다. 이러한 중산절약실적은 경쟁도표에 하루하루 기록된다는 것이다.

김경준( 1990)도 동용산 피복 공장에서 경쟁도표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1) 작업현장마다에는 매 시간별로 
'

작업수행정형'을 게시한다. 또한 작업

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합리화한다. (2) 공장에서는 기계공들의 엎에다 자

재를 정상적으로 날라주고 생산한 제품들도 기계공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재를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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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용숙( 1093)은 평양신발공장에서 경쟁도표의 효과를 보다 정열적으로 그 린

다. 그 런데 이러한 경쟁도표와 같은 방식은 대부분 경공업의 생산에 나오는 생

산성 향상의 방식으로 판단된다. 공장구내의 여기저기에 <<당 중앙위원회 구호

를 높이 받들고 준전시기간에 앙양된 혁명적 기세로 로르 직장 심봉섭작업반원들

하루과제를 매일 2배이상!>>, <<열렬히 축하한다. 이미도달한 최고수준을 또다

시 돌파한 한호성, 양만식 작업반원들>> 이런 커다란 대형 속보판들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 큼직한 글씨로 하루과제를 반나절에 끝내는 루쟁

성과를 보기도 하였다.

김전주( 1993)는 박천견직공장에서 속보판의 호과를 보여준다.구내에 즐비하

게 늘어선 속보판들, 그 리고 적장안에는 
'

방직은 예술이다' 라는 글발이 붙어 있

다. 이와같은 상황을 기자는 당음과 같이 묘사한다. 
"

밝은 불빛에 반짝이는

약산단을 바라보며 하루계획을 몇 프로씩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순먹동무는

웃으며 작업반 한켠에 붙어있는 속보판을 가리켜 보았다. 눈길을 끄는 속보판

에는 방금 나붙은 듯 물기를 머금은 속보들이 새소셕을 전하고 있었다. <<오늘

계획 100露>>, 우리를 안내한 초급당일군이 시계를 보고나서 이 속도면 오늘 계

획도 120%는 문제없다고 귀뜸해 주었다."

김기두( 1093)는 신의주 신발공장의 예를 든다. 
"

작업반간, 기대간 사회주의

경쟁을 뭇고 숭벽내기로 전투를 벌리고 있는 갑피직장의 제봉공들은 구목기를 2

대씩이나 되살리고 모든 재봉기마다 만가동시켜 일정계획을 10胸씩 넘쳐 수행"

한다는 것이다.

경쟁도표를 사용하는 외에도 본보기를 사용하여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도 이용

하고 있다. 즉 박지용( 19Sl )은 제 2금속공장건설 연합기업소 제관공장에서 이

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

초급 당위원회는 우선 모범적인 세포를 본보기로 내세운 다음 그 모범과 경

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당세포들이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 .
초급당위원회는 제관

품섕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제관 1직장 절단작업반 당세포를 모범단위로 정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그 세포당원들이 실천활동에서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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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이끌어줄 분공을 초급당비서 신귀봉동무에게 주었다....여기에 공장의 행

정경제일군들이 생산지휘와 조장사업을 얼마나 잭임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 . 생

산지휘와 보장사업율 맡은 일군들은 다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며 자기

의 당생활율 당세포앞에서 총화한다. . . .
초 급당위원회는 공장의 책임적인 일군들

이 속한 당세포의 사업에 관심율 돌리고 그 전후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별한 관

심을 돌렸다."

리지영과 김현( 199기은 신의주 선박공장에서 노동력이 동원되는 2가지 예를

들고 있다. 즉 k 동자들의 자발성을 당의 힙에 의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l) 
"

일부 일군들은 당면한 배무이 생산과제가 아름차고 애로조건도 없지 않

논데, 우에 제기하어 걸린 문제를 풀든가 휵은 련관기업소들과 협동생산하는 방

법율 백하여 꽁장의 부답을 멀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 . .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올 책임진 정치적 참모부이다. 공장 초급당위왼회는 대안의 사업체계

의 요구대로 공장앞에 나선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도의결정하기

위하여 곧 위원호]를 열었다. . . . 선체직장에 나간 초급당위훤회의 한 위원은. . . 기

계가공직장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위원도.. . 완성직장에 나간 한 일군도. . .

"

(기 
"

생산을 지휘하는 한 일군이 용정작업반의 현존능력을 놓고 보면 아무래

도 배무이 기일이 좀 늦어 질것 같은 데 계획을 좀 미를 수 없겠는가 하는 의견

을 초급당위원최에 제기했다. . . . 초급당위원회 일군은 부닥치는 난관을 晋고 나

갈 생각을 할 대신 초급당위원회 결정을 어기려는 그 일군의 잘못된 생각을 바

로 잡아주고 난 뒤 용접작업반에 들어가 실태를 료해하고, 작업반장 함문영 동

무와 고급기능공들인 길동무와 류동무를 비롯한 . . . 이 때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는 당조직의 의견에 따라 기대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전후분위

기를 고조시켰으며, 기동 예술선동대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일터가 들썩하게 경

제선동을 힘있게 벌렸다. 
"

김명치( 1993)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이 동원되는 장

면을 묘사하고 있다.

(l) 
"

자체로 해걸할 수 있는 방도도 찾아 냈다. . . . 당위원회일군듭은 당세포

둘에서 전동기 생산문제률 가지고 토의하고 당원들이 앞장서도록 했으며 헌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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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속보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정치사업을 꽐발히 벌臧다. 그 리고 당조직의

지도 밑에 사로청조직에서는 청년돌격대를 무어 긴장한 모퉁이를 막았으며, 직

맹조직에서는 적장, 작업반별 단기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였다. 당, 랭정일군

들은 생산자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 일으臧다."

(기 
"

그 생산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안의 다른 공장에서 원심주조해 오자는

안, 단조품으로 해결하자는 안 둥 여러 의견이 나왔다. . . . 자체로 해결하자고 하

면서 자잔하여 맡아 나섰다... 발명으로되는 40여건의 새 기술이 도입되었고, 합

리화안까지 합치면 200여건이나 된다. . .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30여

년간을 기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교동무는 말한다."

4. 당 일군을 통한 대중동원

북한의 작업조직은 기본적으로 당조직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관리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이 개입하는 륵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장내에서

의 당의 역할은 
"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표현되는 동원작업이 주를 이룬다. 본

절에서는 공장내의 당의 조직의 현꽝. 당 일군이 당면한 과제, 공훤방식에 촛점

을 맞출 것이다.

김광동( 1991 )은 북한의 공장내 노 동단체의 활동과 노 동동원을 보여준다. 그

는 북한의 각 공장에 조직되어 있는 공장당위원회의 산하에서 노동자 대중조직

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장 직맹위원회, 공장 민청위원회 및 송장 여맹 위원회 등

의 노동단체의 위상 공장내에서의 역할을 노동동왼의 측면에서 19SO년대를 중심

으로 고 찰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성립에 지배적인 힘으로 좍용했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점차 경제법칙의 작용과 경제적 자극체계의 확립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어야 할

때, 생산, 소비, 분배, 교 환의 기본 단위인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북

한의 기업관리는 해방직후에는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대표 등으로 구

성된 일시적 
'

자치관리기관' 인 각각의 공장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었

다. 그 후 1946년 12월 부터는 소련의 기업관리체제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와

지배인 단독책임제에 의한 중앙집권식 국영기업관리 체계가 정착되었다.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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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는 사회주의적 겅제관리양식의 정립에 치중하었다. 공

장과 기업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롱제에 의하여 운영되며, 성(위원회)-국

- 기업의 계롱에 의한 공업관리체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계롱으로 관리되

었,다. 즉 3급이하의 기업은 군단위의 군당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으며, 2급이상

의 대규모 기업은 도당위원회를 통하어 중앙의 지도를 받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일부의 육급기업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경제 기술적힌 지도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 등

의 7개성과 부문별 전문 부서인 국의 지도를 도의 계롱에 따라 달리 받는다.

1961년에는 
'

대안의 사업체계'가 정립된다. 이는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이 공업의 지도와 관리에 구체화된 것이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철폐에 중점

율 두고자 한것이다. 관료주의, 기관중심주의를 배제하고 대중노선을 구현하고

자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당이 공장을 장악하여 공장의 최고기구가 됨

괴· 동시에 당조직과 당활동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 사상적 의식을 적극화시킴으

로써 공장과 노 동자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된 것이다. 대안의관리체의 륵징은

(1)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통합하여 공장지배인의 제 1대리인인 기사장이 생산

지도부, 계획부, 기술부로 구성되는 참모부를 담당합으로서 통일적 집중적 생산

지도체계暑 마련하는 것이다. (2) 공장에 필요한 자재률 옷기관이 책임을 지고

공급함으로서 각공장이 자재률 꽁급받기 위하여 듈이는 노 력과 낭비를 축소하는

중앙공급식 자재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3) 노 동자들의 생활조건읕 책임

지고 보장해 줌으로서 노 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M

록 공장 자체에 후방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등 노 동자의 생활문제까지暑 책임지

는 방법이다. (4)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 지도기관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배인 단독책임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운영과 생산활동에서 활동이 없먼 공장당위원회를 공장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당조직과 당똴동을 통하여 공장과 기업소 내의 사람들을 적

국적으로 생산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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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당위원회

공장당집행위원회

당위원장 지배인

직맹, 민청, 여맹, 기사장, 행정부지배인,

조직부, 교육부, 선전선동부. 업무부지배인, 하방공급부지배인

작업반들 직장

량병원 편집, 경제지식: 공업. 농업. 상업 (조 로동당 출판사): 4; 서남원,

1066, 북한의 경저1정책과 생산관리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며, 동시에 최고의 지도기관이다. 공

장당위원희는 공장내의 일체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

배인이나 기사장의 사업과 같은 행정, 기술지도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당위원회는 해당공장의 
'

정치적 영도기관'이다. 즉 공장당위원회는 행정경제사

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공장당위원회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1963년 6칠, 11호). 조직부는

당조직사업, 특히 간부사업을 주로하며, 선전부는 당원들과 종업원들 속에 당정

책을 침투시키며, 그 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한다. 교 육부(양성

부)는 공장대학을 비롯한 공장에서 운영하는 각학교와 노동자구에 있는 모든 교

옥기관들을 맡아 지도한다.

따라서, 공장당위원회의 역할은 1 ) 공장과 노 동자를 통제하며, 노 동자들이 적

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노 동에 참가하게 하는 정치적 기구이자, 
'

경제외적 통제의

기구'이다. 2) 대규모기업의 공장당 조직체계에서조차도 제품의 질과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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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기술개발, 경영, 관리연구 등과 관련된 전문부서가 없이 공장당 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휘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위원회의 활동이란 그야말로 
'

사람에

대한 관리 및 롱제' 인 노 동자에 대한 선전, 선동의 방법을 롱한 노 동력 강화를

유일하게 정책화시키고, 이를 추동해 낼 수 있는 내적 구조인 것이다. 3) 일반

노동자듈은 각 당조적이나 공장당위원회에서 자신뮬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

다. 4) 지배인은 결정된 것율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5) 노동자의 사상사업이

중요하다.

직장별로는 
'

직장근로자 단체위원회' , 작업반 단위로는 
'

근로자 초급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노동단체들의 역할은 노동 및 생산 규을을 강화시커서 군중

을 국가계획실행에 동원하는 사업과 국가재산과 물자를 보호하는 사상으로 교양

하는 것이다. 또한 군중의 중산경쟁운동, 우수한 사업에 대한 선전사업, 노동

자 셍활수준 향상 및 노 동보호사업을 해야한다(김일성, 1949). 직업동맹과 같

은 모든 대중노동탄체는 공장내에서 당의 직접적인 조직편제속에 포함되어, 당

의 하부기구로 되어 있으며, 공장지배인은 당과 직업동맹의 부위毛장이었을 뿐

만아니라 직업동맹의 간부들의 선택도 당과 당위원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

직업동맹의 공장내 활동에 있어서도 직업동맹을 포함한 모든 노동단체들은 공장

수준에서 
'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잭임을 말는다. 그리고 노

동단체들은 
'

사회주의적 경쟁'을 조 직하고 
'

노 동영옹'과 새로운 정책을 선전하

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할올 하게된다.

현실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게는 노 력동원 요 구되는 경제발전 전략에는 적합

하다고 보여지나, 내포적인 발전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그 방향이 노 동자들

의 자발성율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겻으로 판단된

다. 즉 자재부족을 비롯하여 작업공구, 작업꽁정, 기숩조건 등 대부분의 생산

에 나타나는 문제가 왼료, 생산수단과 기술적 문제입에도 暑구하고, 당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상의식만 높이는 것읔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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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에 이용되지 못한 노 동시간의 원인별 구성, 평양전기공장

원인 구성

자재부족

공구불충분

공정 불합리

기술조건 불비

정전 및 기계사고

오작품

작업장 이탈

지각

조퇴

기타

53. 2%

2. 7

2. 6

4. o

7. 8

3. 6

6. 4

.
3

l. 3

18. l

총계 100. 여6

편성, 1965, 
"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 - 평양전기공장

의 실험", 丑星쓰, 12윌, 24호

즉 실제는 계획된 생산을 추진하는 데 있는 늘상적인 것보다는 긴급히 제기되

는 새로운 생산을 문제를 융통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

의 핵심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는 공장의 생산력의

중진에서 제기되는 과업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의 새로운 도

입의 문제가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설비

와 노 동력을 가지고 최대의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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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s, 노동절약의 원천별 분석표

원 천 분 포

균

x w夢夢 醉 驗 - - - . - - - -

기술혁신

기계화, 자동화

선진기술도입

기술조건 도입

소계

5. 4%

15. o

t9. 0

39. 4露

m란 w

노 동행정사업의 개선

노력의 합리적 이용

작업시간 개선

좍업일수 이용개선

기술수준 제고

기타

소계

9. 0露

33. 0

4. 3

7. 6

6. 7

60. 6%

합계 100. 0%

직맹단체는 생산협의회를 조직하여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듈을 꽁장내의

모든 사랑들의 참여속에서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박영근, 
"

우리나라에서 공업관리체계의 개선강화", 오르느쓰프d프

맑스-러M조%%2효으). 그러나 작업반에서 생산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

작

업반 앞에 부과된 생산계획율 지표별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생산을 정상화"

(으르PL기수독본, 적업동맹 출판사, 1963)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만暑

으로서, 노 동자들의 책임의식과 책임완수를 결의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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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공장관리자나 국가기관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견제

의 활동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김창석( 1091 )은 당의 일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경제조

직 사업은 생산자 대중이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조직적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경제기술적 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

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철저

히 지키며, 지방산업 공장을 현대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휴노력으로 가내 작

업반과 부업반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공업 부산물과 농及산물,

자연원료, 재배원료를 적극 동원 이용하여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비롯한 여러가

지 인민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의 일군들이 노력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률( 1291 )은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현재의 경제상황은 협동생산과 수송사업을 개선하며 늘어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

여,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재정관리, 생산지도를 개선하고, 온갖 낡

은 경제관리잔재를 극복하고, 낡은 사상 잔재들을 살리 없애야 한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을 틀어 쥐고, 계산과 분석을 잘하며 타산을

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일군들은 계획, 생산, 분석에서는 설비와 자

재, 노 력, 자금과 같은 재생산 요소들의 현실태와 그 발전 전망을 옳게 타산하

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 노 동보수제와 같은 경제범주들을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문, 단위별로 방식상학, 실

무학습, 기술 강습, 기술기능 전수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 직하여 아래단위 일군

들의 경제 실무적 자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일군들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는 역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

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것이다. 물론 동원하

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작업자만이 가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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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이다. 륵히 사회주의 공장의 문제인 내부의 낭비를 제거하는 데는

작업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일군들의 일차적인 과제는 내부

의 낭비를 제거하기위한 노 동자듭의 동훤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량봉학( 199이은 내부예비동원에 일군들의 역할이 막대함을 강조한다. 내부

예비를 동왼하는 사업은 인민경제 어러 부문, 단위, 일터마다에 잠재하고 있는

생산성장의 가능셩들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지난날과는 달리 쉽게 찾을 수 있

는 예비가 적어진 조건에서 그것을 동원하자면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섹하며 옳은 묘술과 방법론을 세워 대중

을 힙있게 발동할 뿐만 아니라 생산조직, 기슬지도, 노 력관리, 자재 보장, 재정

관리 둥 모든 경영활동을 실속있게 짜고 들기 위하여 애써 노 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없는 것

은 만듭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 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대중을 동원하여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 
"

예비를 아는 것도 생산자 대

중이며, 그 것을 찾아내는 것도 생산자 대중이다. 대중을 발동시키자면 그 들이

내부에비 동훤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옮게 인식하고 이 사업을 목적 의식적으

로 벌려 나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리종관( 199이은 이러한 예를 3월 25일 공장에서 발견한다. 초급당비서는

당, 행정일군듈에게 전원회의에서 토 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모두가

'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 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적사업

을 전개한다. 일군은 작업에서 진행하는 토의에도 참가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을

계발하였으며, 많은 노동자, 기숩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 그 이유는 
'

대중

이 발동되면 예비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기성 작업반원

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여러 직장, 작업반들에 내려간 당의 지도일군들

도 근로자들의 군중토의를 도와 주어 예비동원사업율 전개한다. 기술혁신도 기

술자듈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 전다.

유시영( 1991 )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로서 인민대중의 동원을 주장

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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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시키는 일이나 마지못해 하거나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용노동자와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강체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요 구를 맞출 필요

가 있다. 인민대중의 이해관와 요 구에 맞게하는 방편으로, 개별적 집단과 개인

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한다. 인민대중의 의사

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생산의 계획적 발전과 생산물 분배의 합리성과 공정

성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주연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허윤( 1991 )은 설비관리에 대중동원방식을 설명한다. 
'

26호 선반을 따라 배

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은 기계설비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알譽히 정비

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

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 설비관리 운동으로 정의된다.

기계설비는 생산과정에 믈리적으로 마멸된다. 지난 시기에 벌어진 설비관리

운동은 주로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수리하는 것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경제실

무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대중에 의한 설비관리운동은 설비관

리. 기술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며 설비들을 보수

하고 가동시키는 데 요구되는 예비부속품과 공구, 지구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다. 또한 생산시설과 환경을 깨끗이 꾸려 보다 문화위샘적인 노 동환경을 마련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사희주의 이념

서재영( 1901 )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추동력에는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 사회주의 경쟁, 물질적 자극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라고 주장한다. 경제관리

에서 물질적 자극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기초우에서만 생산발전을 舍

게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방법을 위주로 틀어 쥐고 나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물짇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절대화하는 데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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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치적 방법이란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

러 일으켜 그들을 경제과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관

리의 전 과정에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밭동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과

업율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철식( 199이은 룩히 당위원회룰 롱한 집제적인 지도를 롱하는 것이 사회주

의적인 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 인

민대중의 역할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원칙과 방법에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

징이 있다. 따라서 현시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허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당위원회暑에서는 집

체적 협의제를 더옥 강화하며 모든 일군듈이 생산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

의 심금을 올리는 정치사업으로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로 힙있게 불러 일으

키도르 해야한다."

채형식( 1991 )은 솔직히 현재 북한의 문제가 소위 공급의 불안정에 있율 인정

하고 있으나 그 해결방식에는 자제의 자원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여 전롱적인 방

식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시기 생산울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

하여 풀어야 할 선차적인 고 리는 훤료, 연료, 동력올 제때에 훤만히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것이다. 인민경

제를 현대적 기줄로 장비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율 선진 기술로 개
w

조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叫,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핍요한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 장하는 방법으로는 
"

공

업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 보강하는 것"을 제시하2 있다.

최근에 선포된 북한의 준전시상태는 궁극적으로 공장내의 생산성올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최근의 공장에 대한 기사에서는 거의 다 준전

시상태률 강조하여 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허훈일( 19937 )은 단천광산기계

공장의 예를 보여 준다.
"

이굣 일군들은 준전시상태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적

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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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직장의 로 동자들은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

지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는 투쟁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 여주고 있다. . . . (1) 생산공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2) 모든 기대

설비들에 새로운 공구, 지구들을 적극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를을 종전보다 쾰씬

높여 . . .

주물공장의 로 동자들은 원쑤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게

만반의 전루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면서 헌신적인 노력루쟁을 벌려 유도로의

보수기일을 종전보다 l/3로 줄이고.. .

제관작업반 당원들과 로 동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로력조직을 빈

틈없이 짜고 들어 공정간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

‥

'

로동신문( 1993. 1. 21 )은 사설에서 계속 청산리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

우리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확고

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원료와 자재, 설비 등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로동신문( 1991. 1. 7)은

사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장한다.
"

아무리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그 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생산을 발전시켜 나갈수 없

다. . . .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옮게 보장한다는 것은 당

위원회가 공장, 기업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것이 잘 집

행되도록 지도 통제하고 대중을 경제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단....당위원회는 당간부들, 행정기

술간부들과 핵심적인 로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철저히 자기위치에서 책임적으로 일하며 자주 모여 앉

아 협의하는 것이다."

라정빈( 1991 )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지배인 유일관리제와 직접비교한다. 죽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이기는 하지만 낡은 자본주의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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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리요소률 많이 가지고 있어,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

의 잭입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것은 그 어느 한 개인이 경제관

리 운영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하거나 괌법한 생산자 대

중을 행정적 방법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호 령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고 지적한다. 즉 몇얠 관리일군들의 수공업적 타산이나 지배인 한사랍의 소

총명에 의해 바로 진행되는 제도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

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 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

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한다. 즉 대중의 집체적인 힘과 당위원

회의 집체적 지도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 헥이 되는 것이다.

대중과의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당위원회에 당 및 경제지도일군들과 핵심적

인 기술자, 로동자들이 참가시키고, 당의 노 선과 정잭에 맞게 공장앞에 맞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暑,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게 되어, 당의 의도

가 아래로 쪽쭉 내려가고 그 것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리원경( 199기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을 사상론이라고 강조한다. 즉 대안

의 사업체계는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고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

에 기초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이며 정치적 방법을

위주로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대안의 사업체게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경제관리체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사업체계라 하더라도 일군들

이 대중과 동떨어 져서 대중을 발동하는 사업방법을 잘 구현하지 못한다면 대중

이 진실로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첵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뒨다.
"

그것은 생산자 대중이 옮은 지도와 결합될 때에만 생산과 관리사업이 옳게

진햄될 수 있으며, 일군들의 옳은 조직 지휘사업이 보장될 때에라야 대중이 경

제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잭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 력은 대안의 체계에서는 샘산 노 돔

조 직네에 있는 전구성원을 관리의 잭임자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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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 1길을 내다.

磬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8), <l,383>

(시 땅: 1우리 땅에 기여든 침략자를 모조리 몰아내다.

像고향땅에 뿌리를 내린 새 세대들이 공산주의이상촌을 꾸려간다. (시,

<747>

(5) 바위: 1박동무는 바위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l), <83>

(이 태양: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들고 따르며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 (l), <97>15)

2. 3 후상명사

(1) 감사: 1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이다.

響당중앙위원회의 감사를 전달하다. (2)16>

(2) 격분: 1동무의 잘못에 격분할것이 아니라 집단이 진지하게 달라붙어 고

쳐 주어야한다. (l), <27>

(3) 기쁨: 1기쁨에 못이기다.

倦김일성장군 그이께서 우리 3천만 민중의 선두에 서시여 혁명을 령도하시

며 겨레의 운명을 량어깨에 떠메시고 꿋꿋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죽음을 앞둔 이 마당에서나마 똑똑히 깨달았다는 것은 평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그에게 있어서 다시없는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4), <15S>

(시 뜻: 1뜻을 이루다.

2나라의 올타리가 되려는 뜻을 품고 10여년동안 깡그리 정력을 기울여 닦

아온 무술을 정작 써야할 이때에 못쓰고 방안에 처박혀있어야 한단말인가.

(5), <3SS>

(S) 마음: 1나는 김일성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

로 스 쳐지나자 감격적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누暑길 없었다.

15) 고 유어인 
' 

해'의 빈도수는 344회다. 예시한 6개의 예문들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성구풀이 
'

해와 달이 다하도록'의 예문에서는 
'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가사 「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싣고 있다. )
16) 단어의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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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찬( 1998)은 최근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적용되는 상황을 룡강전동기공장

에서 보여준다. 
"

수도건설장에 수백대의 전류변성기를 빠른 시일안에 생산보장

할 데 대한 긴급과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 . . 더구나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

은 부원료인 트수경화제가 딸리는 것이었,다. 해당부서에서 부원료를 가져온다

해도 시일이 퍼그나 걸릴 것이었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모여앉아 진지하게 토론해 보았으나

신롱한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듭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려 보자. 그러면 묘안이 나올 것이다. . . . (l) 기능공율 기대에 고정담당

시키면 얼마간의 부원료를 접약할 수 있다는 제기도 나오고, (2) 흔합비율을 새

롭게 해보자는 혁신적인 안도 제기되었다. 여러가지 제기된 안들은 사실 한두

사람의 머리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듈이었다. . . . 기능공듈인 구건일, 김승철

동무듈이 부원료 건조시간올 줄이고 혼합방법올 새롭게 하면, 많은 예를 비를

찾율 수 있다고 제기하자, 모두가 그게 좋겠다고 지지해 나섰다. . . . 100대분의

부원료를 가지고 40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대공듈과 기술자들이 환성

을 올릴 만도 하였다....생산자 대중이 공장의 주인, 기업관리의 주인으로서 자

기역할올 더욱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면 
'

그런 예비를 이미전에 찾아

냈옵 것'이라는 것. . .

"

6. 자력갱생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은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즉 다른 연합기업

소, 독립채산제, 록히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훤칙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력1셍율 하지 않으면, 셍산의 여러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자력갱생을 하고 어느 부문
處

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또는 자력갱생의 원칙으로서 해결

되지 않는 문제는 어떠한 해결방식이 모색되는가, 자력갱생은 결국 기술 또는

노 동력 중에 어디에 촛점올 맞춘 정책이냐가 더욱 중요한 경제발전 전략의 관건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물자의 부족, 즉 원료나, 중간재의 부족에 대

하여 자력갱생의 훤칙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단위도 매우 협



113

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의 경제의 잇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즉

한 연합소 내, 또는 공장 내에서도 작은 작업반단위나, 직장단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남아 있었다.

로동신문( 1993L )은 먹천 탄광기계 공장의 예를 들어 원료의 부족이 노 동자

들의 절약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공장에서는 일군협의회, 참모회의들에서 탄차바가지 생산을 프 레스화할데 대

한 문제, 탄차바퀴 생산에서 주강능력을 늘이기 위한 문제, 그리고 탄차 베아링

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문제 등이 거듭 토론되었다. 
. .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 . 정머리 생산기지도 훌륭히 꾸려 놓았다. . . .

일군들이 앞장서고 대중이 분발하니 결국 한개 직장을 새로 꾸릴 대담한 목표가

세워지고 
'

우에 손을 내미는 일이 없이' 공장 자체의 기술과 로력으로 전동기

수리직장을 꾸리는 전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

한순송( 1991 )은 원료의 부족 뿐만아니라, 기계의 설계까지도 자력갱생의 원

칙이 적용되는 것을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기계화직장에서 보여준다.

"

실장 김중택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설계조가 무어졌다. . . 김중택 동무

는 한장의 설계도면을 펴 놓은 채 오래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 .
그 설계도면

대로 설비를 만들자면 제작에서 품이 많이 드 는것은 물론, 값비싼 자재가 적지

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 .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 . . 공훈기계제작공인 겸

윤선동무와 고급기눙공들인 고정룡(조립작업반장), 한 병도 동무(30년을 프 레나

공으로 일해온)들을 비롯한 직장의 로동계급은 설계원을 돕기위하여. . . 김중택동

무는 고정룡동무의 손을 잡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 . 종합머리부 제작이었

다. 
"

허훈일( 1993L )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발생한 부품의 부족과 물의 부족

을 해결하는 대안의 사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온 기업소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들끓는 속에 작업장마다에서는 시간마다

혁신적인 새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졌다.

(1) 그러던 지난 어느날, 신포향 주철직장 로동자들 앞에는 뜻밖의 정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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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용해처리공정의 주입구부문에서 중요부분품을 한시바삐 교체하지 않

고서는 주형작업올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때 이들에게는 당장

교체할 새부분품도 없었고 시간도 긴박했다. . . .
그 들은 우에서 부분품을 보내주

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로 주입구체계를 개조하여 소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한

루쟁에 달라 붙었다. . . .
소재가공에 합리적인 절삭방법을 받아들이고, 부족되는

자재와 설비부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매일 작업과제를 200-250%, 최고

300%로 넘쳐 수행하였다.

(2) 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兎다.. . .
모두가 뜨 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리었다. 그리하여 대형양수기 수압은 몇시간 흐가 아니라, 탄 20분후에 성과

적으로 진헹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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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분명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이

는 특히 최근들어 부쩍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경제인들이 북한을 관찰한 보고서, 남한 학자의 분석과 북한에서 발간하는

로동신운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진다. 일본경제인들은 낱포精鍊 연합기업소에
a

대한 보고에서, 기존설비는 대체로 1940년대와 1050년대에 설치된 것이어서 현

재 공장의 재건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설

비가 오래 된 것이어서 공장의 작업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 수차에 걸쳐 이

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B朝%易會, 1992)고 쓰고 있다. ·

박동철( 1992)이 북한의 섬유, 신밭, 식료품공업율 분석한 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적되고 있다. 즉 북한은 현재 
"

신발 및 식료공업 부문에서 신규투자

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장에 대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여 신발생산의 품질향상과 생산증대 및 식료품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신발산업에서 
"

일반

적으로 신발생산공정은 밑창 제조부문, 갑피 제조부문, 조립부문의 공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북한의 신발섕산은 갑피 제조부문과 조립부문의 생산공정을 갖추

지 못한 단순공정 시스템만 필요한 비닐화 증심 생산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신발의 품질향상

및 대량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발창을 수지로 바꾸고 사출기로 쩍어내는

제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1990년에 비해서 점차

로 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해

서는 생산문제를 다루는 기사증에 30%가 기술 혁신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즉

70露정도는 노동의 강화를 주로 다루어 생산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기사

로 표출하고 나머지 36정도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로 이루어져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섕산력 향상 중에서도 기술혁신에 대해 절차 많은 관

심을 기올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기법으로는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발견되

어 실제로 연합기업소의 효과나 시장기제의 도입이나 개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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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로 동신문의 기사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외국에서 툭히 서방제국에서 기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기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당의 역할에 의하여 기술이

혁신되었다는 것올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의 주된 기술혁신 방법으로는 적어

도 공식적으로는 시장경제나 개방의 방식을 도입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 현재의 경제를 분석한 글에 의하면 해외의 기계가 많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을 방문한 일본경제인듈의 보고서에서 3개의 기업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1986년 3월에 착공해서 1988년 6월에 완공되었다.

이 시멘트공장의 년간 생산능력은 200만톤이며, 종업원 1인당 년간생산량을

2, 200론이다. 섭치된 생산공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고, 除쁘裝備가 완비되어

제진율은 90舞이상이라고 한다. 이 꽁장은 생산공장이 집약되어 있고 구래의 공

장에 비해서 l/6면적에서 효율화가 도모되고 있었다. 설비는 북한의 기술자가

설치한 것이지만 기계와 기타의 것은 외국(독일 지멘스사제가 많은 것 같다)으

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공장내 세개의 건물과 설비는 자력으로 건설, 제조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안 중기계연합기업소는, 197S-197e년시점에 서구제국(특히 독일, 프 랑

스 등)으로부터 대형기계를 도입, 장비하였으며, 국산기계도 적절히 배치하고

있었다. 모란봉 피복 합영회사는 1992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데, 일본의 대형 수퍼로부터 오리지널의 소재, 디자인을 제공받았으며 봉제 및

가격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5朝%易會, 1992. 11. )고 한다.

신혁펄( 1993)이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3대혁명 소조원듈의 활동을

기술하면서 3가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출선구 착공기 개조, 가동하면서 조

피기를 보수하는 것, 압연룰의 수명을 늘리는 3가지 사례 모두 당의 일군들이

주도하여, 공장내의 자원을 동원하여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직장의 일군들이 이 기술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 로동자와

기술자들과 마주 않아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출선구 착공기 개조전투는

낮과 깜이 따로 없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 . . 용광로직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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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들은 출선구 착공기를 조립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루빨리 정상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운전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쳐 나가고 있었다. 
"

"

이무렵 일부 일군들은 조피기를 멈춰 세운다음 보수정비할 결심을 보이였다.

' 

아니다, 순간도 조피기를 멈춰 세울수 없다. . .

'

분과 초를 다투는 이순간 이렇

게 결심을 굳힌 1작업반장 정광준 동무가 
'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1' 라고

외치며 식힘장치 구역으로 뛰여 들어갔다."
"

만능압연기의 만가동, 만부하 보 장을 위하여 중요부분품인 압연롤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이곳 압연공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

적 지혜를 합쳐 생산공정에 분사식 롤 냉각장치를 새롭게 만들어 도입함으로서

롤의 수명을 종전보다 3배 늘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할 수 있게 하

였다."

심지헉는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데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시장기제나 북한아니나 공장외부와의

교 환에 의해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예는 한순송(1991)이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압연적장 로동자

들에 대한 글에서 나타난다.
"

초급당비서 김종일 동무가 입을 열었다. . . . 당시 우리나라 형편에서 그러한

강재를 생산하기 곤란하니 다른 나라에서 새 압연기를 들여오든가 해당한 강재

를 주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 . . 책임기사 서승룡동무는 작업장들인 송선칠,

조봉학 등 동무들과 토론한 끝에 가열로의 새로운 장입방법을 창안하여, 어렵다

던 강편 장입에 성공하고. . . 전기수리작업반에서는 자동화기사인 양광윤동무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 . 직장의 3대혁명소조 책임자 김영철동무와 소조

원들인 김승철, 엄승일, 리기섭, 차현도 등들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동화 설비

의 설계를 한달 동안에 해낼 것을 결의하여 나갔다. . . . 기업소에서는 그 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그때 직장장 김무옹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

다. 
'

우리동무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 러나 우리 동무들이 결코 쉬운 일을

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레루구멍뚫는 설비의 자

동화를 3대 혁명소조와 합심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기로 하였다. . . .
그 들은 여러

차례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일을 밀고 나갔다. 초급당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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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의 뜻올 받들 한마음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기술

혁신조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직장적인 현상웅모를 조적하였다. 직장출입문

입구에 큰 통을 만들어 놓고직장의 모든 동무들이 자동전회장치에 도웁을 줄수

있는 도면과 의견서들율 적어서 그 통에 넣도록 하였다. . . . 류영애동무롤 비롯한

기중기 운전공들이 전추률 지원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다. 
"

기술혁신은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당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당은 데중을 원활하게 동원하여 그 들 스스로 일

을 하게꼽 추동하는 역할읍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손영희( 199이가 평양종합

방직 공장을 기술한 것에 나타나고 있다.
" 

정방기 단독 흡입장치를 만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는 벌써 한시간

이 필씬 지나도록 락착을 짓지 못한채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慷다. 협의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

한 것은 정방기의 고 속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 나섰다. 그

러나 일부 일군들과 다른 기술자들 속에서는 다른 방직 공장에서도 해 본적이

h는 기계설비인데 구체적인 기술적 타산이 없이 우리 힘으로 꽤 해낼수 있겠는

가고 머리를 저었다. 초급당일군들은 일부 기술일군듈이 신심이 없이 주저한다

고 자신들까지 맥을 놓는다면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

로동자들의 반영 - 정방기 가락회전수를 높이며 일

을 보다 헐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니 해 볼만한 일이다. 일군

들의 반영 - 간단치 않은 기계이다. 현존 기계설비를 가지고 가락회전수를 높

이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면 로동자들

의 혁명적 얼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일군들의 관점부터 바

로 잡아주어야 慷다. 
"

초금당일군듈은 일부 일군들이 신비스럽게 셍각하는 정

방기 탄독 흡인장치부터 만들어 설비의 현대화에 대한 관점과 립장부터 바로 잡

아주기 위한 구체적 안을 세있다. (1) 이어 열린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

대회의에서는 정방기 단독 흡인장치를 두달동안에 제작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 기사장에게는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며 이를 롱하여

로동자들과 기술자듈의 창조적 찰동을 강화하도록할 데 대한 분공을, (3) 지배

인에게는 적장, 작업반둘에 호소하여 동올 비롯한 자재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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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분공이 주어졌다....정방기 단독흡인장치에서도 기

본을 이루는 전동기 내부결선방법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일부 일군들과 로

동자들은 신심이 없어 하였다... .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 일군들은 백먹남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전기직장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1) 이렇게 결심한 초급당위원회 선전부 일군들은 로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마다에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에서 나오는 명대사를 써

붙이게 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당초직의 결정을 기어이 집행해 나가는 당원

들의 투쟁을 되새겨 보게하고 (기 전투장이 왁작 꿇게 경제선동을 다양한 형식

과 방법으로 기동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선 작업자들이 고 분 고 분 당의 지도를 따라주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완곡하지만 신철웅( 1998)의 모란 피복생산 협동조합에 파견된 3

대 혁명소조원 김훙철동무에 대한 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

1991년에 초급 당조직과 의논한 다음 직장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없겠는가를 알아 보았다. 하루의 단추조립량이며 제품

합격률 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두팔을 걷어 붙이고 작업을 도와주는 3대

혁명소조원의 모습에서 조 합원들은 그 가 무엇때문에 안타까와 하고 걱정하는가

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해오던 일인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

면서 오히려 소조원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 . 김홍철동무는 지체없이 전자

기식 맞단추 조립기 창안에 달라 붙었다. . . 기계공장과 설계기관들을 찾아 다

니며. . .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奮은 기간 문헌조사를 끝내고 기계부분에 대

한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김홍철동무는 그 중요한 원인이 낡은 기계설비인데

다가 기계가 육중하고 전기안전상태가 불비하여 누구도 개조할 엄두를 내지 못

한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
조합의 기술자들과 합께 지체없이 이 문제

해결에 달라 붙었다. 작업현장에 침식을 옮기고 밤낮을 이어가며 기술문건들과

새로운 작용원리들을 연구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도 해결해 나갔다."

당이 아닌 지배인이 기술혁신을 시작한 기사는 하나에 불과하여 실제상황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지배인의 역할이 당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그 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기사는 최창진( 1993)의 희천 철제



120

일용품 공장 사례에 나타났다,
"

여러차례의 기술협의회가 얼리고 진지한 토론이 거듭되었다. 일군들의 의견

은 여러가지였다. 늄을 녹이기는 쉽다처도 프레스 魂대밖에 없는 공장에서 여

러가지 제품생산에 필요한 형타가 문제라는 것, 더우기 소재기지를 꾸린다쳐도

기계공장의 도 옴이 없이는 압연기를 자체로 제작하기 어렵다는 것. . .

'

이 때에

지배인은 일군들로부터 머리릍 쓰고 달라 붙는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방도를 찾고 대중을 불러 일으키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이것만큼은 큰 공

장 신세를 져야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했다....모두가 머리를 쓰 며 방도를 찾아나

가는 과정에 그것을 마침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아래의 글에서는 최근에 진행중인 북한의 제도개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을 연합기업소 체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어서 북한의 가장중요한 기술혁신

기제인 노 동당의 역할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노 동자들율 정치적으로 동원함으

로 서 생기는 손실을 평가하고, 북한의 노 동력구조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경제발

전 전략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l. 연합기업소와 계약제도

북한의 글에서는 박영근( 1991 )이 기·장 명료하게 연합기업소 체제를 기술하고
l

있다. 연합기업소는 기본적으로 계획단위이다. 종래의 체계는 여러 계획화의

환절들을 거쳤으나, 새로운 체계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가 적접

계왹을 세우게 피었다. 연합기업소체계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지표를

다 맡아 계획화하던 지난 날과는 달리, 게획지표들을 국가계획기관 지표와 연합

기업소 지표로 나눈다.

연합기업소 체계의 징은 개인소유니-, 대규모 공업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연합기업소는 여러 기업간의 협동생산을 진헹하여, 기본적으로 이 범위안에서

자체로 생산을 보 장하는 것이다. 연합기업소 참모부는 아래 공장 기업소들

의 노 력, 설비, 자재 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시초원료 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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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터 모체공장의 주제품 생산에 이르기 까지의 생산공정을 순차적으로 따

라가면서 생산요소들을 정확히 결합해 나가게 된다. 연합기업소는 또한 자재상

사와 운수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는 하나의 계획 및 생산의 단

위가 된다. 이러한 대규모화된 기업은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소일수록 정밀

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한 기술수단들을 먼저 받아 들이는 잇점을 얻을

것을 예상한다.

연합기업소 조직은 1973년에 나타나고 있지만 공업관리의 기본단위로 전면 도

입한 것은 1앴5년 7월 이후이다. 연합기업소를 기본 단위로 도입한 것은 공업

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부문간, 지역간, 기업간의 생산연

관이 복잡다양해져서 이같은 변화에 맞도록 사회적 생산조직과 관리운영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편으로 자본주의에서의 트러스트나 콘체른과

유사하다. 아마도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재벌체제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

다. 기본적으로는 수직적 결합형태이다. 즉 
"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소들

과 그 것을 이용하는 기업소들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창한 공업생산 유기체"이

다(최진성, 1974).

연합기업소의 조 직형태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첫번째 형태는, 국민경

제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그 것과 생산기술적으

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조직 편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철소를 모체기업으로 관련된 원료(철광업소)와 수송수단으로 편성된 연합기업

이다. (2) 두번째 형태는, 일정지역내 같은 부문의 여러기업과 그 들의 공통의

연관을 가진 보조부문의 공장, 기업소로 편성 조직된 것이다. 이 형태의 연합

기업소는 채굴공업부문에 많은데 탄광, 콘크리트와 갱목제조공장, 설비보수 사

업 등을 포함한 연합기업소를 말한다. (3) 세번째 형태는, 전국적 규모에서 부

문별로 전문화된 공장과 기업소를 망라한 조 직형태이다. 예를 들면 기계총회

사와 같은 전국의 공작기계공장과 베어링생산에 관련된 공장기업소를 결합 조직

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주로 기계공장과 경공업 부문에 많이 조직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품의 종류가 많고 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때문에 생산의 전문화와 협

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칭도 다양하게 불리운다. 즉 연합기업소, 회사, 연합회사, 총회사, 관리

국, 총국이라고 불리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계획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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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地區계획위왼회가 하는 연합기업소도 있다. 하여간에 국가계획지도아래 스

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찰동을 조 직하고 집댈하는 계획, 생산, 집행단

위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기업소 조 직형태이다(연합그1업소는.사회주의 교뵤 h

새로운 기호1rn즈狙�오1 평양, 과학백과사전 춥판사, 1979: 68).

현재 북한에서 연합기업소의 정확한 숫자를 과악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이 제

도가 전체 겅제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언구가 거의 없다

(서진영, 1990: 304).

「표 6, 북한의 연합기업소 현황 (1989년 현재)

광공업 부문: 서천지구 광공업연합기업소, 양강도 광업연합기업소, 황남혹생

광업언합기업소, 혜산지구광업연합기업소, 김먹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

업소, 광업건설연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연힙·기업소, 강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언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평북지구 중소탄광연합기업소

기계공업부문: 락원기계연합소, 대안중기계연압기업소, 통성기계연함소, 6월4

일 차량연합기업소, 룡성기계총국, 만경대 기계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금성

뜨 락또락종합공장, 4일 25일 기계공장, 4월 3일공장, s월 10일 종합공장, 8칠 B

일 공장,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 신의주자동화 기구공장, 함용 자동화기구

공장, 사리원 축전기공장, 평성축전기공장, 희천영예군인 저항기공장, 단천 영

예군인 반도체공장, 대동저항기 공장, 룡강축전기공장

제철 및 조선공업부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남포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

합기업소, 천리마 제강언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제2급속공장건설연합기

업소, 남포조선 연합기업소, 함북조선연합기업소, 강선제강연합기업소

건설건재공급부문: 고 무산세멘트공장, 김책세멘트연합기업소, 부래산세껜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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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산리세멘트공장, 상원세멘트 연합기업,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승호리세

멘트 공장, 씨리카트벽돌공장, 2. 8세멘트연합기업소, 전천세멘트공장, 천내리

세멘트연합기업소, 평양수지건재공장, 함훙목재가공공장, 해주세멘트공장

화학공업부문: 길주팔프공장, 2. 8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남훙청년화학연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청진

화학섬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정주미량원소 과린산석회연합

기업소, 화학공장건설연합기업소

전력공업부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진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한에서 발행되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연합기업소를 정리한 것이

다.

출처: 서진영, 1990: 303과 조선증앙연감(1991):172-177에서 추가하였음.

「표 7, 연합기업소의 산하기업소 구성

연합기업소 산하공장기업소

훙남 비료 연합기업소: 훙남비료공장, 만덕광산, 동방광산, 동암광산, 고원탄

광화학기계공장, 화학설비대보수사업소, 자재상사

2. s 비날론 연합기업소: 2. 8비닐론공장, 만풍광산, 부대산괌산, 염화비닐공장

모빌론공장, 운곡탄광

신의주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팔프공장, 압강화학

공장, 공립화학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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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청진화학심유공장, 길주패르공장, 화성탄광, 상화

탄광, 화성화학공장, 길주경관지공장, 스레트공장, 질주경제림사업소

춥처: 김윤환, 1990, 
"

북한경제체제의 형성과정"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욜,

경낱대 극동문제연구소: 54

1085년부터 전면적으로 연합기업소 중심의 공업관리체계률 도입함으로써 북한

의 현행체계는 부문별 관리원칙에 따라 정무원의 부, 위원회와 연합기업소로 구

성되고 있다. 부와 위원회는 부문별 중앙지도기관으로서 정무원의 통일적 지도

아래 장기적 발전 및 기숩발전에 주력하면서 산하의 연합기업소의 생산과 경영

활동 전반율 지도관리한다. 그 런데 일부 지방 중소규모의 연합기업소(지방건설

건재총국과 같은)는 도 앵정경제 위원회가 지도한다. 따라서 현행체계는 연합

기업소가 공업관리의 중심단위가 되어 전에 부와 위훤회가 직접 관리하던 때의

권한을 부여받아 생산경영활동읗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

서는 관리기구가 간소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권한이 분권화되었다(이태옥, 1922:

50).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도 입하면서, 북한은 연합기업소와 산하기업소를 동시

에 독립채산제 단위로 설정하고, 그리고 연합기업소에다 경영상 권한을 많이 부

여하면서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이전에 국
J

가가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을 기업이 스스로 은행차입을 할 수 있고, 원리

금변제를 하는 것, 기업의 소규모 건설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스스로 기

업이 충당할 수 있게 한 것 둥이 있다. 2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와 산하기

업소의 관계에서 산하기업소의 활동읍 언합기업소의 계획수핵에 종속시키는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엽합기업소가 애초에 구상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다룬

기사는 하나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직은 적어도 기술혁신의 분야에서는 연합

기업소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 여진다. 그 원인은 분명치는 않으나 하나는

노 동당의 역할을 과장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실제의 기여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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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직 연합기업소의 의미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아서,

자력갱생의 원칙의 단위에 연합기업소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

서 노 동당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력갱생의 원칙은 애초에 의도한 연합기업소가

기술혁신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파악

된다. 참모부의 긍정적인 기능을 묘사한 기사는 리명찬( 19922 )의 대안 중기

계 연합기업소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키면서. . . 생산과의 지도원이 전투

가 벌어지는 발전설비 1가공직장에 내려 갔을 때였다. . . . 새로운 드 릴 장비를

직장자체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참모부에 제기하여 해결받겠는가. . . 홀륭한 장비

를 기대공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참모부의 일군들이 해야할 과업이라고 생

각했던 것이다. . . . 담당부기사장은 물론 생산과와 기술과, 공구직장의 일군들까

지 현장에 나와. . . 하기에 오후 교 대에 새로운 드 릴을 받아가지고 가공속도를 거

의 3배로 높인 대형선반의 기대공은 . . .

"

연합기업소체계와 같이 도입된 것이 계약제도이다. 연합기업소간에 거래를

계약 제도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계획하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박영근( 199이은 계약제도를 자재

공급 방법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계약제도에 의한 자재공급이란 수요자기업

소와 공급자기업소들이 국가세부계획에 의거하여 계약을 맺고 상품거래 형식으

로 자재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정무원 위원회, 부와 중앙자재 충연합상사

의 지도 밑에 연합기업소들이 직접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상업거래 형식으로

자재를 주고 받는 체계이다. 연합기업소는 다른 연합기업소들과 계약을 맺고

자재를 주고 받는 계약단위이며,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 등 생산 수단들을 직접 공급하는 자재 공급의 기본단위이다. 그 이행

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재공급 계약에는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의 품종, 규격, 재질, 시기와 공급 통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수요자 기

업소가 지닌 계약의무 내용이 밝혀 진다.

상품화폐 관계을 이용하여 생산수단의 분배와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을 맞추면서 기업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면서, 가치형태를 이용하여 생산물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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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노동의 크 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거기에 든 비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수단듈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거저 주고 받거나 눅거리로 망탕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팔고 사는 형식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계약 체결 권한과 함께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공장기업들에서 자제소비기준울 초과하거나 유용낭비하여 자재暑 계획보다 더

사들이며 필요飢는 자재릅 가지고 있는 현상을 없앨 수 있게 하며 
'

원에 의한

통제'률 강화하여 재정 규율을 세우며 유동자금의 회전율 촉진시짐 수 있게 한

다. 
"

계약제도는 결국 지나친 국가집중적인 계획경제와 완전한 시장경제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일 생산수단의 유통에서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공급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먼서 상업적 형태의 이용을 무시하게 되면, 기엽소들의 책임

성, 창발성이 마비되고 수많은 자재를 낭비하게 되며 나아가서 전반적 경제발전

에 지장율 주게 된다. (2) 이와는 반대로 물질적 자극공간의 이용과 기업소의

득.자성을 절대화하면서 생산수단을 상품화하고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자유 매매

계약을 허용하게 되 , 생산과 유통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공장 당위원회의 역할

북한은 다른나라의 경제게혁에 비해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경제의 도입

을 늦추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과연 본래 의도한 대로 경제성장과 인민의 물질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회의적인 글들이 발표피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북한에서의 당의 역할이 과연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명확히

분석된 다음에라야 그 개혁의 방향과 당의 역할에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졀 수

있다고 본다.

이태욱( 1992: 52)은 소련과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물론 중국에서도 과거의 공

장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왼칙에 따라 당의 권한이 컸지만 지금은 당권보다 행

정권이 강화되고 공장당위원희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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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사업체계를 골간으로 하면서 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직후에는 공장 관리위원회가 공장을 보호하고, 부홍건설해 가기위해 조직

되었고, 이 조직은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대표로 구성된 일시적 자치관리기관

이있다. 1946년 8월 
'

북조선 인민 임시위원최'는 주요산업 국유화령을 발표

하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1946년 12월에는 독립채산제와 지배인(기업장)

유일관리제(단독책임제)를 도입하여 공업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지배인 단독

책임제는 소련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장 일인 영도체제와 중국의 당위원회 영도

아래에서의 공장장 책임제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지배인 밑에는 부지배

인과 기사장, 제2기사장, 감독관을 두고 지배인을 보좌했지만 기업운영 책임은

지배인 단독으로 졌다. 기업소의 현장관리는 공장인민위원회의 지도아래 공장

관리위왼회가 담당하였다.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 자재, 그리고 노

동력에 대한 중앙의 롱제가 엄격하였다. 기업소는 원칙적으로 자본을 정부예산

에서 할당받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셩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재공급은 성, 국

의 배정계획에 따라 각 기업소가 구입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

은 각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인적 유대관계에 따라 자재 공급이 영향을

받았다(김일성, 
"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

브J%吐3, 2권: 20).

자원분배의 궁극적 결정권은 당 지도부가 가지며, 당 지도부의 가치관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계획은 계획당국인 국가계

획위원회에서 작성되나, 기본 방향은 당의 정치국에서 결정한다. 공장, 기업소

의 관리운영체계는 부문별 중앙기관(省)의 지도아래 공장위원회를 최고 지도기

관으로 하는 지배인 단독 책임제인 것이다. 지배인 단독책임제는 공장, 기업

소 관리운영의 권한이 지배인 한사람에 집중되어 공장의 모든 결정 권한이 한사

람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규모확대에 따라 지배인 단독 책임

제에는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이기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생산자 대

중의 창조력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 새로운 관리지도 체계를 모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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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1960년 청산리 협동X-장의 김일성지도에 의해 창횰된 
'

청산리 방법'

이 나온다. 이러한 군중동원에 의한 관리방법이 제조업에 적용된 것이 
'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족 1961년 大安의 전기공장에서 행한 현지지도를 롱하어 공업

관리운영에 도입된 것이다. 즉 군중노선율 구현한 기업관리 체계인 것이다.

이후 북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옴이 나타남과 때를 같이 하여 
'

천리마

운동'이란 대중동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로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

고 慷다. 그 러먼서 
'

지배인 단독 책임제'률 
'

집탄 관리제'로 바꾸었다. 즉

지배인 단독 잭임제는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이라고 지

적하면서(김일성, 
"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옥 밭전시키는 데 대하여", 김일성 허

%깁, 3권: 105), 대안의 사업체계를 항출하였다. 군중노선에 의거한 공업관리

인 대안체계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증앙집권적 관리체계로 강화雙다고 할

수 있다. 즉 
'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 방침을 1965년에 정하여 대중노선과 과

학성올 강조하면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롱일적 계획성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고뢰정, 1988: 110). 이 현상은 1960년대에 소련이나 동구에서 분권화란 경제

개혁을 통하여 생산력발전으로 경제난관을 돌파하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북

한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인 대중노선에 의거한 관리체계를 창출한 것

은 경제기술사업보다 정치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본절로 내세워 군중동훤울

롱한 경제난관율 타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이태욱, 1902: 45).

데안의 사업체계 조직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장(기업) 당위원회를

최고 기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계, (2) 통일적, 종합적 생산지도체계, (3) 중앙
i

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7방공급체계가 그것이다. (1) 공장당위원회를 최고기

관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은 이전의 지배인 단독책임제와는 달리, 공업

관리운영에 있어서 당의 지도성 강화를 도모하고, 당이 정치지도체계를 기업관

리에 추가하는 한편. 당의 정치지도체계와 국가의 행정, 기술지도체계를 조 합시

켜서 롱일적인 꽁장지도체계률 수립하자는 의도이다. 당의 지도적 역할과 정치

와 경제의 불가분의 원칙, 경제에 데한 정치의 우위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

다. 공장 당위원회가 기업을 관리 운영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

로 되어 있다.

(2) 둘째, 통일적 종합적 생산지도체계는 종래 체계에서 열개로 이루어져 있

던, 지배인이 답당하던 생산지도와 기사장이 담당하던 기술지도를 모 두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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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체계아래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한다는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

공장참모부'를 설치하여, 지배인은 공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

된 행정 및 경제활동 전체를 책임지고, 기사장은 지배인의 제 1대리인, 공장 참

모 장으로서 계획의 작성, 생산의 조 직, 기술지도 등 생산의 전과정을 통일적으

로 장악하여 일원적인 지도를 하는 체계로 개편되있다. 그 리고 집단적 협의제

아래 매주 1회 공장참모부 회의를 열며, 매일 1회 공장 참모 성원회의와 직장담

당 성원회의를 열어 기업수준으로부터 생산현장에 이르는 생산지도체계률 롱하

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한

다. (3) 째,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란 생산의 정상적인

조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재공급체계를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근로자 생활

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후방공급체계를 말한다. 종래의 자재공급체계

는 개개의 기업이 성과 관리국이 발표하는 지시서에 의해 기업사이에 개별적언

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노 력과 낭비를 제

거하고 자쟤공급을 일원화하며 생산의 조직, 지도에 임하는 상급기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공급적 형태를 고 안한 것이 새로운 방식이다. 즉 상급기관인 성이나

관리국이 책임지고 위로부터 기업이나 생산현장에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중앙집

중적인 체계이다.

또한 예전에는 근로자 區의 인민위원회, 상점, 협동농장 등이 따로 헝했던 공

급활동을 여러기관을 포함하는 경영위원회를 롱하여 공급기관이 긴밀한 연계를

가져서 물자공급에서부터 서비스 시설, 보건, 위생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공급하

威다는 조직으로 바毛 것이다. 즉 기업소 공장 내에는 후방관리담당 부지배인

과 후방 공급부서를 설치하여 근로자 대중에게 소비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기금의 분배를 일왼화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

는 후방공급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관리, 다시 말하여 
'

주체의 경제관리'의 본질은 
' 

섕산

자 대중을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직접적 담당자로 되게 하며 경제관리에

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가는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에서 지켜야할 형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당의 영도를 철

저히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기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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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의 보장이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각 단위의 창의성을 올바르게 결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부

문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한 하나의 유기적 롱일체를 이루어 전사회적 규모를 관

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획성과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정치사업과 경제기술사업, 정치도턱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옮게 결합시켜

야 한다. (4)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지방과 그

리고 대중의 칭·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관리운영체계라야 된다. 즉 경제관리

의 주인인 근로대중이 소외되고 관료주의와 주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것

이다.

(1) 중앙기업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지도통제를 받으며, 중앙인민위왼회

지휘강독 하의 정무원의 경제부서(위원회와 부의 총국)와 도(직할시 )헹정 및 경

제지도위원회의 행정집행관리를 맡는다. (2) 지방기업소는 군, 시(구역)당위훤

회 및 리당세포의 당의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지방인민위원회 지 감독하의 도

(직할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의 재정집행관리를 받는다. (3) 중공업이 따로

있다.

정무원 산하에는 1989년 1월 현재 (l) 국가계획위원회(중앙 및 직계 지방계획

위훤회)가 게획기능을 담당하며, (2) 집행기능은 정무원소속 경제분야 각 위원

회(데외경제, 건설건재공업, 교 통, 화학 및 경공업, 인민봉사, 국가과학기술,

농업, 전력공업, 수산, 국가건설, 전자자동화공업) 및 각 부(기계공업, 자원개

발, 선박공업, 무역, 상업, 재정, 체신, 금속공업, 합영공업, 도시경영, 화학공

업, 원자력공업, 철도, 대외경제사업, 노 동사업, 상업, 건설)의 산하 각 총국

몇 국, 그리고 지방행정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 및 국이 있다. 위원회는 조정과

지도방침올 제공하는 기관으로 좀 더 많은 걸정 권한이 하부기관에 당겨저 있

고, 부는 공장 기업소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하는 고도로 중앙집권

화된 체계를 의미한다. (3) 중앙인민위원회(최고 인민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으머,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통제를 받고, 행정적으로는 주석의 아래에 있으며

정무원올 관리한다)와 지방인민위원회가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그 러나 헌법상

의 조 항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 동당의 직접 현장감시활동이 주로 이용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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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사업체계의 륵징은 이태욱( 1992: 47)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를 튼다.

(1) 관료주의, 기관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지지도 체계를 취한다. (2)

관료주의, 개인주의, 주관주의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업관리에 군중노선

을 취한다. (3) 개인의 지도체계가 아니라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집단

지도 체계이다. (4) 경제기술사업보다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5) 도덕

적 정신적 자극을 물질적,경제적 자극 보다 강조하고 있다.

리장록( 109이은 평양 고 무공장 초급당위원회의 3가지 예를 든다.

(1) 
"

초급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풀어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당, 근로단체, 행정경제 일군들로 賓개의 조를 무은 다음 그 들을 피대, 호

스, 콘베아 직장과 분공장들에 내려 보내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매

단위앞에 제기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내게 했다. 초

급당비서 허영창동무는 행정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콘베아 직장에 나갔

다. . . . 초급 당위원회 착대회의를 열었다. . .
그리하여 공장안의 당세포들, 근로

단체 조직들, 행정의 부서들이 움직이게 했으며 일군들이 짐을 더 많이 지고 앞

장서 나가게 했다....이 세사람(초급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은 퇴근길에서도,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면서도,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사업을 늘 의논하고 있었

다...특히 이 공장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3위 1체를 보장하는 데서 공장초급당

비서가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이다. . . .

"

(기 
"

어느날 초급당비서는 준비직장에 나가 초급당위원회에서 토의 겯정된

대로 올해 섕산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 본 적이 있었다. . . 곧 그

길로 공장 지배인, 기사장을 찾아가 밀페롤기 보수현장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였

다. . . 그러자 지배인은 보장부문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책

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雙으며, 기사장은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전루지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 . .

"

(3) 
"

초급당일군은 곧 지배인과 기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 들과 의견을 나

누었다. 기사장이 생산은 자신이 책임지고 밀고나갈테니 념려말라고 했다. 그

러자 지배인이 공장안의 사무원들이 사회적 운동을 벌려 공사률 해제끼자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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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호( 1993)는 10칠 30일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의 에를 든다.

"

3대혁명소조원 함성호 동무는 6호적장의 로 동자, 기술자듈과 힘을 합쳐 낡은

기계를 새롭게 개조하여 리용율을 높였고 소조원인 한일철동무는 한 로동자의

새로운 발기률 소중히 여기고 적극 도와주어 가공속도를 2배나 높이면서 제품의

질을 월씬 꿀어 율리게 하였다. 소조원 고영진, 리태창, 김영철 동무를 비롯한

많은 동무들은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올 높일 수 있는 대담하고 롱이 큰 기

술혁신안율 제기하고 그 실현에 적극 달라 붙었다. . . .
소조원 김명회동무는 한

동무를 담당하여 낮에는 함께 일하면서 가르치고 과외시간이먼 마주 않아 과학

기술적 원리들을 실천활동과 걸부하어 터득시키기에 애썼다."

한창호( 1992)는 재령군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의 예를 든다.
"

우선 자기들이 나가 있는 단위들에서 한개 작업반씩 맡아 그 를 모범기술혁신

작업반으로 만들 대담한 후쟁목표暑 세있다. . . 식료공장의 맛내기 간장 작업

반. . . 영예군인 수지 일용뭄공장...수춥 피북공장. . . 재봉실 소비량 측정기를 도

입하여 그 소비턍을 이전보다 낮추게 하였다."

로동신문( 1991 )은 6월 4일 차량 종합공장 당위원회 사업의 예를 들고 있다.
"

종합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당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과 경제과업수행에서 새롭

고 중요한 분제가 제기되면 당 원회를 열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어 옮은 집행대

잭을 세우고. . . 여기에서 뜩히 주목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가 어
l

김없이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장 이 세사람이 늘 마주

앉아 협의하고 그시그시 정황에 따라 헹당한 대책을 세워 나간 것이다. . , .
그 래

서 (l) 책임비서는 기관차수리를 맡은 단위의 오랜 기능공들율 일일이 만나 담

화하면서 해절방도를 도의 慷으머, (2) 지배인은 자재보장부문일군들과 같이 수

리할 매기관차를 돌아보면서 수리하는데 무엇이 더 요구되면 그 것을 언제까지

보 장할 수 있는가를 타산했다. (3) 기사장은 기술집단을 이끌고 수리현장에 나

가 실태를 료해하면서 기술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 방도를 찾았다. . . . (1) 즉

책임비서는 당위원회 일군들을 데리고 전투현장에 나가 당세포회의도 지도하고

해설담화사업도 전행하면서 당원들과 노 동자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3) 기사장

은 기술자들과 오렌 기능공들과 함께 이미 있던 기관차의 부속품을 되살려 쓰 기



133

위한 전투를 벌렸다. (2) 한편 지배인은 보 장부서 일군들과 같이 기관차 수리

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전투현장에 제 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

다....당조직의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종합공장의 당일군들, 근로단체일군

들, 헹정경제일군들이 움직였다."

한병인( 1092)은 또 다른 공장의 예를 들고 있다.
" 

한편 초급 당위원회는 당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이 사업에서 일치성을 보

장하며 당일군들은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상 권위를 높여주는 사업을 잘하고

헝정규율을 철저히 세워 그 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

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경제 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의 사업조건도 충분히 보 장

해 주고 그 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사업도 잘 안받침해 나갔다. . . . 지배인 허정웅

동무는 조직사업과 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짜고 드 는 한편. . .
또 한 기사장 김웅건

동무는 기술자들를 발동하여 공장에 흔한 산화철과. . . 기술부기사장 로룡준, 설

계원 정석범 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도 자동차 대선. . .

"

로동신문( 1993)은 제 2급속공장 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또 한 당원들의 실정과 책임일군들의 직능을 충분

히 고 려하여 행정일군들에게 한 단위씩 맡겨주어 그 단위를 실속있게 도와 주도

록 하였다.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한래룡 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 일

군들은 물론 지배인 최기종, 기사장 먼원식 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아래

에 내려가 초급일군들과 같이 사업을 조직하고 걸린 운제들을 풀어 주었다."

손종만( 1993)은 남포 유리제품 수출공장에서 당의 조직을 이용해 성공한

기술혁신을 두개 소 개하고 있다.

(1) 
"

공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의 첫공정인 원료 배합공정과 유리용해공

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도록 심화시켰다.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유리용해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게 하면서, 기눙공들과의 창조

적 지혜를 합쳐 용해로의 열 보충공정을 개조함으로써 많은 기름과 전기를 절약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년초에 비하여 1.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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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농았다."

(기 
"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을린 제병직장의 당원들과 기

대공듈은 기술자둘과 힘을 합쳐 작업공정을 흐름식으로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1. 4분기계%1읗 20여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

具旻으문( 1993)은 고 원첼도 영예일 군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원들이 새

로운 기계을 발명하는 과정各 싣고 있다.
"

자동철판절단기를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면서도 미처 주의를 들리지 못慷턴

철판자루리를 놓고 마음을 쓰는 영예일군들의 진정율 목격한 흥차국동무는 철판

자루리률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못제작기계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영예

일군둘이 보다 헐하고 흥겹게 일할 수 있도록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체게률 자동

화하는데 자기의 정력과 지혜률 다바치기로 마음먹었다. . . .
그는 기술문헌들을

권이 연구하고 당조직과 오랜 기능공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설계도면을 완성하였

다. 그 리고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고 부속품을 가공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 . .

그리하여 흥차국은 연이어 로라식 절단기, 형타가공기, 원료비빔기계들을 창

안하여 생산에 도입할 수 있었다."

안문수( 1993)는 청수화학공장 카바이트직장 2호전기로에서의 당세포 비서의

주도아래 효을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흑히 전기로의 전기분배 공급장치를 새롭게 개조하여 수많은 동

과 로력을 절약하고 보수기일을 앞당길데 대한 의견은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

다. . . 이것이 어디 세포비서 혼자의 일인가 . . . 공장기술집단도 이들의 사업을 적

극도와 주었다. 당세포비서가 실천적 모범으로 앞장에서 당원들을 이끕고 집단

이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어렵게만 보이던 전기분배공급장치는 성공적으로 개

조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동과 로력이 절약되었고 보수기일도 앞당겨지게 되었

다. 그리하여 카바이드 생산에서는 혁신이 일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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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광( 1091 )은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공장 단조직장에서 당원들과 로동자들

이 작업시간 전후에 정치적인니 교 양을 위해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

초 급당비서 조순남동무. . . 그 무렵 각 작업반에서는 첫교대 성원들이 시간을

앞당겨 나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득보한 데 이어 작업준비를 다그치고 있

었,다. 현장에 내려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인 초

급당비서, 직장장, 직맹초급단체 위원장 동무들의 혁명적 기풍은 직장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 주었다. . . . 초급당비서 조순낱동무가 작업반장

김성남, 세포비서 백영철, 기대장 리태순 동무들을 둘러 보며 말했다. . . 현장에

서 즉시 고리를 포착한 초급당비서 조순남, 직장장 박승록 동무들은 직장자재조

달원 유준원동무를 만났다. . .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유준원동무는 가열

해서 절단하는 방법으로 하면 3톤합마를 리용해서도 소재를 넉넉히 대줄 수 있

을 것 같다고 말雙다....3톤함마작업반원들은 지체없이 여기에 적극 호응해 나

섰다. . .

"

손영희( 1991 )는 평양알루미니움 제품공장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하여 노동

자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예를 보 여준다. 즉 공장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교 양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야하는 정치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대부분의 동무들이. . . 그러나 일부 동무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 . . 가공직

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고 있는 리동무와의 학습담화도 이렇게 시작되였다. . . .

초급당 일군은 그가 한 말을 실마리로 하여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

이며. . . 방식상학에는 행정일군들과 세포비서, 선동원, 학습강사들이 빠짐없이

다 참가하도록 하였다....초급당위원희에서는 당면하게 조명갓생산을 높은 수준

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를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헹하여 맡

겨진 혁명과업수헝에서 은이 나도록하는데 모를 박고 그 준비사업을 짜고 들었

다. (l)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

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한 것, (2) 세포들에서 주체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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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명제들을 뽑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2일에 한 번씩 되돌러 가며

학습하게 하고는 저녁작업 총화뒤끝에 학습한 내용을 자체실정과 결부하여 대중

앞에서 발표하게 한 것 등이 그러힌· 실레들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동원을 위한 시간의 소요는 결국 공장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에 쓰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외에도, 생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교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가용 노 동력의 중대

김기찬( 199이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노1동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

노 력을 무질서하게 유용 낭비하거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생산노력율 마음대로 다른일에 동원하는 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

공장, 기업소들에서 노력조적올 잘하지 못하여

노 력율 낭비하는 현상읍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력자왼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i.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ii.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최데한으로 발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궁

i. 아무리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노력전

선에 인입되어 해야할 일은 무진장한 것이다. 노동대열에 새로 인입되는 각급

학교 졸업생들과 제대군인 배치를 잘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노 동젼선에 인입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노력을 최데한으로 동훤 이용헤야 노력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

만히 보장할 수 있다.

박상태( 1991 )에 의하면 북한의 노 동력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자료에 대해서는, 1992년 1월에 실시한 센서스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적 신빙할 만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 매우 젊은 인구구조

를 갖고 있다고 한다. 즉 25세 미만인구가 남한은 전체인구의 46. 3임인데 비해

서 북한은 53. 7%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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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으며 또 한 1960-1974년에 출생한 인구가 노 동력으로 진입했고 또 계

속 진입하고 있어 이들으이 훈련과 산업에의 적정배치가 발전을 좌우하게 되리

라고 전망하고 있다.

ii. 이미 노동대열에 인입된 근로자들의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더 많은 노 력 예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l) 노력의 부문별 균형을 옳게 보장하며 (2)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부문별 균형이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지역별 균형을 먈한다. 노력

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데서 생산부문 종원수를 우선적으로 늘리면서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 종원원수를 규정하며 생산부문안에서도 기본 생산부문, 특

히 직접부문의 노 력비중을 높이고 보조부문과 간접부문의 노력비중을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별 노 력균형을 보장하는 데서는 도의 노력수요를 도안의 노

력원천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배치한다 함은, 노력전선의 주공에 청장

년들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정하

고 거기에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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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사회주의적 작업방식과 경제발전 전략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회주의 경제개혁이 작업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영

향을 주고 있나를 검토하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발전전략이 작업장

의 번화와 어떤 관계에 봉착하고 있나률 이해할 수 있고, 전망을 해 暑 수 있을

것이다.

1984넌에서 1988넌까지는 계획적 상품경제를 모델로 제시하였다. 기업의 자

율권을 강화하며, 집체기업이나 개체기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국영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었다. 1988년에서 1991 년의 기업에게 이양되었턴 권한이

일시적으로 중앙정부로 회수되었다. 1992년에이午에는 사회주의 시장겅제가 그

모넬이 되었다. 특히 全民소유제의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이문형,

1992).

증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의 자주권의 확대대상으로는 기업의 생산계

획권, 원자재조달권, 생산제품의 판배진과 가격 결정권, 자금 사용권, 임금과

장려급에 대한 처분권, 노 동인사권 등을 들 수 있다. 1978년 하반기부터 사천

성에서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물질적 욕구를 자극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다. 1979년에는 국영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s가지

조치를 하였다. (1) 이익을 내는 기업에는 이윤유보제률 실시한다. (2) 기업

의 고 정자산에 대한 유상제도를 실시하고 유휴 고정자산에 대한 입대를 허용하

며 유동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대출 제도로 전환한다. (3) 신제품 개발비

용율 기업이 유보한 유보이윤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의 계획을 초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실험기업에

게는 직원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하위 직왼에 대한 임면권과 기업의 조 직

개편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한다.

1980년 9월에는 국가경제위원회가 향후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즉 (1) 이윤

유보에 대한 기업의 처분권을 보장하고, (2) 독립채산제와 손익 임제를 실시

하며, (3) 기업이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4) 기업이 계획외

로 초과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업에 처분권을 보장한다. (5) 정부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변동가격제률 적용한다. 이후 1984년 5월의 
"

국영기업의 자주

권에 대한 임시규정", 1988년 4월의 
"

全民소유제 공업기업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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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en( 1992)은 중국의 개혁을 설명하면서 공장간 또는 공장과 국가간의 거

래의 형식이 물질적인 것에서 재정이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적한다. 즉 코

르나이가 헝가리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인. 
'

연성 재정제약'을 이용하고 있

다. 중국의 대규모 수출지향적인 기계와 전기장비생산업체 고위경영자들을 대

상으로 1988년에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 들은 중앙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많은

자율성과 양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봉급과 보너스 기금과 분배, 세금

骨, 당원들의 결정으로부터 상당히 양보와 면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외부기관은 조직(선전, 안전, 병원, 노동조합과 같은)을 바꾸거나 당원이 아

닌 사람을 생산직으로 보낸다고 할 때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자율성이 강

화되기는 하였지만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경영자들은 계속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상

급기관과 또는 세금, 안전, 전력, 환경, 물,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협

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그 러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사

소한 것에 대한 구]찮을 정도의 통제, 항상적인 협상, 그리고 기업의 자금과 노

동력을 질시하는 많은 시어머니의 중가등에 대해 볼평을 하고 있다.

지방행정관서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에 할당하는 시간보다 지방관서

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있다. 주요 재정의 흐름에 대해이

기는 하지만, 간혹 그 들이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한다. 선물과

대접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지역 또는 산업규제는 재투자, 보 너스와 육아, 탁아, 영화티켓, 휴일의 식사

등과 같은 복지비용에 할당비을을 정해 놓고있다. 대개 5:3:2이며, 또한

6: 2: 2, 3: 3: 4인 곳도 있다. 경영자들은 재루자의 비율을 줄이고, 복지비용은

현재정도가 좋고, 보너스를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이러한 자

기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상급기관과 상의한다. 노동자들의 동기, 자신

들의 인기와 공장의 사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

금을 노 동자들에게 분배하고 부족한 것은 상급기관이나, 차용하기를 바라고 있

다. 그 러나 현헝의 이윤에 대한 55%의 세금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대규모의 기업이나 정부의 기업인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

다.

경영자들은 노 동자들을 벌을주고 해고하는 문제에 부디치게 된다. 그러나 사

실상, 경영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해고는 하기가 어렵다. 경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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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눙하면 현재 수준의 18%를 감원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

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장내의 조화를 깨뜨릴까 보아,

또는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지에 대해 경영자와 당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못하

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노 동력에 대해서는 당과 노 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상급기관에서도 해고룰 반대한다. 또한 경영자들도 해고할 경우,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려의 위험까지 무릅써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영

자들은 노 동력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된 자율성과 협상능력을 가졌다고 상 수 있

다.

1987년부터는 국영대기업에는 겅영책임제, 소형기업에는 임대제률 도입하여

소유권과 경영귄의 분리, 기업의 자율과 잭임강화률 추진하였다. 198d년 말현

재 전국예산내 공업기업중 95%가 기업책임경영제률 실시하고 있다. 주요 형태

로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l) 이윤과 기술개조를 정부에 보 장하고 임금총액

과 경제효율을 경제효율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2)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후의 이윤을 년 체증시키는 비율로 국가에 상납하는 것이다. (3) 게약시

국가의 상납이윤액을 먼저 결정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비율대로

국가와 분배하는 것이다. (4) 손실이나 이윤을 사전에 정하고 예상 손실액을

초과한 기업은 그에 대한 손실율 책임지는 방법이 있다. (5) 업종별 투입산출

에 대한 청부제가 있다. <6) 국가에 우선 5胸 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이

윤중 3胸는 국가가, 70%는 기업이 갖는 방식이다.

임대제.란 국유제의 전제하에 소유권과 경영권을 완전 분리하여 국가가 일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기업을 임대하고, 입대기간동안 임차자는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국가의 간섭없이 기업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자는 주로 기업이 소재해 있는 지방 정부이며, 임차자는 개언 또는 몇사람,

다른 기업, 또는 직원전제일 수도 있다.

공장장책입제는 정치와 기업의 분리, 즉 당과 기업의 분리暑 의미한다. 기

업의 지도체제를 과거 당서기 중심에서 전문경영인인 공장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장장이 기업의 대표권, 경영권. 인사권, 자산관 자금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

이다.

v」/alder( 1991 )는 중국에서 1989년의 정치적인 위기에 노 동자들이 등장한 것을

보고 이전의 경제개혁이 노 동자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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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결국 중국의 노동자통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옹변으로

증명하는 것이있다. 당시에 간헐적힌 작업속도 저하와 같은 태업, 생산물의 질

에 대한 무관심, 작업중지, 결근, 작업장내의 공구및 물건에 대한 도둑질이 공

장내에서 퍼져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특징적인 정치적으로 결정된 임

금구조에서는 공산당의 역할이 막강했었으나 이제 그 역할은 1980년대에 경영자

들에게 넘어져 螢었다. 아직은 해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작업성과가 불량

한 노 동자들에 대해서, 또는 경영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노 동자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즉 이들을 공장내의 낮은 임금분야로 이동시킴

으로 서 가능하였다. 따라서 직무의 보 장과 벌은 새로운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동자들과 경영자들사이의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끊임없는

태업, 상호양보, 불안한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1980년대초에 시

도된 계획과 재무에 대한 개혁에서 촉발되었다. 새로운 걔혁에서 경영자들은

국가나 당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노 동자들까지 포함한 기업의 이익을 수호해

야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바뀌었다. 따라서 임금과 다른 부수 급부는 중앙의

기관이나 지역의 기관에서 기업차원의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생산성과급이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자, 급여의

수준과 평등성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잭정할 것

인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불만은 결국 감정적인 주장과 태업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공장에서 기준의 설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

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임금차이를 최소화하고 임금의 상승을 개인과 집단의

성과의 차이에 연동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공장간의 차이는 계속해서 확대되었

다. 공장간의 차이는 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그 러나 공장을 떠나지

는 않으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성과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

나, 일에는 수동적이고, 열의가 없어져 갔다.

기업합병과 기업집단의 육성: 국가계획 임무를 달성한 기업은 생산품종을 다

양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대기업을 모체로 하여 소유제의 경계를 넘어 이

업종간, 이지역간 기업합병을 통해 대기업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A

1988년말까지 2, 856개의 기업이 3, 424개의 기업을 합병하였다. (1)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채무를 인수하고 합병한다. (2)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 소 속의

정부로부터 기업을 사들인다. (3) 주식매매에 의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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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제 도입: 1992년 B월 현재 3, 700개가 주식제 기업으로 허가되었으며,

1, 000여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선호하는 이유는 (1) 정부의 간섭으로부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기 생산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이나 주식발

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 달할 수 있다. (3)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이외에 주식보

유에 의한 배당소득을 줄 수 있다. 주식회사의 형식은 (1) 직원들율 주주로 하

는 주식회사, (2) 사회에 주식을 공개해서 모집하는 경우, (3) 신규주식을 발행

하여 중자한다. 국가보유주식, 기업보유주식, 개인주식으로 나누인다.

개혁의 성과는 바로 
"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의 중가"이다. 기업의 가격결

정권이 크게 확장되z다. (1) 국가정가는 국가가 가격을 직업결정하는 것으로

기업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가격이다. (기 국가지도가는 일종의

변동가로 국가가 기준가와 변동폭을 정하면 기업이 그 범위내에서 시작의 수

급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올적으로 정한다. (3) 시장조절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1990년 현재 70%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문제점은 국영대기업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규모의 적자, 단기적 실적 위주의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한 지역간, 직업간 소득과 효율의 불평등이 심

화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공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단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

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구이다. 즉 노동자가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공장은 여행허가를 해주며, 노

동자들과 그 들의 가족들의 거주허가를 처리해 주며, 지역의 주택, 재판소, 경찰

에 대해 노 동자를 대신하여 개입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롱제하는 것은 바로

노 동단위를 롱한 이러한 기본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국가의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하며, 아니면 주택할당읍 늦게 받는 등의 불이익을 보게된다, 상당

수의 경우에 작업장 지도자와 다른 공장 경영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추어 진다고

한.다.

중국의 도시에서는 작업조직이 정부의 홍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주로 중요 서비스와 재화가 작업조직이 노 동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배분

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구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율 롱하여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구적인 개인적인 연계에 의

존하여 재꽈를 구하는 경우가 맘다는 것이 밝혀 졌다. 교 환의 연계망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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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방향은 시장경제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 동계

약제를 전면적로 추진하고 임금제도도 개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의 종신

고 용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제에 의한 취업제도를 적극 추진하

고, 임급제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기업에게 조직개편 권한과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포함한 인사권을 부여한

다.

이상에서 중국의 개혁이 비교적 급속하지만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 그 러나 아직도 당의 간섭이 경영자들에게 지속되고 있어 경영자의 자

율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경영자들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높이 주고, 직업안정은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겻을 보았다. 반면에 과

거의 사회주의 이념과 직업 안정성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 불평등의 심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러나 일단 시장기제에 의한 노 동력의 이

동이 자유롭고, 가격통제가 시장의존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본의 문제도 상당

히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노 동력의 이동이 자유릅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금도 사회주의적

인 노 동보수제가 실시되기는 하지만 경영자에 의한 평가보다는 당에 의한 정치

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은 계약제

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장의존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소유의 형태는 이

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려는 초보적인 시도연 득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지속하고 있고, 울

자의 흐름은 계약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나 아직도 자력갱생, 당

의 대중동원 등의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발

전은 노동력의 중대, 사회주의 이념의 고수, 당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 등의 요

인에 의하여 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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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이 성 연 (조선대학교)

< 요 약 문 >

국어사전의 예문은 을림말이 쓰인 보기글로서 실제로 어휘를 부려쓸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어귀가 지니는 뜻을 직관적으로 과악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북한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그 들의 언어정책이 반영된 국어사전을

편찬兎으며, 예문의 선정.수록도 이를 愼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은 특이한 용례의 수록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데, 이는 언어 문제의 유형과도 관계 된다. 북한의 경우는 언어 문제의 유

형이 정책 접근법에 속하므로 국가어의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

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국어사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이 어제와 오늘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졉근법의 언어문제 유형에 따른 언어정

책의 반영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과 사상적 기

준에 따라 예문이 좌우·제한된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단어들의 부려 쓰 임의

표현인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북한에서 IS60년대부터 대략 10년 단위로 국어사전을 간행했는데, 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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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올 검토해 보면, 예문의 문장들이 바뀌면서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동일한 문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예문을 선

정.수록雙기 때문이다.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사호]통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예문 수록이 당국의 정잭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좌우되였

다. 따라서 정치 2실에서의 쓸 말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말의 찾아보

기나 부려쓰기에 제한율 가져왔다.

둘째,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룩징과 이의 사회통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

옴과 길·다.

l, 어휘의미적 록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1적개심 유발의 어휘 -b 같등기능주의 중대

磬체제 이데올로기 강화의 어휘 -h 전체주의 강화 및 권력의 전달·수용

3깁일성 미화의 수식 어휘 -T 개인 우상화 및 권력의 전달,수용

卷김일성 가족의 이름 -h 개인 우상화

2. 형태적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m작합어의 빈번한 사용 -h 집단주의 강화

響보편적 조어법울 벗어난 어휘 -b 전체주의 강화

3. 롱사적 툭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m종결법(청유문, 명령문) -h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 강화

響종결법(갚탄문) -b 개인 우상화 및 주체사상 강화

3독특한 높임법 -%b 개인 우상화

4. 문체적 룩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1당정잭해설른문체 -t 집단주의 강화

磬맹세문체, 호소문체 -M 갈등기능주의 중대 및 전체주의 강화

3직유법, 은유법, 반복법 -h 같등기능주의 증대

勸감탄법, 과장법 -k 개인우상화 및 전체주의 강화



4셋째, Duke 가 제시

다음과 같은데,

하는

i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안정

제도적 조 건들
I. 공유 가치(동질성)
2. 열망의 성취
3. 사회적 세력의 단합
4. 저조한 사회변동

I
團

갈등에 대한 낮은 인식
착취에 대한 느낌이 낮음)

I
團

정당성(Legitkacy)

1

고도의 권력

(안정되고 효을적임)

및

l
l

효과적 활용

15구

모 형은

위의 제도적 조건들에 부합되는 예문의 어휘들은

1 ) 공유가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2) 열망의 성취: 조선혁명, 조국통일, 민족해방, 건설사업

3) 사회적 세력의 단합: 혁명과업, 로동자 단계, 협동, 단합, 현명한 령도

4) 저조한 사회변동: 주체사상, 혁명전통, 고 상한 품성, 프 를레타리아 등으

로 집약된다.

결국, 고도의 권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 관한

단어들을 예문에 선정.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에게 언어적 관성

(lin8uistic inertia )을 견지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적 포위망

(conceptual enc irclement)이 인먼들의 사상체계와 정신 세계를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볼 수 있循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통제적 효과의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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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8력행사자는 먼저 권력의 기반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을 조직의 상

황에 조화시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이 권력수용자에게로의 전달·수

용되는 과정은 복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

(internalization)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김일성 절대권력의 전달·수용은 Fred Luthans 의 
'

권

력 전달·수용의 3과정'에 의한 적용·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문의 어귀 선

정도 이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은 Fred Luthens 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과 이에 기여하는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을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권력의 원천 권력수용의 원인과 정 권력형성 상황

리더가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함.

보상율 얻고 처
벌율 회피하려
는 욕구

보상적 권력복 종

l-- - - - - -- -l-------------l

동일시

내면화

리더와 만족스

러운 관계를 유

지하려는 욕구

리더와 수용자
와의 친분이 형
성되어야 함.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리더를 절대 신

퇴하여야 함.
가치관이 동일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

이상적 사회 건설
· 예찬 (풍년, 엉
복, 우리 세상)

지도자에게 친근

감 있는 어휘 (동

무, 동지, 어버
이, 은인)

지도자 미화의 수
식어 (위대한수

령,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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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사전은 단어의 용례(用例)인 예문이 풍부할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된

다. 에문은 올림말이 쓰 인 보기글로서 실제로 어휘를 부려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어휘가 지니는 뜻을 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잠치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예문 수록에 많은 노

력읕 기울이는 것이다(이성연, 1993a).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도 예외가 아니다. 특이한 용례의 수록 방법을 택하

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는 언어 문제의 유형과도 관계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언어 문제의 유형이 정책 접근법에 속하므로 국가어의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국어사전 편찬

이었다(이성연, 1091 ).

국어사전이 어제와 오늘의 민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접근법의 언어문제 유형에 따른 언어정

책의 반영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과 사상적 기

준에 따라 예문이 좌우.제한된 결과를 가져왔다(조재수, 1985). 즉, 단어들의

부려 쓰 임의 표현인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북한에서 1960년대부터 대략 10년 단위로 국어사전을 간행혔는데, r 조선말

사전,(1962)1), T조선문화어사전,(1973)2), 「현대조선말사전,(1981)3), 「조선말

대사전.(IS92)4)의 예문들을 검토해 보면, 예문의 문장들이 바뀌면서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5), 동일한 문장6)을 채택하고 있옴을 볼 수 있다.

1 ) 을림말의 총수는 187, 137개이며, 용례로는 예구와 예문 두 가지가 있다.
2) 수록 어휘는 67,000여개이며, 김일성 어록이 예문에 이전 사전보다 많이 길게 수록

되었다.

3) 수록 어휘는 13만여개이며, 정치 사상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4) 수록 어휘는 33만여개이며, 용례에 관한 풍부한 예문을 수록했다.
5) 주격 조사 

'

- 가'의 경우를 보면 체제옹호적인 비슷한 내용의 예문들이다.

m 인민의 편에는 언제나 유격대가 있었다.(조선말사전)

磬 l.212고지의 전루이야기가 들고 싶어서 영옹 아저씨를 찾아갔다, (조선문화어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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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이러한 내용상의 성격 때문에, 본고에서는 4사전 전

체의 예문울 함께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발행된 r 조선말대사전,의 예문만올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고촬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여한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 
'

통일 국어사전'울 편찬할 때

예문 선정의 방향과 바람직한 민족어 지키기와 가꾸기의 방향에 대해 실마리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예문의 실례

예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올림말 선정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조사, 명

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그 대상으로 정慷다. 그리고 그 의

미가 [-l-일상성], [*친족호칭], [+동작성], [+시간성], [+고상함] 등인 단어를

택하되,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많은 생활 용어 중심으로

雙다, 북한 사회 체제와 연관하여 예문 의미의 예륙이 가능한 단어와 사용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은 단어는 가능한 한 제외雙다. 예문 옆의 4 > 안의 숫

자는 북한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가리키는데, 최대 번도수는 
'

하다'의 46, 612

회로 나타났다.7) 조사는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선정된 단어는 쓰 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문만 제시된 것도 많았다. 단어의 다양한 쓰 입보다는 획일적인 규법성과 실

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이성연, ISS3b).

예문 선택의 원칙은, 단어의 뜻풀이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을 제시

한 경우는 2개만 소개兎으며8) 옆의 ( ) 안은 전체 예문의 숫자를 표시한

偏) 영청이는 어틴애가 아니라 어엿한 소년단원이라오. (헌데조선맣데사전)

卷 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値네.(조선말대사전}
6) 명사 

'

곳곳'은 나머지 3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문장을 예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m 선거장 곳곳마다 선거暑 경축하여 흥겨운 노래와 품듭이 버러졌다. (조선말사전)

이 적듭이 무더기로 쓰 러지며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조선문화어사전)

o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현대조선말사전)

暢 적율이 무더기로 쓰 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말대사전)
7) 빈도수는 l「조선말대사전」에서 제시한 숫자다.



160

북한 국어사전 예문의 이러한 내용상의 성격 때문에, 본고에서는 4사전 전

체의 예문울 함께 검토하지 않고 최근에 발행된 r 조선말대사전,의 예문만올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고촬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여한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 
'

통일 국어사전'울 편찬할 때

예문 선정의 방향과 바람직한 민족어 지키기와 가꾸기의 방향에 대해 실마리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예문의 실례

예문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올림말 선정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조사, 명

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그 대상으로 정慷다. 그리고 그 의

미가 [-l-일상성], [*친족호칭], [+동작성], [+시간성], [+고상함] 등인 단어를

택하되,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많은 생활 용어 중심으로

雙다, 북한 사회 체제와 연관하여 예문 의미의 예륙이 가능한 단어와 사용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은 단어는 가능한 한 제외雙다. 예문 옆의 4 > 안의 숫

자는 북한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가리키는데, 최대 번도수는 
'

하다'의 46, 612

회로 나타났다.7) 조사는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선정된 단어는 쓰 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문만 제시된 것도 많았다. 단어의 다양한 쓰 입보다는 획일적인 규법성과 실

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이성연, ISS3b).

예문 선택의 원칙은, 단어의 뜻풀이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개의 예문을 제시

한 경우는 2개만 소개兎으며8) 옆의 ( ) 안은 전체 예문의 숫자를 표시한

偏) 영청이는 어틴애가 아니라 어엿한 소년단원이라오. (헌데조선맣데사전)

卷 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値네.(조선말대사전}
6) 명사 

'

곳곳'은 나머지 3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문장을 예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m 선거장 곳곳마다 선거暑 경축하여 흥겨운 노래와 품듭이 버러졌다. (조선말사전)

이 적듭이 무더기로 쓰 러지며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조선문화어사전)

o 적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현대조선말사전)

暢 적율이 무더기로 쓰 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말대사전)
7) 빈도수는 l「조선말대사전」에서 제시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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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1. 조사10)의 예문

(1) 가: 1천리마 나래치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c우리는 모두 노력 혁신자가 되자. (4)

(C) 께서: 1이 노래는 아버님께서 일찌기 지어주신 노래입니다. (장편 「만경

대,) 磬할아버님께서 온 편지 (2)

(3) 는: 1나라는 언제면 찾게 되는지.

磬녀는 로동자. 나는 농민. (S) 
'

(시 를: 1조선의 미래를 안아 키우신

위대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던 크 나큰 념원

사회주의 이 강산에 꽂 兎습니다. (가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c예술영화 r 월미도4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자. (10)

(5) 만: 1동무만 갑시다.

借끝내 해내자는 군중의 기세가 여간만 아니다. (4)

(8) 에: 1붉게 핀 화분의 꽂에 물을 준다.

0기발을 만들 천에 물을 들인다. (20)

(7) 은: 1말은 보태고 떡은 젠다. (l)

(S) 을: 1책을 읽다.U) (4)

(이 의: 1인민들의 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자.

借우리는 조극통일의 위업을 기어이 이록하고야 말것이다. (17)

8) 예문 선택의 개관성 유지와 복잡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비에서 두번째까지의 예문을

주로 택雙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 이는 뜻이 첫번째와 두번째일 것이다. 예구는 택하지 않았다.
S) 선정된 예문들은 이성연(1993b)에서 주로 택했다.
10) 일반 격조사릅 선택雙다.
11 ) 나머지 예문들도 

'

믈읍 c다. 집을 짓다. 산을 넘다.'처럼 비정치적인 내용의 단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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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12): 1사랑이 오다. (시

2. 명사의 예문

2. 1 유정명사13>

(l) 개: 1개 짓는 소리에 잠올 깨다.

c그자는 로동자가 아니라 해방후 공장에 잠입한 원쑤들의 개였다. (3),

<150>

(2) 사람: 1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김

일성, r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J)

磬조선은 조 선사람의것이다. (6), <3,823>

(3) 아버지: (p아버지와 아들

磬어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삶읕 마음껏 줄기면서 무럭무

럭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듈은 얼마나 복받은 세대듈인가1 (3), <S41>

(4) 어머니: 1어런이들의 첫째가는 교 양자는 어머니이다.

磬후방일군暑은 부대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말하자면 부대의 어머니가

되어야한다. (세

(5) 형: 1동생이 형을 닮다. (l), <53)

2. 2 무정명사

(l) 곳곳: 1적들이 무더기로 쓰 러지며 지르는 비명이 곳곳에서 일어났

다. (I), <18>

(2) 꽃14): 1꽃이 피다.

磬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다. (6), <499>

12) 
'

책이 있다. 물이 깊다. 책상이 있다."의 애문처럼 비정치적인 내용인 단문만 제
시되어 있다.

13) 서술의 편의블 위한 명사의 분류임.
14> 

"

농장w인들은 공산주의리상이 실헌될 래일의 우리 농장을 그려보며 온밥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의 예문처럼 단어가 상징적 의미로 쓰 일 때는.거의 체제옹호나 강화
와 관텬된 내용의 예문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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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 1길을 내다.

磬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8), <l,383>

(시 땅: 1우리 땅에 기여든 침략자를 모조리 몰아내다.

像고향땅에 뿌리를 내린 새 세대들이 공산주의이상촌을 꾸려간다. (시,

<747>

(5) 바위: 1박동무는 바위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l), <83>

(이 태양: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들고 따르며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 (l), <97>15)

2. 3 후상명사

(1) 감사: 1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이다.

響당중앙위원회의 감사를 전달하다. (2)16>

(2) 격분: 1동무의 잘못에 격분할것이 아니라 집단이 진지하게 달라붙어 고

쳐 주어야한다. (l), <27>

(3) 기쁨: 1기쁨에 못이기다.

倦김일성장군 그이께서 우리 3천만 민중의 선두에 서시여 혁명을 령도하시

며 겨레의 운명을 량어깨에 떠메시고 꿋꿋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죽음을 앞둔 이 마당에서나마 똑똑히 깨달았다는 것은 평생을 독립을 위해

바친 그에게 있어서 다시없는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4), <15S>

(시 뜻: 1뜻을 이루다.

2나라의 올타리가 되려는 뜻을 품고 10여년동안 깡그리 정력을 기울여 닦

아온 무술을 정작 써야할 이때에 못쓰고 방안에 처박혀있어야 한단말인가.

(5), <3SS>

(S) 마음: 1나는 김일성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

로 스 쳐지나자 감격적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누暑길 없었다.

15) 고 유어인 
' 

해'의 빈도수는 344회다. 예시한 6개의 예문들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성구풀이 
'

해와 달이 다하도록'의 예문에서는 
'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가사 「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싣고 있다. )
16) 단어의 빈도수가 표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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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창공에 나는 새 어데로 가나

이 마옴도 설레네

사령부 장가에 밝은 블빛

꿈에도 꿈에도 보이네

아 꿈에도 끔에도 보이네 (가사,i'장군님을 우러러.), (4), <1,227>

(6) 샅인귀: 120세기의 야만이며 두 발 가진 승냥이이며 피에 주틴 살인귀

미제 침략자놈들에게 천백배로 원쑤를 갚으리라.(l), <3>

(7) 생각: m생각에 골哥하다.

@우리의 꿈은 앞날에 대한 회망찬 생각으로 가없이 녀은 창공을 필칠날고

있답니다. (10), <199>

(8) 슬픔: 1적들에게 아둘율 빼앗긴 어머니의 슬픔은 원쑤를 기어코 갚고야

말 북수의 다짐으로 변하였다. (l), <20>

(이 전실: 1숨은 영옹듈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暑이다. (l),

<SB6>

2. 4 질량명사

(l) 구름: 1구름을 몰아오다.

c비온 뒤의 푸른 하늘에는 햇솜같은 구름이 떠가고 태양은 높이 떠서 만

물을 옷음으로 어루만지고있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2), <128>

(2) 노을: 1아침에 노율이 비낀것을 보니 비가 올것 같다.

磬바야흐로 노을이 한창이었다.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서 하늘과 땅에 붉은

빛을 찬란하게 뿌려던지고있었다. (기, <02>

(3) 바람: 1한줄기의 바람이 옷자락올 여잡았다.

2위대한 수령닙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 때에만 우리

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른 승리의 길율 걸어나갈수 있다.

(12), <602>

(4) 번개: 1그의 눈에서는 분노로 하여 푸튼 번개가 번쩍 일었다.

2핀색 경기복차림을 한 그 들의 날랜 움직임은 실로 번개라고 부를만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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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다. (3). <28>

(S) 물: 1밭에 물을 뿌리다.

c물이 나凰다. (4), <791>

(6) 하늘: 1이런 희한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내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

군을 만나다니, 이건 하늘이 돕는 일인가부다. (장편소설, r 청년전위,),

(l), <C71>

3. 대명사의 예문

(l) 그대: 1그대의 고 향이 어디랬더라 아 참 회령이랬지. 
'

c평양! ·

내 그대를 자랑하노라1

그대는 혁명의 수도

영옹의 도시라고

그대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라고. (2), <68)

(2) 나: 1나밖에 모르는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쁩자. (1), <2, 560>

(3) 너: 1너에게 주다.17) (l)

(시 당신: T여보1 당신은 몇시에 돌아오시겠소.

像군단장동지, 절 용서하십시오. 전 지급에야 비로소 장군님의 위대한 사

랑이 당신의 생명선이라고 한 그 말의 참뜻을 알게 되였습니다. (6),

<318>

(S) 우리: 1우리가 너희보다 이겼다.

磬해방후 우리 세상이 되어서야 비로서 백성보는 농민들의 것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생명수.), (C), <7,766>

(6) 자기: 1자기는 그 일에 꼭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슴으로 보위한 항일선렬들처럼 자기들도 수령

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을 굳은 결의릍 다지고 또 다지었,다. (시,

17) 셩구 
'

너나할것 없이'의 애문은 
'

모내기를 예정기일안으로 끝내기 위하여 온 농부

듭이 녀나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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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84%

4. 수사의 예문

(l) 둘: 1아마 체옥 경기를 최동무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직장에 둘도

없을 것이다.

卷세철이는 어느모로 보나 당당한 이 절은 사람이 자기 형의 들도 없는 동

무였다는 그리고 형도 살았으면 이
.

젊은 련대장과 같이 돌아왔으리라는 그

한가지생각때문에 가슴속에 크나큰 자부심이 생겨남올 느꼈다. (3), <192>

(2) 제일: 1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다.

暢세상에서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율 제일 귀중하게 여기다. (3),

<296>

(2) 첫째: 1학습경연에서 첫째를 하다.

響공산주의자들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l), <2>

(3) 하나: 1낮선 사람 하나가 와서 길을 물어본다.

倦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 양하는 방법으로 다 교양하

여 읒어 세워야 한다. (8), <799>

(4) 한둘: 13대혁명소조훤들이 보여준 위대한 수렴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

고 깨꼿한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공장에서만도 한둘이 아니다.

(I), <4>

5. 동사의 예문

5. l 유형의 동작

(l) 가다: 1평양으로 가다.

倦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듈은 暑은기를 지키리라. (23), <4, 769>

(기 겨누다: 1원쑤의 숨통율 겨누다.

響날카로운 시선이 적을 겨누다. (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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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하다: 1자랑찬 성과를 노래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세계를 휩쓰는 혹심한 이상기후조건에서도 끄

떡없이 풍년작황을 소리 높이 노래하고 있다. (2), <27>

(4) 달리다: 1학교를 향하여 달리다.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로 달렸습니다. (6), <430>

(5) 오다: 1사리원에서 평양으로 오다,

2외국에 갔을 때는 외국에 온 조선사람을 만나고섶었고 조국에 돌아오니

헤여졌던 동무들을 다 만나보고 섶다. (19), <2, 083>

(6) 울다: 1어깨를 들먹거리며 엉엉 올다.

慘멸망의 운명에 우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들. (9), <392>

(기 웃다: 1입만 방굿 웃다.

磬동지의 결함에 대하여 뒤에서 옷을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어 고치

도록 하여야 한다. (5), <521)

(히 이다: 1영웅조선의 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듯 사시사철 머리에 흰눈을 이

고 장엄하게 솟아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새벽에 나갔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다. (6), <218>

5. 2 무형의 등작

(l) 그리다: 1만경대1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시던 고향인가,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몇번이고 맹세다지며 떠나시던 이 길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정든 산천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신다.

磬형이 돼서 아우를 그리고 아우가 되여 형을 그리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니 막아서 무엇하랴 (기, <130>

(2) 뜻하다: 1그는 철천지 원쑤 미제와 싸울것을 뜻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

였다.

卷량만으로는 잘하였다는것을 뜻할수 없다. (3), <23>

(3) 미워하다:m인민들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며 착취계급을 없애기 위한

계급투쟁에 떨쳐나섰다. (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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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랑하다: 1너의 원쑤暑 사랑하는 자는 결코 너를 사랑할수 없다

響돈은 비단으로 살수 있어도 사랑은 살수 없다. (Il), <818>

(6) 실어하다: 1그는 겉치레란 영 하기 사어하는 성미이다. (l), <4>

5. 3 자연의 작용

(l) 떱어지다: 1비방을이 멀어지다.

0겨을의 짧은 해가 떨어진지도 오래여서 사위는 어둑어둑하였다. (15),

<3된4>

(2) 뜨 다: 1비행기가 뜨다.

0은근한 빛으로 모든것을 신비롭게 채색해버린 밝은 달이 밭 저편 쇼의

올바자우에 등실 떠 있다. (6), <163)

(3) 새다: 1비가 새다

磬처음에는 훅시 자기들이 계획하고있는 일이 훅시 새지 않았는가 하고 은

근히 놀랐으나 그 것은 안심해도 좋을상싶였다. (3), <35>

(시 피다: 1황율 맞은 4칠의 모란봉, 방금 물오른 나무가지듈에는 파란 잎새

들이 피여나 산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雙다.

磬舍이 이글이급 피다. (이, <253>

(5) 흐르 다: 1강믈이 바다로 흐르 다.

響昏날의 화창한 빛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거리에 흘러넘치고있었다.

(12), <337>

5. 4 생營의 생태적 변화

1 ) 늘다: 1세월이 좋으니 높어도 늦는것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더 젊어지

는것 같다.

響정치적 식견이 늪고 풍부한 생활체험과 예술적 자질을 가진 배우는 늙는

법이 없다. (6), <609X

2) 닮다: 1갑롱이는 민식이를 닮아 티없이 맑은 경욱이의 눈을 마주 보기

어려있다.

@동물원 구경을 갔다온 아이들은 집의 고 양이가 범울 닮았다고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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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 <36>

(3) 시들다: 1나뭇잎이 시들다.

勸일제의 발굽밑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던 민족의 가슴속에 재생의 기운이

태동하였다. (3), <25>

(4) 자라다: 1나무가 자라다.

c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은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마음대로 배우고 있다. (4), <213>

(5) 죽다: m시계가 즉다.

磬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이 죽어서는 안된다. (12), <712>

6. 형용사의 예문

6. 1 감각적 표헌

(l) 굳다: 1오늘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위대한 수

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다.

響굳은 결의를 다지다. (6), <295>

(2) 높다: 1천정이 높다.

倦쓰러지는 놈들을 눈아래로 바라보며 싸우는 우리 전루원들의 사기는 하

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S), <371>

(3) 달다: 1물맛이 달다.

借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의도를 관찰하는 길에서

라면 그 어떤 시련도 괴로움도 달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 김정슥녀사의

숭고한 충성심앞에서 그 지휘관은 저절로 머리가 슥여졌다. (4), <42>

(4) 뜨 겁다: 1뜨겁게 달아오른 다리미.

響로동계급의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는 현장. (5), <309>

(5) 밝다: 1귀가 밝다.

2전사들과 같이 한집안식구처럼 지내면서 그 들의 생활을 밝게 해주기를

바라오. (장편, 「돌파구.), (이, <222>

(6) 쓰 다: 1곰의열처럼 입이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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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쓴 경험율 딸보다. (2), <12>

(7) 차다) 1하늘은 차고 동지달 열나홀날이 뀌영청 밝은데 먹삼이네 사랑방

에서는 이야기잭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들려온다. (장편소설, T 갑오농민전

쟁,)

2눈보라 몰아쳐서 세상이 찬가

인정이 사나와서 세상이 차네. (혁명가국, 「한 자위단훤의 운명1,),

(3), <104>

(8) 하얗다: 1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勒장군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도니 마을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전부떨쳐나서 산기舍을 하얗게 덮었다. (장편, * XS32년, ), (8), <159>

s. 2 정의적 R현

(1) 기凰다: 1우리의 세대들은 가장 즐겁고 기쁠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원수

님의 품속에 안겨 사는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 (l), <213>

(2) 분하다: 1그는 철이 듈자부터 조심성있게 건사해오던 자신의 명예를 어

지럽힌것 같아 분한 감이 들었다.

0한발 늦어서 영화를 못覺구나1 분한데. (2), <40>

(3) 슬프다: 1지난날엔 슬프고 고 통스럽던 이야기들만이 가득찼던 우리 고 장

도 오늘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고 장으로 전변되b다. (I), <20b

e. 3 평가적 표현

(1) 가련하다: 1해방전 같으면 학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부모들의

그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쳐을 나에게 넓고 넓은 배움의 길이 열렸다,

@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사람이 온줄도 모르는 송병무의 뮬골을 눈앞에

보니 불끈 밸굽이가 동하기도 하고 가련한 생각도 들었다. (2), <22b

(2) 고상하다: 1혁명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성품

이다,

e숨은 영옹듈이 보여준 고상한 뭉모를 적극 따라배우자. (2), <80>

(3) 귀중하다: 1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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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r]

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磬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2), <IS7>

(시 당당하다: 1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

에서 자위적인 당당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이다.

響항일유격대원들의 당당한 위풍과 도도한 태도에 위압된 병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같히 부접을 못하였다. (2), <40>

(S) 둔하다: 1신음하는 부상자의 처절한 목소리, 눈치없이 재물만을 헤아리

고있는 꽝고문의 둔한 얼굴, 엄치환이가 부상자에게 한 처절한 워1침소리

그 모든것은 이런 경우에 응당한 것이고 또 자연스럽기까지 한것이다. (장

편소섣, 「1932년,)

磬성초는 몸은 둔하고 나이도 있어 처음은 연공에 적합지 않은것 같았으나

위험한 자리는 덮어놓고 자기가 오르겠다고 나섰다. (7), <21>

(5) 멋지다: 1노래는 이어 인민주권가의 흥겹고 힘찬 선률로 바뀌면서 무대

량쪽에서 아동단원들이 나와 1%지게 춤을 추고 돌아갔다. (1), <12>

(7) 모질다 : 1보천보의 밤하늘에 높이 올린 총소리는 강도 일제의 모진 학

정과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먼들의 가슴속에 한없는 힘이 솟구치게 하고

재생의 희망이 부풀어오르게 하였다.

磬마음을 모질게 되사려먹구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원쑤를 갚

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단말이오. (8), <65>

(8) 씩씩하다: 1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

갈 혁명의 후비대들이다. (l), <93>

(S) 옳다: 1수학 문제를 옮게 풀다.

磬舍지, 김동무가 이번에 휴가로 고향에 간다니까 그편에 부탁하면 되겠

군. (2), <559>

(10) 착하다: T몇달전에 특수용접공이 된 종하는 사람이 착하고 줄나서 말하

기에 앞서 얼굴부터 暑혔다. (l), <31>

6. 4 비교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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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같다: 1두학생의 점수가 신통히도 꼭 같다.

響우편적경향이나 좌편적경향이나 본절에 있어서는 같으며 다 혁명과 건설

에 해독을 끼친다. (10), <s.324>

(기 낫다: 1닭모이는 그냥 주는것보다 잘게 응아서 주는것이 핑씬 낫다.

磬공부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낫다. (2), <13>

(3) 다르다: 1크기는 같으나 무게가 다르다.

0역시 제대군인이 다르군,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제끼는걷 보니. (5),

<l,264>

(4) -봇하다: 1웃방은 크기가 아랫방만 못하다. (세, <4>

2결에 서있던 갱책얩기사가 보다 못해 화가 나서 그 들올 향해 소리쳤다.

(S) 작다! 1키가 작다.

2처음에는 조합의 범위에서 작게 시작한 공사였으나 몇해가 지나는 사이

에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방대한 공사로 발전하였다. (13), <539>

(5) 크다: 1운동장이 크다.

響사람듈의 가슴에는 침략자에 대한 증오심이 크 게 자兎다. (16), <l,923>

e. b 혼재적 표헌

1 ) 계시다:m병석에 계시다. (I), <273>

2) 없다: (D집안에 아무도 없는줄 알았는데 인기척소리가 난다,

磬사회주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저 학원아이들율 보고 누가 부모

없는 고아라 하랴. (Il), <5,64S>

3) 있다: 1잭상우에 책이 있다.

0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

올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였으며 이 땅우에 사희주의락원올 일떠세올수

있었다, (16), <26, 862>

7. 부사의 예문

7, l 시간 墓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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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 1보고가 끝난 다음에 곧 토론이 시작되였다.

磬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자요. (기, <l, 243>

(2) 늘: 1우리는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것만큼 혁명사업을 위하여 늘 사고하

고 행동하여야한다.

0그는 자기 직장의 기계설비들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늘 생

각해오고있다. (2), <298)

(3) 벌써1 1벌써 새벽 3시가 넘다.

0그들은 올해계획을 벌써 끝낸지가 오래다. (세, <242>

(시 비로소: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

써 우리 인민은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쓰라린 실패

와 곡절만을 거듭하던 우리 혁명은 비로소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걷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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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음: 1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2처음 알게 되다. (2), <e55>

7. 2 장소 표현

(l) 가까이1 1리명수물이 아주 가까이 흐르는 모양이었다. .

磬움직일수 있는 한에서는 기여서라도 한걸음이라도 더 사령부 가까이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 들이였다. (장편소설, r 백두산기舍.), (6), <148>

(2) 그리: 1그리 가면 소년단 야영소가 있어요. (l), <32>

(3) 멀리: 1눈발이 짙어가는 허공에도 멀리, 가까이 촉수 높은 전등불이 매

달려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에서 우리는 멀리 앞서나가고있다. (3),

<169>

7. 3 상태 표현

(l) 가만히: 1미제살인귀놈들의 만행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

가1

響나직한 목소리로 가만히 물어보자. (S), <72>

(2) 갑자기! 1물이 갑자기 불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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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들吾던 작업장이 감자기 물을 뿌리듯 조용해졌다. (3), <232>l

(3) 빨리: (2신속히 치2 그보다 더 빨리 삐-져나오라고 한 명령을 어臧다는

것율 깨달았다.

響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자. (기, <S71>

(4) 잘: 1일을 잘 처리하다.

響우리 나라는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이 누구나 다 잘 사는 으 뜸가는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15), <2, 353>

(5) 천천히1*): 1기차가 천천히 음직이기 시작하다.

倦개울에서 피여오른 안게가 산허리를 휘감고 감돌면서 천천히 진보라빛

하늘로 흩어져갔다. (3), <124>

7. 4 정도 표현

(1) 가장: 1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1), <484>

(2) 매우19): 1매우 드물다. 0매우 기MI하다. (3), <353>

(3) 아주: 1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한 민주개혁들은 인민경제의 장래 부용발

전을 위한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勒가을이면 단쯤이 붉게 타는 산허리에 횐구름이 너울너올 감돌아 흐르는

모습이 아주 볼만하다. (5), <280>

(시 전혀! m기름기라군 전혀 없는 눈밑 살가죽이 아래로 축 처져내렸다.

(l), . <149>

(5) 띨씬: 1년간계획을 훨찐 넘쳐수행하다. (1), <192>

7. 5 화식 2현

(1) 결고20): 1사람을 개조하는 일이 결코 쉽게 될수는 없다.

借스승이나 은인에 대한 감사는 결코 돈이나 귀물로써는 대신할수 없는것

이다. (3), <116>

18) 3번째 예문은 
"

이따가 천천히 토론합시다."로 사회체제와 관련된 네용이다.
19) 

'

매우'는, 
" 

매우 아름답다."까지 3예문 모두 비정치적인 명범한 내용이다.
20) 예문 셋중 나머지는, 

"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는 혁명루졍을 철코 멈추지 않
울것이다. 

"

로 체제 이데옵로기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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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연: 1금강산이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과연 천하명승이구

나. (l), <88>

(3) 마땅히: m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였을뿐입니다.

借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2), <25>

(시 마치: 1명태잡이가 한창인 바다의 밤경치는 고 기배들의 블빛으로 하여

마치 불야성을 이룬 하나의 큰 도시 같았다. (l), <232>

(5) 반드시: 1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1), <155>

(6) 진실로: 1진실로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다.

勒숨은 영옹들은 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2), <586>

III. 예문의 특징과 사회통제적 효과

l. 예문의 특징

어쒸는 음운이나 문법적 특성과는 달리 사회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되는 예문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특징도 북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이성연 19S3a). 그 리고 예문이 지니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가. 어 의미적 특징

(l) 적개심을 營러 일으키는 단어가 많이 쓰 인다.

적, 미제, 찰인귀, 침략자, 만행, 지주높, 원쑤, 자본가 둥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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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날카로운 시선이 적을, 적들이 무더기로, 적듈에게 아듈을 빼앗긴

響살인귀 미제 침략자, 원쑤 미제와 싸울것율, 철천지 원쑤 미제,

3핀쑤를 기어고 갚고야말, 원쑤의 숨통을, 핀쑤률 갚凍다는 각오,

暢인민들은 지주, 자본가暑 미워하며, 피에 주린 살인귀,

響침략자에 대한 증오심, 미제 침략자,

(기 체제 이데읍로기 강화에 관텬된 단어가 많이 쓰인다.

혁명, 인민, 후쟁, 보복, 해방, 충성, 영웅, 통일, 로 동자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혁명의 꽃, 기슬혁명, 혁명을 령도하시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 혁명의

수도, 혁명절개, 혁명전통, 혁명적 재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

@인민哥의 탄결, 인민 군대에 입대, 인민 주권가의 흥겹고,

3영웅아저씨, 위대한 영옹, 슴은 영웅들, 수령에 대한 충성,

暢조국통일의 위업,

卷너는 료 동자, 로동계급의 마음,

卷영생暑멸의 주체사상,

(3) 최고 지도자를 미화하는 수식어가 많이 쓰인다.21)

김일성을 미화하는 수식어듈이 많이 쓰 이는데, 예룰 들면 다음과 같다.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

2아버지 원수님,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

3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 
'

2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고사령관동지,

21 ) 7 조선망례절법」의 
'

김입성 이응 앞에는 
'

수령', 피에는 
'

동지'가 와야되고, 수령
앞에는 

'

위대한', 
'

경애하는'. 
'

영명하신'의 수식어가 좋다ww(려중동, 1989)는 규정
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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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일성 첸족들의 이營이 존경의 매삼으로 나타난다.

김형직, 김형권, 김정숙, 김성주, 김정일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김정슥

에 대한 미화의 수식어가 많이 나타난다.

1김졍숙녀사의 숭고한 충성심,

借어머님이 바라시던 크나큰 념원,

(5) 이상적인 사회 예찬의 단어들이 많다.

풍년, 행복, 사회주의농촌, 사회주의 락원, 세금없는 나라, 평양 등의 예

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풍년작황,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삶, 근심 걱정없이 행븍하게,

@공산주의이상촌,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사회주의 품속,

3당당한 사회주의독립국가,

卷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

卷평양 혁명의 수도, 영옹의 도시,

(6) 예문 의미의 예측성이 높다.

정치사상적, 교양적22)인 내응의 예문들이 많다. [*공격성]의 동사는 미제

비난, [·열정]의 명사는 미제 추방, [*고상함]의 형용사는 김일성 예찬의

뜻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문 의미의 예측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1예문이 하나만 제시된 경우, 다음 예문들처럼 평범한 내용의 것들도 있

다.

가. 말요 보태고 떡은 뗀다.

22) 교양(복한)z 사람듭읍 사회생활과 왈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질을 갖

추도록 하는 모든 과정.
교 양(남한)2 가르쳐 기름. 지식, 정서. 도 져 들읍 딜i아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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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생이 且을 닮다.

다. 명태잡이가 한창인 바다의 밤경치는 고 기배들의 불빛으로하여

불야성율 이룬 하나의 큰 도 시 같았다.

卷그러나, 다음의 에문듈처럼 체제 이데율로기적인 내용의 것을 수록한

경우가 월썬 많다.

가. 인민들은 지주, 자본가를 므[원화려.. 착취계급을 없애기 위한 계급

루쟁에 떨쳐나섰다.

나. 씌씌芽1%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

갈 혁명의 후비대들이다.

다. 우리는 y廷츠[ 갈라진 조국을 롱일할것이다.

3예문이 둘일 때, 둘다 일상적인 내용의 경우는 매우 드 물다.

가. 아침에 느흐이 비낀것을 보니 비가 올것 같다.

바야흐로 8요이 한창이었다.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서 하늘과 땅

에 붉은 빛을 찬란하게 뿌려던지고있었다.

暢예문이 둘일 때, 거의 하나는 체제 이데을로기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

다.

가. 1브르 인간은 인간의 생멍율 아끼고 사랑한다.

숨은 영용듈은 진보르 위대한 수렴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을 다 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5예문이 여럿인 경우는 거의 제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많다. 다음 9

개의 예문 중에서 셋(나,다, 바)은 체제 이데올로기적 내옹이 분떵하고,

싯(라,사, 차)은 의도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가. 배로 가는 끄이 뭍으료 가는 것보다 띨씬 가까왔다.

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브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샘의 왼칙을 확

고히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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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어느 보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롤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라. 자기가 없는동안 늙은 어머니를 지성으로 받들어 며느리의 프을

지켜은 안해가 더없이 고마螢다.

마. 그 문제를 풀 므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바. 우리 교원들이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는 크은 조선혁

명을 떠메고나갈 우리의 후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적한 주

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더 잘 교옥교양하는것이다.

사. 몹시 목이 말랐으나 모든것이 얼어붙은 산중에서는 물 한모금도

마실 브이 없었,다.

아. 묘향산에 왔던 므에 경치 좋은 상원암에도 올라가봅시다.

자. 이번 브에 무슨 새소식이라도 들은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오.

차. 그 므로 일어나 미천골이라는데서 먹적산속으로 들어갔다.

(7) 흑수어휘가 섕暫용어화한 겸우가 있다.

일상적인 생꽐용어를 특수어휘인 군사용어로 표현함으로써, 특수어쮜가 생

활용어화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사회 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신

현숙, 198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겠다.

1좋은 노래를 창작하기 위한 토효을 벌림으로써,

磬원 스크를 꾸릴 결심으로 도라지, 두릅을

0모내기 전투를 첫시작부터

나. 형태적 특징

(l) 븍暫어의 빈번합 사용
' 

어귀정리 사업'과 
'

문화어 다듬기'의 결과 어휘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 래

서 조어법상 파섕어나 복합어를 만들어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복합어가

예문에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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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

혁명'을 말뿌리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보면, 31개나 올림말로

사전에 실려 있다.25> 
'

혁명독재, 혁명작품, 혁명예술, 혁명소설, 혁명문학,

혁명선렬' 듬의 옹어는 우리에겐 매우 낮설게 여겨진다.
'

적'의 1차 파생 후에 2차로 북합어를 이루는 단어들욜 예로 들 수 있는

데, 
'

- 적경각성', 
'

- 적군중관심', 
'

- 적동지애', - 적세계관, - 대사변, - 락관

주의,· 적당생활기풍w 등이 일부인 것이다.

(2) 보편적인 조어법을 벗어난 단어의 사용

의미 있는 언어 단위의 기능이나 뜻을 전환시켜서 새 말율 만들어 내는 은

유, 환유 등은 낱말 만들기의 보편성 있는 현상은 아니다. 뒤섞임(blending)

이나 단축(clipping)도 마찬가지다. 루히 두문자법(acronymy)에 의해 이루어진

낱말들은 보편적인 조어법올 랴이 벗어난 것이며, 록수 계충의 은어나'통용어

로 쓰인다.
'

사로청' (사회주의 로 동청년), 
'

사로청원' (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의 맹

원), 
'

농근맹' (농업근로자 동맹) 등의 말은 검일성의 연설문이나 저작집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정의 올림말과 예문에도 실린 것으로 생각한다.

다. 롱사적 륵징

(l) 분장의 종결법

우리 말은 서술어의 종결어미에 의하여 문장이 종결된다. 문장의 종결 방

식에 의한 문장의 종류는 문법가에 따라 다르지만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다섯으로 분류할 때(고영근 1濁이, 평서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다.

나. 이런 좋은 세상이 올중 어이 알았으랴!

23) r 국어대사전」(이회승)에는 18개가 실려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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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민들의 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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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유문과 명령문은 주로 혁명사회 건설과 미제국주의 격퇴에 동참할 것을

요 청하는 내용들이다. 감탄문은 사희주의와 김일성 찬양이 중심 내용을 이루

고 있다.

(2) 득흑한 높임법

높임법의 통사 구성에서, 통합 구조상 각 구성 요소간의 일치의 관계가 파

괴되면 불쾌감이 생성되므로(노대규 IS88), 언중들은 이暑 피한다. 크래서 일

정한 늪임법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발화 삼꽝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눌 때, 청자나 발화 내용 중

제삼자(observer)에 대하여 심리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격식

[+formal]과 비격식[-formal], 존대[+respect]와 하대[-respect], 그 리고 겸

손[ po lite]과 불손[-polite] 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을 화식소(manner

deixis)라고 하는데 상황소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이같은 화식소들은 실제의 발화에서 (l)합니다, (2)하오, (3)하네, (세한

다, (5)해 등과 같은 다섯 개의 화계(speech level )를 유도한다.

예문 중에서 발견되는 득특한 높임법은 다음과 같다.

1군복을 입은 아들을 대견해 쓰뇨 어머니

0어머니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대견히 보皇으.

0어머니는 애들이 왼수님의 초상화 앞에 때이른 진달래를 한아름 갖다

가 정성들여 꽂아놓는 것을 보고 대견히 여겼다.

卷인민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떨쳐나서 유원지로 스으.

暢어머님(김정숙)이 差差쓰뎄 크나큰 염원,

9김형권선생은 두사이시였으머,

酌선섕님]흐慮 물어보았다.

卷아버지]흐곗 칭찬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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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사령관동지긴L으 일기를 쓰쓰1.곱.,

暢김일성동지虛$ 쌓아 흐乳셌,

위의 예문 m, 磬, 3은 주체가 [ res pec t]이므로 통합 구조상 
'

하시는',
'

여기셨다'와 일치할텐데 
'

하는' 
'

여겄다'와 일치한다.

卽도 주체가 마찬가지이므로 
'

가시다'와 일치할덴데 
'

가다'와 결합하므로

화식소가 [-respect]로 되었다. 따라서 화계는 
'

한다'체를 선택雙다. 시인소

(person deixis)인 방청자(observer)가 김일성이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문맥

환경으로 보면 김일성 초상화의 등장만으로 [-respect]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卷는 T-3과 같은 
'

어머니'지만 김정숙을 가리키므로 어휘 높임법

인 
'

어머님'을 선택하고, 화계도 
'

합니다'체를 택慷다. 卷은 존칭 접미사 
'

-

님'과 결합 없이도 화계는 
' 

합니다'를 택했다.

$과 卷은 존대 주격과 겯합하지 않았고,暢와 0은 존대 주격과 결합하고,

화계도 
'

합니다'를 택蠻다. 주체의 정치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독륙한 높임법

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r 조선말례절법,에서, 김일성에게는 존칭토 
'

시'를 쓰고, 
' 

님'을 불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소개하면 다과 같다.

1수령과 다른 사람이 함께 이야기에 오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존경표현을

제한 하거나 표현을 낮춤으료써 최대한 존경을 나타낸다.24>

磬최대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

주무시다, 계시다, 말씀하시다', 
'

교시

하시다, 현지지도하시다, 친솔하시다. 령도하시다, 심려하시다', 
'

모시

다, 뵈옵다, 드 리다' 와 같은 말을 곯라쓴다.

3수령에 대한 표현은 문장의 제일 앞에 내세운다.

暢'리다, 리까'와 같은 어미는 김일성 축하문, 헌시, 송가 등에 사용한다.

9수령에게는 
'

습니다/B 니다' 계열의 토를 쓴다.

24) 보기글: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선 항일무장루쟁시기 동에

번쩍 서에 빈꺽하셨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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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의 구조

구조상의 유형에 따른 문의 종류는, 昏문장과 겹문장으로 대별되고 후자는

다시 안은 문과 어어진 문장으로 나뇐다.

예문에 사용된 문장은 이어진 문장이 두드러지게 많음을 블 수 있다. 특히

내용이 김일성 찬양이거나 혁명건설을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이어진 문장을

취하고 있다.

라. 문체적 특징25)

(I) 문체론 갈래26>

문체의 갈래를 다음과 같이 나누는데,

1 ) 회정치문체: 1당정책해설론문의 문체 磬회상설기문체 卷보고문체

暢맹세문체 卷옹변문체 卷호소문체

2) 식사문문체: 1법률문체 磬외교문체 3군사문체 卷일반사무문체

3) 과학기술문체: 1과학론문체 c교과서문체 3생산기술문체 卷학술토

론문체

4) 신문문체: 1보도문체 0사설론문체 3정론문체 卷교양기사문체

5) 문학문체: 1소설문체 借시문체 3영화문학문체 卷희곡문체 卷수필

문체

6) 생管문체! 1편지문체 勒감상문체 3일기문체

위의 문체 중에서 사회정치문체 그 중에서도 당정책해설론문체, 맹세문체,

호소문체의 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엔 과학기술문체와 문학문체

의 순서로 나타난다.

25} 북한에서는 문체론을 
'

문체론의 갈래'와 
'

문체론의 수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우
리의 수사법에 해당한A

26) 문체는 크게 
'

문화어문체'와 
'

개인의 문체'로 나누며, 후자는 문체의 변종으로 추]

급한다(박용순 19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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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쁜적 수惱27>

예문에 많이 사용된 수법으로는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감탄법, 의인법,

반복법 등이다(편의상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썼,음). 수사법이 사용된 예

문은 주로 미국율 공격하거나, 북한군의 활동, 김일성 예찬의 내용이 많다.

1 ) 직유법

1승냥이 같은 미국놈, 독사 갈은 일제놈, 악마 같은 부르죠아

倦윕쑤의 주겁이 낙엽 구올둣이 한다. 농민들의 피를 거마리처럼 빨아

먹었다.

2) 은유법

1미제 승냥이 , 일제 야수

磬투쟁의 불길. 충성의 별무리, 사람의 믈결

3) 과장법

1하루에 천리를 내달으며 적을 무찌른다. 억천만겁 죽더라도 적을 무찌

르 자.

磬아 억만년대를 이어 충성율 다하리라. 새것으로 누리를 덮어버리며

4) 감탄법

1우리는 머나먼 길 걸어왔어라.

2이런 좋은 세상이 을 줄 어이 알았으랴1

3달려가고만 칠은 만경대1

5) 의인법

1푸른 빛으로 몸단장하고 꽃둘도 다루어 피는 혁명의 수도

27) 어휘문체론적 수법(직접비유, 슘은비유, 이옷비유, 사람비유, 야유, 과장법)과 문

장문체론적수법(되풀이, 고리잡이, 점층, 대구, 대비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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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복법

1곤두박히는 늠, 떨어지는 놈, 구는 놈, 아우성 소리, 말울음 소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애국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푸르러

3이런 전환, 이런 개변, 이런 좋은 세상

2. 사회통제적 효과

가. 갈등기능주의의 강화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가 예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

한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노 정시켜주는 예라고 하겠다.

m가만히: 1포크 살인귀놈들의 만호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

가!

響부득불: 로 동자들의 강경한 항의에 부딪친 크브스는 강제해고한 로 동자

들을 부득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0겨누다: 원초를 향하여 겨눈 그의 총구에서 4르의 총탄이 쏟아졌다.

사회학의 일반이론의 하나이지만, Turner 와 Duke 의 갈등기능주의 모델을

북한사회의 성격 규명에 적용시키는 견해가 예문의 어휘의미적 특성과도 유관

성을 지님을 볼 수 있다. 갈등기능주의 이론에서 핵심은 다른 집단과의 갈등

은 그 갈등집단 자체의 통합과 겯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온죽, 1988). 무엇보다도 외집단과의 갈등이 클수록 그 기능이 강화된다.

따라서 외집단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체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데, 외집단과의 갈등이 클수록 얻어지는 중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결국

이러한 기능주의의 효과를 위한 내용 위주의 예문이 선정·수록되었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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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집단의 독립적인 정체(rna, identity)와 집단 경계(i界)의 강화
고

2) 내적 결속 및 자기집단에 대한 동일시 강화

3) 내집단의 단합과 관卷된 전통적 규범의 재확인 강화

4) 내집단 구조의 권력집중 증대

그 리고, 적개심 유발 예문의 수사법으로는 직유법과 은유법을 대부분 택하

고 있옴도 갈등기능주의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전체주의의 강화

북한 정치사회체제의 톡성율 규정할 때 혼히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든다. 이의 요체는 일정한 관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율 앞세워 통치하는 강력한

독재자, 그리고 그가 이끄는 단일 대중 정당(공산당)으로 규정된다. 즉 당의

지배 아래 관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도전올 금하고 인민을 지

속적으로 동원하는 체제인 것이다(이온즉, 1988).

따라서 대안적 이념체계가 불가능한 사회체제로 굳어지기 때문에, 경촬국

가식 사회통제와 노 력동원의 정당성, 중앙계획 등 전체주의 모형의 징후군들

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것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미화되며, 이러한 단어

들(해방, 충성, 건설, 영웅, 지도자 등)이 예문에 나타난 것이다.

다. 집단주의의 강화

소속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과 동일시, 그로부터 나오는 충성심과 헌신 몰

입의 정서까지 함축하는 집단주의(collectivi關)는 3가지 차원에서의 공통되

는 성향을 지니는데, 국가와 당, 소속 집단공동체와 직업조직체, 가족과 친족

인 것이다. 집단주의는 신헌법 68조2*>에 규정되어 있는데 북한의 집단주의는

가족과 친족의 차원은 제외된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예문의 선정·수록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8)"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올 놀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이, 조국과혁멸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잉하는 혁명적기풍옵 세
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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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특징연 복합어의 많은 사용은 집단주의 강화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문체 중 사회정치문체가 많은 것도 동일한 의도로 여겨진다.

라. 주체사상의 강화

북한 군중로선의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인민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이념

적 원천으로서 인민을 교화하고 이끌어가고자하는 가치이며 동시에 연민을 결

속시키는 사상의 구심적 역할을 해 가는 가치인 것이다(이온죽, 1988). 그래

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의 핵심사상도 주체사상으로 귀결된다. 마찬

가지로 언어관도 
' 

언어주체관' 즉 
'

김일성 주체언어관'으로 귀착된다.2S)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

사상개조'가 필요하며, 사상개조의 바른

길은 
'

혁명관'을 세우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

혁명적 학습'을 잘 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을 위한 도구가 바로 「언어,라는 인식 때문에 국어

사전의 예문은 
'

혁명적 학습'에 적합한 내용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예문이 강한 작위성을 지닌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마. 개인 우상화

대중매체에 지도자 l인의 이름이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작위

적으로 싣리느냐의 정도에 따라 개인 우상화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당연

히 지도자 미화의 수식어도 수반뒨다. 심지어 「조선말례절법,의 제 3장 
' 

김일

성을 섬기는 언어례절'에서까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0),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김일성 이름 앞에는 
'

수령', 뒤에는 
'

동지' 그 다음에는 
'

께서'나 
'

께'

가 와야 한다.

磬'님'은 김일성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성함, 안광, 안색, 신상, 저택' 같은 단어들도 정중하게 골라써야 한

2이 혁심 내용은 
'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30) 제 2절 

「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언어례절,의 첫머리에서, 

'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의 사업성과와 졀의, 행복과 기昏에 대하여 말씀드리거나 삼

가 글읍 옵릴 때 우리 인민들은 티없이 맑고 깨꼿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최대의 존
칭표현과 가장 정중한 말법으로 언어례절을 표시하고 있다."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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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嗚'몸소, 친히, 손수'와 같은 단어들은 
'

직접'과 대옹되는 것으로서 정중

히 표현 할 때 쓰인다.

卷보다 정중함을 위하여 에두르는 표현을 쓴다.

바. 권력의 전旨·수응

권력행사자는 먼저 권력의 기반율 형성하고, 구성원둘올 조직의 상항에 조

화시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권력이 권력수용자에게로의 전달·수용되는

과정은 복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

의 세 가지 단계을 통해 이루어 진다(김종재, 1993).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김일성 절대권력의 전달.수용은 Fred Luthans 의 
'

권

력 전달·수용의 3과정'에 의한 적용·설명이 가능하다. 그 리고 예문의 어휘 선

정도 이률 위해 노력한 혼적이 역력하다.

다음은 Fred Luthans 의 권력 전달·수용의 3과정과 이에 기여하는 예문의

어휘의미적 륵성율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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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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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의 예문은 올림말이 쓰인 보 기글로서 실제로 어苟暑 부려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어휘가 지니는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

북한은 사회통제적 효과의 장치로서 그 들의 언어정책이 반영된 국어사전을

편찬賓으며, 예문의 선졍·수륵도 이를 項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촬한 내용을 증심으로 요약하겠다.

1. 예문 수록이 당국의 정책과 사상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좌우되었다.

따라서 정치 현실에서의 쓸 말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말의 찾아보기나

부려쓰기에 제한을 가져왔다.

2. 예문의 내용도 체제 이데을로기 찬양 혹은 강화, 김일성 예찬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의미의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에서 
' 

유형

의 동작, 무형의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 
'

자연의 작용'을 
'

흐르다, 피

다, 새다'등, 그리고 형용사도 
'

감각적 표현, 정의적 표현, 평가적 표

현, 비교적 표현' 모두가 예문의 내용이 마찬가지였다.

3. 사회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음운이나 문법적 특성이 아니라

어휘인 것이다.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즉, 어휘의미적.형태적.통

사적·문체적 특징들에 북한의 사회 체제와 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륵히 예문에서 발견되는 독륵한 늪임법이 김일성 존경을 통한

체제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국어사전 예문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

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4. 예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이의 사회통제적 효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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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권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 관한 단

어들을 예문에 선정.수록 했음을 다음 어휘들의 예에서 볼 수 있다.

1 ) 공유가치:사회주의, 공산주의 .

2) 열망의 성취:민족해방, 혁명과업, 조선혁명, 조국통일, 건설사업

3) 사회적 세력의 단합:로동자 단겯, 혁명, 단합, 현명한 령도

4) 저조한 사회변동:주체사상, 혁명전통, 고상한 품성, 프 롤레타리아

따라서, 인민들에게 언어적 관성(linguistic inertia)을 견지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적 포위망(conceptual enc irc1ernent 이

� 

인민들의

사상체계와 정신세계를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변화시켜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예문의 사회 통제적 효

과의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6. 통일 후, 통일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는 예문 정의 방향은, 
"

첫째, 체

제 이데올로기 주입이나 강화 등의 정치목적성을 배제하고 어휘가 지니

는 본래의 뜻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민

족어를 두루 거두어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예문 수록

의 근본 정신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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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 모 (극방정신교육원. 문학뱍사)

<요 약 문>

1 . 머리말

남북한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과 상이한 체제 및 가치관 속에서 살

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

단일민족' 내지는 
'

조 선은 하나

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홍일문제가 晋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립과 적대의식을 해소해 나가먼서 몽일을 가능하게 하는 요 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먼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앙을 롱한 홍일

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의 홍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분단극의 홍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리고 홍일에 대한 염원만으로 결코

동일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분단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일에서부터 기초 작

업을 다져 나가 인족공동체의식을 헝성해 나갈 때 홍일은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쟉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그 것은 대립과 적대의식에도 불구하고 냠북한을 여전히 갈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어 보완, 발전시켜 가는 일이다. 민족을

공고하게 걸합시키는 민족의식은 한 사람 한 사曾의 셍갹중 공몽의식이 종

합되어 형성된다. 만족의 공릉쩍인 생각의 표헌은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공릉으로 하는 사람들끼리는 매우 미세한 부분

에까지 측수한 공동 언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한 나라의 민족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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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족의 정신이 반영되1게 쇤다.

이等게 볼 때, 남북한이 단절과 대립, 쩍대의식 속에서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은 민족이라는 의식울 지하고 있는 것은 갈은 언어룔 사용하

고 있다는 일체감에서 나오는 공동 언대의식율 느 끼고 있기 때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언어는 고 정불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번화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도 분단 이平 샹이한 이넘과 체제,

문화 등으로 샹이하게 련화되어 致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을

앞 당기고 홍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오로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실성 실태를 분석함오로서 남북안 언어가 어떻게 변동되어져

뫘는가를 언구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냠북한의 언어 실태 파약 뿐만 아니

라 냠북한 언어 총일을 위한 기초 자료률 제공합다는 폣 있어서 반드시 수

반되어져야 할 쟉업이다.

뵨 연구에서는 남북안의 언어 실태를 비교 함에 있어서 90 년대의 언어만

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 번동의 실태할 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

다는 인식하에 남북한의 인어관과 언어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70년대파 so넌

대의 남-7한 국어사전에 수 되어 있는 어휘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이들을

샹오 비교하는 방식율 쉬하었다. 한면 연구의 대샹은 남북한의 많은 언어중
'

가'부분에 해당하는 옹어둘로 안정하戒다.

夏 .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첵

냠북한의 언어는 냠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에 따라 달라져 致

다고 할 수 있다. 연어관을 언어의 뵨질과 기능을 어 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라고 할 때, 언어관에 대해서 다앙한 이론이 제시되어 질 수 있지만,

언어의 기능적 측먼 흑히 언어와 인간의 사고의 관계에서의 언어관은 언어

도 구관과 연어사샹일제관, 언어사상헝성관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납북한의 관계가 이넘적 대립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접에서 님4북한 언어

의 변동을 살펴 보기 위안 언어관은 언어의 기능적 측먼에서의 고 찰이 필요



201

하다.

남북한의 언어관에서의 공홍접의 하나는 언어를 의사전달의 매체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수옹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를 민족 형성의 중요한 요 인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언어의 번화와 관련하여 냠한에서는 언어의 자언스러운 번화를 원칙

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샹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관의 관접에 서 있으나,

북한에서눈 언어를 목적적 쟉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번화시켜 간다고 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언어를 헉멍과 건설의 강럭한 무기 즉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샹,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샹헝성관의 관접에

서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족어의 발전을 사회

주의 건설과 연관시킴과 동시에 검일성, 김정일의 우상와에 팔옹하고 있다

는 점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언어정책에 있어서는 헌재의 냠북한 어휘와 관련해 볼 때, 가쟝

중요한 문제는 냠한의 표준말과 북한의 문화어,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먈다듬기쩡책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의사소홍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때 남북한 언어에 있어서 중요하게 검

토되어야 할 점이 어휘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준먈과 문화어의 관게에서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대비시켜 보언, 북한의

문화어도 표준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개억을 홍한 근본적인 번화

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냠북안 언어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어가 단순하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먈이라고 할

경우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낭북한 언어의 유사

성을 지니게 省 것이다. 그 러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위해서 문화어를

챵출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냠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가 심갹하게 제기

될 수 曾에 없다.

국어순화와 먈다듬기의 관계에서 남북한의 언어정첵을 대비시켜 보먼, 고

유한 우리 먈로 어후를 정리해 나간다는 대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愛먼 고유어, 이미 생활화된 한자어,

고 유한 우리 말로 대치할 수없는 세계 공홍쩍인 외래어 등에서는 어t]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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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율 수 밖에 없다. 그 러나 남안에서는 민간학술단체 주도하에 국어

순톼운동이 전개되어져 왔오며, 다원주의사회라는 흑성으로 극어순화운동이

눈에 띄는 성과룰 거두지 묫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 이루

어지고 있으며, 윽일주의적 사회라는 성으로 인하어 어느 성도의 성과룔

이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휘 사옹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

회의 언叫에 부응하어 언어의 생싱, 소 멀이 이루어지게 왼다는 껌에서도 y)'

북한의 언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 . 남북한 언어 번동 실태 분석

냠복한의 언어룔 시간적인 측먼에서 납북한 빌로 70년대라 00년대의 언어

를 비교해 보먼, 남북한 공히 어허 구성먼에서 새룝게 만을어 질 언어가 많

이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남북한 공히 고유어의 대부분은 거의 소떨핍이

없이 90년대에도 완용되고 있令울 보어준다. 단지 
'

가리적, 가재다T 룽과

갈은 고 어 내지는 속어와 
' 

가막샅 나무'와 같은 고 유멍사에 속하는 언어듈

로 서 언대에 管용도가 희뱍한 언어들 멀 가지만이 소멸되어 갔을 뿐이다.

이는 고유어는 민쪽의 오 랜 생활을 통하여 생성, 管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념, 체제 등과 무관하게 쉽게 면화되지 않는 뜩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한다.

공깐적인 측민에서 냠북한의 언어률 비교해 보먼, 냠북한 언어에서 일치

하는 언어는 70닌대보다 90년대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납북안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샹이로 인하여 언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읍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헌상오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러한 헌상은 표준어와 문화어의 사옹에 따른 차이보다 국어순화꽈 말다듬기

전개에 있어서 한자어, 외래어 등을 고유어룔 중심으로 하는 우리 말로 어

휘룔 정리해 나간 원칙이 유사하다는 접고]- 분단 이전에 사옹해 왔먼 언어중

고유어는 거의 소멀욈이 W[이 管용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 먼 당

언한 헌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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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고 남북한 언어는 파생어에서 많은 차이롤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북안의 언어에서 기본어는 일치하고 있으나, 파생어에서 차이를 보

이는 것은 남북안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촤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

러한 언어들에 있어서도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언어는 70넌대

에는 냠북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였으나 90넌대에는 일치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이 비록 분音과 단절 상황에 놓여 있으나, 같은

문화의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불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넘과 채제와 무관한 내용 즉 냠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외에 오 랜 기간 동안의 단절로 인하여 생성된 언어들중에 
'

가끔과 가담

가담', 
'

가략과 가다리' 등과 갈이 異音同意語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

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의사소롱에 흔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일체감을 저해시컬 수

있는 요 인으로 쟉옹할 수 있기 때문에 언구, 검토되어져야 할 언어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들은 냠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번동의 원

칙에서 코 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國語造語能力과 國語驅使錢力을 합앙시

다는 측먼에서 얜구, 보 완,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 러나 문화어의 창출과

관런하여 공산주의 사회 건설. 공산 혁명,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관린하

여 북한에서 만들어 진 언어들 즉 
'

가정헉명화, 가격平젱, 가두세포, 가두

선동대w 등과 갈이 이념지향적인 언어들은 남북한 간의 대립과 적대의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배제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들은 90넌데의 북한의 언어에 다수 나

타나고 있다.

IV. 맺옴먈

냠북한은 분단 이후 이념과 채제의 상이 운만 아니라 대립과 적대의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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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샹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왕에서 성장, 발9해 왔기 때문에 사회. 문화

의 제반 분야에서 이질화 언샹이 나타L]-지 않읗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문확

의 일 엉역으로서 언어에 있어서도 이질화 언샹은 니4타나게 되있다. 특히

이넘과 체제를 바탕에 꺌고 있는 언어봔과 언어정책의 샹이로 인하여 언어

의 이질와 헌샹은 심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러나 언어의 기능에 대힌 보편적인 인식괴- 언어와 민족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에는 일치하거나 유사

한 접율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언어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할용 바꾸어 말하면 북힌에서 언어를

헉명과 건설의 무기로 필·용한다는 측면에서 나타난 언어의 번동은 심갹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T 고유어룰 게승, 발

전시커 나간다, 春 압자어, 외래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간다. 春 국민듈

속에 널리 쓰 이는 생활어부터 접진적으로 고처 나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준

수하 서 셍성, 소멸과정율 거처 번화되어저 온 언어에서는 일치 내지는 유

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읗 알 수 있었다.

남북한의 언어는 다른 어언 분야보다도 동질성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절이 지속욀 경우에는 이음동의어나 동음이의어,

생활샹의 연와에 따른 파셍어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롱에 혼란을 야기 시킬

소 지룔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님i북 骨일의 문제 헤

걸을 위해서는 납북한 언어의 번동 실태에 관안 보다 심층적인 언구가 수반

되어져아 하떠, 홍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님4북한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骨일 사전을 간행해 나가는 쟉업이 시骨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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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언어 변동에 昏한 연구
- M'-9인· 언 ln] 동질성고]g o ]질성 실태 분석율 중심으로

藥 輿 屢*

L 머리말

n. 연구의 방껍과 분석의 틀

m.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IV,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책

xr o Il p l-
v . 그 w 근

l, pl鶴

RI 공동쳬의식 형성을 진제로 兮일을 추구할 겅우에 다음과 갈은 기본적

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남욕한이 거의 반세기에 가까

m 國訪精神敎育院 敎授, 文學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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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단절과 상이안 체제 띨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4북

한 %1에 
1

딘잎민족w 내지는 
'

조 신은 하나이다'라는 鑛携하에서 ·롱일문제가

吾임있이 기룐되고 있는 %은 ·- - 엇 때문인가 7 그 리고 남북한이 대립과 적

대이 시을 해소해 대.가Ti시 r
({-쪽의 동질 임을 피斗하고 공동채의식을 갓됴르

해야 한다-A 할 겅우 이는 어tt-1한 방TI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7

탈냉%모·<%키 
-

'a-제정세 
언하아 거기 趾가눙한 섯으로 인식되었던 독일의

·習-일..은 5!·l.l·도의 별일에 대4닌 가능성.율 낙관더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4었.다.2% .
- ' 

(리니 현7]윤 F·입이 骨입 o ]·7. 장시익 헤벙기를 거친 다윽에는

i l- 반e.%에 대치 제이이 기 7 라<( 하는 지닌 40떠년간의4정을 되을이 하

죠 있·S ·뿐디C.j, 등시에 그 言안 %j치미어3 F 페쇼과 戱對意 율 觸消시

커 가는 찌깡껴인 준4·l- - q}' 힌'VI키 경뻥%구대최·타 남북한 락구단일팀므오

<뷸Ll버렀.다.

일의 ·盲.일에서 나타다w고 있듯이 분단국의 홍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스스%- 가 민·-粉어 가는 깃이다. ·W·일에 대한 as만으로 걸고 ·普일은

이 부.어·'tI 수가 일다. 분딘 싱-핑·에서 실힌 가·능한 일에서 부터 기초 쟉업을

디저 나가 띤.%공-暫.체의이 % 형성해 니-길' 때 ·홍일은 가능하다. 그 렇다언 이

러한 기초 ·직'업후, 이디에시부터 시· 1치어야 할 것인가 7

f

:( 것,-F 대히가 적대이식Pl 심화에%딨 불구하고 냠북한을 여전히 갑은 민족

이라고 인이하게 하는 T그{骨·율 導出해 내어 補完, 發跳시켜 나가는 일이

다. 이리5>· 요 인.翟·-僅- 어리 5먼에서 도 출해 넬 수 있으나 사람용율 민족이

2) ·言-이·일보키 어론조사 걸과 분석에 따르면 안안도의 총일 가눙성에 대헤

시 서·율올료1피을 진CRI여 냉전체제리 -沙괴가 에상되고 있었언 198M닌에

는 33. IX 가 낙e껴으로 인시하고 있었으나, 독일이 홍일빙 이-r인 1990

l
,
a l l 원에는 61 . X 가 낙간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 동아

T)보, 1991 , l . l . 8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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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동체로 결합케 하는 가장 공고한 흑수 유대를 얠을 수 있게 하는 것

의 하나가 언어의 공동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실태의 분

석을 몽해서도 도 출해 볼 수 있다.

인족을 공고하게 걸합시키는 민족의식은 한사람 한사람의 생갹중 공동의

식이 종합되어 헝성된다. 민족의 공릉적인 생각의 표 헌은 언어라고 하는 매

개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인간은 언어적인 표현을 몽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걸정하고 鑛造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공릉으로 하는 사

람들끼리는 매우 미세한 부분에까지 흑수한 共同 連帶意識을 가절 수 있게

퇴며, 한 나라의 민족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반영되게 뒨다.2) .

이렇게 볼 때, 낱북한이 단절과 대립, 적대의식 속에서 성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건지하고 있는 것은 갈은 언어를 사용하

있다는 - 體感에서 나 는 공동 언대의식을 끼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납북한은 대화를 하거나 남북한의 문헌을 접합에 있어서 외국

어와 같은 이질감을 느 끼지 않는다. 더구나 냠북한 상호간의 문헌을 접합에

있어서 어휘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나지만 해방 당시의 문헌보다 더욱 용이

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냠북한의 언어번화에 있어서 同貿的인 요소 를 내

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는 걸코 그 자체가 고 정적인 형태가 아니며, 스스로 생동적으로 번화

한다. 언어는 인위적이든 자언적이든 사회 구조의 역학적 작용을 방으언서

2) 언어에는 먼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어의 말살은 그 민족과
국가의 말샬과 쇠찬을 의미한다는 첫을 일깨워 주는 책으로 프량스 쟉가

알퐁스 도데의 4마지먁 수업>이 앴다. 이 책에서 쟉가는 다음과 갈은 먈

한마디로 프랑스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노 예가 되어 끌려 가더라도, 제 먼족의 먈을

쟐 보존한다떤, 이것은 감옥의 열쇠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

니다."



208

新生, 成長또늠 死滅안다. 그 렇기 때문에 %l-북합의 상이한 이님과 체제의

持續은 납북한 언어의 異貿{b 언샹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이절화 뿐만 아니라 강은 민족율 이민족叫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강이 언어는 인간 상호 잔의 의사소롱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강은

언어룔 사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의식율 엄성해 나가는 원동럭

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라서 뵨 언구에서는 봉일율 앞당기고 롱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쟉업으로서 납ks-한 언어 번동의 동질성과 이질성

율 밝혀보고자 하는데 언구의 목적율 두었으며, 이룰 동하어 남북안 언어의

홍일율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언구의 의의가 있다.

님-북한 언어의 번동은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言廳觀과 음語政策에서 비뭇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복한의 언어관과 언어성킥을 대비해 보고, 사전에
m

수륙쬔 옹어듈의 뵨석을 홍하여 언어번동 실태률 파악하고자 하었다.

u. fr M )Ii法2[2折% 骨

냄斗한이 추구하는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는 롱51이 아니라 흥일5]다. 그 러

나 사실샹 대립적이고 징적인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묶는것은 매우 어헙

다. 이는 남북한이 깁-은 민쪽4이며, 강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갑은 언

어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대로 하지 않으먼 볼가능합울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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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生, 成長또늠 死滅안다. 그 렇기 때문에 %l-북합의 상이한 이님과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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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히 언어는 남북한간의 대럽과 적대의식을 해소시켜 가는 의사소롱의 매

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언어번등 실

태를 동질성과 이질성의 측먼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 출해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毛다.

언어는 고 정 불번하는 것이 아니라 사최 번화의 엉향을 받으면서 변화하

게 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남북한은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의 샹이로 인

하여 언어가 상이하게 번화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더구나 거의 반

세기에 가까운 탄절은 언어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오 랜 생활 속에서 生成, 傳承되어져 온 언어는 쉽게 변화

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냠북한 언어의 동질성이 많이 남아

있음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남북한의 언어 실태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활옹드어 질 수 있으나, 본

언구에서는 일상생왈의 용어와 악술 용어 등 사희 전반에서 管옹되어 지고

있는 옹어를 수록하고 있는 사전의 분석을 홍하ai g북한 연어의 번동 실태

를 파약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실태 분석은 분단이후 냠북한 공히

번화되어져 왔음을 전제로 70 년대와 90 넌대 사전을 분석하여 남안과 북한이

갹각 내부적으로 어떠안 번화 앙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과 남북한은 70

넌대와 90넌대에 갹갹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동시에 파약

하고자 하었다.

본 언구에서는 냠북한 언어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기 보다는 언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전에 수록된 용어중 처음어1 시쟉하는 
' 

가'부분에 해당하

는 언어들만을 대상으로 언구에 임하였으며, 다음과 갈은 분식 모엉에 의

해서 실태 분석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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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l> 南北우t 言語의 變{b 遇種

미래 언쟤 과거 언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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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부뵨 ; 남-M-한 간의 이질적 언어로 언어관, 언어정책, 기타

사회제도 등으모 인해 뫈毛히 차이가 나는 부분
·b 4

Cw ,
'

Ern 부觀

� 

: 납복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청색, 사외제도 둥으로

다소의 차이는 나지만 유사성율 지니고 있는 언어

T 
(

o 부분 2 언어관, 언어정칙, 사회재도 둥의 상이에 관계없이

님+%4-한 간에 일치하는 언어
m 

(

p( ,

( G(부분 I 공홍언어이지만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언어 4주 방언

과 갈음 지방어꽈 소멀꾄 언어

이 모려은 분단 0 1전 납북한은 강은 언어를 사웅해 았으나, 분단 이후 샹

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칙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번叫되어 왓다는 사실율 천

제로 하고 있다. 현지 남북안의 언어룔 동질성과 이질성의 축먼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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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의 모헝에서 동질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 D'부분으로 냠북한 간의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코 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쉽게 번하지 않는 민족어의 성격율 강하게 지니

고 있는 언어로 - 致하는 언어이다. 다른 하나는 
' C와 ET부분으로 남북한

간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의 상이로 인하여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

홍언어에 바탕을 두고 변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頻似性을 지니고 있는 언어

이다. 그 러나 이 겅우 공롱언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사회 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인식상 이질감을 느 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리고 이질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는 
' A와 Bw부분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

다. 이들 언어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연어관과 언어정책으로 인하여 완전한

차이를 보 이는 언어에 속한다.

이 모 헝에 따르먼 냠북한의 절이 지속될 경우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

책에 의해서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갖게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

다. 그 러나 문화라는 것은 물절문멍과 달리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번촤되는

것이 아니며, 언간은 번화를 원하고 있는 반먼에 변화를 윈하지 않는 욕구

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납북한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탄절은 상이한

방향으로 언어의 번화를 초래하여 갈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갑을 약화시킬 소

지는 지니고 있음읗 부인얄 수는 었다.

다라서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하여 남북한 용일언어룔 만들고 활용해
d

야 한다고 얄 경우, <그림-l>의 모형에 의하여 분석된 언어는 다음과 갈이

찰용되어질 수있을 것이다.

(1) 남북한간의 단절과 상이한 언어관 및 언어정책에도 불구하고 70넌대,

90 년대에 번합없이 남북한에서 왈용되어 지고 있는 언어는 쉽게 변하

지 않는 민족어로서 발전시커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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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한과 북한에서 갹갹 번와묀 언어이지만 eo년대 헌재를 기준으로 납

한간에 일치되고 있는 언어도 발전시켤 가야 할 것이다.

(3) 남斗한 간에 일치왼 언어는 아니지한 공총언어룔 바탕으로 하여 번화

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율 보o]고 있는 언어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

도, 남북한 간의 사회적 성격 웅율 고 러하여 W謁의 驅使能力과 造

語能力율 압양시핀다는 접에서 보롼,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4) 냠북한 간에 완전히 다른 언어는 납멱-한의 이님적 대집에 의한 걸과

0 1냐, 아니먼 기로운 문화의 유입에 따른 결과인가률 분석, 평가하여

선벌적으로 수옹, 보완, 발전시켜 가야 힐 깃이다.

l. 魏刺 罷誤罷謹

I. q-봔안의 언어 긴-

언어관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율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문제의 개척, 해걸 뿐만이 아니라 언어 언구의 성걱율

규정 짓 근본적인 바랑이 윈다. 이와 관련하어 언어의 본질에 관한 이른

율 살퍼보런 그 리스의 自然說과 愼習說, 중세의 普遍論과 側別驗, 근대에
i

이르러 독일의 Herder로 대표되는 埋1制隱과 영국의 Darktin으로 표되는 庶
고

應觀 등으로 大別해 볼 수 있 으머, Herder의 이성관은 N. Cho s ky의 보%M

주의 또는 셍성문법른으로 발전하戒으머, Dar%ilin외 반응판은 L. Bloomfield

리 구조주의언어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臧다. 그 리고 언어살 기능적 측먼에

서 보는 언어관은 언어와 인간의 사고를 어떠한 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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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언어관은 언어와 인간의 사고를 어떠한 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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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道묫觀과 言語思想-體觀, 그 리고 言語思想形成觀 등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꾄 관심은 냠북한간의 샹0l한 0 l념과 체제로 인한 언어의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뎨 있기 때문에 인간의 思考와 언어의 기능 관계에서

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샬펴보고자 한다.

첫째, 언어도구관은 언어와 인갼의 사고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思考의 도

구라고 하는 괌점과 언어의 기능을 의사전달의 매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思考와 언어를 분리시켜 어느 것이 선앵하느냐 하는 측먼을 증시하

는 관점으로 이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를 思考의 하위 개넘에

두고 언어의 기능을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펑가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먼 언

어를 인간의 사고의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표헌에 따라서 )k爲的으로 改造할 수 있다고 하는 뭔칙을 건지하게 뒨다.

둘째, 언어사상일체관은 언어와 연간의 思착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곧 思

考라는 관점으로 언어와 사고를 빌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관점

으로 일윈론적인 성걱을 지니고 있다. 즉 언어가 의미를 낳는 동시에 의미

가 思考의 모습을 엉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언어가 곧 인

간의 思考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언어룔 )Q爲的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하나의

환동으로 보게 되며, 어떠한 의도쩍인 홍제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건지하

게 된다.

셋째, 언어사상엉성관은 언어도구관과는 달리 언어와 사괵를 분리시켜서

보지않고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사고가 언어에서 생

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멘

이 관점은 언어를 사상의 상위 개넘에 두고 새로운 사상이나 舊 사상의 말

샬은 언어를 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해를 갖게 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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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합의 언어관

남안의 언어관은 먼저 언어 정의를 총해서 삳펴볼 수 있다. 남한의 국어

사전에서는 대부뵨이 언어에 대 서 
' 

인류가 사상 김-정율 표헌 또는 교환으

로 하는 수단으로 各성율 쓰는 곗. 먈. 
' 

이라고 설밍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기능적 략언에 국안하여 설멍하고 있는 내용오로서 않에서 언급한 언어관

가운뎨 언어도구봔의 관정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교부 발행 <국민학교 교 사용지도서 극어>에서는 언어에 대해 다

음과 갈이 서술하고 있다.

언어는 개언적이며 사회적이다. 개 적인 언싱-이라고 하는 까닭은 말하는

사람 개인의 잠쟤적 니지 언싱적 관습에서만 언어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언어 팔동은 공 걔인의 두뇌 안에서 홍제되기 때문에 언어 활동은 곧 개

인의 두뇌 안에서 시발되는 겻이라고 해도 좋다.…… 개인으로부터 다른

걔인 내지 십단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구실율 한다.31

여기에서도 언어룔 의사전달의 매체로서 간주하고 있다. 그 러나 사전적

정의와 달리 언어의 셍성율 보다 구체적으모 사슐하어 언어는 개인의 잡재

적 내지 언실적 관습에서 표 술되는 것이라고 하혈다. 이는 언어를 인간의

思考의 하위개념에 두고 있음을 의미압다. 따라서 납한의 언어관은 언어도
에

구관의 압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 러나 언어의 번와살 어 게 활 것인가 하는 인식에서는 다른 관접을 보

이고 있다. 남안은 해밤 이후 서구의 문물 룩히 미극의 문화적 영향율 많이

3) 문교부, 
'

국민학교 교 사용 지도서 국어., 1982, 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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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관계로 남한의 언어관은 서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o] 인간의 사회성

과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자언주의적인 입장에서 언어의 번화를 언석하고 있

다. 즉 언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흑정 계급이나 특정 계층을 위하여

이응하거나 인위적으로 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번화는 자연적 흐

름을 최대한 수용하먼서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언어학자 E. Sa p ir의

말처럼 언어는 인간 사회의 생왈 속에서 자언스럽게 변화, 발전되어가야 한

다는 입장을 건지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언어

정책이 시형되기 보다는 약계, 사회단체 주도의 언어 연구와 국어순화 운동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보년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를 자언발생

적인 하나의 팔동으로 간주하는 언어사샹일체관의 입쟝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코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해 볼 때, 남한의 언어관은 언어도구관의 언어사상일

체관의 관절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언어와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샬펴 보먼, 언어는 의사소옹

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언어는 족 엉성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인 동시에 민족

의식 헝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는 민족이 공유하며, 일상 생활의 샬아 있는 언어로 쟉옹하는 민족어가

틸 때 생멍럭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4

나. 북안의 옌어관

북한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공 주의0]넘의 포대가 되는 유물론적 사고

4) 신용하 펀, 
「

민족이른. (서울2 문학과 지성사, 19S5), 1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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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관을 파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

론가들이 언어에 대해서 어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 살퍼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이른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언어에 대해서 다윰과 깁4이 규정하

戒다.

언어는 그 기원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 래이다. 언어는 공 A%울 위하여

존재하는 또 오 직 그 럼으로서만이 나 자신율 위하어서만 존재하는 실毛적

이며 헌실적인 의식이다. 그 리고 언어는 오 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 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서만이 존재힌다.Sl

마르크스는 언어의 발생율 의식의 발셍과 대등한 입장에서 보 서. 언어

는 오 직 다른 사랑들과 접촉하러는 요구와 필요에서 발셍하는 것으로 간주

하있다. 죽 마르크스는 언어와 의식을 분리시커 생갹하먼서도 언어를 인간

의 思考의 하위 개V에 두고 있음율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언어

관은 앞에서 언급한 언어봔에 비추어 볼 때 언어도구관의 관점어1 서 있다고

얄 수 있다.

그 리고 공산주의 언어관율 체계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스탈린은 언

어어1 대해서 다윽과 t 14이 규정하st다.

언어는 사회가 존재하논. 전 기간율 홍하여 쟉용하는 사흐적 언상의 하나

이다. 언어는 사회의 발 가 함께 발섕 발전안다. 또 한 언어는 사회의 사

얼과 M께 사멀한다. 사회를 떠나서는 언어가 없다. 언어는 사管骨이 서
로 교 제하고 사상물 교 완하며 호샹간의 리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머 도구이

다.61

5) 
'

독일이뎨율로기., (평앙1 조선로동당울판사, 1957) , 23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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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탈린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전단하면서 언어를 사회적 헌상의 하나로

간주하戒으며, 인간 교 제의 수 이며 도구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

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언어의 번화와 관턴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

다.

언어는 상부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어는 . . . . . . 수세기에 걸친 사회의

럭사 및 토대의 럭사의 선 행정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 첫은 어떤 한

계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의

하여, 수벡 세대의 노 력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 것은 어떤 한 계급의 요

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최의 모든 계급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하

여 창조되었다. 그 러므로 언어의 복무적 역할은 안 계급에만 복무하고 기

타 계급에는 불리하게 되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게 동일하게 복무하는뎨 있다.T

스 탈린은 언어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조되어 질 수 있다

는 측먼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언어 창조에 있어서는 스탈린도

서구 사회의 얻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번화는 인간의 사회성에 
.

바량

을 두고 번화하며, 흑정 계급의 요구나 흑정 계급을 위하여 만들어 지는 것

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 전 계급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지
4

고 번화되어 져야 한다고 하었다.

북한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언어괌을 바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

6) 
'

스탈린선집. 3 (평양t 조 선로동당骨판사, 1965), 418-419 .

7) 위의칙. 402쪽.



218

에 언어도구관의 관점에 서 있는 섯으토 실각해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는

다음과 갈은 언어외 정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l&d 見
. .

l1962V
l
l106서

, ;,,,
l .

T

l 개 V l
l·]삽骨·] 具 2 하 , 사상各 見$하 , 玄상 해를 달이
l,하는데 가장 중 한 수만· 먈·* j
/]i늘;i고로4Vi .f 교L]-Al]」IM Ak.]·dk 1
가상 충요한 수단. 민족어는 헉멍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삭1

' 

무한다.92 l
胃 

國

汗 

.

.

. . . 關

.

團 . . . 團

.

. . .

l

사상율 사 듈 及 하 公 는 수 . 과 i
있는

[
7-:l/2 무한다·"

.

. i

언어의 정의에서 나타나고 았듯이 한에서는 언어롤 인간 교 제익 수단이

며 사상율 표얜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꽈 스달인이 언급

한 언어에 한 인식과 뻘다른 차이가 법[다. 그 러나 북안에서는 언어롤 단

%순한 의사전날의 수단으로 보는 봔정에서 안 걸읍 더 나아가 68넌 이후부터

는 
'

헉명과 설의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홍헤 사항듈의 억

멍석 단걸턱율 강화하고 갑은 사상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M-한

의 언어관이 언어도구관의 관점응 걍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융율 뜻한다.

북한에서의 언어에 대안 인식은 80닌도 부터 일기 시쟉한 V번하 굉 s-제

정세 언과에 디한 미봉 으로 주채사상 확tI의 강조와 함께 교옥윱 비롯한

8)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조 선말사전. (평양e 사회과학骨판사,
1962).

S) 사회과학원 언어학언구소, 
'

언대조선말사전. (평앙1 사회과학骨판사,
1066).

10) 사회과학원 언어학언구소, 
'

조 선문화어사전. (평앙2 사회파학骨판사,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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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천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왈을 강조하면서 또 한차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즉 19S1넌도에 발간된 사전에서는 언어에 대하여

'

억멍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팔에 복

무한다'11라고 정의하고 있다.

언어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팔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는 김일성에게 절대 충성하는 주체엉의 공산주의헉멍가를 앙성하

는뎨 있으며10, 이는 언어를 롱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학자인 김동수도 어떤 사상이 발생하든지

또 그 것이 어느때 생겨나든지 사상은 언어에 기초해서만 발생하며 언어없이

는 사유할 수 없다고 하었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가 사상의 상위

개넘에 존재하는 언어사상엉성관의 관점에도 서 있음을 알 수있다.13)

언어의 번화와 관런하여 보먼, 북한에서는 스 탈린이 언급한 바와 갈이 언

어는 인위적으로 창조되어 질 수 있다는 입쟝을 건지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러한 언어의 번화는 기존의 억명 목표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합으로써 스 탈린이 언어의 무계급성과 사회성, 억사성을 강조쌜던 것과는

다소 차이롤 보이고 있다. 그 리고 북한의 언어관에서는 서구파 남한에서 보

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

를 추1하고 있다.

11) 사회과학원 언어학언구소, 
' 

헌대조선말사전. (평앙2 과학액과사전출판

사, 19Sl)

12) 북한에서 우리 말을 고 육하는 이유는 수렁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의 혁5

사상, 주체사상을 체득하며수령에게 끌없이 충직한 역명'전사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함에 있윰울 분영히 하고 있다.I 사회과학원 언어학언구소,
「

우리 당의 언어정색. (평양2 사회과학骨판사, 1976), e쪽,

13) 김동수, 
「 조선말례절법. (평앙2 과학벡과사전출판사, IS6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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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냘 언어 발전에 관한 리론은 주로 구라파언어률 중심으로 하여 고 찰

되어 온 뎨 불과하었으며 식인지나리·들의 언어발전에 관한 문제는 고살되

지 않은채 q-아 있었다. 걸국 언어는 사외가 발전하는몌 따라 발전한다는

리룐이 공인된 사실로 되여 있었다. 따라서 언어발전의 내적인 발전은 사

람의 임으로서는 어쩔 수 었는 불가항럭적인 것으로 간주되여致다. 그 리

하여 새로운 어휘가 겨나고 이미 탉아서 활모었게 왼 어tI가 어허구성

에서 바져나가는 것윤 자언밥싱적인 것으모 인정되여 暈없다. 따라서 사

람t 언어의 발전법칙에 뎨하 그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致다. · ‥‥ . 언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쟉옹에 의하여 발전

되는 사최적 언상이라는 것울 어후정리의 실천적 경험은 보어주고 있다.141

이와 갈이 북한에서는 어디까지나 언어는 사람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하어

발전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언어를 번화시켜갈 수 잇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합의 언어는 노 동당 주관하에 억명과 건설율 위하여

상조, 번화되어 팠다.

이외에 언어와 민족에 디한 관정을 샅펴보먼, 인족율 흑징짓는 공뽕성 가

운대서 가쟝 중요한 컬이 언어의 공동이라고 한 스탈린의 언급율 그 대로 답

습하여 확한에서는 언어를 인쯔문제꽈 길부시켜 哉으며, 이는 다음과 갈은

김일성의 교 시를 홍하여 북한의 언어관의 기븐 원칙으로 되었다.

어떤 사랑듈은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걸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민

족율 푹징짓는 공홍성가운뎨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갈

고 안렁로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먼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

다.19 .

이와 갈은 원칙하에서 북한에서는 민족어의 발전문제를 노동당의 방힘으

14) 뱍상운, 리근영, 고 신숙, 
「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1 사피과w
판사, IS88), 46-47쪽.

15) 김일성, '

김일성저작 집. 4권 (평앙2 조 선로동당骨판사, 19S8>,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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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毛해 왔다. 그 리고 92년에 새로이 발간왼 조선먈

대사천에서는 언어의 개넘에서 다소의 화를 보여 4

언어는 민족문제와 관
h

런되고 국가적 문제와 관런되여 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생팔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헌상의 하나이며, 민족을 이루는 공릉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쩍 영식을

특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뒨다'16)로 서술하고 있다. 즉 언어를 명과 견설

의 무기로 간주하먼 인식에서 과약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무기와 민족적

식을 특정 짓는 표 징으로 인식하는 번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북한에서 강조하는 민족어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공산주

의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합에 있으며, 이를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샹화시키는 방펀으로 찰용하고 있다.17)

다. 납북안 언어관 비교

남북한의 언어관을 개괄해 보 , 남북한의 언어관의 차이는 코 게 다원주

16

17

사쓰과학출관사, 
'

조 선말대사전. (펑0y 펑양종합인 공장, 1992)

북한에서는 린족어의 발전문제를 김열성과 검정일의 엉도릭과 연관시키
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갈은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역멍의 엉재이시며 위대한 사상 리른가이신 겅애하는 수렁 김일성동지

께서는 민족어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미 항일투젱

시기에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 시킬뎨 대한 탁뮐한 사상을 제시하

시였으며, . . . 해방후 첫시기부터 언어생管에서 헉명적인·전환을 가져오

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연명하게 령도하여오시었다.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언어사샹을 전먼

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면서 전당과 온 사회룔 주체사상화하는 혁멍발전

의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민족어발전문제를 더욱 빛나게 해길해 주
고 계신다. 

w

2 차영애, 
'

민족어를 발전시긴 경험. (평양1 사회과학출판사, 1985),

3-5쪽.



딕w444

의사고와 순사고의 차이 내지는 이성관어1 바탐율 문 서구의 사고와 혁명

성읗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유사성과 차이성율 다令과 갈이 묘 약해 살 수 있다.

떤저 유사성의 하나는 납41-안 공히 연어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접이다. 즉 언어를 인간관계에서 의사전달의 매쳬로서. 사상율 전달하는 수

단으로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족과 언어의 관계에서 언

어는 민족 엉성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이머 민족의식 헝성과도 불가분의 관계

룔 맺고 있는 컬으로 인식하고 . 있다는 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공히

냠북한간의 언어 이징와 힌상율 우러하고 있으며, 남k부한의 언어가 질적으

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언어의 이질叫'라는 융어를 사웅하기 보다는

'

언어 걱차'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섯이 바람직하다는 데 해를 갈이 하고

있다.Irn

그 리고 언어꽈 민족의 관계에서 냠-M-안 공히 언어가 민족 성에 가장 중

요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납북한 언어관의 차이셩은 언어번하뫄 관련하어 당한에서는 언어의 자언

스 러운 번화용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율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일체관

의 관점에 서 있으나, 착안에서는 언어는 사람율의 목적적 쟉옹에 외해서

인위적으로 번화되어진다고 하는 언어도구관의 관정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 리고 다른 한인으로는 언어률 총하어 인간의 사상. 의식율 개조시낀다고

하는 섬에서 언어사상엉성관의 관점에 서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민잔
i

단체 주도하에 언어번꽈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 동당 주관하에

13) 지난 93닌 a 월 29일부터 30 일까지 복겅에서 홍일을 주제로 남북한 학자

듈이 공동으로 합석한 비공개 학슐회의에서 납-M-한 공히 남k4-한의 언어
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접에서 이질와 가 아니라 걱차로 표언하여

야 한다는대 의전의 일치를 뵨 것으로 얄려지고 있다.2 중앙일보, 33.

8. 31. 5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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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리고 민족어의 발전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과 언관시

키며,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방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인족

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2. 남북한의 언어청첵

언어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언어를 떠난 민족이한 있율 수 없다. 그 러나

일제하에서 우리 만족은 우리 말을 사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후 우

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는 우리먈을 도로 찾는 일이

었다. 이에 따라 문맹회치, 한글전옹의 문제, 맞춤법 문제 등이 남북한 공

히 주요한 언어정책으로 요구 되어兎다.

이중 문맹회치는 해방 초기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납북한 공히 일정한

성과를 거둔 첫으로 펑가되고 있으며, 맞춤법 문제는 북한에서 IS87년 S윌

15 일 
'

조 선먈규범집.을 완성하고, 냠한에서 1988년 1될 
'

한글맞骨법.읗 공

포합으로서 거의 비숫한 시기에 체계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물룬 남북한의

맞춤법 문제는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갹갹 독자적으로 체계와시켜 갔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 러나 남북한의 맞춤법은 IS33넌 조

선어학회 주관으로 제정된 
'

한글 맞춤법 홍일안,을 로대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공몽점도 많이 있으며, 다소의 차이가 도출되고 았는 것읏 사실이지만
幽

한글의 자모 사옹을 제외하고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심갹한 이질감 느 끼지

않는다.191

IS) 개정된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님%우, 정재영 공저. 
'

북한의 언어생팔, (서을2 고 려원, 19eo),

41-7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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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자모는 받침의 겅우에만 해당

북한의 안귤 자모가 40자로 번叫되었다고 하어 납판과는 완전히 다른 새

로운 자모가 추가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사전이나 온갖 색인의 자모배열에

서 엄성난 차이룔 자아내고 있어 다소의 흔란울 야기시키게 된다.

이처럼 문맹회치와 맺춤법 문제는 납북한 공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으나. 한·굴천옹파 관런안 문제는 남북한 간에 아직도 해길되지 않고 번과

률 거듭하고 있다. 언어가 의사소옹의 수단으로서 역알울 수행하머, 언어에

민족정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귤전옹과 관련한 문제가 남북한에서 목

자적으로 전개뵐 때는 남복한 언어의 이질촤라고 하는 심각한 었상율 초래

하는 요인으로 뵌다.

한굴전옹과 관던하어 남-4-한에서 전개한 정책은 안자페지파 표준어와 문

화어의 사옹. 국어순와와 말다툼기 등이 있다. 본 언구는 남북한 어휘 실태

분석율 중심으로 남s부한의 언어번동에 관해서 언구하는데 있으므로 한글전

옹과 관련한 남북한 언어정칙율 샬퍼 보기로 한다.

가. 한굴전용과 관인省 납한의 언어정찍

한굴전응과 관런하여 남안에서 논의꾄 최초의 언어정책은 한자 사용에 관

한 문제었다. 미군정 학무당국에서는 1945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걸

쳐 교옥싱의흐 제9뵨과에서는 한자 사옹을 폐지하고. 초 · 중둥학교의 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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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毛부 한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괄호)안에 적어 넣을 수

있다고 걸정하여2rn 1945넌 12뮐 8 일 학무당국에 견의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

려고 하었다. 그 러나 한자폐지 문제는 각계 갹층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

으 며, 이후 언어정책의 중요 쟁접으로 되어 왔으나 뚜項한 걸른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글의 사옹과 관런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 지역어로 인한

언어의 혼란을 통일하기 위한 국가의 공용어 사용이다. 이러한 국가의 공옹

어로서 팔용된 겻이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일체하에서 1912년 4월 총독부가

형한 제1회 보롱학교용 언문절자법 규정 제1항에 
'

언재의 겅성어를 표준으

로 하여 가급적 총래 관습의 옹법을 취하여 발음대로의 서법을 취한다'라고

제시한 이후 1936넌 10윌 28 얼 조 선어학회에서 
'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가 쓰는 서율말을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울말이 표준말로 되어 왔

다.20

리 見준어는 해방 이후 1948년 10 월 1일 국회에서 
'

한귤천용 . 이 통

과틔고, 이에 근거하여 쩡부에서 법뮬 제6호로 공포됨으로서 국가의 공용어

로 서 활용되어지게 되었다. 단지 최초에 표준말을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이

라고 하여 계급적 위화감의 조 성과 힘4께 많은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었으나

1988 넌에 공포된 
'

한글 맞춤법.에서는 
'

표준먈은 교 앙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헌대 서을먈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외에 한글전옹과 관런하여 끊임없이 언구, 검도되어져야 알 문제로 국
a

어순화가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은 한자어, 몽고어, 여진어, 일

본어, 서구어 등 약 30여개의 외래어에 의한 어rI가 뒤섞여 있으며, 우리가

20) 문교부, 
'

문교 40넌사., 1988, 있속.

21) 李相姜, 
M國語 

敎育의 改善方案', 韓國精神文{b硏究院, 
'

國語의 Wfb와

敎育,, 1979,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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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옹하는 언어중 24.4%만이 고유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 이처럼 혼재

된 가운데 요과적인 언어생왈뮬 저해하는 요소롤 제거하기 위하어 전개된

활동이 국어순브운동이다. 이는 1910닌대에 주시겅에 의해서 한자어 축출운

동으로 시작믿 이후 조 선어학회의 활동으로 천개되어져 왔다.

하방 후에는 우리 민족의 일상싣활 전반에 걸처 국어各 정화하기 위한 정

부 차원의 노 력으로 1947닌 1월 
'

국어정파위윈회'가 설지되었으며, 1948닌

6필에는 문교부에서 
'

우리밀' 도로찾기.란 책자를 보급하고. 1976넌 4 윌 문

교 부에서 
'

국어순화교욕방안 율 미·란하여 전국 갹급 교육 기관에 시달함으

로 퍼 정부 차원에서 극어 회복율 롱한 인쪽 주체성 함앙에 기여하고자 하었

다. 그 러나 정부 주관하에 이루어 진 초기의 국어순叫활동은 다各와 갈은

원칙하에서 일본 잔재 옹어찮 제거하는 데 주 옥적율 두고 전개틴 제한적인

管동에 불과하었다.

T 조선어가 있윰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일본어를 버리

고 조 선어를 쓴다.

2 조신어가 었기 때문에 일뵨어률 쓰고 있는 것은 조 선의 古語에서라도

찾아내어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쓴다.

像 古語에서도 찰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사한

것울 취해 祈8롤 만듈어 그 의미를 정해 쓴다.

4 한자로부터 s 일뵨식 한자어를 버리고 조 선 
-t來므 

한자어를 쓴다.n

사실상 냠한에서의 극어순화운동은 자언스러운 언어의 번화를 추.구하기

22) 이희승의 
'

국어대사전.에 수룩윈 우리 말의 어귀는 대학 2S만 8천어 자
이며, 이중 고 유어는 24.4%, 한자어 69.3%, 외래어 6.2S%로 구성되어
있다. l 南廣祐, 

"

W1語混兩驗", 金敏兼 外 共編. 
'

W1廳叫 肩族文+b,
(서을1 t文堂, 1990), 324꾸,

23) 
'

문교 40넌사,, 앞의책,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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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 주도보다는 일부 국어학자와 한글학회 등의 국어언구단체, 일

부 일션 교 직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없다. 이들이 국어순화운동을 전개한 원

칙을 종합해 보먼 다음과 갈다.

t 隱語, 卑語, 俗語, 靜說, 外來語 및 外國語가 국어순화의 대상이 뒨

다.

像 국어순화는 한자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무조건적인 배제 축출이 아니

다.

春 필언적 동기에 의한 借用語로 국어에 代置語가 없는 것은 대치어가 마

린필 때까지 국어로 포옹한다.
'

1 국어순화는 生活語로부터 무준히 전개한다. 
'

卷 固有語를 발굴 활용해 나간다.

卷 어려운 한자어는 풀어 쓰 거나, 고유어로 대체하고 외래어는 번억 차용

한다.

t 매스콤과 지식인이 솔선수범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한다.

魯 統辭面에서 權文上의 非文的 요소는 순화한다. l 존대법, 호칭, 시제
e으

o *

卷 음운먼에서 쟐못된 발음은 순화의 대샹으로 한다.Ci)

나. 안글선응과 관롄안 북한의 언어정석

한글전용과 관런한 북한에서의 안자폐지 정첵은 
'

봉 사상적 잔재의 척길

24) 朴甲洗, 
"

國語騰{b의 理르과 方法", 
'

國語의 s化와 敎官,, 앞의색,
67-65폭.; 朴+i朱. 

' 

國罷의 表穫과 磨{b驗. (서울2 志學社, IS84). ;

허웅, 
「

우리말과 글에 쏟아진 사랑. (서울2 문성출판사, 1浦0), 64-63

쪽. ; 李應百, 
't國廳歸化의 

w踐方案", 
'

國語와 屬族文{b,, 앞의책,
1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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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주의 헉명 달성율 위한 포대를 구i력%다'는 점에서 이루어절으며,

1946년 말부터 시쟉되어 1949넌 9컬에 완료하는 섬과를 거두었다.zs 이에 따

라 공용문서룔 포함하어 신뮨, 잡지, 힉'슬서적 등 모든 문헌에서 한굴만율

사옹하게 되었다. 그 러나 긴 역사 수에서 엉성되어 온 한자룔 불과 3-4 닌이

라는 짤은 시간에 폘지하므로서 많은 문제쩜율 야기시키게 되었다. 따라시
l

20년 후언 less넌부터 한자교육이 부팔되는 헌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림

일성은 한문교육의 걍파룐 걍조하고 있다.

합문교육을 강화하여야 하戚습니다. 남조선 사합듈이 한문을 많이 쓰고

있는 조 건에서 그 듈이 술판하는 신문이나 색율 보자고 하어도 한문율 얗

아야 하며, 조극율 봉일하기 위하여도 문을 알아야 합니다.zs

이처업 -M-한어R는 한자교육을 부활하있지만 이는 한자문화권 자체에서

발셍되는 문정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한에서 한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일율 위해서 필요하다는 는리를 전개하고 있다.

해방 초기 북한의 한글전용정쌕에서는 한자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

갹되였으며, 서물말뮬 표준말로 하여 사옹해 왔다. 이는 동족샹찬의 전쟁이

미제의 침락에 의한 젖0l었을 따상0l었고 납북한은 여전히 V%은 말율 하고

강은 문지-를 쓰고 있는 길-은 민족임울 인식시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율

이다. 이는 복합의 언어정칙에 대한 기본 언으로 알러저 있늠 김일성의
4

4

조 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띨가지 문제i에 뎨한 언급 중 다음과 
'

길-은 녜용

25) 김인호, 우리 당이 실시한 한자볘지는 그 거대한 생팔럭울 힘있게 니타
녜었다', 사회과학원. 

'

언어학른문집. (평양1 사회과학출판사, IS75),

254-255복.

26) 김일성, 
'

고곡 부뮨 일군 책임자외의에서 한 언설 (1980. 4. 9)t', 
「 

김일
성저쟉집. 35권 (평앙2 조 선로동당출판사, 1簡7), 117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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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민족을 흑징젓는 공홍성 가운뎨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 . . 조 선 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갈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미제의 남조

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남-쥐으로 걀라져 있지만 우리 족은

하나입니다. 지금 냠조선 사람들이나 북조선 사람들이나 다 갑은 말을 하

고 있으며 갈은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zr

그 러나 60닌대 중반 이후 김일섬 체제의 구축과 함께 납斗 대걸이 심화되

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북한의 언어정책의 중요안 문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즉 김일)g의 교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둣이 
'

서울말-표준말'로

인식하는뎨 따른 정몽성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표준어>라는 먈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히-먼

서울말율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룻되게 리해될 수 있으므로 그 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讓

북한에서는 사실상 냠북한 간의 정홍성 시비에서 표준어 사옹을 배제하

게 되지만 북한 주인에게는 냠한의 언어가 미제의 약독한 민족어 말살정책

으로 인하여 면족적 고 유성과 순수성을 잃고 잡당말로 되어 가고 있어, 언

어의 민족적 흑성은 점차 사라져 우리 민족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기

에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먈을 구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27) 김일성, 
ii

조 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멀가지 문제(1964. l. 3)", 
'

문화어

학습. 2호. 1963. 1-7쪽.

2%) 김일성, 
w민족어의 

민족적 흑성율 옮게 발전시켜 나간대 대하여(ISS6.
6. 14>" 

'

문화어학습. 3호, 19S8. 1-e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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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주의 민쪽문톼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

긍한 번영율 위하여 미쟤와 그 앞잡이듈의 민족어 말살정색으로부터 무리

말윱 지커 내기 위한 투쟁율 전 민족적으로 힘있게 벌러야 합니다.291

그 리고 V일성은 문화어익 설성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사상갑정파 헉멍적

지힝에 맞거1 언어홀 발전시켜 억멍과 전설의 주인인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

조 적인 솰동에 리극 이바지 할 수 있고 그 기능율 높이기 위하여 터를 쟐

考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떤서. 억명의 장모부가 있고 헉멍의 수도이며 요

람지인 평양율 중심으로 하는 평암말율 기준으로 하여먀 한다는 것율 제시

하였다.

우리 말울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률 잘 라아야 합니다. 우리는 혁 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겅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먼에 걸치는 우리 혁잉

의 전반적 전막파 전술이 세워지뇨 헉엉의 수도이며 요 림지인 펑양율 중

심지로 하고 펑앙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록성을 보론하고 발

천시커 나가도 하여야 하겼令니다.il

북안에서는 포준말 사용율 배제하고 펑양말윱 중심으로 사용하기모 하였

으 나, 남한에서 서울맣이 骨 표준말이지만 서을말이라고 하지 않고 표준말

이라고 사용하고 있둣이 복한에서도 덥앙말이라고 사용할 수 1절기 때문에

표준말에 대비할 수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문파어라는 옹어률 사

용하게 되었다. 그 러나 문화어라는 웅어 자체가 표준어 라는 말과 대비시커
摩

볼 때 만족한 용어는 아님울 인정하고 있다.

29) 
'

우리 당의 언어정책.. 앞의칙, 15-16쪽.

30) 앞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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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억명의 수도인 평앙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 리 좋은 먈은 뭇되지만 그 래도 그렇게 고 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31)

이와 갑이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의식하어 문화어를 사용하기로 하있으나,

이에 수반되어 지는 문화어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었

다. 즉 
'

조국이 몽일되기 전에 언어를 개억하여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글자

를 쓰 게 되먼 족의 분얼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글자를 개역하는 사업은

언구를 깊이하고 준비를 충분히 성숙시컸다가 홍일이 된 다음에 하여야 한

다'窟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는 북한에서 문화어를 사용하기로 걸

정하면서부터 언어 사옹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쟉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어 제정과 함께 語學革命으로 지칭되면서 전개되어져 온 언

어정첵이 말다듬기운동이다. 북한에서는 말다듐기 운동으로 세기를 두고 젓

밟혀 오던 고 유한 유리말이 뻣뻣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

다. .

어휘정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학혁명이 성과적으로 전행됨으로써 세기

를 두고 짓曾혀 오 고유한 우리말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조선먈체

계에서 멋뻣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n

북한에서의 말다듬기는 안귤의 사옹을 홍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 함양시킨

다는 의도3U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의도는 공산주의 사상 고추p, 봉 사

31) 갈은첵.
32) 뱍상훈 외, 앞의색, 44-45쪽.

33) 
"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말과 글이 걸어

온 엉광의 10 닌", 
'

문촤어학습, 4호, l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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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사상과 낡은 사샹적 잔재 척걸i, 일뵨재국주의의 잔재 척결171, 남북한

비교에 의한 북안 사회주의의 우월성 고+IT 둥에 있다.

34) 북한에서는 한글 전용율 추진하면서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 긍지가 없는 사%g이고 자기 나라 먈율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
고 민족적 자부심이 논은 사람이라고 생갹하도록 하어야 한다는 접율
강조하고 있다. t

'

김일성저작집. 20귄. 347쪽.

35) 이는 다음과 갈은 징일성의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부도 하지 못안 농촌 청년듈 앞에서 하루쫑일 <부르죠이-사회를 타도
하고 프로레타리아 헤게모니찰 쟁추한다>느니 <맑스 헤닌주의 이뎨올
로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망한다언 이야기룔 듈은 청닌듈은 7
슨 내용인지 리해도 뭇할 것이다. 오히러 그 청닌을 보고k 4우리가 은

종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하는 사랑이 어떻게 선毛사업올 한다고
야단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강이 남이 알아骨지도 뭇하는 <홍

연>으로 엇부터 부리며 언설한다먼 들는 사람에게 아무런 장홍도 주지

못하는 말공부호 되고 말 것이다
c

'

우리 당의 언어성칙., 앞의책, 55-. 재인용.
36) 이는 다음과 44은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언어긱팔에 납아있는 사람듈의 납은 관접과 사대주의적인 언어 사옹

기풍은 관습의 힘으로 굳어져 매우 집요한 만骨 그 것율 그삭하기 위한
사상투젱과 사상교양도 그 만骨 꾸준하고 인내성 54게 진행하지 않으먼
안唱다.

: 뱍상운 외, 앞의책, 19흑-.

37) 이는 다윰과 강은 t I일성의 교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 일제놈듈이 우리나라롤 강접한 다음에는 일뵨말도 많이 들어왔
습니다. 그 래서 지근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듈 가운뎨는 고 쳐야 알 일본
식말듈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2 김일성, 
" 조선어의 민족적 르성울 옮게 살려나갈데 대하어", 앞의색.

315) 이른 다윰과 갑은 김일성 교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낭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신문 강은

것율 보먼 영어나 일뵨말읍 섞어 쓰고 잎는 것은 더 말할 겻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먕량쓰고 있습니다. 사실 닙-
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뵨말, 영어를 빼버리먼 우리
말은 <율>, <살>과 갈은 보만 냠는 헝%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데 납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이헐게 서앙화, 일본叫,
한자톼되다보니 우리 말 강지 않으며 우리 말의 민주적 흑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3 위의식, 337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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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러한 의도에서 전개틴 말다듬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폈c

C

I 쓸뎨없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 친다.

春 한자먈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서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

여 굳어진 것만을 쓰도록 한다.

卷 인연둘속에서 널리 쓰 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며, 우차를 가려

늘 쓰는 말부터 점진적으로 고 쳐 나간다.

1 걀은 뜻의 단어로서 고 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겅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쓴다.

魯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 말을 만들어 나간다.

春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지샹토룐을 전개한다.

다듬은 알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 적적으로 통제하며 교육 부문과 출판

보도 부문에서 먼저 수용하여 확산한다.n

다. 안글전용화 관런한 남%한 언어정색 대비

한글전용과 관현하여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개찰해 보 면, 남한에서는 자언

스 러운 언어의 번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안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 보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일성 교 시에 따라 언위적으로 언어의 번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칙 수행과정에 있어서 그
I

유사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사성으로 한자페지와 관런한 정책을 들 수가 있다. 냠북한 공히

해방 초기에는 한자폐지를 내세웠으나, 남한에서는 제대로 시앵되지 못하었

39> 박상운 외, 앞의책, Il-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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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며 북한에서는 1949 닌까지 자를 완전히 폐지하떴다는 점에서는 남 한

은 한자페지꽈 관런하여 차이성율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실

태를 종심으로 비교해 보먼 북한에서도 1963 넌부터 한자롤 부활시켜 활옹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율 보이고 있다. 다웁으로 어후1정리에 있어서 도 유

사성을 보이고 있다. 납북한간에는 어휘정리의 주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성

과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롤 보이고 있으나, 고유어와 싱활어룔 중심으로 어

퍼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f ]지에는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의 국어순화꽈 북한의 말다둠기 원칙의 유사성율 다음과 갈이 정리해 볼 수

있다.

7 한자먈과 뫼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 친다.

像 한자말과 외래어 중 이미 우리 알로 셍깔화왼 것은 국어로 수용 다.

春 어휘정리를 해 나갑에 있어 국민들 수에서 널리 쓰 이는 좋은 말율 적

국 발굴하어 신후차뮬 가려 생管어부터 접진적으로 고 쳐 나간다.

4 한자어 내지 외래어는 가능한 한 유사한 고 유어로 바꾸어 차용하도록

한다.

春 갈은 춧의 단어로서 고유어꽈 한자어가 있을 겅우에는 뵐 수있는대로

고유어뮬 쓴다.

그 리고 납북안 간의 어{]정리 원칙의 제시 여부로 인하여 다소의 차이률

보이고 있으나 남북한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옹은 다음과 t다.

T 은어, 비어, 속어, 방언 등도 어허정리의 대상으로 하여 고 쳐나간다

像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 말믈 만들어 나간다.

魯 統辭面에서 權오上의 非文的 요소는 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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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먼에 남북한의 언어정첵에서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표준어와 문화어

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일상어는 방언과 표준어로 나

저 있다. 방얻은 자연적으로 취략을 형성한 지방민들이 장구한 전몽 속에

서 전수되어져 온 그 들 흑유의 사회적, 환경적 조 건에 의하여 자언스텁게

만들어 진 언어이다. 따라서 방언은 自然語이며 園有語라고 할 수 있으며,

동힝언끼리는 곧잘 방언으로 이야기 하게 된다. 그 리고 표준어는 공용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옹되는 人爲的言語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엄격하게 먈

하먼 표준어도 서울 지방의 뱅언으로서 자언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

어에 속한다.40 따라서 표준말을 사옹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기 언어는 표준

어의 규범에 따르지만 발음상의 일치는 불가능한 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안 시갹에서 본다연 표준어와 문파어의 차이는 단순하게 방언적 차이

에 局眼될 수도 있으며, 이 겅우 납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그렇게 심갹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김일성의 교 시에서 제시되고 있둣이 문화

어의 사용이 사회주의 설과 혁멍을 위해서라고 할 경우에는 언어 이질화

현상의 문제는 심갹해 지게 된다. 바꾸어 먈하먼 문화어 사옹을 위해서 고

유어 중심으로 다듬어 나간 언어에서 오는 언어의 차이보다 사회주의 건설

과 헉멍을 위해서 새룝게 만들어친 언어들에 언어의 차이가 심갹한 문제로

제기 되어지게 왼다.

40) 李相뾰,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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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냠한의 언어언동 실테

언어번동과 관련횐 납한의 언어관은 앞에서 언급왼 첫처럼 자선스러운 변

화롤 추구하며, 언어정색도 정부 주도보다는 학계와 사회 단체 중심으로 이

루어 지고 있는 윽징율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닌대와 eo넌대의 사

전을 비교해 보먼 큰 변화가 없음율 알 수 있다.
'

가'부분에 해당하는 어fl욜 살펴보먼, 1974 에 발간省 암주동 감수의
'

국어대사전.(1에는 대학 1350 어개의 어fl들이 수작되어 있으며, 1001년에

발간省 교 학사의 
'

새국어사전.(Z에는 대락 1780어개의 어허둘이 수륙되어 있

다.

국 남한에서는 20 넌 사이에 400여개에 가까운 어뀌의 번동이 있었음율

알 수 있다. 이러한 번동에는 70닌대의 사전에는 수륙되어 있었으나, so년

대의 사전에는 수작되어 있지 않은 어후 주 생활에서 코 게 찰용되지 않거나

소멀왼 어 들이 60어개에 달하고 있으며, 70년대의 사전에는 수 되어 있

지 않았으나 90닌대의 사천에는 수륵되어 있는 어휘1 죽 새롭개 나티-난 신조

어듈은 3SO어개에 달하고 있다.

70닌대와 eo넌대의 사전에 수곡괸 어허중 so% 이상은 번과되지 않은 언어

로서 다음과 갑은 성격율 지니고 있다.

섯째, 고유어의 대부분은 거의 번화가 없다. 이러한 예로서 다음과 갈은

언어듈이 있다.

41) 앙주동 캄수, 
'

획신국어대사전. (서울2 진영骨판사. IS74).

42) 교 학사 펀, 
' 

새극어사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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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쬔 언어로서 70닌대의 언어중 so닌대의 사전에 수욕되지 않고 있는

언어는 다윰괵 강은 성걱을 지니고 있다.

첫깃, 대부분이 합자어중 멍사에 속하눈 어워들로서 다흗과 갈은 언어의

사례들이 있다.

가가(페a), 가감소것법(加臧消去法), 가감%관f加滅役官), 가경전f加耕

田), 가%대부(a德大솟), 가례색(i禮色), 가률(加律), 가밀릴(加密

列), 가산납(%LU亂), 가상지샹()rn上之上), 가성조달(舊性 達), 가승

(家1, 가요(哥窟), 가언적멍헝(假言的命산), 가업포(舊葉包), 가차하

(加差7), 가호헉(boa)]), 가팍(街뿌11), 가허(家講) 등

둘째, 한자어률 순화시린 용어로서 70 년대에는 팔용되었으나 90 년대에는

활옹되지 못하고 소멸묀 어허이다. 이러한 어tI는 냠안의 언어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

에 널리 딱산되지 뭇앴기 때문으로 깐주할 수 있율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음과 팡다.

한자어 비고순화시린 옹어

y%필 그릴진,.가리{l 어겨시 90년대 미할용
司0hI 

' ' T ' '

매김41!. 가리밈 어뻔씨
어찌시

l l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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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유어가 생팔어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멀되어간 경우이다. 이러

한 언어로 다음과 갈은 예를 들 수 있다.

가리적, 가마샬나무. 가시집, 가시할미, 가시할아비, 가살부리다, 가삼

겨살, 가자미지지미, 가자산쩍, 가자적, 가장줄. 가재다, 가죽부대, 가
지누름적, 가지전 등

넷째, 고유어가 새롭게 번화되었거나 외래어가 사회 전반에서 管용되지

뭇하고 소멀되어간 겅우이다. 이러한 언어로 고유어에 속하는 
i

가랑무우w가

' 

가랑무'로 번화되어 팔용되고 있으며, 외래어로서 
4

가스방끄(Gosbank)T,

'

가스쁠란(Gosplan)' 등과 갈은 러시아어와 
t 

가스플(Gospel)t과 걀은 종2

적 언어는 활옹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멍사는 소멀되거나 일부 지역과 일부인들에게 사옹이 국한되어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앞의 언어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사와 부사, 형옹사 등은 거의 번화가 없이 왈옹되고 있다. 동사의

겅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어허로는 
'

가져다가T의 앳말인 
'

가재다1가 있다.

70넌대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허로서 90넌대의 사전에 수록되어

번화된 언어의 명태적 성격을 보여주는 언어는 다음과 갈다.

첫째, 팔의 번화에 따라 한자어를 기본어로 이응하여 새롭게 파생왼 언

어들로서 대부분의 언어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언어의 사례는 다윰과

갈다.

l·]본團 
團

j島,
;

軻刺 判씨 
.

軻喉 ·쁘 
. i

霜섭崩· 陶誠3날割·相기l 
l

]泗·罷陶4無2y測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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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so 닌대의 파생어는 70닌대의 파생어룔 그 대로 왈

용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번화상을 반영하어 새륩게 만듈어진 꽈섕어뮬이

다수 있음율 알 수 있다. 죽 
'

가걱'의 겅우 70닌대의 파섕어가 90년대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

가걱겅기', 
' 

가걱정칙', 
'

가걱지수', 
'

가걱차익', 
' 

가걱

표' 등 5개의 어t-]가 생성되었으며, 
'

가계'의 겅우 90년대에는 '

가계보험',

*

가계수표', 
'

가계비v 등의 어후1가 파생되었다. 그 리고 
'

가중 의 경우 70 년

대에는 관런왼 꽈생어가 없었으나 00 년대에는 가중갑경, 가중산슬평균, 가
習

중처벌, 가중치. 가중평균, 가중엉 둥과 갈은 천문용어가 파싱되기도 하었

다.

둘째,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여 새릅게 파생毛 언어듈도 다수 있다. 이러

한 언어의 사례는 다음과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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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

표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70 넌대 고유어에서 꽈생푄 언어의 대부분은 소 멸

되지 않고 90넌대의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얄 수있다. 이는 고 유어는

민족의 생팔을 반영하고 있으며, so 넌대에는 생활이 다양화묑에 따라 더욱

많은 언어가 파생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영용사, 부사, 동사 등의 파생어에 의해서 번화룔 보이는 언어이

다. 이러한 언어의 사레는 다음과 갈다.

-

團 團 鬪 團

- i

Fl 씨 ‥ 申 l · j 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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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넌대의 파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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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째, 외래어의 수용과 생骨 양식의 번화에 따하 파생묀 언어가 있다. 이

러管 언어의 사례는 다융과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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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외래어를 기븐어로 하여 파생된 언어는 과학문명

의 발달로 인하여 생솰 앙상이 번해가는 모습율 반엉하고 있다.

다섯째, 교 홍, 홍신 웅의 발달로 국제사회화 되어 감에 따라 외래어가 생

활어로서 활용되어 나타나는 번과이다. 이러한 언어의 사레는 다음과 갈다.



70 넌대와 90 넌대 공롱 외래어

가드(g(lard), 가드너(gardener>
가든(garden), 가든골프(garden

o lf), 가라즈( ara 夢 ) , 가르손
(garconne), 가르송(garcon)
가보트(gavotte), 가마(capa)
가스(gas), 가이던스(gIlidance)
가이드(guide), 가이아(Gala)
가몰릭(Catholic), 가운(gown)
가제(gaze), 가트(GAIT), 가스
미터(gas me ter), 가스마스코
(gas mas k) , 가스맨틀(gas
man tle>, 가스탱크(gas tank)

가스터빈(gas turbine), 가스叫
이프(gas p i pe ), 가이드북
(gu ide book),가솔린(gas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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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년대 활옹 외래어

가드레일(guardrail), 가드펜스(guard
fence>, 가든及릭트(garden tractor)

가든마티(garden par ty),

가솔런 걸(gasolin g irl)

가솔린스탠드(gasolin s tand), 가솔린
틱코(Wsolin tank), 가스렘프(gas
lamp), 가스레인지(gas ran ge ) , 가스버
너(gas burner) 

, 가스스토브(gas s tove

가스카본(gas car bon) , 가스코크스(ga

가스트로카메라(gastrocamera), 가우스
(gauss>, 가이드로프(트uide ro pe ) , 가

gu ide m issile) 
, 가이사(Caesar)

l

2. 북안의 언어언동 실테

북한의 언어관은 인위적인 번화를 추구하며, 언어정첵은 노동당 주도하에

문화어운동, 딸다듬기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렇기 때문에 70

넌대와 90 넌대의 사전을 비교해 보면 큰 번화가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

다.

' 

가'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IS73 닌에 발간된 사회과학원 언어

약언구소의 
'

조선문화어사전.에는 대략 730여개의 어허들이 
· 수록되어 있으

며, lee2넌에 발간된 
'

조 선말대사전.에는 대락 2530 여개의 어후들이 수록되

어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는 70넌대의 사전과 eo닌대의 사전이 어t] 수륵에 있어서

2000 여개에 가까운 어 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 년대



244

의 사전이 북한에서 문와어률 제정한 이후 처을으로 만들어진 문화어 중심

의 사전이었오며. 90 닌대의 사전은 복안에서 管옹되고 있는 거의 모든 어씨

뮬을 포합하고 있는 사전이라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얕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듈 사전의 비교는 북한의 언어번동 실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똴

용하고 있는 한자어 르 셍활화된 한자어가 무엇인가룔 알 수 있게 해 준다.

북한의 90 넌대 사전에서는 70닌대의 사선에 수륙원 어허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고 있으며, 단지 다윰과 갑은 10여개 낱쟬한 어{1만이 제외되어 있을

뿐이다.

1구
l

IQ-
l·

옹

분

사

사

사

어
團 團 團 團

가는피리, 가룸소리표 가습먁, 가숨먁엄, 가슘샘
가시미른, 가치1미구이, 가까운갔, 가립판

- . -

野

로

團

은

로 

醫 - -

가당치않다, 가엾다
- - . .

暴 醫

辱

■ 團

隆

物 靜

츠

가리가리, 가었이

1

- -

m

·14M i
無 ■ 懸 勸

]gw,·l l

후1

표 에서 니4타나고 었는 어휘1뮬율 보먼, 대부분이 북한에서 管용도가 희뱍

하기 때문에 소얼되어간 언어들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형옹사인 
' 

가당치않

다'는 준먈인 
'

가당찮다'로 활용되고 있다.

70 닌대의 문톼어사천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어는 다윰과 갈다.

가격, 가결, 가공, 가구, 가k극, 가한, 가계, 가관, 가능, 가내수공업,
가당, 가동, 가첨잡서1, 가맹, 가번성, 가먼, 가무, 가부잠적; 가상,
가설, 가정, 가족 등 107개 어1Fl

이중에서 
'

가럼잡세'의 겅·우는 남한율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옹되어

지는 언어이다. 죽 가렴잡세롤 설멍하먼서 
'

오들 남조선 괴뢰도당은 해마다

늘어가는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어 남조선 인민들에게 수십종에 이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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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잡세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눈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남북안 언어실테 비교

가) 70넌다의 납북한 언어실태 ul교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언어를 
'

헉멍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 
1

로 간주하며

언어의 언위적인 번화를 추구한 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실적으로는 표준어와 문와어의 사용, 국어순화와 말다듬기운

동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냠북한의 사전에 공롱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어휘는 300 여개에 달한다. 이

는 1350여개의 어휘1가 수록되어 있는 납한의 사전에서는 20%에 불과하며,

730여개의 어 가 수록되어 있는 북한의 사전에서는 40%에 해당한다. 이와

갈이 남북한 언어에는 샹이한 이넘과 문화,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에도 불구

하고 일치되고 있는 언어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성걱은

다음과 갈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왔 고유어의 대부분은 일치하 있다. 흑

히 고유어로서 기본어의 억할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 이러한 범주해 속한다.

이러한 언어에는 다음과 갈다. .

17 외 유 
. l

['-島·取-和 掘키
l 

A]-j霜:霜:迦2[ 
餘,野냘칼· 

PM %c]-ll 
團 團 l



246

i구 분[ 2 유 l
I l l

i 아1않1/살詠/2節()虛·4冊兮5o쉬WiI..--.l-鬪--.-.. 
-

-

. - - , . . l

l A旬頓:賴6-親·4:l- 
L,節· 測%J]이i

團 .

l .

북안에서도 106S넌 김일성이 문화어에 대하여 언급하기 이전에는 표준어

를 사옹해 옷기 때문에 표 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b브한 긴에는 고유어에서

는 일치하는 언어가 많이 있음율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들 고유어를 기본어

로 하먼서 생활어로서 새읍게 만들어진 꽈셍묜 언어중에서도 남북한 간에

일치하는 언어가 있다. 이러안 언어는 다움과 같다.

가늉 - 가늠쇠
가락 - 가락로리, 가락옷
가로 - 가로글씨, 가로管이, 가로세로, 가로장, 가로줄, 가로쓰기
가루 - 가루분, 가루좀, 가루악
가름 - 가룐장
가리 - 가리실
가래 - 가래군, 가래바닥, 가래밥, 가래장부, 가래줄, 가래질
가슘 - 가슴지느러미, 가슴봉. 가숨않이
가시 - 가시나무, 가시딤불, 가시링이, 가시曾. 가시설, 가시언, 가시

언吾, 가시언밥
가죽 - 가죽나무, 가죽신
가지 - 가지외, 가지씹
가제 - 가제걸뭄
가율 - 가을갈이, 가읗걷이, 가을날, 가을달, 가을바람, 가울밤, 가을

벌, 가물보리, 가울봄. 가울비, 가뮬철, 가율일,
가위 - 가위다리, 가위밥, 가위실, 가위骨, 가위롭.
가늘다 - 가느다等다, 가느스룸하다. 

'

가닥 - 가닥가닥.
가튜 - 가드가득, 가투하다.
가리다 - 가리개, 가리우다.
가만 - 가만가만, 가만平다, 가만하다, 가 있다.
가할다 - 가무댕댕하다, 가무스뢍히-다, 가무잡잡하다, 가무족족하다,

가부칙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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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째, 갹종 방언과 관련하여 냠북한에서 갹갹 선정된 표준어와 문화어중

일치되는 언어가 있다. 남북한의 방언사전과 극어사 을 중심으로 이들 언

어를 분석해 보전, 이들 언어의 성걱은 다뮴과 같이 구분헤 볼 수 있다.

1) 방언에 대응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로 동시에 선정省 언어

납한에서 파약왼 지양할
방언47

서 파약묀 지양할

가껌, 가끔, 갹骨, 간혹, 어찌다가
이따가믄, 이따骨, 이따그믐, 이따급
식, 이땅가다가, 종종, 호깐, 혹가다
혹가다가, 혹시, 혹깐, 혹씨, 까끔

하다 가득찻다, 갓측찻다, 갓뜩챈다, 까득
하다, 까득허다, 꺅찻다, 깟득하다
깟뚝하다, 괵-찻다, 담뿍삿다, 하나찻
다, 항걔삿다, 항거서기다, 항거찻다

가뺙하다, 개득히-다,
자득하다, 꼴똑하다.

삶, 가래삽, 가래지움, 불가래, 불까
래, 사까레, 사까래, 사까리, 샥가래
샥까래, 샥까리, 샬보, 샬피, 살짝,
살포, 삽, 샵가래, 샵까래, 샵까리
삿까래, 새까래, 새까레, 서까레, 석

가래, 섹가래, 소금포, 수건포. 수검
포, 수곰포. 수군포, 수굽포, 수긍포

수숨포, 죽기-래, 까래, 삭가래

갈레죽, 강차이, 강차위

르친다, 가르킨다, 갈차준다, 걀샌
다, 걀첸다, 걀체, 걀춘다, 걀친다
켄다, 갈컨다, 김준다, 길산다, 갤
다, 캘란다, 거얼차준다, 길차준다
추다, 결친다, 급차준다, 커얼차준

가라치다, 가르키다, 가
리치다, 가리키다, 걀추
다,걀치다, 보에주다,가
르 케주다, 갈처주다, 갈
캐주다, 길처주다, 길처
주다, 갈치야주다, 얄카
주다, 얄키와주다, 얄캐
주다,얄과주다,알쾌주다

1가
1는
1갈
1친
1젤
'

표준어
문화어

가끔
(부)

l북한
l언0d"

l

및

l가 ,
"'

l-래
명)

가르치다
(동)

43) 樣鶴根, 
'

韓園方言辭典. (서율2 明文堂, lOS7)

44) 김뻥제, 
'

방언사전. (펌앙0 과하백과사전骨판사, 19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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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나고 있뮷이 표준어는 지방에서 사.응하고 或는 다양한 방언듈

의 사용으로부티 야기되는 인어의 혼란율 방지하기 위하어 신청되어 일제하

에서부터 E+되어저 致다. 리 복한의 문톼어는 v--M-한간의 6봉성과

관련하어 표준어 사용율 배제하먼서 펑양 중심의 언어로서 북한에서 새롭게

쩡한 언어이다. 따라서 업걱하게 보먼 이 언어는 달라야 하지만 문화어

도 이디까지나 표준어.흥 바턍으로 하먼서 변라률 시도한 것이기 때뮨에 일

치되고 있는 어휘들이 표에서꽈 강이 나타나게 틴다. 그 리고 도표 에서 제시

毛 언어 이외에 납북안 사전에 수륙卷 언어중 방언을 전제로 표준어와 문화

어에서 일치되고 있는 어 듈은 다융과 갈은 인어들이 있다.

가깝다, 가럽다, 가루, 가리다(여얠 중에시 골라네다), 가리마, 가마

(가마솔), 가마니, 가법다, 가쁘다, 가슴, 가시(식뭏의 바늘처텀' 뾰족

하게 돋아난부분), 가위(종이 등을 베는 기구>, 가지(나무의 줄기에서

갈러 나간 줄기), 가지(가지과에 딸린 임닌셍의 풀), 가죽, 가지런하다
m

7*

2) i l'한에서는 방언율 선제로 한 표준어가 선정되었으며,북한에서는 방

인이 없는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인어와 관런묀 방언으로 다윰과 잡은 예를 들 수 있다.

固目
I-- - - - .

가늘다

tI t-
d 압1

w 習 5 라

도 로 團 野霧

團

wm

福誠勝或荊<聞 荊
k - - - . - . . . - -- -- ---- ---

旱 領 罰(

l 비 2 l
T-------4

夢'""…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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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표 즌

가늠

w w

고l ·l어 언

는

표에서 나타니-고 있듯이 
'

가냘프다', 
'

가늘다w. 
'

가늠f 등 냠북한의 사전

에 공히 수록되고 있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전제로 한 표준어와 문

화어라는 ty 예서

� 

보면 이들 어 의 1상언 lg-한 지억에서만 사용되고 있

는 차이가 있各.울 알 수 있다. 그 러나 납북한 사 에 -牙히 수록되어 있으며

'

가늘다'의 파셍어라고도 할 수 있는 
'

가느스름하다'는 전북 무주 지방에서

많이 사옹되고 있는 방언으로 밝허셨다.(Q

이러안 범주에 속하는 어}-]는 이들 외에 
'

가%트다', 
'

가리5, 
'

가리맛',

'

가리키다', 가마(정수리의 머리털이 소 용돌이갈이 생건 곳) ,

'

가물음',

'

가시다', 
' 

가시랭이', 
'

가엾다', 
' 

가2it리 
'

,

' 

가%', 
' 

가위(추석) 
'

,

'

가재'

등이 있다.

3) 북한에서는 방언올 전제로 한 문화어로 선정되었오며, 남한에서는

방언이 엾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외- 관런틴 방언으로는 다各과 갈은 예를 들 수 있다.

기-따가나, 가따나 가뜩으나, 개따나, 까타나

까라않다, 꺌않다

r 
' ' 胃 

團

r 
團 習 醫 * 罷 ' w 習 鬪 關 唱 ' 習 罷 ' 罷 金醫 w 唱 ' w 隱 管 w 野 醫 ' 野 

r 
'

I

l ·-] j i · l
가뜩0]나

가라앉다

. 1냠한-l방언었는

l고유어로
j

는

45) 複鶴根, 앞의 시 1).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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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 
圍

國

l

1문 화 어1 빙- 언 l
l 國 闢 1 

. . . 鬪

關 團

;·f·4무위·]M삐7우, ·]살기, ·f刺무7, ·1살·l·17뀌

l 비 고 i
1

i인%' l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 

가뜩이나', 
'

가라압다', 
'

가랑무우', 
'

가랑잎',

'

가시집' 등은 남-M-한의 사전에 수작되어 있는 어허중 일치뵌 어허에 속하

지만 방언뮬 전제로 한 표준어와 문촤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걱에서 다소

의 차이가 나고 있읍을 얗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표에서

제시된 이외에 
'

가라지t, 
' 

가래(가래나무의 얼매)', 
' 

가래홋w. 
' 

가렁w,

'

가로i, 
'

가로세로', 
'

가운데손가락', 
'

가쟝', 
'

가장귀', 
'

가팔먁' 등이 있

다.

4) 기타 어yl

방언율 전제로 안 표준어꽈 문파어로서 납북한 사전에 공히 수육되어 있

으 나, 선정된 언어와 방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다소의 차이

를 보이는 언어가 있다. 즉 
'

가래침'의 경우 남한에서는 승북의 청주, 괴산

지방, 전남의 해납 지방, 강원의 도 계1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분류하

고 표준어로서 
' 

가래'룰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복한에서는 
'

가래침w융 문

화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되는 방언오로서 펑북의 태천, 엄주, 운

천, 兮천, 신의주, 샥주 지방의 
'

가라骨', 전남의 염임4, 해g, 강진, 상웅

46) 槪鶴根, 앞의 사전,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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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

가래骨', 제주의 
'

게骨1과 
'

게침1 등을 제시하고 있는 차이가 있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

가자미'의 겅우 남한에서는 이를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되는 방언으로서 
'

가재미'. 
' 

가제미', 
'

가지미T, 
'

까깨미t,

'

까자미', 
'

까재미', 
'

까재비', 
'

까제미'. 
'

까제비', 
'

까지매기1, 
'

까지매

이', 
'

까지미', 
'

납새미', 
'

도 다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는 
'

가재미'를 문화어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되는 방언으로서 
'

가자

미', 
'

가제미', 
'

간재미', 
'

까재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걸극 냠한에서는

'

가재미'를 방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북안에서는 
'

가자미'를 방언으로 분

류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치얄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렷동암 사용해 온 한자

어가 일치하는 겅우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갈은 예룔 듈 수가 있다.

i‥ 외 v v 고]- S 9 ·]- H l
멍 사

r-- 神 - - -- 國 - 점

1동 ·l-

엉옹사

가걱(價格), 가결(可決), 가계(家系), 가공(加조), 가관(可觀)
가구(家뷰), 가그(歌劇), 가급(家禽), 가능(可飽), 가담(加擔)
가동(魏動), 가두(街頭), 가량(假量) 외 53개 어취

加算하다, 假設하다. 假飾하다. )j[1熱하다, ]][1算하다, 加入하다
假裝하다, m-層하다, 假鐵하다. 樂設하다 외 4개 어

페飽하다, 패當하다, 假量없다, 패笑륩다 외 2개 어후

(可觀)l
담(加擔)i

. 涉 物 ]
胸入하다 1
凶 l

i
i ·]-if詩,t·- l

표에서 나타나는 어쩌듕은 한자어ff]율 인석하고 있으나, 오만 기간동안의

활용으로 이미 생활화되어 있거나 대치할 한 고 유한 우리 먈이 없기 때문

에 사용하고 있는 먈임을 얄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국어순叫운동이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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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말다듕기운동에도 볼구하고 님4복한 간에 일지하고 있는 언어듈에 속하

게 e다.

이러한 한자어를 기본어로 하면서 파생쟨 언어중에 납북한간에 일치하는

언어도 있다. 이는 다음과 曾다.

가공(l][1뜨) - 가공품

가능 ·- 가눙성

가동(可動) -k 가동성

가번 - 가번자본, 가번57기

가상 -k 가상적

가박 - 가A기, 가4p도, 가슈운동

가정 - 가성교사, 가성교육, 가정부인

가족 -k 가족적

가요 - 가요곡

가치 - 가치적됴, 가치형태, 가치법칙

%r째�, 남한의 국어순파꽈 복한의 망다骨기 원칙에 따라 어려문 한자어-趾

고-7한 A 리 말로 고 치 사옹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어씨의 에는 다음과 갑

다.

난청
.

(難聽) -h 가는귀먹다

세봔(細管) - 가는관

세마포(細廟[布) - 가는베

횡서(橫홈) - 가로귤지

먈악(末蘭) - 가루약

가교(假橋, 禁橋) - 임시다리, 다리놓기

가근(假根) - 가짜밖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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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 먈로 고 쳐 나가는 겅

우에는 대개의 겅우 한자어의 의미를 이용하여 얄기 쉬운 우리 말로 고 쳐

사용하기 때문에 담북한 간에 언어의 일치성을 유지하SA 있음을 얄 수 있

다.

다싯째, 생管어로서 활용되고 있는 외래어가 일치히-는 겅우이다. 남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를 중심

으로 하는 동구문화를 수옹하먼서 발전해 致기 때문에 생팔어로서 팔용하고

있는 외래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러나 이러한 전체제적 구도에도 불

구하고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필언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는

생팔어로서 팔용하는 외래어가 잎치하는 겅우가 있을 수 있으며, 륵히 이러

한 외래어는 대치할 만한 고우어가 었는 겅우에는 생왈어로서 정착되어 지

게 된다.

답북한 간에 일치하는 외래어로는 
'

가솔린(gasolin) 
'

,

' 

가스(gas)'가 있

으 머, 이-趾 기본어모 하먼서 꽈생뢴 언어중 일치되는 어+]는 다윰과 감다.

가쇼 - 가스등, 2
'

l-스탄, 가스계량기, 가스난로, 가스중독

이처럼 남북한 에는 단절과 이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하고

있는 인이-趾이 다수 있- 으Y 인하어 인A-직 - A-tI성율 뮤지시커 주고 있디·.

반전에 납북한 간에는 언어의 이질화.趾 느낄 만믐 차이-S- 보 이는 언어들도

다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다음과 갈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본어는 갈으나, 이를 토대로 파생된 언어가 샹이한 경우이다. 이

러한 언어는 남북안간의 이넘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되는 겅우도 있

으 며, 해·u- 이후 수용省 상이한 문촤와 반절모 인하어 셍성되는 겅우도 있

다. 이와 갈은 어휘는 다음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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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안에서의 파성어

가루자반, 가루집

북한에서의 파생어

가루눈,가루답배,가루먹이,가
루먹이,가루모이 외 14 개 어

가르치십, 가르침

가름대,가各막,가름목
가름소리표, 가름재

가름선

가맹단체

가먼구, 기-먼章]

가맹국, 기-맹자

i가무극, 가무단
l-- -

1가언성, 가번저앙
l

1가 무대

가번저항기

가설극장

가스한昔계, 가스관, 가스
관, 가스탱코, 가스맨듈,

息브, 가스엔진

가습걸이, 가습검은도요, 가
숨등, 가숨속, 가슝패기

가슴노리,가슴둘레.가숩먁,가
슴먁엄,가슴발이 외 7개 어허

가시먼-7관, 가시-K 빔, 가시
섶, 가시세다, 가시설사

가시고기,가시·눈,가시M·臧-질
가시덤불발 외 e 개 어씨

가정공업, 가정교훈, 가정국
가정난, 가정먼, 가정소설
가정징의, 가정지학

가죽거부기,가죽구平,가측장갑
가%-채,가죽끈,가죽띠, 가죽옷

가9가방, 가죽부대

가족법,가족사진,가족식당가족검제, 가족석, 가족수당
가족젱의, 가족제도 의

가지누름적, 가지전

1가름 l
i l
1가맹 1
[---]-

1뾰 l

團

l·l-rId3, ·]%·]g i
-. -

w

-- - . - . w--.---命.-腸--舞---拳-拳-]

L金 1
i가무극, 가무단 i

PLs,·h‥,·[‥V시
i

1가슴 
' 

i
[... . . . w 野 1

i'l"l i

먁,가 l
ell 어허 i

--- l
. g-질 i

l-l l
"

l가무
l, . - . - . .

1엇
i가 (假 )

l.,.,kL

가정
가정

f정 와i
웅骨 l

i
]g죽

13

가

l(채念
가

1가류)

가르친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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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안에서의 파생어 북한에서의 파셍어

가지다骨기,갔지
가지솎음,가지수

지骨기,가저번호
, 가지자룡,가

지접,가지骨,가지脅기,가지뽕

가치갑정, 가치관게, 가치비
판, 가지자채 외 5개 어휘

가율감자,가율고추잡자리,가율

底圍諾夢

지V i -s-(j
- - - -t---

.

陣
. . J
리,가율 l

伊ll

l Al

'l-지(

가A

l가을장마

l
가율

표에서 나타나2 있둣이 hI-M-한 언어가 기뵨어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으

나, 꽈싱어에서는 다소의 차이볼 보이고 있음울 알 수 XI[다. 이러한 파생어

는 앞에서 언급되었윳이 
'

가공(뿌空), 가는, 가늡, 가동(魏動), 가김-, 가

로, 가루, 가용, 가번, 가슴, 가시, 가정, 가측, 가족, 가치, 가율11 응율

기뵨어로 하는 파생어에서는 남북한 에 일치하는 허-趾도 있으나, 나머

]는 서로 상이한 웅어骨이다. 그 리고 이읕 파싱어는 
'

가는, 가루, 가정,

가족' 등의 파싱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생활문화잘 반영하고 있으며, 파생

어듈은 북한에서 더목 많이 만듈어지고 있음율 알 수 있다.

표에서 볼 때 파생어는 그 게 4가지 엉태로 분2해 뷸 수 있다. t 고유어

의 걸합에 의해서 만을어진 어후이다. 이러한 어 에는 표에서 나타나고 있

둣이 
'

가늠교예', 
'

가늉힘', 
'

가는눈', 
'

가는모래T, 
'

가락집t, 
'

가다리글w

등과 밥은 어1-1가 있다. 2 셍활어로서 널리 사용되어져 온 한자어의 걸입4

에 의헤서 만을어진 어허이다. 이러한 어허에는 
'

가동骨', 
'

가동설비t, 
'

가

맹국', 
'

가무국' 둥과 갈은 어후들이 있다. 이와 갈은 어허에 의한 파생어

가 납북한 간의 상이한 문화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떼문에 다소 김소한 언어

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 랫동안 생管와뵌 한자어들의 길합에 의해서 만을

어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3 고유어와 한

자어의 겉합에 의해 만듈·어진 어5-]이다. 이러한 어5-1에는 
'

가는기게T,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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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 
'

가정샬림 
'

등과 란은 어+-]가 있다. <f 외래어와 한자어 또는 외래

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외래어의 걸합에 의해 만들어진 어어가 있다. 이러

한 어5·1에는 
'

가스내', 
'

가스기관1, 
'

가소마스크w 등과 갑은 어휘1가 있다.

둘째, 어휘가 샹이하며, 언어의 개넘도 차이가 나지만 성걱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바꾸어말하면 異音同義語的인 성걱을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로 다음과 갈은 예를 들 수 있다.

d-,

:

l

납 안

후1

- 

급
금

w

w 

- - - -

醫 

- -

w 근

옷

르

된

고 

野

의 D I

근무시간의 기준을 초과하
거나, 야간 쟉업, 휴일 근
무를 한데 대하여,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더 불여 지
骨하어야 하는 T]급

임시& 꾸민 극징

,

]

의 미 l
- - -l

흑수한 且동泉건에서 일정한1
근속로동넌한을 가진 일군들
에게 제정뒨 기준에 따라 우1
대 조 으로 기본로입밖에 l
더 주는 로 입 l

.

- - - - - -
.

.

-- -. 

-

- .

-

-

- l

공언육 하기 %1하여 g시且 l
간단*l 꾸며-i-은 무대

閣

l
i

- - - -- - - -- . -
春

-

甲辱. J

-- -

- - - - - - --- - - - - -
- - - t

訪 稽밟有ll

1흑수한 ,

i근속로등
l에게 제>

1대 조W'

Ir--l 주는
l . - - - -

1공언육 rf

1간단히 C

團 團

비
급

설

셋째, 북한에서 공산주의 헉명이나 김일성우상화와 관련하여 셍성된 언어

가 있다. 이러한 언어리 에는 다윰과 갇다.

團

고 

團 團

미 고 團

어 취

가격의
일원화

鮮羲唱 고 h隆 q I 野

가내
쟉업반

의 미

사회주의국가가 모든 상품들에 대한 가격제정사업을 유일적
으로 흘어쥐고 인주주의중앙접권제원칙에서 가걱을 홍일적
으로 정하는 일

- 앙가곡.둘이 공장에시 인묘, 자재들율 집애 가지다가 가
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쟉업 . 가내쟉업반의 조 직은 국

가자骨을 절악하언서도 유효로럭을 동원하여 인민소비생산
을 발리 늘이며 부앙가족들을 로 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 양하며 근로자듈의 생활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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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멍의 위대한 수령 3]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헉명과
껀설에서 지침으로 되는 먈씀>율 정중히 높이여 이르는 말

가정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骨 뜬른히 세우고 가족듈의 머
리속에 님-아있는 h]l-은 사상 잔재룰 설저히 -51-리빼도튜 하

머 온 가족융 다 혀명적오로 일하머 얠우며 싣管하는 헉멍

적셍왈기흥윱 세우고 헉 과 건설율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

는 헉명가, 공산주의자를 만도는 것.

]-족주의 械띨사람듈끼리 당적원칙율 떠나서 옹지 묫안 관계를 맺고
서모 사고 듈민서 조 직의 리익보다 자기뮬의 리익율 앞세우
는 비조직적이머 비원칙적인 사상겅항이나 앵동. 가족주의
는 친척, 친우관계, 동항관계, 사제관계와 갈은 젖에 기초

해서 생기는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의 표언이다.

- - - - - - - ' 

-

- - '

團 團 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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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l

f·]rIlAl ·14且87신 WI 4 l
>* g리 뼈 地 l

[
L

核

의

가정
억멍화

넷째, 남북한의 사전에 수륙묀 언어중 일방에 의해서만 수록되어 있기 때

문에 차이륩 보이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강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남한의 사전에만 수륵되어 있는 언어

북한의 사전에는 수륵되어 있지 않고 남한의 사전에만 수우되어 있는 언

어骨은 앞에서 언급毛 파생어들율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자어에 속하는 어fl

들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다음과 갈다.

가가(假家), 가가대소(U페呵大笑), 가가리1(家家 g), 개가아수(加加阿

혀),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갹(昔劍), 가간사(家閏事), 가감지인더眼

墻之人), 가객(佳客), 가 (歌客), 가건물(假建物), 가걸(加結), 가겅
(他境>, 가겅전(加耕田), 가고(家故), 가고(可考), 가고전(可考쑈),
가고문적(可考文鑛), 가고문언(페착文獻), 가고처(可考얠) 꾀 620여

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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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언어중 한자어가 아닌 고%한 우리 먈은 다

음과 갈다.

가꾸로, 가꾸로뱍이다, 가귀, 가귀노各, 가귀대기, 가납사니, 가년소

럽다, 가다귀, 가다루다, 가려질, 가동거리다, 가두리, 가드락거리다

가뜩에, 가둔거리다, 가들막거리다, 가라치, 가략고동, 가랑이, 가려

잡다, 가로되, 가뢰, 가루다, 가리, 기-리사니, 가리산지리산, 가리새

김, 가리어지다, 가린스럽다, 가런주머니, 가마리, 가마무프름하다,

가먁쇠, 가말다, 가맛바가지, 기-맛바람, 기-매지다, 기-y그름하다, 가

무댕뎅하다, 가무뜨리다, 가무숙숙하다, 가새모춤, 가새주리, 가선,

가설량은 외 210여개 어휘 ·

(2) 북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어휘

냠한의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어7-]는 파생어들이 대부분이

며, 방언쩍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화어로서 생소한 어휘들이라고 얄 수 있

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갈다.

가내쟉업반, 가단주철, 가두배주, 가둑(·]s무, 가둑나무버섯, 가둑누에,

가드라들다, 가락지샥버, 가락지빱, 가럴처절하다, 가럼잡세, 가로뜨

개천, 가르량가르량, 가름재, 가리여-趾, 가사리, 가셔지다. 가슬가슬

하다, 가새바, 가쓴하다 외 420여걔 어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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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어El의 납복한 언어 실태 비교

90 대의 남북한 사전율 비교해 보맨 남북한 사전에 공뽕쩍으로 수륙되어

Z . 는 어흐1는 080 어개에 달한다. 길국 t760여개의 어fl가 수록되어 있는

납한의 사전에서는 55% 에 가까운 어오가 납북한이 공홍적으로 사응하고 있

는 언어에 속하며, 2830여개의 어허가 수록되어 있는 북한의 사전에시는

35%에 가까운 어취가 납-M-한이 공롱적오로 사용하는 언어에 해당합율 의미

한다.

이러한 비율은 남북한의 사전을 비교합에 있어서 어떠한 사전율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닻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럴게 중요한 의미펼·

갖지 않율 수도 있다. 그 러나 님)한 간의 샹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책, 그 리

고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에도 불구하고 냠북한 언어에서 일치하고4 있는 언

이의 성걱은 어느 사전율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하더라도 공홍적으로 적옹

필 수 있다. 납북합깐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의 성걱은 다음과 깁-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전부터 사용해 팠던 고F어의 대부분은 일치하고 있다. 흑

히 고유어로서 기본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듈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다. 이러한 언어의 예는 다윰과 담다.

구

멍

동

. - . - . w 

. - - - . - - - - m

보1 . ]
l - - - --

- 
- . l

사1가게, 가귀, 가납사니, 가들, 가다귀, 가동실, 가닥, 가대기 l
1가댁질,가두리, 가타, 가하지, 가랑이, 가래, 가로, 가되, 가 l
1루, 가르침, 가룸,가리마, 가리맛, 가리비 외 210여개 어후1 i
l

. - . - - - -l

사1가까.1하 , 가平 , 가平 , 가7 , 가 , 가 骨 l
1가CI-루다· 가兮 다· 가무 · 둥 다 so 개 5-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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驅 習 團 1

납북한의 국어·e화타 말다骨기는 고유한 우리 말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우리 먈을 기본어로 하먼서 생왈샹의 필

요 성에 따라 꽈생毛 언어에서도 답북한 간에는 일치된 언어가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에는 다음과 갈다.

가게 -* 가게재, 가)8방, 가게집
가늘다 - 가는눈, 가는대나물, 가는모래, 가는베, 가는장대, 가는체, 가

느 다랗다, 가느스롬하다
가늠 - 가늠쇠
가로 - 가로꿰지다, 가로놓다, 가로눕다, 가로다지, 가로닫이, 가로대,

가로안죽, 가1세로, 가로쓰기, 가로장, 가로骨, 가로지, 가로획
기-낍-다 - 가까이, 가까이하다
가끔 - · 가끔기-끊, 가금가다
가닥 - 가닥가닥
가둑 - 가-8-가득. 가득하다
가뜩 - 가뜩가뜩, 가뜩이, 가뜩이나, 가뚝하다
가락 - 가략가략이, 가략국수, 가략꼬치, 가락엇, 가략옷, 가략토리

가래(둥글고 길게 늘인 토막) - 가래뻑, 가래엇
가래(농기구) - 가래질, 가랫바닥, 가랫밥, 가렛장부, 가랫줄
가早 -· 가7눈, 가루14배, 가루모이, 가-(발이, 가平분, 가루骨이, 가平

비누, 기-Y사당, 가루약, 가루우-7, 가平자반, 가루骨, 가루즙,

가루접, 가루체

가름 - 가름대, 가름쟝

가리 - 가리구이, 가리조림, 가리찜
가만 - 가만가만, 가만두다, 가만사뿐, 가 있다, 가만하다

가맣다 - 가매지다. 가무대대하다. 가무댕뎅하다, 가무소릉하다, 가무잡

%r하다, 가-Y-족족하다, 가무식식히-다, 가무회회하다, 가뭇하다

가살 - · 가살쟁이, 가살지다, 가살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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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 가시고기, 가시나무, 가시덥-趾, 가시랭이, 가시목, 가시曾, 가시
성, 가시철, 가시 사

가윤데 -· 가운뎨치마, 가운데소리, 가운데손가탁, 가윤뎨줄
가위 - 가위다리, 가위다리양자, 가위다리차, 가위다리차다, 가위질, 가

'

위층
가을 - 가율갈이, 가을걷이, 가을냘, 가율누에, 가읗달, 가율바람, 가율

밤, 가율벌, 가을보리, 가율봄, 가뮬비, 가을있, 가율입, 가율장
마, 가을설

가재 - 가재걸各
가죽 - 가죽기-방, 가죽구두, 가죽숫돌, 가죽신, 기-죽옷, 가죽채
가지(줄기) - 가지가지, 가지갹색, 가지지기, 가지롭
가지(채소류) - 가지고비고사리, 가지찜, 가지회

둘째, 갹종 방언과 관런하여 납복한에서 갹각 선정묜 표준이와 문화어중

일치되는 언어가 있다. 납북한의 방언사진을 중심오로 이듈 언어뿔 분석해

보민, 이들 인어의 성격율 다음과 김-이 성더을 세분과시켜 볼 수 있다.

1) 방언에 대응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로 동시에 선정왼 언어

I

g{·-lt%ll
끄화어 l

J

, l-루 lr 
I

:명) i
l

琴 參 1
, ]gMc]- i
헝) l

룸 
. - - - .

淨野 

醫 金

辱 閉 - - . - - -

w 

.

1

l . J

l 남한에서 파약왼 지앙할 1 북한에서 꽈약뵌 지앙할1
l 빙-언 l 언어 l
L . . - . . . I

, 
. 團 1

l , , , , , 뤼 見, ·14률, 
, f -

, l
i갈리, 그루, 그르, 그 를,, 몽가리, 까i갈그, 갈기, 갈루. 갈리, l
1루. 까리 1까루 ]

. .

. 團 l .

갈리, 그루

루. 까리

가랍다, 가라바서, 가러버서, 가려일
가러키시, 가러우니, 가恨다, 가平비-
시, 가7뮈서, 가-計다, 가리우니, 가
립다, 가지管다, 간지랍다, 간지라와
시, 간지管바서, 간지러버서, 간지러
벙께, 간지러워서, 간지빕다, 간지럽
따, 간지럽버서, 간지러워서, 간지骨
룹다, 당구우니, 길굽다, 갈구워, 갈
7]서, 개랍다, 개업다, 개러버, 개러
버서, 개러워, 개러우니, 게텁다, 개
롭다, 개骨다, 견지법다, 거언지탑다
언지러버서, 전지러벙께, 전지러우니

가랍다, 가립다다, 가립다, 그 니럽
개모f다, 개업다,

덥다, 게삽다, 개骨다
개읍다, 개입다, 게骨다,
바랍다. 배런다, 배랍다,
배륩다

野野

w團

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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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및
문화어

. 團 野 隱 

團

남한에서 파약쬔 지양할
방언

團

건지러워, 건지러워서, 지텁다,
지텁따, 지러버서. 지러워서, F

텁다, 게롭다, 게려워, 게로부니, 7n'

로우니, 게로워. 게후叫시, 게骨다,

게骨따, 게릅다, 게骨바서, 게루바A
게르바서, 게르와서, 겔지랍다, 겐21
러워서, 겐지롭다, 그 텁다, 근거럽r'
근지랍다, 근지러바서, 근지러버서,
근지러워서, 근지럽다, 근지업다, T

지럽다, 께거러버서, 께거러벙께, 근

지법다, E지러비서, 곤지러부니, 군·

지텁따, 무럽다, - 7-러버서, Y려지Ak

무럽다, 무텁버서, 무려붜서, 솔바A
제거랍따

북한에서
언어

파약된

i

1軻i

l i , , 平 , , , l , l

l'" i 急['紅되[]:'%·뽀1 lL關命虛齒L學準園 
關 雌 . + 辱 禍 . . 

m w L 錮 . 羅 團 胃 醫

]

표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90 년대에도 냠북찹 간에는 방언들로 인하여 야기

묄 수 있는 의사소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와 문화어횰 각갹 선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이들 언어에서 일치하는 어 들이

다수 있음율 얄 수 있다. 표 에서 제시쬔 예 이외에도 다各과 갈은 언어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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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가끔, 가둑하다, 가래, 가리마, 가마, 가지, 가습, 가죽, 가

V:;[ 3:f씹'"""'"' 
' 利' ' "' ""

2) 납안에서는 방언융 전제로 한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북

찰에서는 방언이 였는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런된 방언으로는 다윰과 갈·t 예를 骨 수 있다.

1가리캅, 개발, 맛, 반지탁, 밴지레기, 빤지래기
L - - - --

罷 

. - . . -

. .

l映倫登俊·浩證5,'
갓, /테,.%티. 개..개에,A.갯%, 2-락가, 3티

, 내또랑가, 냇까

t旬車[[制泳,:l-肩
1한다· 추수한다· 타작한다

가율한 가실한다, 가울것다
거둔다, 미p대이한다, 바싱

1見 준 .-]p
[-均- 醉夢- L--‥-
「
‥

L
백 1申1y, .

방 언

가

비 고
르 野霧 w 陰

AC·l])L1는l
방언없는 고1
유어로 인식'

a v 
團

w mw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

가리맛', 
'

가', 
'

가을한다' 동은 남북한의 사전

에 공히 수흑되고 있는 어허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율 전제로 한 표준어꽈 문

화어라는 숙면에서 보면 이듈 어허의 방언은 냠한에서만 사옹되고 있는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fl는 이듈 외에 다음과

잘은 언어듈이 있다.

가선, 가시딥살, 가시랑이, 가오리, 가재, 가늄, 가읏, 가만히, 가난하
다, 가날프다, 가뉼다, 가일다, 가루다, 가르다, 가리키다. 가시다, 가
문대, 가리, 가마(정수리의 머리털이 소 용돌이강이 생긴 곳) , 가물윰,
가위(추석)

3) 북한에서는 방언-趾 전제로 한 문화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답한에서는 Hg-언이 였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늠 언어

이러한 언어와 관런된 방언으로는 다음과 갈은 예를 들 수 있다

265

문 화

가까스

가시아

가시어

o

로

d

머

H

지

니

방 언

가까수로

가샤버지, 가스애비, 가시아바이, 가시애비, l
가새비 l

가소마니, 가스에미, 가시어미-이, 가시어머이
가시어멍이, 가시오마니, 가시에미, 가새o]

비 고

남한에서는 빙
언있는 고 유어
로 인식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

가시아버지', 
' 

가시어머니 
'

등은 남안에서는 장

인, 장모에 대한 卑語로 규정하고 있으나, 엄걱한 의미에서는 丈)q, 丈母라

고 하는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이에 대해서 납한

에서는 방언이 없는 것오$ 파약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갈은 삥·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어로서 
'

가시

아버지w와 
a 

가시어머니w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로는 다음과 걀은 언어가 있다.

가래심, 가래旻, 가운데손가하, 가명, 가$, 가모세로, 가래(가래나-57

의 얼매), 가라지. 가장, 가장귀, 가팔먁

4) 기타 어判

납북한 공히 방언율 전제로 표준어와 문화어를 선정하여 찰용하고 있으

나, 납북한 간에는 방언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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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넌대의 납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되었둣이 
'

가래씽'과 
'

가래', 
'

가자

미'와 
'

가재미' 등 뿐 아니라 
'

가물음'과 
'

가骨', 
'

가랑이'叫 
'

가랭이'
a

등이 있다.

복한에서는 
'

가물다'와 관계되는 밀로서 
'

가물음'과 
'

가뭄'윱 동시에 사

옹하고 있으나, 냠한에서는 
'

가물음'율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

가믐'울 방언으모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면하어 납한의 일부 지역에

서 사옹하는 방언으모서 
'

가뻠', 
'

가Y', 
'

가무다w, 
'

가무럼', 
'

가무것따 ,

'

가무살', 
'

가무롱', 
'

가문지', 
'

가뭏', 
'

가믄', 
'

가뮬', 
' 

가骨', 
'

가뭄'

-言-이 있다.

그 리고 
'

가랑이'와 
'

가랭이'의 겅우는 
'

가재미t꽈 
' 

가자미t의 겅·Y-뫄 잡

이 남한에서는 
'

가랑이'-趾 표준어로 선정하어 활용하고 있으나, 복한에서는

'

가랭이'를 문파어로 신정하어 管용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남안에서는 
'

가망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

가라이T, 
' 

가랑구t, 
'

가랑테이 ,

'

가래', 
'

가래이', 
'

가랭태이', 
'

가리w, 
' 

가재이w, 
'

가지라이t, 가지내

이', 
' 

가지량w, 
'

가지래이', 
'

개게이', 
'

다라지t, 
'

까래이w 등율 제시하고

있다. 반먼에 북한에서는 
'

가램이w에 대한 방언으로서 
(

가다리T, 
t

가달 ,

' 

가링'구', 
'

가랑뎅이', 
' 

가량지 
'

,

' 

가랑이', 
'

가래이w, 
'

갈래%, 
(

갈래이1,
' 

갈맹이' 등.올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치할 만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랫동안 사용해 몬 한자

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윰과 장다.

w 

闢

- . - - -

. . .

l 분 1 v 叫 e 안 자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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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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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짯證習되[習)·,渥識4潛)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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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살림접의 연구에는 考-t學 즉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선

사시대 집자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이 연구는 시대별 건축사연구 항목에

서 언급 하였듯이 考古學者들의 발굴조사와 연구에서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한 民俗學분야와 같이 발굴조사 목적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중 하나였던 것이다. 다음 글

에서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기 우리나라 考-t學을 독점하였던 일제 어용학자듈이 우리

나라의 원시시대유적을 몇굣 되는대로 파헤치고 유물을 끄집어낸 일은 있으나 원

시집자리를 제대로 발굴하여 그 째임새를 밝혀놓은것은 없다. 그 들이 구석기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신석기시대집자리를 찾아낸것은 하나도 없으며 
'

석기시대'유적이

라 하면서 파헤친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한두개 있으나 그 에 대한 발굴보고조차도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 나라 유적을 파괴한채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

라 원시시대의 집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이야말로 해방후에

비로서 시작된 분야의 하나이다. , 節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과정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

선사시대 살림집

연구' 였던 것이다. 해방직후부터 발굴사업이 과학원 산하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

소' 의 주관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결과물은 1950년대말부터 나오

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연구내용을 생략하고 집자리와 관련된 연구논문, 논술, 저서, 보고서

등 목록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라젼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집), 과학원출관사 1956. 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궁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

집), 과학원출판사 1957. 12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강계시 공귀리 훤시유적 밭굴보고(유적발굴

보고 제s집). 과학원출판사 1959. 11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 5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접),

과학원출판사 1961. 11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

집), 과학원출판사 1964. 6

34)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 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1쪽 사회과학출판

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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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 넌대의 냠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되었듯이 
'

가래씸w과 
'

가래', 
'

가자

미w와 
'

가재미1 등 W 아니라 
'

가뭏음'과 
'

가뭄', 
'

가랑이'와 
'

가텡이'
4

등이 있다.

복힌에서는 
'

가을다t파 한계되는 로 서 
'

가물믐'과 
'

가뭄w뮬 동시에 사

옹하고 있으나, 냠한에서는 
'

가뭏움'을 표骨어로 신정하어 사용하고 있으

며, 
'

가뭅'율 방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꽈 관런하여 냠한의 일부 지억에

서 사용하는 방언으로서 
'

가멈', 
'

가7', 
'

가무다'. 
'

가무럼', 
'

가무곗따',

' 

가무살', 
'

가무릉', 
'

가문지', 
'

가믈', 
'

가믄', 
'

가骨', 
'

가骨', 
'

가뭄'

-言-이 있다.

그 리교 
'

기·링'이'파 
' 

가랭이'의 겅우는 
'

가재미'와 
'

가자미'의 겅-Y-叫 o

이 남한에서는 
'

가량이'-趾 표쥰어로 선정하며 管옹하고 앴으나, 복한에서는

' 

가랭이'뮬 문화어모 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차이를 뵤이고 있다. 0 1 경우

남한에서는 
' 

가망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

가라이', 
'

가랑구', 
'

가랑테이',

' 

가래', 
'

가래이', 
'

가랭태이', 
'

가리', 
'

가재이w, 
'

가지라이', 
'

가지내

이', 
' 

가지량', 
'

가지래이', 
'

개게이', 
'

다라지', 
'

까래이' 등율 제시하고

있다. 반먼에 북한에서는 
'

가랭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

가다리', 
'

가달',

' 

가랑구', 
'

가량t著이', 
' 

가랑지', 
'

가랑이 
'

,

'

가래이', 
'

省래', 
'

갈래이',

' 

갈탱이' 등.울 제시하고 있다.

샛째, 대치얄 만한 고유어가 없율 뿐만 아니라 오 랫동안 사옹해 온 한자

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다·윱과 갑다.

野 霧

로르w野 

野 1 조 醫

團 團 團 . 團 團 . . 團 . 團 . 團 . 團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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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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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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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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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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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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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납한에서는 방언이 엾는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

이러한 인어와 관런푄 방언으로는 다음과 갈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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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한에서는 방
언있는 고유어
로 인식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

가시아버지', 
'

가시어머니' 등은 냠한에서는 쟝

인, 쟝모에 대한 卑語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걱한 의미에서는 丈)L 丈母라

고 하는 한자어에 대안 고 유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이에 대해서 남한

에서는 방언이 었는 것으모 파약하고 있으니- 북한에서는 표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갈은 방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화어로서 
' 

가시

아버지'와 
'

가시어머니'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어후]로는 다음과 같은 언어가 있다.

가래심, 가래)-, 가운데손가악. 가렁 , 가로, 가모세로, 가래(가래니-.b>-

의 얼매), 가라지, 가장, 가쟝귀, 가팔먁

4) 기티- 어判

납북한 공히 방언율 전제로 표준어꽈 문화어를 션정하여 완용하고 있으

나, 냠북안 간에는 방언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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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년대의 납북한 언어비교에서 제시뫼었둣이 
'

가래씽r과 
'

가래', 
'

가자

미w와 
'

가재미 등 t만 아니라 
'

가물읕'과 
' 

가-秒', 
'

가랑이'와 
'

가텡이'
a

등이 있다.

복안에시는 
'

가물다a파 관계되는 말로서 
'

가믈음'과 
'

가骨'물 동시에 사

옹하고 있으나, 납한에서는 
'

가물各'·을 표준어로 선정하여 사옹하고 있으

며, 
'

가뭄w율 방언으모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일부 지역에

서 사옹하는 방언으로서 
'

가멍', 
'

가무T, 
'

가무다t, 
'

가무럽(, 
'

가무것따',

' 

가무살', 
'

가무름', 
'

가문지', 
'

가물', 
'

가믄', 
'

가骨', 
'

가骨', 
'

가骨'

등이 있다.

그 리고 
'

가링'이'와 
'

가랭이'의 겅우는 
'

가재미'와 
'

가자미'의 겅우꽈 ·M

이 답한에서는 
' 

가랑이'·룔 표준어로 선정하여 管옹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

가랭이'룔 뮨화어로 선정하여 팔옹하고 있는 차이롤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납한에서는 
' 

가망이'에 대합 방언으로서 
'

가라이8, 
'

가랑구', 
'

가랑테이',

'

가래', 
'

가래이 
'

,

'

가랭태이', 
' 

가리', 
'

가재이', 
'

가지라이', 
' 

가지내

이', 
'

가지랑', 
'

가지래이w, 
'

개게이', 
'

다라지', 
'

까래이' 등윱 제시하고

있다. 반먼에 북한에서는 
'

가량이'에 대한 방언으로서 
'

가다리', 
'

가달 ,

' 

가링'구', 
'

가兮[g이', 
'

가랑지', 
'

가랑이 
'

,

'

가레이', 
'

갔래', 
' 

갈래이',

'

걀맹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치할 한 고유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랫동안 사용해 온 함자

어이다. o ]러한 언어는 다윰과 갈다.

-

w 

腸

辭 鬪

- - - - - - 

절

1平 분 1 팔 화 e 한 자 l
l 

.

l 
- . . . - - - -

. 

-

. 

-

- 

-

-

--l

i 사 1가가t玄(家家3P), 가U()J[1減), 가 骨(假建物), 가 (價格) l
l i가걸(可決), 가계(家系, 家計), 가곡(歌曲) 외 510여개 어tI l
l 

. .

l 
. . . . .

. 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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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 사

영용사

부 사

셍 왈 화 된

加工하다,架空하다,假拂하다,魏動하다,加揮하다 외 20 여개 어{]

可能하다,可當하다,假호없다,페笑롭다,假借없다 외 10 여개 어허

가령(假令) 가부간(可否問), 가급적(可及的) 등

l
J

남북한은 국어순화와 말다骨기로 한자어를. 비롯안 외래어를 우리 말로 바

주어 사용해 나가고 있으나, 오 랫동안 한자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많은 한자어를 그 대로 사옹하고 있음을 얕 수 있

다. 그 러나 이러한 한자어는 접차 사옹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자어와 관련왼 어t-1에서는 
' 

지난날에 사옹51던 말', 
'

한문루

의 말t, 
' 

닭은 사회에서 사옹했 말', 
'

봉건사최에서 사용앴던 말', 
' 

전냘

에 사옹쌜턴 말T, 
' 

낡은 양식에서 사용했 말', 
'

봉건적 관%4에서 사용했

딘 얄w, 
'

착취사외에서 사용5&먼 말'등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자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에 대한 부정적얜 이미지롤 심어주고 있다. 남북한 사

전에 공骨쩍으로 수록되어 있는 언어중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한자어는 다

g과 갈다.

가가대소(呵11페大笑), 가가례(家家禮), 가갹(背秦]), 가간사(家閏事). 가

같(페塔), 가감지인(피墻스人), 가거(家居), 가거(街編), 가길이1[1結),

가게비(家 f費), 가고(家故), 가관(加冠), 가교(驚輔), 가구(쑤a). 가

국(家國), 가군(家君), 가귄(家券>, 가 (朝練). 가극(暇陳) 외 102개

어

그리고 냠한에서도 한자어들을 가능안 한 우리 말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

고 있다. 예를 들먼 다음과 갑은 언어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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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가계(家契) / 집문서

가각(街角) - 길모홍이

가고(페考) ·-k 상갹할만管

가람적(페及0&J) -k 필 수 있는대로471

표 에서 저1시쐰 한자어률 기본어로 하 서 마생묀 언어중 냠북한 간어] 일

치하고 있는 언어도 있다. 다음과 갑은 언어가 이에 속한다.

가tI- - 가장업, 가장부듀, 가V송제, 가김-저항기

가걱 - 가걱정색, 가격지수, 가걱표(價格表, 憤格票)

가게(家系) - 가계도(家系圖>

가계(家計) -b 가게부. 가계비

가공(/J[i도) - 가공우역, 가공비, 가공업

가공(架空) - 가공삭도, 가공선

가구(家具) - 가구장이, 가구재, 가구접

가급디m給) - ·-· 가骨유

가내 - 가네공업

가능 - · 가능성

가옥(家·督) -* 가독상속

가동(魏動) - 가동률

가동(페動) - 가동관절. 가동교, 가-盲-성, 가骨언

가두(街頭) - * 가두선천, 가두시위, 가두언설

가럼(昔劍0 - · 가험주구

가매(假理) - 가매장

가맹 - 가맹국, 가맹자

가먼 - 가먼국, 가먼무. 가면적

가번 - 가변성, 가번자뵨, 가언저항기, 가번뚝전기

가산(/j[i算) - 가산제

가상(假想) -h 가상쩍

47) 이러합 언어에 대해서는 다윰을 참조2 문교부, 
'

국어순叫자료,, 1063. ;

이은정 펀, 
'

국어)좌자료집. (서을2 국어문쏴사, l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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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架設) - · 가설로, 가설비

가성(昔性) - 가성소다, 가성얄카리. 가성카리

가성(假性) - · 가성%루프

가성(假聲) - · 가성대, 가성문

가소(패墮) -· 가소물, 가소성

가속 - . - 기-W-기, 가속도, 가속운동, 가속입자, 가속장치

가역(可逆> - 가억반응, 가역연회.

가언(可燃) - * 가연뭏, 가연성

가열 - 가얼기
21-%- - · y}-옥/

가요 -·-· 가요곡

가입 - · 가입전선, 가입전쏴

가장(假裝) - 가장무도회, 가쟝행럴, 가쟝행위

가쟝(家藏) 가쟝접물

가재(替여/) - 가재기물, 가재도구

가정(家庭) - · 가정교사, 가정교A , 가정방-문, 가정부인

생管, 가정지학

가정(家政) - 가정부

가족 - 가족적, 가족회의

가텍 - · 가택수색

가정샬립 가정

%/끼, 고유한 우리 먈이 엾는 외래어를 생왈어로서 납북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님-혁-한 간의 외래어는 남한에서는 엉어를 제2외국어로서 활용하고 있으

며,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 러나 국제어로서 엉어가 이넘과 체제의 샹이를 뛰어넘어 공롱적

오로 사옹되는 겅우가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다음과 갈다.

가보且(gavotte), 가빠(capa), 가솔린(gasolin), 가스(gas), 가운

(gown) , 가우스(g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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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 2 이러한 피래어롤 기F어Y 하먼서 마생뭔 인어중 남셕-안 간에 일

치하는 언어는 다兮과 장다.

가스 - 가스괌, 가스기관, 가스난로, 가스탬프, 가스로, 가스마스크,

가스버너, 가스분석, 가스언료, 가스유, 가스전구, 가소전지,

가스중목, 기.스단, 가스탱크, 가스터인, 가스압란계

주체의 인이이各을 전개하는 북한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을 사대주의적 방

상이라고 비판안다. 다라서 북한에서 외래어가 윽히 영어가 사용되고 있융

은 다소 모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북한에서는 외래어 사옹율 국제

교 류에서 세계 공홍적인 언어몰 그 대로 사옹하는 것이 유용하며 언억과 관

런하여 생기는 문제도 6 길하여 준다는 논리로 이률 정당화시커 나가고 있

다.m 이러한 측먼에서 남-M-한 깐에 시·용하고 있는 외래어에서도 일치e 언

어가 나타나게 왼다.

다섯째, 남안의 국어순와와 북한의 먈다믐기린칙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1-1운 우리 말로 ]( 쳐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이미 셍솰톼핀 한자어의 둣율 이용하어 우리 말로 재구성

한 겅우이다. 에률 듈면 
'

假橋;의 경우 안자어 
'

假7가 지니고 있는 
'

거짓,,

임시w라는 의미와 橋T가 지니고 있는 
'

다리w라는 의미를 이용하여 
'

임시다

리w라는 말읗 사옹하교 있다.

이와 갈이 고유한 우리 말로 고 겨서 사옹되고 있는 언어로 남복한 간에

일치하고 있는 언어는 다윰과 曾다.

난청(難1隱) - 가는커먹다

세관(細管) - * 가는관

세마포(細麻布) - 가는포

46) 뱍상훈 외, 앞의책, 68-弱쪽



횡서(橫畵) - 가로글씨

분말(粉末) - 가루

지고벙 - · 가저마-沙병

추겅(秋精) - 가을갈이

추수(秋收) - · 가을걷이

추잡(秋2鶯) - · 가울누에

룡위(胸圍) - 가슴둘레

가가(家家) - 집접

가공샥도(架工索道) - 공중샥도

가공선(架空線) - · 공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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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갈이 남북한 간에는 분탄이 더욱 고 착화되어간 90년대에도 남북한

간에는 일치된 언어가 많이 잔존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반먼에 남북한 간

에 차이를 보이는 언어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성걱은 다음

과 曾다.

첫째, 납북한 간에 기본어가 일치하고 있으나, 생활어로 찰용하는 파생어

가 남북한 간의 이넘과 체제,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정우이다. 이

와 갈은 파생어는 다움과 갈다.

냠한에서의 파생어 l 북한에서의 파생어
4- . .

1가감삼, 가감번, 가장念거번
l . .

1가 차, 가 차금. 가 공,

가공라 로, 가공선로, 가공지선가공배삼, 가공의치,
가공철도, 가공케이뷸

가공(架空

가공경화, 가공공, 가공공정

가계도, 가계포

ll

l

l가갑
l/

l·l-w-(rnY)i·l-
i 1수
l 

團

l

1가계(家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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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編 ' 點

1 
甲 

醫 罷 團 管 圍 團 

1

[ 뵨 ]q한 ·l·-] . l 북한 파 l
l l 

. .

.

.

-- 
. -L-·-----‥-- - - -i

It L 陸<·頭·調·'fl
ll-'編)l 1冀엿索1 · 節난1
[ l- 

- -. -·--

--- 

-t-I--- . - -- ]

F>브x J · , 그 그 L 國 J
1가내(家內)j가내 동, 가내균안 1가내수공업,가내작업반,가네딕 i
l 1가내사(事) 1가내로력,가내반,가내부업, 가 l
l l 1네편의봉사원 l
l l 

.

l
. . .

l

1가骨(加給)1가骨 骨, 가骨 1가骨丑, 가骨骨 l
l-. - l

- - - -
l 

. .

l

l·t l認:議·f·%]피 y察1倫·相· 
2rnll 

. .

l 
. . ]-- - . - . - . l

i------l------]--- - . . - --l

- 

더‥.,..,,·,..‥-‥-除望·虛l------.-T-.-.-.-.---------1--.--------.----]
r쁘보 <l모략 j識 /
1判 . l i宿엷인賊 詠,기
l i 

.

il 
.

l
1가래 i 1가래 , 가래샵,가래자루, 가래·피
l 1가래장치,가래질군,가래짙밥 l
l i i가래코, 가래터 l
l 

- -t------ . -l------------l

1가且 1가見骨, 가見 , 가見나 1가且 , 가見 리te,가艮 다i
l 1가로누이다, 가로먁, 가로무i가로걸다,가로걸음,가로골, 가로1
i 1뉘근, 가로문자, 가로왼, 가i갱도, 가로관,가로누비언,가로동1

l 1且자기· 가見*· 가且퍼지다1 · 가見 들말 외 61개 어t-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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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胃 蟲 團 關

野

' 隱

w ' ' 隱 管 '

吟 - ' -

·'- 

-

' ' 

-

'

j Iq-한·l] ·l
l--a

- -- 
-

- -- - -

--- - - -

-

-

r 
團

醫圈

r墨 
響 

腸 團

團

1가루 l
- -

3 
- - 

;'-'-'-'-'-'-'-'-"-"'---"-'-l-----+-------·---------.-
1가설(假設)1가설공사, 가설극장, 가

가번 가번비용

l 습
w m m

- --- - -
-

- --------- - - -- . --- 
-

-

가먼무도, 가먼희

가성(首性)

가속

가성석회, 가성얄코올
霧 團

가속도벙, 가속·등, 가속입자
가속펌프. 가속페달

가산(家産) 가산-페-가, 기산지IV
고 믄 라 

. . 團 團 團 . . . . 隆 터 . . 團

團 團 團

團

가스계량기. 가스등, 가쇼리-
이르지, 가스레인지, 가스맨
를, 가스미터, 가스발동기
가스발생기, 가스-沙베, 가스
상성운 외 13개 어휘

가스(gas)

가-翟-

가솔린 가솔린걸, 가솔린기관, 가솔
린동차, 가솔린스탠드, 가솔
린엔진, 가솔린텡크

가슴롱, 가슴지느러미

가시먼· T<, 가시딸기, y(시
섶, 가시 빵'석, 기-시-3-모기

133A, va·[
--1---.---.--

%)l 判 , 判·
霧 團

.[ j.]-%로J, ·l- ·
,
·CB

1가속펌프. 가속페달

l
가산(家産) 1가산-·rf가�, 기산제-·L

-

-- ·

-

-- -J-.--·----..- - - . . . - . - - - . . - - . - . - .

가 ( ‥ ) 1가 계량기. 가<등, 가<라

1이르지, 가스레인지, 가스맨

1를, 가스미터, 가스曾동기
1가스발생기, 가스-沙베, 가스

1상성운 외 13개 어휘
. 

- . - . -

. L-.----------

- l
가솔 1가<

l린/
l린'

가슴 l·B

…- 1

가먼

L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管 急

w 夢

북한에서의 파생어

]g루간장,가루걀이,가루걀이반죽
]-루거름,가루기름 외 47 개어휘

름길,가름능럭,가름먁, 가름먁
. 가-5-91신경 외 15개 어휘

團 團 團 w 團

w w 團 

團

w 團 굴 f 隆

름고%-,가7-촉진제 꾀 4개어허

· 설교,가설건물,가설도로, 가설
, 가설비,가설사, 가설무대

번주파합성기,가언지언성,가번
론리, 가번영앙생장성

먼검무,가넌무도회, 가 무용

성비, 가성화

속기치료법,가속답판,가속도달
기,가속도적,가속도재개, 가수
행, 가4<-W진기

스 조 재,가스검지지,가스검승
, 가스겅보게.가스공포.가스구
, 가스기름,가스계량기,가스계
기, 가스괴저,가스괴저균,가스
1댐, 가스내 외 66 개 어쩌

· 물껀딜성,가-計더위 외 6개어기

솔린차

合가득,가A가슴,가슴굽, 가슴
비, 가슴도리 외 45개 어51

隆 野 團

시걀래昏냘이끼,가시갈래잎이
, 가시 길,가시눈 외 92 개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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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

1가정(家庭)1가정경제, 가정공업, 가성교1가정교앙,가정로보르,가정법, 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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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1가족겅제, 가족계 , 가족국i가+갹,가족사진,가족 , 가족공1
l 1가, 가족법, 가1족%, 가곡f수1동체, 가m쓱료양권,가즈사,가쓰수1
l 1당, 가족제도, 가속당 j당금·, 가혁생管,가족주의,가족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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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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翟 

關 隆

' 倫 闢

夢 胃

剛 團

懼

]驅 
'醫' 團

琴 

關

- 

고

남한에서의 파셍어 l 북한에서의 마생어 l
- 

- - -- - - 
. -

-- - t-.---.---.----4

j 을답자,가율·-1적발,가을걸이철1
1외 54개 어휘 l

-- - - +------- 4

積역y種<絹· ]-l l1 
.

l

표 에서 나타나고 있둣이 eo넌대의 언어에서는 70 넌대 보다 파생어가 더욱

많이 생威음을 얄 수 있다. 
'

가솔린, 가스, 가족, 가정' 등의 파생어에서

얄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냠북안의 셍활상이 70년대와 달리 번하되있음을 의

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납북한익 생왈샹이 번화원에 따라 언어의 생성이 이

루어或음을 전제로 할 때 단절과 상이한 문화의 수용에 의한 이질적 문화의

헝성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생성시켜야 하먼, 걸과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걱

차는 심갹해지야 한다는 논리가 성팁되어 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쐰

냠북한의 언어에서 일치횬 언어가 나타나는 것은 이넙과 체제의 차이를 초

뮐하는 문화의 보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언에서 본

다먼 o l넘과 체제의 상0]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문화의 동질성을 도

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윰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셍어듈을 만듈어넨 기본어 중에서 
'

가·감, 가걱,

가공(加뜨, 架空), 가계(家系), 가급이)D給), 가늠, 가동(패m, 魏動). 가

는, 가두, 가루, 가래, 가로, 가금, 가번, 가면, 가성(背性), 가시, 가얼,

가옥, 가장(假裝), 가정(家庭), 가국, 가죡, 가저, 가을' 등을 기본어로 하

는 파셍어에서는 일치되는 용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파생어을은

서로 상이한 언어들이다.

표에서 볼 때, 파셍어는 70 년대와 마산가지로 크 게 4 가지의 명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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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윱읕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납한보다 북한에서 마샹어가 않이

管옹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샬1 
' 

가소'장 기본어로 하여 만을어진 파생
4

어는 고유망사를 포함하어 냠한과 상이한 파셍어가 70 개에 이르고 있으며,

'

가로'률 기뵨어로 하는 파생어는 62 개, 
'

가는', 
'

가루' 등을 기본어로 하

는 파셍어는 52 개, 
'

가죽'에서는 40어개의 까생어가 있는 것오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異音同意語的인 성걱율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

는 언어는 다윰과 香다.

L
l·-l tl l

l.,. j斷 
l

[. . 1
1가3 l
l 

. . . . . l

j.141 l
l 

. J

남 한

의 미

안군데 달린 날낭의

줄

때때로

가정에서 살림하는
부언

북 한

히-나의 사뭏에서 어러가닥으로
갈라저 나온 갈래

이따-a, 때때로

어 7-l

가다리

요) 미

L-----V-------l

1가두 i 장에 다 않. 가2g에 있 l
l 3A

이치럽 남북한 간에는 유사한 내용·울 지니고 있으먼서도 어 샹에서는 치

이가 나는 이음등의어적인 언어가 다수 있다. 
'

가'부분에서도 표에서 제시

毛 이외에 
'

가급임긍과 가·급긍', 
'

가설 장과 가설7대' 등이 있다.

셋째, 북한에서 공산주의 억명이나 김일성y장파와 관련하여 생성된 언어

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에는 다-沙과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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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동대 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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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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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處 미

醫 團

w 團 團

· 가가 가걱을 계픽적으로 정하거나 고쳐 정하며 그 것이 정차
적응되도록 조 직 지도s}·는 사업

醫 -

管 4 野 醫 習 4 錮

醫 w A 曆 

- 錮 - .

w - 管 關

w 隆 團

. .市]각.CIc貯易1.'協,:訓'-<]訓% 'l[野
0-율 창조한 가-;<(에令2.l e본적인 t선혁

w

원 錮

醫 

團

野 

團 團

野 w w . 隆 憾 團 우 管 

.

T 

隆

團 墨

· 쩡부인이나 g은이들이 자거 집에서 개벌적으로 일하언서 인
들의 셍활상 펀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

두생활을 하는 가정부언들이나 가두의 인민반원들로 조 직毛
동대

치선전과 선동.計 목 1으로 1 래부르며 거리를 앵친하는 대오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럽 북한에서 공산주의 명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

진 언어는 안전히 이질적임을 얄 수 있다. 이러한 법주에 속하는 언어는 표

에서 제시뢴 이외에 
'

가내쟉업반, 가平세포, 가정헉멍화, 가족주의, 가창시

위, 가챵앵진' - 盲-이 있다.

넷째, 납북한 사진에 7록틴 언어-c- 일 방에 의해서만 수% 되어 있기 때-C-

에 차이를 보이는 언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냠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어

A한의 사전에는 수斗되어 있지 않고 냠한의 사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

어들은 파생어와 외래어에 의한 일부의 언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자어에

속한다. 북한의 사전에 수록된 어)(l 수가 남한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 수보

다 많음을 감안얄 때 걸국 이러한 한자어骨은 북한에서는 거익 사용하지 않

는 소 멸되어 가는 언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언어는 다

읍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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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패呵), 가가([1可呵), 가가이-수(加)l[1阿樹), 가갹(背刻), 가갹고(架

閣庫), 가감영(At1減께), 가거(假居), 가겅(페It), 가겅(他境) 외 660여

개 어휘

이-野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어허로는 
'

가귀노륨, 가귀대귀, 가디륵, 가라

지, 가론. 가르새, 가리맞저냐' 등 고 어나 고유멍사에 해당하는 어{1에 볼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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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한의 사전에는 수- 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는 언

이듈은 대부분이 파셍어에 슈하며, 납한에서 사옹하지 않는 뮨와어에 속하

는 어휘들도 있다. 그 리고 한자어로서 북한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언어을

은 과거에 사용%t던 말로 규청히·며 사옹·울 지앙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범

주에 속하는 언어듈은 다各과 깁-다.

가가방, 가가이, 가갹(街角), 가간(家間), 가감산, 가장소거법, 가강하

다, 가까운섞불임, 가넉돌, 가닌흗, 가눗히-다, 가%베추, 가락지1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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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로친빈하다, 가새망차기 骨 1800 여개 이du

이중에서 외래이를 문화어로 다듬어 사용하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로는

'

도 니스'롤 
' 

가략지1방t, 
'

뮤지킬w을 
'

가무이야기w 등오모 안 언어가 있으

뗘, 말다뮴기핀칙에 따라서 다듬은 말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여거지는 어허

로는 
'

근친교잡'율 
'

가까운 불임'으로 ,

'

가년뮨t을 
'

가짜해骨이t라고 한

어휘가 있다. 그 리고 
'

가두배추t는 남한에서 사옹하는 
t 포기배추w叫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 

가무병창'은 
'

가무T叫 
'

벙상w을 한 반어로 힙-성하

여 사옹하고 있는 어 에 속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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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북안의 언어번동 실테 대비

납북한의 언어.룰 시간적인 측면에서 70 넌대와 90 넌대의 언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민 어7-]구성먼에서 새롭게 만-雷-어진 언어가 많이 있음율 얄 수 있

다.

남북한 공히 고유어의 대부뷴은 거의 소열윈이 없이 90년대에도 팔용되고

있으며, 이들 언어는 <그림-1>의 모 형에서 
'

Dw부분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

리고 고유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언서 생할상의 번화에 따라 파셍왼 언어가

다수 있음읗 얄 수 있다. 이들 언어는 기분어가 갑기 때문에 <그립·1>의 모

엉에 비추어 보먼 대부분이 
'

C' ,

'

D' ,

'

E' 부분에 헤당한다. 바꾸어 먈하넌

고유어에 바턍을 두고 파생된 언어는 일치되거나('D'부분에 해당), 의미가

쉽게 이해욀 수 있는 유사성各 지니고 있다('C와 E' 부분에 해당) .

반먼에 고 유어에서 소멀틴 언어도 있다. 죽 <그림-1>의 묘 잉에서 
'

F'와

' G'부분에 속하는 언어로서 납한의 경우 
'

가리적, 가시집, 가재다' 등과 갈

이 고 어, 방언, 속어 등에 속하는 어취들과 
'

가먁샬나무' 등과 갈이 고 유멍

사에 속하는 어휘로서 팔용되지 않는 먈들이며, 국어순화운동이 정부 주도

로 이루어지지 몽하고 일부 학술단체 중싱으로 이루어 섰기 때문에 
'

가리킴

그 림씨, 가리김어찌씨' 등과 갈이 사최 전반에 할용되지 못하고 소 얼뒨 언

어들이 이에 속하게 된다.

북한의 겅우 소 멀되어 고유어는 
'

가는피리, 가름소리표' 등과 갈이 고

유어를 기본어로 하먼서 파생된 어휘중 셍활상의 번화에 부응하지 못한 언

어들이 있다.

공간적인 숙 에서 남북한의 언어룔 비교해 보 먼, 남북한의 언어에서 일

치하는 언어는 70 넌대보다 90 넌대에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얄 수 있

다. 이러한 헌상은 납북한이 분단 이전에 사용해 왔던 언어중 고유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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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과없이 管옹히-고 있다는 사싱과 이러한 고유어를 기본어로 하먼서 파

생왼 언어에서 일치되는 어허가 않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납-M-한의 문화가 분단 이후 자뵨주의문쩌.와 사회주의문화로 싱4이하게 발

신되어 兼지만, 이러한 뮨와도 어디까지나 킵-은 문화에서 층발하고 있기 때

문에 싱솰영태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율 지 모르지만 본질은 뫈전하게 언와

필 수 없는 섈이다. 따라서 70 년대에 납북한 사회에서 고유어를 기뵨어로

하먼서 생管상의 번화에 부응하어 독자적으로 파생시켜 나간 언어이지만 이

넘과 체제와 무관한 언어-穫-은 일치묀 언어가 나타나고 있으며(<그립-1>의

모 엉메서 
' D'부분에 해당), 90년대에도 70넌대에는 파셍어에서 차이를 보있

먼 언어었지만 이%4과 체제에 무관한 언어듈은 님4북한 공히 상대방의 언어

룰 수옹하먼서 활옹해 가고 있兮을 보여주고 있다.(<그림-l>의 모 엉에서

' D'부분에 해당). 에률 들어 
'

가게 의 겅우 70 닌대에는 꽈생왼 언어로 님-한

에서는 
'

가게채'가 있었으머, 북한에서는 
'

가게방'이 있어 언어의 걱차뷸

보었으나, 90년대에는 납북한 공히 
'

가게채, 가게방'이란 어tIi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

가름'의 경우 70넌대에는 파생왼 언어로 냠한에서는 업[었으

나 북한에서는 
' 

가용대'가 팔옹되고 있었다. 그 러나 00년대에는 냠한에서

'

가6대'깐 용어묠 수용하어 管용하고 있다. 이와 %사안 경우로 
'

가공섹

도' 란 용어는 70넌대에 남한에서만 管兮하고 있는 파생왼 옹어었지만 eo년

대에는 복한에서도 이율 수용하여 짤응하고 있다. 이처껍 님--녁-한의 언어는

이넘과 체제지항적인 성걱과 부관한 언어는 상호 수옹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윰을 알 수 있다.

반먼에 북한의 먈다-沙기 정책으로 인하0-j 않은 吟셍어가 만듈어집으모

인하 심한 언어 걱차 인상이 나타나고 있兮뮬 간과할 수 T[다. 이러한 파

셍어는 고유어와 고 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걸힙-, 한자어뫄 한자어
고

의 걸합, 윽히 셍팔과쐰 한자어에 의해서 주로 만듈어 절기 때문에 입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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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수 있는 어허들도 다수 있다. (<그립-1>의 모험에서 
i

c 와 ET부분에 해

당). 단지 이러한 파생어들은 남북한의 생활상을 반엉하먼서 만들어 진 어

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에서 만들어 친 언어를 타방에 적용하기 어려문 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둘은 샹대방의 생管상을 이해한다

는 측넌叫 國語造語能力 및 國語驅使飽)]을 향상시 다는 측먼에서 검토되

어 질 수 있다. 이꽈 관런하어 파생어는 아니지만 異音同意語的인 언어도

연구, 검토의 대)g·이 되어 조1다.

파셍어들 중에서 문제시되는 어휘는 
'

가정멱엉화, 가격平쟁, 가平세포,

가극혁명, 가두선동대. 가창대' 등과 갈이 이넘과 체제지항적 성걱을 지니

고 있는 어허들이다. (<그럼-1>3] 모엉에서 
'

A와 E' 부분에 해당). 이러안 언

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대한 선입 필 정치적 성걱을 띄전서 인위적

으로 만들어 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유발시키게 뒨다.

답북한의 얻어는 샹호 수용, 보 완, 발전시킬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동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다. 그 것은 管옹되어 지고 있는 언어가 이넘과

체제지향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라서 냠북한의 언

어를 비교 언구항에 있어서 남북한의 언이를 단순하게 비교안다는 3먼에서

떠나 남북한 간의 언어의 동질성을 -7지하며, 국어조어능럭과 국어구사능력

을 함양시켜 나간다는 사실과 고유한 - 7-리 말을 게승, 발전시커 나가야 한

다는 점을 엄두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음

냠북한 언어는 분단 이후답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색에 의해서 번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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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납·후한은 이님파 체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립과 적대의식으로 샹

대방의 쫀재률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발전해 致다. 그 렇기 때문에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은 남북한 간에 이질화 현상이 심叫되어 간 것으

로 인식하게끔 안듈었다. 그 리고 사실상 납북한은 사최, 문화의 제반 분아

에서 이질화 언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라서 이러한 이질

화 헌상은 납-M-한 뽕일에 있어서 반도시 해걸하어야 할 과제모 부각되기에

이르兎다.

납복한의 언어관과 언어정쪄도 이넘적 배경율 짤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판점에서 납북한의 언어언동 실태를 <그

낌-1>과 갈은 모 헝에시 비교, 분석해 볼 수있다. 쥬 hI·브한은 분단 이전 강

은 언어를 사옹히] 致으나 . 본단 이후 상이한 언어관과 언어정색에 의해시 달

라져 가게 쇤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걱차는 시간이 지냘수륵 커지게 되

며 급기야는 남북한의 언어가 뫈전히 달라지게 되는 상항도 예상해 볼 수있

게 핀다.

문과라는 것은 시 · 공간적으토 흑수합 문화가 창출되어 지게 되며, 문화

는 고 정骨번하는 것이 아니라 번화되어 질 수 VI에 없는 약·성을 지니고 있

다. 그 러나 문라는 단시일내에 번파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모 번과되어

지며, 문화는 인간생팔과 밀접한 관계를 맬고 있기 때문에 시 . 공간을 초필

하여 어느 지억,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어 지는 보펀적 문화도 있게 된다.

문화의 한 엉태로서 언어의 겅우도 예피가 뒬 수 엾다. 따라시 냠북한 간의

인어관과 언어정색에는 언어뫄 관런하어 보 펀적으로 적옹되어 지는 성걱이

내포되어 질 수 밖에 었으머, 이는 분단과 딘절에도 불구하고 납북안 간의

언어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 인으로 쟉옹하게 된다.

넘4북한의 언어관은 언어-趾 의사진달의 매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언어

도구관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머, 언어가 족 엉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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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도 공몽짐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언어의 번

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언스러운 번하를 추구하는 인어사상일

체관의 관점에 서 있으나, 북한에서는 언어骨 몽하여 인간의 사샹, 의식을

개조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언어사상엉성관의 관점에 서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언어률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인식

으로 언어정책을 개하고 있다.

언어정색에 있어서 님-북한 공히 고 유한 -(리 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건해를 갈이 하고 있으며, 국 어순화와 먈다든기운동

의 원칙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러니- 이넘적 대결 의석에 바탕
夢

을 둔 문화어의 창출과 단절에 의한 어 If]정리 작업 등으로 언하여 납북한

간의 언어에는 다소의 걱차가 발생하고 있4울 부정할 수 없다.

답북한의 언어 연동은 T 고-SA骨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春 한자어, 외

래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간다 卷 국 들 속에 널리 쓰이는 생管어부터

점진적으로 고 처 나간다 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 져 왔으며, 이와

갈믄 원식율 준수하면서 만듈어 진 언어 은 다소의 차이는 있율지라도 심

한 이질감을 노끼게 하지 않는 언어들임令 알 수있다. 그 리고 한자어, 외래

어 등을 우리 말로 바꾸어 감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단절로 인하여 다소 이

질적으로 연식되어 지는 언어들은 국어조어능력과 국어구사능력 함양이라는

·%연에서 연구, 검토되어 저야 합을 알 수있다. 단저 이넘적 성걱을 강하게

지니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언어들은 민족어로서, 또는 생管어로서 정

착되기 어려운 성걱을 지니고 있으며, 분단 상황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질

수 밝에 없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샬펴 본 바와 갈이 납斗한 간의 언어는 이넘적 대립과 단절에도

살구하고 일치하는 언어 내지는 %사성을 지닌 언어가 많음을 알 수 있었지

만 단절이 지속욀 겅우에는 번화된 언어둘이 냠북한의 생管어로서 껑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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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홍에 흔·란율 아기시필 소 지률 내포하고 있음율 간과할 수도 없다. 따

라서 님-북한 동입 문제 해길율 위해서는 먼저 언어문제뮬 해펄헤 나가야 하

며, 홍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납북합의 언어 뿐만 아니라 寺언과 표준어

피 문제률 포괄하는 남-M-한 T입 사전율 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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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 基(牧園大學校)

l . 硏究歸的 및 g圍

본 논문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우리 建築史硏究 胎動, 때代別 硏究현

황, 그 리고 몇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고

찰한 것이다.

다루어진 연구주제의 시간적 제한은 원시시대건축 부터 조 선왕조까지로 한다.

사실 역사학이란 현재라고하는 창을 동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며 미래의 우리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 것이

어야 한다. 그 런데 우리가 보는 현재라는 창은 반쪽이 가려진 것이요 이를 통해 보

는 시야도 반쪽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반쪽창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드시 남한만의 연구성과가 모든 건축역사를 객관적으로 평

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건축사연구는 어떻게 진

행되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본 연구가 시

작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장래 예견되는 남.북간의 학술교류에 대비하고 그 교 류가 많아질

때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후의 학문적 연구성와가 혼란없이 지속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행물로서는 「문화유산,, T 고고 민속,. 「력사과학,. 「조선

고고연구,, r 건축과건설., r 조 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서는 「
고고 민속론문



2딘2

집,, 
f 유적발굴보고J,, tr고고 학자료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동

이 인용 되있다.

2. 硏究內容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 역시 우리와 같이 일반사의 한 분류로 다루어지고 있으머

건축사 시대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어지는가는 북한 역사학계의 관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

주체사관'의 맥락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시원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발부터 활발하게 논쟁되기 시작한 시대구분 문제는 
'

교조주의 형식

을 뢰치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치로 정리해 나가게 된

다. 이리하여 일제때부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주장해온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한 아시아적생산양식론을 극복하고,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재

구성하게 되었딘 것이다. 이 결과는 1962년에 이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역사학계의 공통된 합의점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 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이란 우리역사의 시대구분을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i 봉

건사회로의 발전과정으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인류역사를 소

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귀착시키면서 인류가 오

늘날까지 거쳐온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다섯가지 형태 즉,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

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흐름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믿고있는 것이

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시대구분이라는 기본적인 를안에 모든 부분사의 시대구분이

종속되고 건축사 또한 이와같은 를로 구분되어 원시 및 고 대건축, 중세건축, 근대건

축, 현대건축으로 이어전다는 것이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축사학의 줄기이다.

각 시대에 대한 내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원시시대견축은 지금으로부터 약 卽만년전에서 40만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1966년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견된 
'

검은모루동굴유적'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하한은 기원전 l 천년 전반기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전부 하

나의 원시공동체사회로 묶어서 구분한다. 여기에는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률 포함하고 있다.

고 대건축은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고조선이 한반도의 서북지방으로부터 요동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보다 좀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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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부여, 진국이 출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고 대건축으로 하고있다.

이 고 대건축의 사회경제체제는 노 예제사회로 규정하며 삼국이 출현할 때까지, 즉 기

원전 2세기말까지로 하고있다. 북한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밝혀내는 문제는 식민사학

자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존에 대한 문제와

도 직접적인 관련을 두고 있다. 節년대 초에 고조 선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의 해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출토유물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국가의 형

체를 밝혀내기에 이른다. 이때에 이미 온돌을 사용했던 흔적을 여러곳에서 찾아내어

온돌의 시원이 이때부터 였음을 밝힌다.

중세건축은 크게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왕조말 즉 19세기 중엽까지로 정하고 있다.

봉건사회 전시대를 하나의 중세.건축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각 왕조를 하나의 단원으

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를 첫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기로 나누고

두번째는 발해와 후기신라로, 세번째는 고려왕조로, 네번째는 조 선왕조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삼국시대는 중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또한 노예제사회로부터 봉

건제사회로 님어가는 첫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세라는 커다란 시간속에 삼국은 하

나의 시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

삼국시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샅국시기 건축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특히 많은 부분을 고구려에 치중하고 있는 것

은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특히 광대

한 지역을 통치하는 강대국이었고 건축 등 분야에서의 기술과 양식이 삼국중에서 가

장 앞섰으며 백제와 신라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목조건축의 구조시스템과 장식수

법도 이때에 체계화되어 백제, 신라 나아가 일본의 건축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비록 3국 통합은 못慷지만 중세초기 건축문화의 주도적

인 역할을 雙었다고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발해 및 후기신라건축은 7세기 증엽부터 10세기초이다. 발해는 고 구려 멸망후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기에 이 시기는 신라와 양국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따

라서 
"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

다. 북한에서의 발해 연구는 고구려의 맥락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일끽부터 연구가

활발히 전행되어 왔다. 따라서 발해건축에 대한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한 정도가 되었

다. 이것은 남한학계에서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고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이 북한역사학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고 려시기에 비로서 우리나라 건축양식과 기술이 하나의 국가단위로 통일되었

고 이 조영기법의 확산으로 우리건축의 독특한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조선왕조를 
" 

리씨왕조"라고 한다. 따라서 이시기의 건축은 
" 

리조건축"

이다. 조선왕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조선의개국과 더불어 권력자들의 鬪에대한



294

4

以小후大1사상과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한정시킨 국가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시

작된다. 이 시기 건축예술은 고려건축의 성과들을 계숭하면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특징읗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5세기 이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사상으로 삼

은 것이 건축외에 다른 예술분야에도 많은 엉향을 끼쳤다고 서술하였다. 이 당시 건

축의 특징은 전보다 옹장해지고 경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궁전은 통치배의 권

위를 높이고 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고려때 보다 더옥 옹장해졌다고 언급하고 있

다.

3. 硏究威果 및 評

전반적으로 이들의 
"

붕건사회의 지배자를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

는 민족의 건축미학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로 건축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

유는 당시의 건축뭏이 비록 
"

홍치배"에 의해 주관되었지만 이것을 만든 장인의 주체

는 
"

인민대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기 때문에 官 , 寺院, 班家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비록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 건축물에 나타난 민족의 주체적

건축미학은 당시 
" 

인민대중"들의 建%恩想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이들의 건축역사관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학을

바탕으로 하는 - 般史에 모든 분류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경직성이 건축

분야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고 나아가 발해의 실체률 밝

혀낸 연구,결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로 일제때 왜곡된 역사를 우리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한

각종 연구논문들도 그 들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륙히 선사시대에 대한 활발한

발굴결과는 큰 성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성과 중에는 첫째.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술되

어 국수주의에 치우천 경향이 있고 둘째, 모든 학문의 성과는 김일성이나 깁정일 개

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불 수 없는 륵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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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학

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 러기

위해서는 같상적인 
'

북한이해'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

북한건축

사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96

1. 序 論

l 
. ifX 鬪1胞

1989년 12월 평양의 과학백과사전출관사에서 
[f조선건축사 (1), (2)」가 출판 되었

다. 저자는 건설건재대학 부교수인 리파선 박사이다.

이 A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적지않은 학자들이 건축사를 언구한 이레 최초로 출

간된 한국건축사에 관한 단행본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或다. 이제 이 책의 출

간을 계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건축사연구가 어떻게 진헹되어 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945넌 해방이-7- 분단의 남. 북은 각각 독자적인 건축역사를 연구해 온 것이 이

제 반세기를 삼년앞에 두고 었다. 오렛동안 서로가 접촉을 금지해 왔지만 망각보

다는 오히려 궁금중만 가중시켜 왔다. 이것은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

다도 건축역사분야에서는 분단지역에 대한 정보가 더욱 필요兎으며, 이에 비하면

많은 건축사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욕구를 억제해 온

것이 아닌가 셍각된다.

역사란 현재라고하는 창을 통하어 과거를 되돌아 보며 미레의 우리길을 찾아 보

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재라는 ·창은 반5-이 가려전 것이요 이를 통헤 보는

시야도 반쓱 밖에 안되는 것이다. 현재를 샅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할 일이

있다면 반쪽창을 통해서라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자에 중국과의 정식국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셍각할 때 북한과도 머지

)은 장래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때를 대비해 남북은 서로를 알아야

할 것이다. 서로를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은 학문교류이다.

본 논문은 해방이추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우리 建築史硏究 胎動, 時代別 硏究헌

학, 그리고 몇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어느정도 인

가를 고 찰하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장래 예견되는 남. 북간의 학술

교류에 대비하고,나아가 교류가 많아질 때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먼서 통일후

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혼란없이 지속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두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2. 硏覽方法 및 g圍

본 연구는 건축에 관한 논문이면서 건축물이 대상이 아니라 건축관련 논문을 중

심으로 서술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좀더 엄격히 말하자면 북한건축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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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을 위해 인용된 자료는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북한에서 간헝된

각종 건축관련 논문이 중심이다. 인용된 자료로서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헝물로는 「문화유산., 「
고고 민속,.

「력사과학,, 「조선고고연구,, r 건축과건설., f 조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

서는 「
고고 민속론문집., 「유적발굴보고,, r 고고학자료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등이 인용 되었다.

이와같은 간행물들은 거의 모두가 기관지나 동맹위원회지로 발간되고 있으며,

개인의 저서라 하더라도 기관이나 동일계통의 다른 학자로 부터 심사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것이 북한 간행물의 특징이다.

다루어잔 연구주제의 시간적 범위로서 상한선은 원시시대건축으로 부터 하한은

조선왕조까지로 한다. 그 리고 이들이 구분한 각시대에 대한 건축사관, 각 시대의

연구현황과 논문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몇가지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로는 살림집, 도시 및 도성, 불사건축으로 제한하

고 이 주제에 대하여 북한의 연구실태와 연구자, 그 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적 관

점 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n . 考會-歷史 分野로서 뽀築史 硏覽

lw 解放蜜鬪의 文化遺蹟 aa事業

해방공간이 가져다준 현실은 극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경제구축과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역사학은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사연구의 태동은 역사학,고고학, 민속학의 한 분야로

서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의 북쪽에서는 1946년 4월에 
'

보물 고적 명승 천년기념울

보존령'을 발표 하면서 이 사업을 조직 집행할 
'

고 적 보존위원회'를 각 도에 설치

하게 된다. 연구의 기반이나 연구 인력도 없는 가운데 유물유적의 훼손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하면서 1947년에는 이것의 확대기관인 
' 

북조선 고 적 보존 위원회'를

중앙에 설치 하고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또 한 이시기 평양, 신의주, 청젼, 함

흥, 묘 향산에 각각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초의 발굴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1947년의 합경북도 웅기 송평동의 조개무지 시굴(청진역사박물관)을 비롯

하여 1948년에는 평양시 평천리 건물지발굴, 평양 낙랑리 주변 한식고분 발굴(김

일성대학), 평안남도 강낱 관개공사장 유적정리(중앙력사박물관), 평안북도 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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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을 위해 인용된 자료는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북한에서 간헝된

각종 건축관련 논문이 중심이다. 인용된 자료로서는 정기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

그밖에 발굴보고서 및 저작물 등이다. 정기 간헝물로는 「문화유산., 「
고고 민속,.

「력사과학,, 「조선고고연구,, r 건축과건설., f 조선미술,, 등이고 비정기 간행물로

서는 「
고고 민속론문집., 「유적발굴보고,, r 고고학자료접., 그리고 기타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저서 등이 인용 되었다.

이와같은 간행물들은 거의 모두가 기관지나 동맹위원회지로 발간되고 있으며,

개인의 저서라 하더라도 기관이나 동일계통의 다른 학자로 부터 심사를 거쳐 발행

되고 있는것이 북한 간행물의 특징이다.

다루어잔 연구주제의 시간적 범위로서 상한선은 원시시대건축으로 부터 하한은

조선왕조까지로 한다. 그 리고 이들이 구분한 각시대에 대한 건축사관, 각 시대의

연구현황과 논문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몇가지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로는 살림집, 도시 및 도성, 불사건축으로 제한하

고 이 주제에 대하여 북한의 연구실태와 연구자, 그 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적 관

점 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n . 考會-歷史 分野로서 뽀築史 硏覽

lw 解放蜜鬪의 文化遺蹟 aa事業

해방공간이 가져다준 현실은 극심한 이데올로기와 함께 경제구축과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역사학은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사연구의 태동은 역사학,고고학, 민속학의 한 분야로

서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의 북쪽에서는 1946년 4월에 
'

보물 고적 명승 천년기념울

보존령'을 발표 하면서 이 사업을 조직 집행할 
'

고 적 보존위원회'를 각 도에 설치

하게 된다. 연구의 기반이나 연구 인력도 없는 가운데 유물유적의 훼손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하면서 1947년에는 이것의 확대기관인 
' 

북조선 고 적 보존 위원회'를

중앙에 설치 하고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또 한 이시기 평양, 신의주, 청젼, 함

흥, 묘 향산에 각각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초의 발굴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1947년의 합경북도 웅기 송평동의 조개무지 시굴(청진역사박물관)을 비롯

하여 1948년에는 평양시 평천리 건물지발굴, 평양 낙랑리 주변 한식고분 발굴(김

일성대학), 평안남도 강낱 관개공사장 유적정리(중앙력사박물관), 평안북도 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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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고 분발굴과 함께 전국적인 유적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48년 공화국을 창설 하면서 내각결정 110호인 
'

물질문화 유물 보

존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내각 직속기관으로 
'

물질문화 유물 조사 보존위원회'를

두면서 이에대한 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제 l 조 력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공예품, 전적 등 유물은 조 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략칭한다)에서 이를 보존관리한다.

전항의 유물 중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이를

고적, 또는 보물로써 지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 2 조 전조에 해당하는 출토품 및 기타 새 발견품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전

항의 유물을 발견한 자는 2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 또는 소관 지방인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뭏발견의 보고를 받은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유물을 보관하여 2일 이

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자에 대하여 적당

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 3 조 제 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임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

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국외전람회 등에 일시 출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률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 4 조 제 l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은 이를 파괴 제손 또는 은닉합을 금

한다.

제 5 호 고 적 보물의 보존에 영향울 미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제 l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유물의 발굴 또는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행위를 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제 1 조 제 l 항에 해당하는 유뭏로서 게인이 소유할 경우에 이를 때,

전당 또는 양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이.야 한다. 위원회는 제 l

조 제 1 항의 유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에 적당한 보관방법을 지시하여 그 보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죠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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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략칭한다)는 조선의 물절

문화유울의 수집,보존, 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사연구왁 이에 대한 인식

을 보급시키며 력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 사업을 관리지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는 내각에 직속하여 사업상 내각 및 수상에게 복종한다.

제 3 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으로서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

각 수상이 이를 임명한다.

제 5 조 위원회는 갹 도 에 위원장 1명, 위원 8명의 조 선물질문화유뭏조사보존

도 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고 략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한 지역에 5인 내지 7인의 유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위원회와 유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 의 성원은 위

원회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6 조 위원회는 매년도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며 위원회

에 관한 주요 사업을 토 의 결정한다.

위원회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총결보고를 청취한다.

제 7 조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 러나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 집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 내에 별표(생략)왁 같은 기구 및 적원을 둔다.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체사업을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 조 서기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 조 각 부장은 각각 담당부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의 각부사업을 집

행한다.

1. 원시사 및 고고학부

(1) 패총, 동굴, 거석 문화유물, 각 시대의 분묘, 주거지 및 석기,

토기, 각토품 등의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연구문건 출판에 관한 사항

2. 미술사 및 건축사부(생략)

3. 민속학부(생략)

4. 박물관 지도부

(1) 각종 박물관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각종 박물관의 진열자료의 심사 및 할당분배에 관한 사항

(3) 각종 박물관의 신축 증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총무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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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이와같은 문화재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듬과동시에 이

루어진 일련의 발굴사업은 고고 역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역사 분야에서도

연구자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당시의 여러 어건상 연구인력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초기의 발굴조사 자료와 성과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잡지 [['
력사제문제J,

(1947-1950) r 문화유물,(1948년 발간) 등을 통하여 발표되기 시작 하였다. 당시

발표되었던 대표적인 몇가지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원시사회사연구에 관한 각서 (한홍수. 력사제문제 2집, 1948)

최근 안악에서 발견된 고 구려고분의 벽화의 년대에 대하여 ( 리여성, 력사제문제

9집, 1949)

안악에서 발견된 고 구려 고분들 (도유호, 문화유물 1호, 1949)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관한 제문제 (한훙수, 문화유물 1호, 1949)

평양성지잡고 (황 욱, 문화유물 1호, 1949)

봉선사지고 (도유호, 문화유물 2호, 195이

조선민속학의 수립을 위하여 (한흥수, 문화유물 2호, 1950)

아직 건축역사 분야에서 전문적힌 연구자가 배출 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유지라든

가, 고 분, 城社 둥의 발굴에서 건축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발굴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발표 되기도 하였다.

1952년 전쟁의 와중에 과학원을 창설하는데 과학원 내에 
'

물질문화사 연구소1

(이 연구소는 1957년부터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칭하게 된다. >를 섣치하

면서 역사과학의 한 분야로서 고고 민속을 연구하게 된다.

민속학은 억사과학의 일부분 이라는 기치아래 
"

인민들의 문회.와 풍속을 연구함

에 있어서 그 특수성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천명하며 그 륵수성의 발생

을 조 건지은 민속적 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구명한다"1)는 것을 毛명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추 전후 복구사업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1954년 
' 

내각 지시 92호' 를

발효 하는데 그 내용은 
'

건설사업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며 그 것

을 과학적으로 정리'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 제정과 발굴조사

는 일제의 식민주의를 가능한 빨리 청산하면서 민족자존을 세우려는 조 치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1958년 하반기에는 
'

문화유吾 보존 사업소'를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 및 복구 수

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1959년에는 전쟁기간중에 파손된 각종

문화재 복구 및 수리공사를 실시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양의 전금문, 청류

1 ) 김일출, 조선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 [f문화유산 1958-4호, 19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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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복구수리와 대동문, 보통문, 부벽루의 단청개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 사

업소에서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와 학술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복원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2)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는 매우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1950년대말 까지 실시한 발굴조사는 약 65건 정도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 IS47년-1959년 북한의 발굴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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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유산 1960-4호>,<고고민속 1965-1호>

2w 文{h遺蹟의 歷史麗識

이 당시 발굴의 특징을 보면 원시시대,고조선,고구려 시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이러한 발굴을 통하여 원시시대의 문화와 발전과정을 체계화 하였다. 예를들

면 일본인 학자들이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를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

대, 철기 시대로 갈라놓았고 각시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같은 시대라도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신석기 시대의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에는

차이가 있으며 평안남북도,황해도,경기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

궁산문화"

로 표현하고 있다.

발굴자료에 의해 종래의 고분형식외에 토광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것

은 고조선 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표 하였다.

1949년에 발굴한 고구려 시대의 안악1,2,3호분은 고고학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

다. 특히 안악 3호분에서는 
"

永和-r三年"이라는 묵서명이 발견 되었는데 이 묵서

명은 고구려 고 분연구에서 축조년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고구려 문화와 나아가 한국 고 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 준 중요한

발굴이었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발굴목적에는 가능한 빨리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의

도도 있지만 선사시대 부터 한반도 지역에 대륙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

하고 있었음을 밝힘과 동시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동기시대

말엽에는 이미 국가가 탄생되었음을 주장 함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하루빨리 체계

화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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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1의 이와같은 고고학적 발굴사업에 비하면 역사시대 이후의 건축적인 발굴조

사는 거의 미비한 상태였다. 1948년 평양시에 있었던 평천리 건물지 발굴과

19聞-1961년에 있었던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 그 리고 1959년의 개성 불일사지

발굴조사가 고 작 이었다. 이런 상항으로 보아 당시 북한에서의 건축역사 분야는

고고학, 민속학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륵히 1958넌부터 시작된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김일

성은 관계자들과 담화를 나누었는데 이 담화내용은 후일 북한에서의 역사 유적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담화에서
「

… 앞으로 대성산 유원지를 인민들의 奇륭한 분화寺식터로 꾸리며 근로자들을

혁뼝전통과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력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서도 인민들에게, 톡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 선조들

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전통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

국주의 정신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3)

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적발굴 결과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 가치와 효용

성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크 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하나는 지베계급과 피지배계급, 상부계급과 하부계급의 모순을 들어내고 이것

을 극복하는 계급투쟁의 억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고, 다른 하나

는 일본 제국주의자 들의 침략에 의한 역사유적의 苟손을 반일감정으로 연결하여

민족사관을 세우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또 한
「

력사유적을 복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복구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조

사 연구한 기초우에서 하여야 합니다. 유적이 없던 곳에다 무엇을 새로 만들어 놓

아도 안되며 본래 있던 유적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복구하여서도 안됩니다. 유적

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 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을 칠저히 지켜야 합니다. , 4)

라고 한 것은 비판적이고 혁명적언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

하고 서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주의 역사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말하

자면 사적유물론을 역사연구의 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역사발전 법칙이 우리의 역사

발전과정에 관철되었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체계적 발전과정을 규명하려

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사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

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문화재 정잭은 바로 이러한 사적유물론의 체계화를 위한 도 구로서의 역

3) 문학예술사전 260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 문학예술사전 261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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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리행정은 크 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분야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복원, 개수 둥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분야는 유적.유물의 조

사 발굴 연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업무는 중앙에서는 정무원 직속인 
'

문화유물

보존지도국'이, 지방에서는 
'

문화유적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경우 사회과학원 산하기구인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지방

에서는 각도의 
'

력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s>

m. tW에서 fi]行된 建鑛史 므T 論文,雜誅,報告書 .

북한에서 건축사에 관한 독립된 논문집이나 잡지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지만

역사학, 고고 학,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발간 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출판물은 언제나 당 선전과 인면대중들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출판물은 
"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무

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판사업은 당

성, 로 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논문들은 역사학, 고고 학, 민속학분야 논문집에 편승하여 부분적으로 논

문, 조사보고, 토론, 자료 등이 발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rn r 력사제문지.

1947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고고역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잡지이다.

1950년 까지 16집이 발간 되었는데 해방직후 분출되는 마르크스역사 이론 들이 이

잡지를 통해 주로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중

요한 논문이 실려 있기도 하다.

2 r 문화유물T,

이 잡지는 
'

조선물졀문화조사보존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1948년에 창간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1집은 1949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에 제2집이 발간된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116쪽 1984 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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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지방

에서는 각도의 
'

력사박물관'이 전담하고 있다.s>

m. tW에서 fi]行된 建鑛史 므T 論文,雜誅,報告書 .

북한에서 건축사에 관한 독립된 논문집이나 잡지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지만

역사학, 고고 학, 민속학 분야에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발간 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출판물은 언제나 당 선전과 인면대중들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출판물은 
"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무

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판사업은 당

성, 로 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논문들은 역사학, 고고 학, 민속학분야 논문집에 편승하여 부분적으로 논

문, 조사보고, 토론, 자료 등이 발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rn r 력사제문지.

1947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고고역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잡지이다.

1950년 까지 16집이 발간 되었는데 해방직후 분출되는 마르크스역사 이론 들이 이

잡지를 통해 주로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 중에는 고고학적으로 중

요한 논문이 실려 있기도 하다.

2 r 문화유물T,

이 잡지는 
'

조선물졀문화조사보존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1948년에 창간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1집은 1949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에 제2집이 발간된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116쪽 1984 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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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쟁으로 말마암아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잡지의 내용은 실렸던

논문제목이 일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있다.

역사의 이론적 고 찰을 주로 다루었던 「력사제문제,와 비교해 볼때 이 잡지는 고고

민속이나 유적유물에 대한 분야로 더옥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일 「문화

유산,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이어졌다.

꼬 F문화유산.

1957년 과학왼산하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기관지로 창간된 이 잡지는 매

년 6회씩 발행 하면서 1952년까지 총 26호가 발간 되었다. 전쟁전에 2회 발행으로

그 친 「문화유물,의 후속이라 하겠다. 이 잡지는 고고학 및 민속학, 미술사와 관련

된 논문, 발굴보고, 학계소식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잡지에 건축에 관한 논문들이

간혹 실려있어 관심을 끈다. 대표적인 건축논문 으로서는 창간호의 「민족적 형식

의 현대 건축에의 창조적 도입을 위하여.(박황식. 1957-1호)를 비롯하여 「
종성향교

의 건축 양식(박황식.1957-4호),, 
「
북청지방 건축에서의 문살형식(전장석.1957-6

호),, 「수원성의 축성형식(김재효.1958-5호)., 「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의 주택에 대

한 민속학적 고 찰(리종목. 1959-1호),, 「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류형과 그 헝태
-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리종목.1960-5호),, 「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

한 민속학적 고찰( 리종목.1960-6호),, 
「

박천군 심원사 보괌전 건축에 대한 고찰

(최희림. 1961-6호), 등이 있다.

4. If 고고만속J,

1962년' 「문叫유산,이 폐간된 이후 그 후속으로 1963년부터 발행 되기 시작 하였

는데 잡지의 제목을 바꾸면서 1년에 4회씩 게간으로 발간 하였다. 그외는 문화유

신·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발간 하었다. 이 잖지는 1967년까지 
'

고고 학 및 민족

학 연구소'의 기관지로 총 20권이 발간 되었으며 그후 「
조 선고고연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잡지 역시 건축사에 관한 비중있는

논문이 많이 실려있다.

6. r
고고 민속론문집1,

'

사회과학원 고고 학연구소'의 논문집으로서 1969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년에

1권씩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19 년 이후로는 햇수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으며 1980년 이후로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까지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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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잡지라기 보 다는 학술논문집의 성격을 띄고있다. 이 논문

집 역시 건축사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이 실려있어 주목을 끈다. 논문의 내용이 다

른 잡지에 비해 분량이 많고 상세하게 논술된 점이 다르다. 건축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 몇편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발해건축의 력사적 위치(장상렬,제3호 1971 ),, 

「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

복원(고고학연구소, 제3호부록 1971 ),, 
「
고 구려건축의 력사적 지위(한인호, 제9호

19d4),, 「

중세 우리나라 주택풍습의 력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김내창, 제11호

19韶),, 「
고 려왕궁-만욀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장상렬, 제11호 198히., 「조선 돌

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정骨해, 제11호 1988), 등이 실려 있으며 최근 12호를 통

해서는 
「

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에 관한 연구(한인덕, 12호 1990>,, 「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한인호, 12호 199이,둥이 발표 되었다.

6. r 조선고고연구」

이 잡지는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기관지로서 「
고고 민속,이 1967년 정간

되면서 그 뒤를 이은 잡지로서 현재 1986년1호 이후부터 알려져 있다. 그 런데

1986년 1호가 통권 58호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발행 되었던 「문파유산,, 「
고

고민속,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것 같다. 「
고고 민속,의 발헝이 단절된 이

후 1968년부터 1985년사이에 발행된 이와 유사한 잡지는 전혀 알려지지않고 있다.

이 잡지 역시 1년에 4회로 발간하는데 현재도 계속 발간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

간되는 고고 학 분야로는 가장 권위있는 잡지로서 비중있는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잡지의 편성내용은 논문, 발굴및 조사보고, 자료소개, 학계소식 등으로 꾸

며져 있으며 건축역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

7. r 력사과학c,

'

과학원 력사연구소'의 기관지로서 「문화유산,과 같은 시기인 1955년에 창간되

었으며 역사 및 고고 학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월간으로 발간했

으나 1956년부터 1967년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 하였다. 그 후 1968년 발간이 중단

되어 1976년까지 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부터 계간으로 복간되어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논문을 비롯하여 자료소개, 유적 유暑소개. 평론, 강좌, 토

론, 학계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사에 관한 내용도 간혹 다루

고 있으나, 특히 일반역사 및 고고 학의 측면에서 건축과 관련된 논문자료들이 많

이 다루어지고 있어 일반사가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들 에게도 중요한 관심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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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는 잡지이다.

8w lri건축과건실1,

'

국가건설위원회' 및 
'

조선건축가동맹' 공동기관지로서 월간지이다.

1954년에 창간된듯 하며 주로 건설시공 및 공법, 건축설계 및 계획, 도시계획

및 도 시설계, 농촌마을 주거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쟁후 황폐된

국가건설에서 중요한 건설지침을 지도해 가는 역할을 담당 하었다. 잡지내에 간흑

건축사에 관한 글들이 실리고 있는데 논문과 같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기행

이라든가 유적소개 정도의 내용이다. 예를들면 
「 (연재)민족건축의 유산을 찾아서

(윤충현.19綱-4호),, 
「고려시기의 몇가지 공예탑(리화선, 1964-10호),, 「보 통문

건축에 대하여(김경수,1965-6호), 등과 같은 글들이다. 이 잡지는 록히 해방이후

북한의 현대건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축에 관심있는 사

람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또한 외국의 건축정

보도 가끔 소게하고 있는데 주로 구 소 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건축에 관한 것 들이

다.

9w r 조선미술,

'

조선미슬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

조선미술가동맹'은 1948년에 창립된 
'

북조선미술동맹'이 그 모태이다. 이 단체

는 북조선문학예술인총동맹의 산하 단체로 존속하다가 1961년 3욀 
'

조 선문학예술

총동맹'이 새로 결성되면서 그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

미술가동맹의 중앙위원회는 조선화분과위원회, 유화분과위원회, 조 각분과위원

회, 공예분과위원회, 무대미술분과위원회, 산업미술분과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둥의 부분별로 분과를 두고 있으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미술가동맹의 현재 정맹원은 약 2, 000 명이 되며 후보맹원 중에서 동맹집행위원

회에서 심사하여 정뱅원이 된다.6)
T
조 선미술R,의 창간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교적 오랫동안 발행 되어온 잡

지이다. 회화, 조각,산업 및 공업미술, 건축미술 등 미술의 모 든분야를 망라해서

다루는 미술 종합잡지의 성격을 띄고있다. 건축사 분야의 내용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미술사 측면에서 건축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리기도 한다.

10. 기 타

6)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닌, 고려원 199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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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정기적인 간행물로서 r 유적발굴보고,와 「
고고 학자료집.이 있는데 유적

발굴보고집은 단독 발굴 보고서로서 1956년 12월에 제1집 
「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

굴보고,가 간행된 이후 1985년까지 14집이 발간 되었다. 고고 학자료집은 발굴년도

가 서로 다른 여러곳의 발굴자료를 한데 묶어 간형하는 종합적인 발굴보고서의 성

격을 띄고 있는데 1963년까지 3집을 발간한 이후의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

당의 로선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는 국가 기관이나 동맹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발간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의 일정 분량은 국가 이념이나 당 선전에 할애하고 있는점이 특

징이다.

또한 모든 출판사는 정무원 산하 선전선동부의 출판총국에 의해 모든 과정이 통

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출판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l%r. t韓에서의 建築5삔 時代區分 sa

I. 時代어1 CIl한 AZT1念

북한에서의 시대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간의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말할때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민들의 생산활동과 체계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 되었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형태로 시대가 변화 발전되

어 왔다는 것이다. 즉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그 리고 자본주

의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근대로의 기점으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현대라

고 하는데 이와같은 생산활동의 특징적인 변천에 따라 
"

시대"라는 용어를 부쳐 사

용하고 있다. 시대라고 할 때 생산체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안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시대라는 말 보다는 시대의 체제를 특졍짓는 
"

사회"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

시대"는 인간의 생산양식과 체제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산양식과 체제가 구분되

는 시간을 묶어서 
" 

시대"라는 용어를 붙이고 그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기점

들을 묶어서 
"

시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때 시기라고 하는 시간적 단위는 대

개 하나의 왕조가 탄생되어 멸망 할 때 까지의 존재기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가령 몇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시의 사회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

시기"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국이 정립했던 기

간을 
"

삼국시기"로 부른다든가 신라가 통일을 한 후 사회체제나 생산양식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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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정기적인 간행물로서 r 유적발굴보고,와 「
고고 학자료집.이 있는데 유적

발굴보고집은 단독 발굴 보고서로서 1956년 12월에 제1집 
「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

굴보고,가 간행된 이후 1985년까지 14집이 발간 되었다. 고고 학자료집은 발굴년도

가 서로 다른 여러곳의 발굴자료를 한데 묶어 간형하는 종합적인 발굴보고서의 성

격을 띄고 있는데 1963년까지 3집을 발간한 이후의 자료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

당의 로선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해설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는 국가 기관이나 동맹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발간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의 일정 분량은 국가 이념이나 당 선전에 할애하고 있는점이 특

징이다.

또한 모든 출판사는 정무원 산하 선전선동부의 출판총국에 의해 모든 과정이 통

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출판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l%r. t韓에서의 建築5삔 時代區分 sa

I. 時代어1 CIl한 AZT1念

북한에서의 시대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간의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말할때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민들의 생산활동과 체계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 되었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형태로 시대가 변화 발전되

어 왔다는 것이다. 즉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소유자사회, 봉건사회. 그 리고 자본주

의 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근대로의 기점으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현대라

고 하는데 이와같은 생산활동의 특징적인 변천에 따라 
"

시대"라는 용어를 부쳐 사

용하고 있다. 시대라고 할 때 생산체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안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시대라는 말 보다는 시대의 체제를 특졍짓는 
"

사회"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

시대"는 인간의 생산양식과 체제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산양식과 체제가 구분되

는 시간을 묶어서 
" 

시대"라는 용어를 붙이고 그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기점

들을 묶어서 
"

시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때 시기라고 하는 시간적 단위는 대

개 하나의 왕조가 탄생되어 멸망 할 때 까지의 존재기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가령 몇개의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시의 사회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

시기"로 부르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국이 정립했던 기

간을 
"

삼국시기"로 부른다든가 신라가 통일을 한 후 사회체제나 생산양식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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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으로 이를 
"

후기신라시기"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또 한 발

해가 개국한 이후 신라와 공존했던 기간을 
"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

시데는 곧 이와같은 생산양식이 동일한 많은 시기들을 하나로 묶어
"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대는 인간사회의 발전양상

이 하나의 특징을 갖고있는 커다 시간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개넘으

로 이들은 원시공동체사회시대, 노 예제사회시대, 붕건제사회시대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다.

2. laf&8分의 틀과 그 特徵

시대구분은 역사적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그 발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설명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축사의 시대구분은 건축의

발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사적 논술

은 시대구분론에 입각하여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구분이 학자에 따라 다른것

은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이든 그것은 궁극적으

로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시대적으로 세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편리함은 있으나 시대간의 역사

적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탄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

건축사"라고 하는 분류사(또는 부분사)의 특수성을 고 려한다면 시대구분은 필요

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인과관계보다는 건축양식 고 찰의 명료성을 좀더 분명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든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에 있어서도

시대구분은 91드시 짚고 넘어가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 역시 우리와 같이 일반사의 한 분류로 다루어지고 있

지만 건축사 시대구분이 어떠한 관정으로 다루어지는가는 번저 북한 역사학계의

관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관을 소위 
'

주체사관'이라 한다면 이 주체사

관의 p-M락은 마르크스주의 억사학에 시원을 두고 있다. 19閣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논쟁되기 시작한 시대구분 문제는 
'

교조주의 형식을 퇴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를 주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치로 정리해 나가게 된다. 이리하여 일제때부터 마

르크스 주의 역사학이 주장해온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한 아시

아적 생산양식론을 극복하고, 역사의 합법척적 발전과정을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1962년에 
"

조 선통사" 개정판을 간행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공

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 역사학계의 공롱된 합의점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 하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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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입장이란 우리역사의 시대구분을 원시공동체사회 4 노예소유자사회 +

봉건사회로의 발전과정으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인류 역사

를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귀착시키면서 인

류가 오늘날까지 거쳐온 생산 양식의 기본적인 다섯가지 형태 즉, 원시공산제, 노

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흐름으로 이행과정에 있다고 믿

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시대구분이라는 기본적인 틀안에 모든 부분사의 시대구분

이 결정되고 건축사 또한 이와같은 틀로 시대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時代區分에 대한 建築史的 Il[絡

북한에서의 건축사 시대구분은 원시 및 고대건축, 중세건축, 근대건축, 현대건

축으로 나누어진다.

원시시대건축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만년전에서 40만년전부터 시작되었

다고 보며 1966년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견된 
' 

검은모루동굴유적'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하한은 기원전 1천년 전반기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전부 하나의 원시공동체사회로 묶어서 구분한다. 여기에는 구석기시대

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고조선이 한반도의 서북지방으로부터 요동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이보다 좀 늦은 시기에 부여, 진국이 출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고대건축으로 시기를 정하였다. 이 고대건축의 사

회경제체제는 노예제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 대건축은 삼국이 출현할 때까지,

즉 기원전 2세기말까지로 하고 있다.

중세건축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왕조말 즉 19세기 중엽까지로 크 게 정하고 있

다. 봉건사회 전시대를 하나의 중세건축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각 왕조를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를 세분해 볼 때 첫째는 고구려, 백

제, 신라를 삼국시기로 나누고 두번째는 발해와 후기선라로, 세번째는 고 려왕조

를, 네번째는 조선왕조로 구분하고 있다.

근대건축은 19세기중엽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로 설정하고 었다. 조선왕조

말기가 되면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는데 이미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조 선사회는 농업, 수긍업, 상업, 공업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서서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 발전하게 된다. 그 동안 사회를

지탱해 왔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는 시기였다. 이에따라 새로운 사회에 요구되는

건축은 계획과 건설, 양식이 중세건축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젼보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의 시점을 19세기 중엽으로 정하였으며 건축사 시대구분도 이



3I

를 따르고 있다.

현대건축의 시점은 1928년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점은 북한의 일반사학계

에서 설정한 
'

현대' 라는 시점에 그 시기를 맞춘 것인데 1962년 과학원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1866넌을 근대의 기점으로. 그리고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떻게 보먼 1920년대 중반이라고하는 시점은 건축사 시대구분으로 볼때 그다

지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1926년의 상황은 6. 1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조

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된 정도였다.

분류사의 시대구분이 일반사의 시대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남

한학게의 학문적 특성과는 달리 모든 학문분야는 반드시 시대구분이 일치해야 한

다는 북한 학계의 한 특정을 여기서 엇볼 수 었다. 1926년이 북한에서 시대구분의

중요한 시점이 되는것은 1926년7)은 김일성이 
'

타도 제국주의 동맹(E · C )'을 조직

하고 항일루쟁에 나선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건축의 역사맥락에

서 볼때 기술사적으로나 양식사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도 없을 뿐더

러 일반사적으로도 건축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설정한

현대건축의 시점은 건축사 시대구분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대는 다

시 세분되어 여러 시기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서술된 시대맥락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7) 좀더 정확히는 1926년 10월 17일



(표 2> 북한에서의 건축사 시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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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

- 40만넌전부터 기원전 5쳔넌
양시 상원군 혹우리

. 루동晋유적,이 가장
석기유적

기원전 5천년부터 기원전 2천년

기원전 2천년부터 기원전 1천닌 전반
원 시 건 측

기-기원전 1천녔 전반기부터

6선(기원전 천년기 전반기)
여(기원전 천년기 우반기)
국(기원전 천년기 후안기)

이동지역 및 이서

방이 고조선영역

돌의 시작

건사회 챗단겨1.고구려
구려. 빅저1.신라(기원전 3세기 기원후 7세기증엽)

영항을 끼칩

테와 기법의 다양화및 롱합 신라시CI(7세기중엽-10서1기 쵸)

증세건축
IA]血4 WV%z]rn, tva

(영기w의 확산
려왕조시ci(10세기 쵸-14세기 말)

시데(14세기 말-19세기 증엽)

붕괴 일제의 조선강접(1910)

근디건츠
의 성격변파, 사회

의 변화
제의 조선강점(191이-식민시(l 증간(19251

일성의 항힐무징 시작(1926.10)-sl방(1945.히

26전쟁 직전(1045.8 1950.이

긴설된 모든 건축은
臧에 객응하도룩 요구

6.2S전챵 기간(19SO. 6 1953. 기

측이 민족적 형식과 A

의적 ]-1용을 담을 것을
현대긴측 경제 복구시기로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기(1953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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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各 時代에 대한 at史 硏究

Irm 原]1陰時代建

일반역사학계의 식민사관에 대한 복문제는 이미 해방 이전부터 민족주의 역사

학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유적발굴 사업

활동은 당연히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민족주의 학자들이 아쉬 했던 것은

고고 역사적 유물로 한반도에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제 어용학자들의

식민사관에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일제의 점령지 내에서 연구인력도 미천한 가운데 이와같은 과제는 요원하기만 하

였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원시시대 건축언구는 결국 고고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주

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발굴조사의 목적중 중요한 일부분은 일제의 식민사

관을 빨리 볼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

겠다.

북한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1960넌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에 들어와

이미 여러곳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조 사하는 과정에서 1963년 4월8) 웅기군 굴포

리 서포항동의 신석기시대 문화층 밑에서 여러개의 구석기유물을 발견하게 되었

다. 이 굴포리 유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

되지 않고 신석기시대 유적만이 발굴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인 것이다. 발견된 석기는 유럽의 그것과 모양이 다르

고 연해주의 출토품과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학자듈은 이 독특한 유

물로 인하여 이것을 
"

굴포문화"라고 명명하였다. 이와같은 굴포문화는 구석기 전

기말과 후기의 것으로 그 상한은 중국의 정촌문화와 대등하며 하한은 중국의 산동

성, 씨비리 및 소련 연해주의 구석기시대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9>

그 다음 해에는 굴포리 서북방 50Km에 있는 부포리에서 또한 구석기시대 유적

이 발견되었다. 1966년에는 평양의 검은모루유적,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유적,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유적,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유적, 평안남도 틱천군 숭리

산유적 동이 발견되었다. 이밖에 여러 곳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뼈도 많이 발견되었다.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에서는 이른시기 고

인의 머리뼈 
「

력포사람,화석이 나왔으며, 먹천 승리산 유적에서는 사람의 이빨이,

8) 이미 그 전부터 발굽작업이 진행되어 오 곳이었는데 1962년 가을 밑바닥에서
구석기시대의 대리석밀개 하나가 발견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9) 도 유호.김용납, 「 우리나 구석기시대와 이른 신석기시대의 년대론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64-4호,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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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리 유적에서는 머리뼈가 출토되어 「만달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유적들은 구석기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 인과

신인의 뼈가 발견唱으로서 구석기시대 문화와 사람의 발전과정을 출토자료로 체계

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선조에 대한 시원문제를 언급하게 되는

데 그 중에는 
「만달사람,을 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 우리 선조의 시원적 특정

과 연결시키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또 한 굴포리 서포항유적

을 들 수 있다. 서포항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문화충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석기 문화충에서 21개의 주거지

가 발굴 되었다. 이 신석기 주거지는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여러시대의 것이 서로

겹쳐진 것을 근거로 하여 대개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층위관계로 주변

의 여러 유적들에 대한 상대년대가 밝혀졌다고 한다.

한반도의 서해안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대량 발굴되면서 이를 
"

궁산문확"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유적지에서 신석기 주거지와 유물이 발

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궁산문화의 분포범위는 청천강 유역에서부터 한강

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특히 이들은 한강유역의 암사동유적까지 궁산문화

유적 범위에 녕어두고 있다.

이밖에 북한의 유적으로는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평양시 삼석구역 호

남리 남경유적, 평양시 룡성구역 장촌유적, 평안북도 정주군 대산리 당산유적, 황

해남도 해주시 룡당포유적 동이 있다. 이 궁산유적을 상대년대로서 제4기로 구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암사동유적은 그 중에서 1, 2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10)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후기문화를 창조한 사람을 
「

숭리산사람,과
「만달사람,이라고 하며 이 사람들이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완전한 우리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Il) 그 중에서도 
「만달사람,이라 부르는 신인단계의 인류화석을 우

리민족의 시원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12)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물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를 대

략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초까지로 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구석기시대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발굴되었는데 유적을 보

면 유문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에서 이들의 독특한 문화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황화유역이나 씨비리일대의 신석기문화와는 본질적으

10) 김용간.손량구, 
「조선고고학전서(원시편 석기시대), 105쪽 과학, 백과사전종합

출판사 1990.

11 )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7쪽 1986.

12) 장우진. 
「조선사람의 시훤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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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대륵 동쪽

의 넓은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공통성을 지닌 겨례의 주민집단이 살았으며 이들이

바로 우리민족의 시왼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13)

2w 古代建

북한에서의 고대는 古朝鮮, 扶수. 辰쁘이 그 중심이 된다.

고조 선의 국가헝성과 영역을 해명하는 문제는 구석기시대의 존재여부를 밝히는

문제만큼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이 문제의 해명은 식민사학자들의 건

해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존에 대한 문제와도 직접

적인 관련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떼는 1開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60년대 초에 고조선문제가 제기되면

서 이의 해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논문발표와 더불어 학술토

론회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출토유물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구체적힌 국가의 형체

를 밝혀내기에 이른다.

륙히 196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3넌간 발굴, 조사 및 연구사업을 전행한 결

과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부터 요하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적들

은 고조 선주민들이 남긴 유적들이며. 비파형 단검을 비롯한 특징적인 유물들은 같

은시기 주변국들의 유물과는 완전히 구혈되는 고 유의 청동기 문화였으며 이는 吾

고조선이었다고 주장하였다.14)

고조 선은 700여년이상 존속했던 국가이며15) 그 중 기원전 3-2세기의 정세롤 보

면 기원전 230년경 준이 국가를 세우고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하다가 기원전 1刺년

경 멸망하고 만왕조가 들어섰다. 그후 약 9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였다는 것이다.16} 이들은 요동지방에 그 중심을 두고 서로는 대룽하로부터

남쪽의 예성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집자리로 대표적인

것은 청천강반의 세죽리유적과 요동반도 끝의 윤가촌유적이다.

세죽리유적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에

걸치는 집자리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 최상층은 철기시대층으로서 기원전 3-2 세기

에 속하며 그아래 놓인 청동기시대충이 고조선시대에 해당된다. 이 청동기시대층

은 세시기로 구분된다.17)

13) 서국태, 앞책 7쓱

14) 꽝기억·박진옥·정찬영, 
「
기원전5세기-기원3세기 서북조선의 문화, f 고고 민속

론문집 3호, 1쪽 사회과학출판사 1971

15) 사회과학원 고고 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20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16) 사회과학왼 고고연구소, 「고조선문제 연구논문집, 41꼭 사회과학舍판사 1977

17) 사회과학원 고고 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20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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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죽리유적의 상충에서 5개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 2개의 주거지에

서 온돌시설이 발굴되었다. 이 주거지는 동서 5m, 남북 s. 8m인데 
' 

1'자 형의 외줄

고 래 온돌이 길이 약 3%m정도 있었다. 이 온돌시설은 납작하고 긴 돌을 놓고 그

위에 얇은 판돌을 덮어 만들었는데 맨 앞부분에는 고 래보다 깊은 아궁이를 두었

다. 이러한 시설은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의 화먹이 발전된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온돌의 시원이 되었다고 한다.IS)

고조선 유물은 이미 일제때에도 발굴되었으나 다만 발표가 되지 않았다. 북한

에서의 유물 발굴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3년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고조선유물은 주로 청동기가 위주였고 이들은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지역을 보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성군 동관리(1953년 출토)가 있

고, 함경남도에서는 신창군 하세동리(1958년 출토). 토성리(해방전), 훙원군 운초

리(19開), 퇴조군 송해리(1960), 합주군 대성리(해방전과 1952년), 훙남d+) 호상동

(1953, 1958), 영흥군 소라리 토 성내(1956), 개성시(개풍군,판문군 19邦7 - 1987)

등이다.

한때 평양을 그 세력의 중심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을 들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유물이 황해남도 구칠산, 황해남도 광주부굔, 충남

천안군 광덕면 대평리, 경북 경주부근, 경북 영천군 화산면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준왕 등 고 위급 동치집단이 脅겨 내려가 마지막

집결지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19}

이보다 늦게 부여와 젼국이 출현하였다. 이 두 나라는 고조선의 동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들 나라들은 강력

한 노예제사회였으며 따라서 이들 노 예의 소유자들은 노동력을 이용해 통치자들을

위한 궁전과 저택. 거대하고 호화로운 분묘를 만들었다고 한다. 진국의 각종 출토

유물로 보아 그 북쪽에 위치한 선진적인 고조선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발전되었다

고 한다.2이

북한에서의 고 대사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원과 관련시켜 매우 정열적으로

진행 하였다. 특히 고조 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노력은 고고 학측면에서 특히

활발히 진행 되었다.

고 대건축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가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전주농, 고조선 문화에 관하여 - 토광무덤 년대의 고찰을 중심으로-문화유산

1960-2호1

18) 리화선, 
「조선건축사 l, 25폭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9)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고고민속 63-l

호」 17쪽

20) 김재용, 
「진국에서의 좁은놋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조선고

고 연구 1991-3호4 11쪽-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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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연, 고조 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가지 문제 r 문화유산 1960-3호」

도 유호, 고조 선에 관한 약간의 고 찰 l「문화유산 1960-4호」

도유호, 고조선문화에 대하여 i「력사과학 1961-5호%t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미술 r 문화유산 1962-3호」

전주농, 고조 선의 공예 r 문화유산 1962-4호j

도유호,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고조선 영역문제와 관련하여- [r문화유산 1962-4

호」

도 유호, 왕검성의 위치(토론) 「문화유산 1962-5호J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고고민속 1963-1

호%i

백현행,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 선유물 r 고고 민속 1965-4호,

안영준,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좁은놋단겁 관계 유적과 유물 「
고고 민속

1966-4호」

김용간·황기 ,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 선문화 r 고고 민속1967-2호,

사회과학훤 고고 학연구소,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r 고고 민속논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사회과학원 고고 학언구소, 고조선문화의 특성과 그 발전 r 고조선문제연구론문

집Ji 사회과학출판사 1976

사회과학원 고고 학연구소, 고조선의 사회성격과 그 형성시기 l「고조선문제연구

론문집」 사회과학출 사 1976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조선의 령역과 그 시기 r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박영초, 조 선인민견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영초, 
'

고조 선에서 수공업의 발전 Ir력시.과학 1989-2호」

왕성수, 개성부근에서 나온 고조선관계 유믈 r I선고고연구 198B-1호」

김재용, 진국에서의 좁은놋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r 조선고고

연구 1991-3호J

김재용, 진국에서의 중기좁은놋단검문화의 발전과 고조 선 좁은놋단검문화와의

관계 ir조선고고연구 1991-4호4

a. 中世建얠

가. 三國時期建築

북한에서의 삼국시대는 중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또 한 노 예제사회로부터 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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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로 넘어가는 첫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세라는 커다란 시간속에 삼국은 하

나의 시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

삼국시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시기의 시간적 한계는 고구려가 개국한 때부터 삼국이 정립하고 있던 7세기

중엽으로 한다. 삼국은 이후 2천년동안 지속되는 봉건사회시대 건축의 기반을 형

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건축양식과

기술을 이때 체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건축연구에 있어서 이들이 특히 많은 부분을 고구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들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신라의 3국통합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고구려는 특히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강대국이었고 건축을 포함한 모든 분야

에서의 기술과 양식이 삼국중에서 가장 앞섰으며 백제와 신라, 가야의 건축에 커

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목조건축의 구조시스템과 장식수법도 이때에 체계화되

어 백제, 신라 뿐만 아니라 바다건너 일본에까지 건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비록 3국을 통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중세초기

축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했었다고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해방후 삼국시대에 관한 발굴조사는 1948년 평양시 낙랑리의 한식고분이 그 시

작이었으며 그후 1949년 안악 제1,2호무덤, 안악 제3호무덤, 1952년 료 동성 무덤,

1954년 황주군 순천리유적, 운성리 토광무덤, 은산 남옥리무덤 등 주로 고 분에 관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1957년에는 정백운이 
「조선 고 대 무덤

에 관한 연구(l), (2),를 발표하게 된다.

이와같이 해방직후 50년대말까지 북한에서 삼국시기사 연구는 분묘에 주로 치중

되어 있었고 그 것도 고구려분묘가 중심이 되었다.

그 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조금씩 건축으로 접근되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

였다.

이때부터 삼국시기 건축에 관한 논문류 및 단행본이 꾸준히 발표되는데 1968년

까지는 그런데로 쉼없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삼국시대

건축에 관한 어떠한 글도 찾아볼 수가 없다.21) 그후 1973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평양 대성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삼국시대 건축에 대

한 글들이 나오게 된다. 최근까지 약 70여편이 되는데 매년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적을 때는 1-2편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한해에 7-8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삼국중 역시 대부분이 고구려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21 ) 이때 역사, 고고, 민속학분야의 기관지가 몇년간 발행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

히 연구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기관지 발간이 중단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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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의 분단된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남측의 고구려 건축에 쉽게 접곤하지 못하는 연구현황과도 같은 현상이라

하戚다.

북한의 고구려 건축연구에서 륵히 주목되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 구려 펑양성(장안성)에 관한 언구이고 두번째는 안학궁전지의 발굴과

그 언구, 그리고 세번째는 정룽사지 발굴과 연구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평양성 언구는 채희국과 최희림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언구성과들을

발표하는데 1978년에 rr고구려평양성r,이라는 단행본이 발간되면서 연구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1970 
. 대브.터 평양 대성산성 일대의 고구려유적을 조사하면서 안학궁전지가 발

굴되었다. 이 안학궁은 고구려 후기 궁전건축의 기술과 양식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언구논문 또한 하나의 업적에 포합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

어 정롱사지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삼국시기의 불사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

광해 주었다. 이 정룽사에 대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과 일

본의 齒1藍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샅국의 견축에 관한 글중 분묘률 제외하고 넌대별 발표 논문류는

다음과 같다.

<1960넌대>
· 전주.농, 최근에 발굴한 고 구려 벽화 자료(자료) r 조선미술 IS62-10호,

· 전주농, 최근에 발굴한 고 구려 벽화 자료(자료) y 조선미술 1962-11호,

· 전주농, 최근에 발견한 고구려 벽화 자료(자료) [r조선미술 1962-12호,

· 전주동-, 최근에 발견한 고 구려 벽화 자료(자료) r
조 선미술 1963-1호,

· 박문원, 일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미술가들(3)-건축 조각가편-rr조선미술

1963-4호1

. 김영진, 샅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 l「고고민속 1964-4호4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T 대성산 일대 고 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유적

발굴보고 제9집). 과학훤출판사 1964

· 박황식, 미천왕릉(안악 제3호)의 건축구성에 대하여 r 고고민속 1965-1호」

·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토론) r 고고민속 1965-3호」

· 정찬엉, 초기 고구려문화의 몇가지 측면 l「고고 민속 1965-4호%n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4) - 백제의 서울.부여의 유적들- r
조 선미

술 1965-7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5) - 신라의 서올. 경주- y 조선미술 1965-10

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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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옹, 배천산성 답사보고 r 고고민속 1966-1호」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r 고고민속 1966-2호」

정찬영,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r 고고 민속 1966-4호」

박문원, 삼국시기 미술사 년표(참고용 자료) r 력사과학 1966-4호」

박문원, 삼국시기 미술사 년표(참고용 자료) 「력사과학 1966-5호,

리경직, 삼국시기 탑파양식과 그 특징(평론) 「조선미술 1966-11호,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r 고고 민속 1967-2호」

최희림, 고 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r 고고 민

속 1967-2호」

박문원, 미륵사 전설에 대하여(삼국 미술연구 4) r 조선미술 19S7-1호,

<1970넌대>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r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73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김일성종합대학, r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2

최희림, r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暑판사 19협

리화선, 새로 복구한 대성산성의 남문 r 력사과학 19집-2호1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r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사 1979. 9

<IS80년대>
· 리화선, 안학궁의 터자리 복원을 위한 몇가지 문제 r 력사과학 1980-1호」

· 채희국, 고구려 수도의 변천과 봉황성 환도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80-2호」

· 한인호, 정룽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81-2호」

· 최희림. 황주성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82-2호」

· 안영찬, 새로 발굴한 고구려의 다리 T력사과학 1982-3호」

· 문화보존연구소, r 우리 나라 력사 유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7

· 한인호, 고구려건축의 력사적 지위 r 고고 민속론문집 제9호」 1簡4

. 김기옹, 고구려산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T고고 민속론문집 제9호」 1984

· 한인호, 삼국시기 탑의 변천과 그에 반영된 건축술 r 력사과학 1985-1호4

· 장종국, 고구려에서의 도로 발전 r 력사과학 1罷5-2호」

·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학계소식) r 력사과학 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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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4

. 허철준, 정룽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 찰 r 력사과학 1986-4

호4

. 한인호, 정룽사에 대하여 1조 선고고연구 1986-3호」

.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r 조 선고고연구 1986-4호」

.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시 리방제도에 대하여 r 조 선고고연구 19B7-2호」

.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7-4

호4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헌종, r 조선미술사 II,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1

· 한인호, 고구려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Ir력사과학 19韶-2호」

· 박창수, 427년 평양천도 이전시기 고 구려 성들의 분포 r 력사과학 1988-4호」

· 박창수, 고구려 산성의 위치선정의 우월성 r 조선고고연구 1988-2호」

· 김영숙, 고 구려 무멈벽화에 그 려진 기둥과 두공장식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8-4호j

· 박영초, 조선인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4

. 리화선, 고구려 명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tr력사

과학 1989-1호」

· 손영종, 고 구려의 남도, 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1)력사과학 1989-3호」

· 손영종, 고 구려의 남도, 북도와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2)력사과학 1989-4호」

· 리화선, 벽화두공을 통해 본 고구려 건축물의 平공 f 조섰고고연구 1簡9-3호」

· 리경식, 고구려 무멈 벽화 구도에서 공간의 리용 Ir조선고고연구 19B9-4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2

<1900년대>

궁성희, 고 구려 무덤들에 보이는 부뚜막에 대하여 y조 선고고연구 1990-1호」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90-.2호」

리경식. 고구려 무덥벽화에 적용된 립체표현수법 r조선고고연구 1990-2호」

한인호, 백제의 성곽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90-4호J,

장상렬, 고충나무탑을 기본으로 1탑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력사적 기원 r 력사

과학 1990-2호」

최창빈, 4세기말-S세기초 고 구려의 국남7성과 국동6성에 대하여 i「력사과학

1990-3호J

한인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 r 고고 민속론문집 제12호」 1990

손수호, 흘골산성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91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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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호, 사비성에 대하여 f 조선고고연구 1991-2호,

최승택.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7 조 선고고연구 1991-3호,

한인호. 리 호, 안학궁터부근의 고 구려리방어1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최승택, 장수산성 1호건물터에 대하여 r
조 선고고연구 1991-4호,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 구려편1 성, 건축물, 외

국문종합출판사1991.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 선유적유물도감 5권 고구려편3 벽화무덤.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6권 고 구려편4 벽화무덤.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1.

김경찬, 황해남도지방의 해안방어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2호,

한인호·리 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 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

고연구 1993-1호,

한인덕, 성산리토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3-1호,

나. 湯海 및 後期新 建築

발해는 고구려를 직접 계승하여 698년부터 926년까지 230여년간 존재했던 나라

이다. 고 구려가 멸망한 직후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신라와

양국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

통일신라"라는 용

어는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다.

남한 역사학계에서 발해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북한에서의 발해 연구는 고 구려의 역사적 맥락이 이어전다는 측뎐

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박시형이 「력사연구

1962년1호,에 
"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로부터 시작되었다. 고구려 먼족의 정통성

추구와 민족적 자존을 확립하는 정치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발해에 대한 연구성과는 괄목할 만한 정도

가 되었다. 다만 현재의 지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당시의 강역과 유적지에 대한 발

굴조사는 연구성과에 비해 떨어져 있는 둣하다.

1933-34년 일본의 東亞考古學會에서 발해의 上京龍泉府(발해왕조기간 동안 가

장 오래 존속했던 도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22) 여기서 일인들이 밝힌

발해는 
'

誅謁의 지배자였던 大詐榮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병합하여 세운 나라'

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보고서는 7 東京城.(湯海國上京龍泉府赴0]發掘調査)이라는 이름으로 東亞考古

學會 주관으로 1939년(昭和14)에 발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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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발해연구는 이와같이 발해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식민주의 학

자들, 그 리고 발해문화에 대한 역사적 지위를 쉽게 인정치 않으려는 주변국 학자

들에 대한 전면적 반박인 동시에 고 구려 멸망후 우리민족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쳬

계화하며, 나아가 우수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더욱 넓고 깊은 곳까지 심오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 결과 발해는 지금의 한반도 중부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 및 소련 연

해주일대를 포괄하는 괌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영역은

5경 15부 62주의 정연한 행정체계를 세우고 각종 산업이 당시로서는 괄목할 정도

로 발달하였고 신라를 비롯하여 唐, B本 둥과도 활발한 교 류를 갖는 
'

해동성국'

으로 이름을 날렸다.

불행하게도 당시 발해인들이 남긴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들이 남긴 각종

유적과 유물은 발달된 문화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 대 도성의 완벽성을 보어

주는 상경룡천부를 비롯하여 오동성터, 서고성터, 팔련성터, 청해토성터, 소밀성

터 등과 같은 행정탄위 소재 유적이 있었고 군사요새지로서 성자산성, 성장습자산

성, 거산성, 소련지역의 크 라스노야로브스크산성 등이 발해의 우수한 문화를 대변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제 낱한 학계에서도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글에 의하면 발해 5경중 하나인 남경남해부의 위치가 청해토성이 있는

함경남도 신창군 토성이 였음을 밝히고23} 어기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함께 관청

지, 온돌시설, 분묘 등은 발해의 유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유물중에는 고구려

의 년호가 새겨진 것도 출토 되었는데 이것은 고 구려 때 만든것이 발해때까지 그

대로 전숭된 것이라고 한다.

1971 년에 발표된 발해건축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은 발해의 건축양식과 기술율

밝혀주는 중요한 글 吾이다. 특히 장상렬의 
"

발해건축의 력사적위치"는 이러한 내

용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발해의 주거형태, 건축구조기술, 계획기

법, 건축술에 나타난 특성 등을 잘 나타내 주고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발해건

축과 관련된 장상렬의 논문은 이밖에도 수편이 있어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발해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62이면 이제 30여년이 지났다. 연구

시간에 비하면 성과물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발해의 영역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광대한 지역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국외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쉽지 앓은 북

한의 국내사정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남한 건축사학계에서는 발해건축에 대한 접근이 전무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건축사가듈의 공로를 인정해

야할 것이다.

23) 김종혁,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325

발해건축과 관련되어 그 동안 발표된 논문류와 저서로는 다음과 같다.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1962-1호,

최운학, 발해 <정혜공주묘비>(자료) 「력사과학 1965-3호,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r
고고 민속 1966-1호,

주영헌,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호,

장상렬, 료동성탑(자료와 연구) r 고고민속 1967-1호,

주영헌, 발해는 고 구려의 계슴자 「
고고 민속 1967-2호,

장상렬, 발해상경돌등의 째임새(자료와 연구) 
r 고고민속 1967-3호,

리정기, 청해토성 및 교성리토성 답사보고(답사보고) 「
고고 민속 1967-4호,

장상렬, <건축유산연구> 상경돌등 r 건축과 건설 1967-5호,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론문집 3호, 사회과학출판사 1971

고고 학연구소,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복원 r 고고민속론문집 3호 록, 사

회과학출판사 1971

주영헌, r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r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2

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l) F
력사과학 1簡0-1호」

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기 r 력사과학 1980-2호,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 사보고(발굴 및 조 사보고)
「
조 선고고연구 19요6-1호」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호,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r 조선미술사 l.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l

채희국, 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8-2호,

한인호, 발해의 령광탑 
r 조선고고연구 1988-3호,

김종혁.김지철, 신포리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r 조선고고연구

1989-2호」

리화선, 7 조선건축사 l. 과힉-. 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김종혁.김지철, 신포리 오 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0-2호4

채태형, 발해동경롱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력사과학 1990-3호,

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1990-4호」

장국종, 발해의 6부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90-4호,

김혁철, 실학자 류득공의 발해력사관 r 력사과학 1991-1호,

장종국, 발해본토의 주민구성 「력사과학 1991-2호,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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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희, 발해의 역참로 f( 력사과학 1991-3호,

김혁철, 실학자 흥석주의 발해력사관 [(
력사과학 1991-4호,

김종혁.김지철, 금산 2건축지 발굴보고 7 조선고고연구 1991-3호J

한인먹, 김책시 동昏리 24개 돌유적 r 조선고고연구 1991-4호,

조 선유적유물도같편찬위원회, T& 선유적유물도감 m된 발해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1.

김종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

된 성과 
T
조 선고고연구 1992-1호,

류병훙,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무늬에 대한 고 찰 「조선고고연구 1992-4

호」

한편 중국측에서도 발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1960년에 單慶

鷗의 「

할sT京城量調査,<文物參考資料 1960-6期), 郭文懸의 
「

和龍湯海-t墓出土的

궤件쇼飾,(文物 1973-8期)을 비旻하여 약 20여편이 국내에 알려져 있으며 이중 역

사학 분야에서 연변대학의 方學께교수가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후기신라"는 남한에서 말하는 통일신라이다.

북한에서 
"

통일신라"에 대해 역사적 관점이 비판적힌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신

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치외교에 대해서는 더옥 비

판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발해의 개국은 통일시대를 불과 몇년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발해의 개국과 더불어 양분되는 국가시기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이 통일신라보다는 
"

후기신라"라는 용어를 쓰 게된 근

본적인 이유라 하겠다. 조금 다르게 
"

통합신라"라는 용어를 쓰 기도 하는데 실은

1960년대' 이전에는 
"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한적이 있다.

-亨4기신라건축에 관한 북한의 연구는 지리적 조건이 갖는 제한성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남측 역사학계의 통일신라와 북한의 발해연구를 비교해 볼 때 오

히려 남측에서의 발해연구가 북측의 신라연구에 비해 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북한의 후기신라 건축에 관한 연구는 통사나 문화사와 같은 종합 역사서술에

부분적으로 삽입되면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내용을 다룬 비중에서도 발해

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시기의 건축에 대해 그 들은 
"

건축유형별로 구성수법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건축계획과 형성에서 더욱 체계성이 부여되고 규범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였

다. 뿐만 아니라 
"

건축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공간을 형성하며 구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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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충 발전시켰다. 회화와 조각을 건축과 조화있게 결합시키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고 전반적인 구성과 세부적인 것들이 조 형적으로 완성되면서 한층 세련

된 건축을 만들었다. 
"

24)라고 이시기의 건축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표된 후기신라 건축에 관한 논문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리여성. 석굴암 조 각과 사실주의 「문화유산 1958-4호」

력사연구소 고 대 및 중세사 연구실, 통일 신라 시대의 금석문(자료) r 력사과학

1958-2호」

박문원, 사천왕 부각 벽돌과 신라 조 각가 량지(조선 미술사의 기초 축성을 위하

여 14) 「조선미술 1962-9호,

조준오, 우리 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 - 신라의 석굴암 예술- 「
조 선미술 1964-4

호」

박진욱,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토론) r 고고 민속 1964-4호」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5) - 신라의 서울 경주- 「조선미술1965-10

호4

사회과학원 고고 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문화사(원시-중세편)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문화보존연구소, 우리나라 력사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53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조선미술사(1) 과학, 백과사전출毛사 1987

리화선, 조선건축사(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김정수, 조선조각사(1) -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

다. 高麗建築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 려라는 것이 북한 역사학계의 통일된 인

식이다.

고려는 처음부터 고 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임을 표 방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고 려에 대한 역사의식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잇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비

중을 두고 있다. 그 것은 곧 고구려와 발해, 그 리고 고 려를 은연중 역사적 맥락이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려는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불과 1천년 이내이고 현재 남아있는 목조건축도

있어 연구가 비교적 전행된 실정이다. 북한에서 고 려시대 목조건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중 남아있는 것으로는 成佛寺 應眞殿, 博111 深源寺 普光殿, 燕濫 心源寺

큼光殿, 平壤 뿌t殿이고, 6. 25전쟁중 파괴된 것을 나중에 복원한 것으로는 묘향

24) 리화선, 「조선건축사 1, 167-8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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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현사 만세루, 성불사 극락전이 있다.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1958넌 하반기에

설치한 
'

문화유물 보존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실측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을 것으

로 추측되는데, 이에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단편적인 논문류만 발표되

었다.

북한에서 해방후 최근 1991년까지 이루어진 고 려건축과 관련된 연구는 대략 논

문류가 40여편이고.고려건축이 하나의 장으로 다루어진 종합적인 저술류로는 약

15편 정도가 된다.

논문류로 볼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성곽으로 11편이고, 그 다음이 도

성 및 왕궁으로 7편이다. 이밖에 목조건축 6편, 눙묘 6편, 탑파 5편, 주택 및 집

자리 2편의 순이다. 당시의 寺趾에 관한 언구는 의외로 1편밖에 보이지 않아 寺趾

연구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외 건축과 약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5-6편이

소개되고 있다.

저술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역사유적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 건축사, 미술사, 조

각사 둥과 같이 부분사 중에 서술되는 것도 있다. 특히 고려왕궁 만칠대를 대상으

로 당시 용척에 관한 장상렬의 일련의 논문 3편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고고민속

11호에 발표한 
"

고려왕궁-만훨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은 발굴조사에 나타난 수치

로 당시건축에 사용된 각종 자(尺)의 길이률 밝혔고 나아가 고 려의 다른 건축. 조

영물과도 비교하여 자들의 편넌을 밝혀낸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문으로 여겨진

다. 여기에 쓰 여진 자는 고 구려 자와도 부분적으로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급

도 있다. 결국 고구려의 역사적 전통이 고 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

다.

다른 시대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이중 목조건축과 도성 및 왕궁, 탑파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희림,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 「문화유산 1961-6호J

· 박황식, 성불사의 건축미(미술상식) T조선미술 1965-1호,

· 로웅주, 심원사의 건축미술 r 조선미술 1966-10호,

· 천창원, 정방산성과 성불사(미술상식) r 조선미술 1966-12호,

· 변룡문, 묘향산의 보현사(유적소개) [f
력사과학 1979-3호,

· 전롱철, 고 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l) 1(력사과학 1980-2호,

· 전룡철, 고 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2) tr 력사과학

� 

1980-3호,

· 개성발굴조, 개성 만월대의 못과 지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발굴보고 [f조

선고연구(발굴 및 조사 보고) 1986-3호,

· 장상렬, 만월대 장화전 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문화보존연구소, 연탄 심원사(력사유적소개) r 력사과학 19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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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룡해, 고려돌탑의 류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4호.

장상렬, 고 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r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

사전종합출판사 1988.

정룡해, 고 려 돌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 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

합출판사 1988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l) 「조선고고연구 1989-1호4

정骨해, 고 려돌탑의 년대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9-1호,

장상렬, 만칠대 최경전 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9-3호4

고려의 건축적 특징은 그 동안 여러 국가단위로 수행해 오던 건축조영이 하나의

국가단위 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적 특징보다는 롱일된 조영기법과 양식으로 발
M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봉건왕조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방대한 국가적 사업

이 이루어지고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왕족들의 개인적인 건축조영이 여러 곳에

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건축기술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고 려 왕궁이었던 만칠대는 궁성과 황성을 합하여 125만m2, 궁

성만 39만m2가 되는 적에 궁전을 만들었다. 만월대는 좌우가 트인 경사지를 이

용하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실제보다 더욱 높고 응장하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궁성 배치방법은 고구려의 배치법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

물 중에는 발해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역사적

정통성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데서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라. 朝鮮王朝建붊

북한에서는 조선왕조를 
"

리씨왕조"라고 한다. 이 명청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이

미 오래전에 비판이 있었던 적이 있다. 북한에서 이 명칭을 공식화한 것이 혹 지

금의 
"

조선"(조선민주주의 인맨공화국)과 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되지만

어쨌든 명칭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서는 
"

조선왕조"로 통일해 부르기로 한다.

조션왕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개국과 더불어 섀로운 권력자들의 閨에대한
'

以小事大'사상과 압륵강을 국경선으로 한정한 국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유학이 국가의 지배사상이 되면서 더욱 사대주의로 빠져들게 되

었으며. 특히 성리학의 이론과 행동규범들은 힌毛들로 하여금 봉건왕조에 절대 복

종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합으로서 후세에 큰 해독을 끼첬다고 한다. 이들이 생

각하는 조선왕조의 정권. 통치체제는 
'

소수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 대한 여러가

지 형태의 봉건적 착취를 보장하며 저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루쟁을 탄압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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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강제로 만든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25)

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왕조가 수립되면서 그 전반기는 봉건적 통치체제가 재편되는데 관료질서나

기구는 대개 고 려의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답습하였고, 통치권력이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봉건문화가 개화되었다고 한

다.

이들이 조선왕조 초기건축을 보는 시각은 조선통사에 그 일단이 피력되어 있

다.

이 시기 건축예술은 고려건축의 성과들을 계숭하면서도 그 전에 없던 새로운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륵히 15세기 이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사상으로 삼

은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5세기 이후 나타나는 건축의 특징은 전보다 옹장해지고 경쾌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궁전은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인민들을 %압하기 위하여 고 려때 보다 더

욱 옹장하게 하였다.

왕조초기의 실권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위률 세우고 봉건체제를 강화하기 위

하여 한양성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한양성에서 건축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것은

4례문등 웅장한 루각건축이다.

이 시기 성문건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평양 보통문(1473), 개성 남대문

(1394), 의주 남문(1520), 평양 대동문(1636) 둥으로서 규모가 크고 건축구성에서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보통문은 그 양식이 고려시기의

포식(주심포)과 같으며 수법이 매우 세련되고 형태가 우아하고 단정하다, 이 보통

문은 고 려말의 장식수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건축구성이나 세부양식요소에서 새로

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평양의 대동문에 전승되었다.

왕조의 후반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각종 건축조영을 경험으로 생

산력이 중대해지면서 봉건문화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20) 이와같은 시기에

실학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에서도 보수적이고 허례적인 건축술이 퇴조

를 보이고 반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건축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실학사상이 건

축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의 실학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분야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이미

1960년대 초에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실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과

외의는 우리나라 민속학사의 연구기점을 어디서부터 잡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다. 민속학 연구의 기점을 실학으로 볼 때 연구사의 맥락은 자연히 일

제시대를 배제하게 되며 학문의 민족적 전통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 (상), 304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6) 리화선, 
「조선건축사 1 , 323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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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는 두군데의 연구주관처로 접근

되고 있다. 하나는 고고학분야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민속학분야에서의 접

근이다. 1952년 과학원을 창설하면서 그 산하에 
'

물질문화 연구소'가 설치되어 연

구사업을 진행하다가 1957년 
'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개편이 된다. 개편된

연구소는 내부에 고고학연구실, 민속학연구실, 미술사연구실이라는 3개의 실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건축사 연구는 미술사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관장하게 된

다.

건축사 연구가 비록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못하고 다른 분야에 소속되어 있건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때부터 였다. 조선왕조시대의 건축

연구는 고고 학 및 면속학 연구소로 개편된 때를 같이하면서 발표되는데 이 당시

연구자로는 전장석, 박황식, 김재효, 리종목 둥이 주로 활약 하였고 60년대에 들

어와 황철산이 민속학 측면에서 주택에 관한 논문을, 윤충현, 김경수, 천창원. 조

준오 등이 조선왕조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소개서 정도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968년부터 70년대말까지 북한에서의 건축사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의 다른 연구분야도 이같은 실정이다. 1979년에 들어와 몇개의

논문들이 소개되면서 연구가 활성화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86년부터 김내창

과 리재선이 주택에 관한 일련의 연구눈문을 발표하였고 이미 6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리화선의 활동도 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진행된다. 한편 고고학 및 민

속학 연구소와 문화보존연구소에서도 많은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

고 었음을 볼 수 있다.

1957년 연구소가 개편된 이후 조 선왕조시대의 건축과 관련된 논문류 및 저서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장석, 북청 지방의 민속 「문화유산 1957-4호,

· 박황식, 종성 향교의 건축 양식 r 문화유산 1957-4호」

. 전장석, 북청 지방 건축에서의 문'살형식 「문화유산 1957-6호,

. 김재효, 수원성의 축성형식 「문화유산 1958-5호,

. 리종목,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의 주택에 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1959-1

호1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
문

화유산 1960-5호,

.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 찰 「문화유산 1960-6호,

. 리종목,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 「문화유산 1961-1

호」

. 황철산, 지봉 리수광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유산 「문화유산 1961-4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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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농, 조선 고고학의 창시자 추사 김정희 If 문화유산 1961-4호,,

· 전장석, 연암 뱍지원이 남긴 조선 먼속학의 고 귀한 유산 
「문화유산 1961-S호J

· 박승동, 경성 성제와 그 방어 체계 T 문화유산 1961-6호,

·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J 과학원출판사 1961

· 황철산, 성호(星湖) 리 익(李 瀆)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업적 r 문화유산

1962-2호」

· 박황식, 고 적과 미술 <보통문> [(
조 선미술 1962-6호,

· 박황식, 대동문과 련광정 f 조선미술 1962-7호,

·

, 함훙 본궁의 건축 미술 
tr조선미抉

� 

1962-10호,

· 박황식, 금수산 부벽루 F
조 선미술 1962-10호J,

· 문화성骨질문화유물보존사업소,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 12

· 윤충현, 민족건축유산을 찾아서(5) - 루정건축- [( 건축과 건설 1964-4호(루계83

호)J

· 윤충현, 민족건축유산을 찾아서 7 건축과 건설 1964-6호d

. 천창원, 부벽루와 을밀대(자료) [(조선미술 1964-4호,

· 조중오, [(우리 나라 단청미술에 관한 연구J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4. 3

· 황철산,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f
고고 민속 196S-3호,

· 김경수, 보통문건축에 대하여 l' 건축과 건설 1965-6호,

· 최석근, 새로 발굴된 <평양도> [r조선미술 1965-2호,

· 조준오, 의주의 남문과 롱군정(고적소개) 「
조 선미술 1965-3호f,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l) - 서울성곽- 2'조선미술 1965-4호」,

·

, 남녘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2) T 조선미술 1965-5호,

·

, 남 땅의 미술유적을 찾아서(3) - 수원성 - Ii 조선미술 1965-6호,

·

, 단청 무느1(강좌) 「고고민속 1966-1호,

· 박황식, 우리 나라 돌로 쌓은 성벽 구조에 대한 약간의 기술 자료-수원성과 함

북 경성성을 중심으로-(자료) r 고고민속 1966-2호,

· 문화유물보존연구소, 「

명숭, 고 직. 천연기념물편람, 군중문화출판사 1966. 4

· 문화보존연구소 유적연구실, 강계 인풍루(유적소개) 「력사과학 1979-1호J,

· 박득준, 19세기말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 교 육운동 l( 력사과학 1979-3호[,

· 김기옹, 안주성과 백상루를 쌓은 시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2-3호,

· 장종국·박영해·고광섭·원종규, 「묘 향산의 력사와 문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7

· 문화보존연구소, f 우리 나라 력사 유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7

· 사회과학인력사연구소, r 금강산의 력사와 문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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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r 력사과학 1985-2호,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강근조. 리혜경, r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 9

· 김내창·선희창, 7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6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r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l

· 주재걸, 리조시기 가구장식의 종류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l.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눔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 10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001-1호,

· 선희창, 「조 선의 민속(재판)J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f 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궁성4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l.

·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구조물,외

국운종합출판사1991.l.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

출판사 1991. l.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왼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유물,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l.

· 리영민,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봄수체계와 그 시설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VI. 分亂붕11 建築史 硏%

Irn 살림집

민가의 순수한 우리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

샅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한에서 
'

민가' 라 하면 흔히 주택중에서도 반가에 대비되는 일반서민주택을 말

하는데 
'

살림집'이라는 용어는 계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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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r 력사과학 1985-2호,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 강근조. 리혜경, r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 9

· 김내창·선희창, 7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6

·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r 조선미술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l

· 주재걸, 리조시기 가구장식의 종류 
「조선고고연구 1989-2호,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9-3호,

· 리화선, 「조선건축사 l.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눔

· 김정수, 「조선조각사 1 (고대중세편). 조선미술출판사 1990. 10

·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001-1호,

· 선희창, 「조 선의 민속(재판)J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f 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궁성4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l.

·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구조물,외

국운종합출판사1991.l.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

출판사 1991. l.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왼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유물,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l.

· 리영민, 경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방봄수체계와 그 시설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VI. 分亂붕11 建築史 硏%

Irn 살림집

민가의 순수한 우리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

샅림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한에서 
'

민가' 라 하면 흔히 주택중에서도 반가에 대비되는 일반서민주택을 말

하는데 
'

살림집'이라는 용어는 계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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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링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는 
'

주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며 건축

분야에서 순수한 우리말다듬기사업을 실시한 60년대 중반부터 
'

살림집'이라는 용

어를 쓰게 되면서 현재는 이 두개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역사률 소유관계에 근본을 둔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적유물론에 근거하여 모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주택도 다른 물질문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경제적, 계급적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하나 주택 그 자체만은 계

급성을 띄고 있지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한 주택은 인간이 노 동읗 롱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창조된 하나의 물

질적 富로 보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살림집에 관한 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첫째는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명획지 밝혀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대사를

연구하던중 자연히 考-t學으로 접근하면서 신사시대 주거지가 밝혀져 시작되었턴

것인데 주로 각 시기의 주거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번째는 民俗學분야에서 연구가 접근된것을 들 수 있다. 투히 局俗學 측면에서

접 된 연구는 현존하는 살림집에 대한 과학의 한 범주로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병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考古學이든 民俗學이든 모두 역사과학의 범주로 인식하고 연

구조사, 연구기관, 교 육체제 등을 전환시켜 갔던 것이다.

이 두개 연구의 접근이, 하나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살림집의 법

천과정을 시대순으로 걸쳐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현존하는 살림집으로부터 시

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변천과 시원문제를 밝히보려는 것이었다. 그 런데 어떠한

접근방법이든 살림집에 대한 연구는 植民地歷史뿌, 植民地民俗뿌의 청산이라고 하

는 커다란 명제가 그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 문제는 1957년 기존의 
'

물질문화사연구소'가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개

편되면서 이 연구소의 중요한 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 발표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

· · · 일제시대에 일본제국주의 통치자들은 저희의 식민지적 착취를 좀더 철저히

하기위하여 조 선의 민속을 조사한 바 있다. 그 리고 어용학자들 증에도 다소 연구

성과를 남긴자가 있다. 그 러나 그 성과들은 모두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여 조

선의 민속학을 바로 수립하는데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

.
27)

따라서 해방이후 북한에서의 살링집에 관한 연구는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

직접관찰'이라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채택

27) 도 유호, 민족문화유산의 계숭 발전과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과업
* 문화유산 1957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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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

인민들의 생활양식과 특성, 그 리고 생산

및 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주택의 형태에대한 상세한 기록은 자연히 등한시

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분야(예를들면 건축학)와의 학제간 연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凍다. 이들의 연구논문에 나타난 도면이 자료로서 가치가 부족한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본 절 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주거형태에 대하여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이시기 주택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와 民俗學분야에서 접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주택연구는 건축학적 배경이 바탕이 아니였기때문

에 상세한 도면작업이 이루어지지않고 개략적인 도면으로 내용설명을 뒷받침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民俗學적 접근방법은 몇가지 분류방법을 적용하면서 주택형태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도 유형분류의 기준을 몇개의 기본요소, 예를들면 지붕구조 및 재료, 벽체

구조, 평면구조 등을 적용 분류해 볼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틀로 구

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

평면구성과

용마루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주택의 형태분류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용마루

를 중심으로 그 아래 평면구조가 어떻게 구성 되었는가를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

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주택유형을 크 게 외통집과 양통집으로 구

분 하였다. 말하자면 외통집은 용마루 밑에 각실들이 외줄로 배치된 평면형태이

고, 턍통집은 외통집과는 달러 용마루 밑에 각 실들이 두겹 또는 세겹으로 배치되

어있는 평면형태를 말한다.

외통집은 다시 외채집, 쌍채집, 4음집, 叫러집으로 세분하고, 량통집은 정주간

이 있는 량통집, 정주간이 없는 량통집, 세겹집으로 세분하고 있다.28)

외통집과 양통집의 세분된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채집은 외통집에서도 평면이 
"

-

"

자로된 형태인데 부엌, 아랫방, 웃방이 일렬

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에서도 주로 빈농계층의 주택이라 하겠다.

쌍채집은 외채집 2동이 전후로 배치되는 형태 즉 남쪽에서 흔히 말하는 
"

그" 자

형 주택을 일컫는다. 농가주택에서 경리, 수납공간이 추가로 요구될때 본채의 앞

이나 뒤에 추가로 중축되면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추가된 긍간은 일부를 방으로

28) 이러한 분류형태는 1960년대 논문인 리종목의 「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문화유산 1960년 5호, )에서 볼 수 있으나 이때는 북한지역만을 대

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우리나라 남북전체를 대상으로 유형분류한 논문이 
'

황

철산'에 의해 1965년 「고고 민속,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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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경리시설로 사용하며 채와 채 사이는 담으로 막아 그 중

간을 안뜰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쌍채집 대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

니고 후에 추가된 것이라 하겠다.

41음집은 평면형태가 두기.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

7
"

자형 평면이고 다른 하나

는 
"

n 
"

자형 평면이다. 이 두개의 펑면은 원형이 외채집과 쌍채집에서 각각 변형

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는 
"

2
"

자형인 경우 평면의 기본적인 구성이 외채

집의 그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만 본채의 한쪽에 실을 하나 덧붙인 상태이

고. 
"

n 
" 

자형인 경우는 쌍채집의 양 건물 사이에 편중하여 협채를 세운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이러한 꺽음형 주택은 주로 황해도 해주에서 동북

으로 뻗은 멸악산맥 이남지역. 개성을 중싶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평면의

대부분은 대청이 없으나 부유한 농가를 비롯한 일부 주택은 대청을 두고있기도 하

다.

꺾음집 중에서도 
"

n"자형 살림집은 
"

7
"

자형이 연장된 평면으로 보고있다. 이

경우 가운데 부분율 안뜰로 사용하고 안뜰의 트인부분을 막아 대문을 설치하게 된

다. 이 평면 역시 
"

고
"

자형과 같이 대청의 유무에 따라 2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청이 없는"O"자집은 대청이 없는 
"

2
" 

자헝 41음집과 모든면에서

대동소이하고 그 분포구역도 유사하다. 즉 멸악산맥 이남지대가 그 분포구역으로

된다.

그러나 개성지구에 접근하면서 같은 
"

n 
" 

형으로 된 주택이라 해도 
"

2
" 

자형으로

된 꺾음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청이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도 대청이 있

는 
"

2
"

자형 져읍집의 분포구역과 대체로 동일하다.

만일 이 두가지현상 즉 
"

n 
"

형으로 된 주택에서 대청이 있는것과 없는 지대를

구분한다면 그 것은 대략 황해남도 연안, 평천 지대와 황해북도 평산, 강원도 이

천, 철원 둥을 경계선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29)

叫리집은 흔히 
"

D
"

자집이라 부르는 평면형식을 말한다. 북한에서의 명칭은 
'

또

아리'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머 다른 말로는 우물"井"자 집이라고도 한다. 이 평면

의 구성은 외통집으로 되어야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집은 원칙적

으로 외통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 보다는 상류계충이 주로 사는 집이기에 이러한 주택을 
"

봉건 통치

배들이나 지주들이 살았던 집이고, 실제로 이런집 구조가 당시의 살림형편으로는

펄요하지도 할았다"30)고 비판하고 또한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 

안이 바깥과 완전히

29)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 19세기 중엽70세기 초엽- 「문

화유산 1960-5호, 8쓱

30)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94쪽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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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되어 있으며 통풍과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있어서 정원과 방이 어

두침침하고 답답한 감을 자아내게 한다"31)고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이

와같은 叫리집을 상류계층이 선호하였던 것은 그 들의 부유롭고 안이한 생활을 외

부로부터 보호하며. 
'

인민'들의 접근을 두려워 하여 집안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

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집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시각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연구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반가에 대한 연구는 일반 살림집의 한 범주정도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양통집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마루 밀에 각 방들이 두겹 또는 세겹으

로 배열되어 있는 평면형태를 말하는데 주로 두겹이 많고 세겹집은 강원도 철령

이남지방에만 두겹양통집과 혼재되어 있다. 외통접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벌

가 바로 겹집평면이 된다. 말하자면 기둥을 겹으로 세워 각실의 평면이 두줄로 배

치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평면형태의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 신석기시대 후기 및 청동기시대 유

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집자리의 실레로 함경북도 범의구

석유적 9호와 31호, 오동유적 8호와 5호를 들 수 있다.32}

방을 두줄로 배치한 량통집은 다시 정주간이 있는것과 봉당이 있는것, 그리고

대청이 있는 세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33)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량강도와 함경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북부형이

라 한다. 봉당이 있는 양통집은 강원도, 황해북도 동쪽, 그 리고 일부는 산간지대

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중부형이라 한다. 대청이 있는 량통집은 남해안 일대

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남부형이라 부른다.

양통집 중에서 세겹집은 평면의 가운데에 봉당을 두고있는데 봉당이 있는점으로

보아서는 중부형과 비슷하나 집의 실배열이 세겹으로 되어 오히려 
"

n 
"

자형 집과

비슷한 점도 있다. 이 세겹집 평면은 다른것에 비해 규모가 크 기때문에 주로 경제

적 여유가 있는 계충이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의 변천을 볼때 주택연구가 시작되었던 60년대 초에는 북한지역의 실례

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때문인지 유형분류가 완벽하지 못하였다. 그후 60년대 중반

31 ) 선희창, 앞책 99쪽

32)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조 선고고연구 1989년 3

호」 24쪽

33) 1960년에 세겹집을 제외한 양통집 평면형태는 
'

정주간이 있는것'과 
'

없는것'
으로만 분류하고 있있는데 그 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졌고. 륵히 반도의 남해안

지방 주택까지 범주에 넣었기 때문에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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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와 남한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서 남부형 또는 마루가 있는 량통집 骨의

유형이 분류항돗-에 삽입되기 시작하였다. 래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전지(x 주택

을 대상으로 분석한 저서들이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역시 지역분단은 극복하기 어

려운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서 살림집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으로는 
' 

리종목'을 첫번째로 꼽

을 수 있다. 리종목의 연구는 民俗學的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1959넌에 
'

考-t學

및 民14i學연구소' 기관지인 [(문화유산J,을 통해 
「

남칠 농업 협동 조 합의 주택에 대

한 민속학적 고 찰,을 비롯하여 
「
조 중 친선 농업 협동 조 합 마을과 주택,을 발표하

게 된다. 그후 60넌에 들어와 역시 T 문화유산J,에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
우리 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

적 고 찰,, 
「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를 연이어 발표

하게 된다. 이 잡지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보충하여 다음해인 1961년에 단행본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과학원출판사),를 출간하게 된다. 그후 리종목의

논문은 발표되지 앓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

황철산'이 있다. 그 는 민속학자로 주로

민속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그 중 1965년에 「고고 민속,을 통해 
「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택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다가 1986년에 들어

와 
'

이재선'에 의하여 다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80년대에 들어와 활동한

연구자들로는 리재선, 김내창, 선희장 骨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발표된 논문과 저서로는 다음과 같다.
·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

조 선고고연구 19B6-3호,

· 김내창, 금강산일대의 아름다운 풍속 r
조 선고고연구 1986-4호,

. 김내창:선희창, Ii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리재선, 우리나라 산간지대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풍습의 변화 발전(창성을중심

으로) T'
고고 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김내창. 량통집의 유래와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r 조선고고연구 1989-3호J,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선희창, 7 조 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

북한에서의 이와같은 주택연구가 일제식민지 民俗學의 청산이라는 것으로 출발 하

었지만 결국 이들이 목표로 하는 큰 명제는 
'

인민을 위한 민속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이 어떠한 살림집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이런 살림집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
또 한 살림집에 나타난 좋은점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

가느냐 하는것이었다. 이들 논문내용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점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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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살림접의 연구에는 考-t學 즉면에서 접근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선

사시대 집자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이 연구는 시대별 건축사연구 항목에

서 언급 하였듯이 考古學者들의 발굴조사와 연구에서 성과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한 民俗學분야와 같이 발굴조사 목적은 일제의 식민사관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유구한 민족적 자존을 세우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중 하나였던 것이다. 다음 글

에서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기 우리나라 考-t學을 독점하였던 일제 어용학자듈이 우리

나라의 원시시대유적을 몇굣 되는대로 파헤치고 유물을 끄집어낸 일은 있으나 원

시집자리를 제대로 발굴하여 그 째임새를 밝혀놓은것은 없다. 그 들이 구석기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신석기시대집자리를 찾아낸것은 하나도 없으며 
'

석기시대'유적이

라 하면서 파헤친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한두개 있으나 그 에 대한 발굴보고조차도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 나라 유적을 파괴한채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나

라 원시시대의 집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이야말로 해방후에

비로서 시작된 분야의 하나이다. , 節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과정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

선사시대 살림집

연구' 였던 것이다. 해방직후부터 발굴사업이 과학원 산하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

소' 의 주관으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결과물은 1950년대말부터 나오

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연구내용을 생략하고 집자리와 관련된 연구논문, 논술, 저서, 보고서

등 목록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라젼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집), 과학원출관사 1956. 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궁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

집), 과학원출판사 1957. 12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강계시 공귀리 훤시유적 밭굴보고(유적발굴

보고 제s집). 과학원출판사 1959. 11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 5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접),

과학원출판사 1961. 11

.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금탄리 원시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

집), 과학원출판사 1964. 6

34) 김용남.김용간.황기덕, 우리 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1쪽 사회과학출판

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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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훈.리윈근, 원시 시대의 큰 부락터를 발견(유적답사) 「
고고 민속 1964-3호{,

서국태, 신의주시 상단리의 고려 집자리(발굴보고) f 고고민속 1966-1호J,

정찬엉, 우리 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
고고 민속 1966-4호,

김용남.김용간.황기딕,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5

리기런, 
「

석탄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2집), 과학, 백과사전출관사

1980. 1

,

「
닙'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횡'기먹,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a4. 4

김용간. 
「조선의 구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서국태, 「조선의 신석기 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6. 5

변사성 · 고영남,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f( 조선고고연구

1989-4호LA

김동일, 마산리유적의 청동기시대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J,

궁성희, 고 구려무덥들에 보이는 부뚜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1호,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왼회, 「
조 선유적유물도갚 1권 왼시껸, 외국문종합출판

사 1991.

2. T城 및 g盲

북한에서 도성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평양성과 고 려의 도성이었던

개성성이 가장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있다. 분탄상황으로 보아 이 두개를 집중적

인 연구대상으로 삼은것은 필언적이라 하겠다. 발해의 도성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치지리적 환경으로 발굴조사로는 쉽게 접근하지못하고 있으며,

백제도성, 신라도성 또 한 같은 실정이라 하겠다.

펑양성에 관한 언구는 해방후인 1949년에 황 욱이 B'문화유물t,에 발표한 「고구려

고도 - 평양성잡고-,로부터 시작된다. 황욱은 원래 考-t뿌者였기 때문에 이 방면의

지속직인 언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의 부족헌지는 알 수

없으나 그후 15년간 후속연구가 나오지 않다가 1965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게 된다. 이당시 평양성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채희

국을 비롯하여 정찬영, 최희림을 들 수 있다.

채희국은 1957년 r 문화유산,에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 가운데 
'

장안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3S)

35)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 고 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 1 문화유산 19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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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시대에도 장안성에 대한 해석이 있기는 했지만 그 곳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이론이 있었던 터였다. 채희국은 이 글에서 장안성이 고구려 후기의 도

성인 평양성(현재의 평양시지역)과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

하면서 그 근거를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인 
「
新唐書,, 그리고 평양성벽에서 발견

된 몇개의 
"

刻字石"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런데 1961년 일본에서 즈品聯英에 의해 
「

高句麗포都考,라는 논문이 발표된다.

3S> 이 논문은 중국측 사료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평양성으

로의 천도를 비판하고, 평양시대에 고구려왕도의 2차천도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전

후를 통하여 왕도는 한곳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용이 은연중에 장안성은 고

구려성이 아닐것이라는 분위기의 논술을 펴고 있다.

채희국은 이 논문이 발표된 4년후인 1965년 「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

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게되는데37) 이 글에서 
"

고 구려 장안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이라는 네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 247년 북성을 축조하였다. 평양성

의 본격적인 착공은 552년이며 완공은 569년이다. 도 시전체률 포괄하는 대규모 도

성건축으로 발전한것은 551186년 사이다. 따라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은 586년

이며 이 성이 수도였던 기간은 586년부터 668년까지 83년간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서 三品聯英의 논문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채희국의 논문이 발표된 다음해 정찬영은 
r
고고 민속 1966-2호,를 톰해 채희국의

평양성연구에 대한 毛체적인 맥락은 인정하면서도 축조년대와 기록에 나오는 황성

의 위치 해석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장안성이 552년에 착공하여 569년에

완공한것이 아니라 593년에 완공하였다는 것이다. 586년 천도하고 나서도 7년이나

더길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공사기간은 42년이 걸臧다고 하면서, 팡성의 위치

에 대해서는 채희국이 주장한 지금의 북성이 아니라 평양성 동쪽 고 방산의 용당산

성(龍앙Lu城)이라고 주장하고 있다.謁}

평양성에 관한 연구논쟁은 고구려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

서 최희림이라는 학자가 끼어들게 된다.

최희림은 일인학자를 포함한 세사람의 논문이 발표된후 1967년 「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라는 논문을 발표한다.39) 이 논문에서 그는 두사람의 연구성과를 긍

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년대추정에 대해서는 여러 근거와 함께 지형조건에 따른

축성기술 등을 들어 이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

평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네개의 성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모두 고구려때 쌓은 것이며 그 중 내성과

36) 三品譽英, 高句 포t考 - 3國史記高句 本紀0推半1]在中·DE L t- 「
朝鮮學報

第1W」 1961. 5 H本

37)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r
고고 민속 1965년3호,

38)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 민속 1966-2호,

39)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년3호4



342

북성은 586년에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開9년에 완성하고 외성과 중성은 聞9넌에 착

수하여 579년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566년 장안성으로 移都했다는 기록

과는 7년의 1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7넌동안은 성곽시설이 아니라 궁칠정비, 비

원, 관아, 주택 등 도 시건설사업을 진행했던 기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최회림은 이어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40)

를 발표하고 10년후인 1978년 이 논문들을 보완 정리하여 하나의 단행본을 내놓게

된다.41) 이추 평양성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두사람에 비해

최희림은 이후 계속 城(都城 및 LU城)에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 방면의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글로서 평양성을 간략하거1 정리해보면 고구려의 도 성은 몇번에 걸천

천도끝에 마지막으로 서기開6년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것이 마지막 도 성인 평양성(장안성)이다.

고 구려의 도성은 처음에는 둘레에 성을 쌓지않은 도시형태 였으나 나중에 주변

에 성곽을 쌓은 도성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평양성이다.

입지조건은 동, 낱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보통강이 해자 역할을 하고, 북으

로는 금수산이 장벽 역할을 하는 천년의 요새지라 할 수 있다.

성의 둘레길이는 약 23km, 성안의 총면적은 1 ,
185 만m 다.42)

일반적으로 도 성의 구조는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평양성은 외성,중

성,내성,북성의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부분은 서로다른 기눙을 지니

고 있다.

평양성에서 비교적 도 성의 형태를 잘 나타내 주고있는 것이 외성이다. 이 외성

은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인데 고구려시대의 리방제도 흔적이 낱아있다. 이 리방은

대체로 6세기 후반기 경에 건설된 것으로서 중세 우리나라 도시건설에 적용된 첫

리방중 하나였다.43) 이곳에서 강자갈로 포장된 도로가 발견 되었는데 20Cm정도의

강자갈이 포장되어 있었다. 도로의 너비는 12. 6-12. 8m이다. 도로 양쪽에는 약

60-70Cm 너비의 검은색 감탕奇층이 들어 났는데 그 것은 길옆의 도랑자리로 확인

되었A.44)

외성 안에서는 
' 

석표' 라고 하는 돌로 만든 팻말이 발견 되었는데 그 것은 도로를

구획한 교차점의 네귀에 있었다. 이것은 주민구역의 경계표식이었던 것이다.45)

40)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r 고고민

속 1967년 3호,

41 )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 사 1978.

42) 력사과학연구소, 고 구려문화 40쪽 사회과학출판사 1975

43)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r 력
사과학 1989년 1호, 27

44)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104쪽 과학백과사전춥판사 1978

45) 이 경게표식을 
"

법수"라고 하는데 원래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입진왜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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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은 외성과 내성 사이의 부분으로, 말하자면 만수대 남쪽에서 남북으로 내려

쌓은 성벽사이 구간을 가리 다. 중성안의 동쪽에서는 조선조때의 함구문과 주작

문을 연결하는 중심가로가 대동강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그 리고 함구

문과 주작문, 정양문에 이르는 비교척 넓은 지역이 외성안에서와 같이 정연한 리

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었다.46)

내성은 평양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궁전을 비롯한 왕실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배치되었던 곳이다. 이곳의 지형 조건과 규모로 보아 왕궁지로 추측되는

곳은 만수대이며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가장 좋은 건물지가 되는것이다.

북성은 내성의 북쪽끝인 을밀대에서 최승대를 돌아서 청류벽 마루를 타고 부벽

루를 거쳐 동암문으로 올라 와 내성벽어] 연속된 주위 7, 908척의 성벽과 북의 현무

문 및 남의 전금운으로 구성 되었다.47) 이 성은 평양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형을 잘 이용하여 쌓아 성내에서도 산성의 형식을 가장 잘 갖춘 성이라 하겠다.

도성내 條妨制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y 周禮. 「考工記,에 기록이 있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방제를 적용한 도 시가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불행하게도 일정때 일인학자에 의해 그 일부가 이루어졌

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關野 貞과 i島玄治郞를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조방

제가 고 구려의 평양에서도 이미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게해 주는 조선왕조시대의

여러 자료가 있는데48> 당시의 문헌에서는 이것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성내에는 정연한 井田형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井田형 도시유적이 명확치는 않지만 고 구려의 도시유적임을 처음으로 밝

힌것은 1957년 채희국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49) 그후 다른 글에서 단편적인 내

훼손된후 돌로 다시 만들어 세웠다고 한다. 그후 
"

석표"라는 말로 불리게 되
었다.

46) 리화선, 조선건축사(1) F. 5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47)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호, P. 24 사

회과학원출판사
48) 주로 조선시대의 기록과 그림이 남아 있다. 기록으로는 14세기 중반에 쓰여진

韓百謙의 「箕田遺制說,이 있고 이 문헌내에 
"

箕田 
" 

라는 그 림이 있다. 또 한

조 선말기에 그려진 작자미상의 
"

주w圖"에 까城의 里妨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 조선말기에 쓰여진 「箕子志,내의 
"

井田圖"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그 림들
은 고 구려의 또妨을 그 리려 한 것이 아니고 箕子朝鮮을 표현한 것이지만 유적
은 고 구려의 것이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49) 채희국의 
「평양 부근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유적 - 고구려 평양천도 1530주년

에 제하여-.<r문화유산 1957년5호,)라는 논문이며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유적

이 조선조때 韓百謙이 주장한 기자의 /P田유지가 아니라 田자형으로 구획된

고 구려의 도시유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그 근거로 지충에서 발견된 대동강돌로
포장된 도로와 출토된 각종 고구려 기와파편 둥을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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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 조급씩 밝혀지면서 이 유적이 언급되어 오다가 1987년 한인호는 이것이 고

구려의 도 시리방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였다.SO) 여기서 
'

방'은 도시를

구성하는 1규모 단위면적을 말하며 
'

방'을 여러개 묶어 
'

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서 하나의 도시계획기법을 말한다.

한인호는 이 논문에서 그 동안의 유적과 기록을 바탕으로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그 앞뒤 양옆에는 중도로와 소도로를 번갈아 배치하였는데 그것은 骨서로 15게의

중도로와 17개의 소도로, 남북으로 13개의 중도로와 12개의 소도로를 내어 정연한

동서장방형의 도로망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에서 이와

같은 리방제도를 창안하여 도시건설에 도입한 것은 이미 평양성 이전부터 있어왔

던 것이머 당시 주변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고구려건축술의 우수성을 나타

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리화선은 1989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고구려 리방제

도 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51) 이 논문에서 리화선은 한인호와 달리 평양성 외성

안의 리방은 장방형이 아니라 정방형으로 되었다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구체적

인 리, 방의 크기와 도로폭 둥을 밝힌다. 각종문헌을 종합하여 한개의 리는 4평방

분할법에 의하여 나누어진 16개의 
'

방(전)'으로, 1개의 방은 2평방분할법에 의하

여 나누어전 4개의 
'

작은방(구)'으로 이루어지고 리는 모두 64개의 
'

작은방'으로

구성되었다고 밝兎다. 문헌에 나와있는 방의 구획수와 1930년대에 남아있던 도 시

흔적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창광산 서남쪽 중성벽으로부터 거피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2, lOOm로서 1개의 리는 700m가 되며, 70Om (175m)로서 1개의 방의 길이가

된다. 작은방의 길이는 175m/2로서 87. SnI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고구려자(l<)로 환산해본 리방의 규모는 <표 3>과 같다.

<표 3> 고구려 리방의 크 기

고 
'

고디l-----------퓨--.-------.----.---.----.-----.----l
] l 2, 000 1 2, 000,2, 000 1
F--- - - - - - - - - - l

L띨 . . m L w 2t . . J.
l 작은방 l 250 l 250·250 l
l w 團 L.w 觀 . 號 醫 w . . 醫 隆 w w . l 團 團 . . 團 團 . l

<자료:조선건스사1>

50) 한인호의 논문 
「우리 나라 중세 도시리방제도에 대하여, (r조선고고연구 1987

년 2호,)와 최근 한인호, 리 호가 공동발표한 「
평양성외성안의 고 구려도시리

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년1호,)가 있다.
Sl )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력

사과학 1989년1호」



345

외성내의 대로는 리와 리 사이에 모두 나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서방향으로 외성

안의 중심부를 관통한 고 리문-다경문사이에 있고 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함구

문과 정양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가 각각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거피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가 있었다. 말하자면 거피문을 통하는 남북대로, 고리문-다경문을 연결하

는 동서대로, 그 북쪽으로 각각 함구문과 정양문을 통하는 남북대로가 외성안의

기본도로였다. 1953-4년에 이 도로가 발굴되었는데 실측치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도로의 폭

l ‥‥ l … l 雪 
(

認) l
l‥l·-·]W·l‥.·-‥.이‥.·-‥.· l ‥ l
1일盟染1‥.·-‥.·l‥.·-‥.·l ‥ l
1罷染1‥.·-‥.·i‥.·-‥.·l ‥ l

<자료 :
7 력사과학 1969-1호.>

이와같은 리방제도에 대해 리화선은 지형조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서, 남

북으로 질서정연하게 가로망을 형성하고 계산하기 쉬운 옹근수를 확대 단위기준으

로 하여 2평방 흑은 4평방 분할법으로 부지총계획을 한것은 고구려의 도시계획기

법이 상당히 높은수준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리방제도

는 강력한 봉건국가 고구려의 통치질서에 부합된 것이고, 나아가 후세 중세 도시

계획의 기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평양성 외성내의 도시리방제도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제도였다는 것을 한인호

는 그의 논문에서 밝힌바 있는데, 고 구려 도 성을 평양성으로 옮기기전의 도성은

대성산성 아래 안학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도시구획흔적

이 안학궁 아래쪽으로 넓게 형성되어있었던 유적이 발견되었다.52) 이 일대는 안

학궁의 남쪽이며 동서남북에 각각 방위성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면으로 대동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어 천년의 요새지로 도시가 형성되거에 가장 알맞은 지형조건이

라 하겠다. 여기에서 고구려때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지와 규칙적인 도로구획 흔적

도 발견되었다. 큰 도로구획에는 반드시 작은도로가 가로 세로로 나있고 2평방으

로 구분되며 
"

田"자모양 정방형평면으로 되어있었다. 구획의 작은것은 각각 140m

52) 한인호.리 호, 안학궁터 부근의 고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년

4호4



346

이고 큰것은 동서, 남북이 각각 230m이다,

1980년대에 대동강변에서 고구려시대의 나무다리터가 발견 되었는데 그 위치는

안학궁의 남 정문에서 남향으로 곧바로 뻗으면 닿는곳이다. 한인호는 이 논문에

서는 안학궁과 그 앞의 리방흔적, 도로유적 등을 기본으로 이일대의 도시리방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고구리의 도시계획에서 리방제가 적용된 또하나의 도시유적이 황해남도 신원군

에서 발견되었다. 이 도 시유적은 대동강의 지류인 재령강상류의 신원군 아양리와

월당리에 남북 약 4. 51(rn, 동서 약 41(m범위에 걸쳐있었는데 전지역에 걸쳐 리방의

흔적이 납아있다. 이 리방들은 동북-서남, 서북-동남 방향의 직긱·으로 교차되는

돌답 또는 奇당돌에 의하여 정언하게 구획되어 있어 평양의 외성에 있는 것과 공

롱점이 있다. 이 신원군의 도시유적은 규모나 구성형식으로보아 평양, 개성, 서

울, 경주, 부여 다음가는 중세전반기의 가장 吾 도시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있

다.53>

이밖에 동시기(삼국)의 도성에 관한 논문으로 한인호의 「
사비성에 대하여,<조선

고고 연구 1991년 2호)가 유일하다.

발해 및 후기신라의 도 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길·은 몇편의 논旻제목만 소개한다.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l( 고고.민속 1966-2호t,

채태형, 발해동경룡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r 력사과학 1990-3호」,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91-3호J,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r 조선고고언구 1987-3호,n

장국종, 발해의 6부에 대하어 tr 력사과학

� 

1990-4호1,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 시리방제도에 대하여 T 조선고고연구 1987-2호t,

장국총. 발해의 <고려-7국>의 존립과 그 수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2-2호4,

고려시대의 도 성에 관해서뇬 전용철이 r
력사과학;, 1980년 2호와 3호 에 발표한

「
고 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2),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조선건축사(1),

의 고려편에서 7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주제별로 다루어

진 논문중에 고려의 도성이 오히려 고 구려나 발해의 그것에 비해 볼때 쉽게 접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흘한 L 낌을 주고있다.

3. 佛寺建%

3) 최창빈, 신원에서 고 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학계소식 ) 7 력사과학 1985

년4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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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불사건축 연구는 고구려의 여러 실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60년대부터 전문용어의 우리말다듬기 작업을 해 오면서 건축사 분야

에도 많은 용어가 우리말화 되었다. 불사건축과 관련되어 이들이 고쳐쓴 용어로는
'

절간'. 
'

절터', 
'

나무탑', 
'

돌탑', 
'

탑터', 
'

회랑터' 등이 있으며 이 용어는 그

전부터 써오던 용어들과 함께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가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때는 서기 372년 소수림왕 2년 6월이다54) 이때 秦

조 符뽀이 사신과 함께 중 順道를 보내왔다. 그후 동왕 4년에 중 아도가 들어왔

다. 이는 삼국중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한 반도에 최초의 불교도

입이기도 하다. 그후 고국양왕 9년(392년)에는 불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칙서

를 내리게 되면서55> 고구려에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 구려의 불사로는 소수림왕 5년 2월에 尙門寺률 지은것이 최초의 것이다.

뒤이어 伊%a寺를 건설한 것이 두번째 불사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불

사건축이 시작되었다. 그후 광개토대왕 2년(39치에는 평양에 9개의 불사를 건설하

고56> 문자왕 7년(498)에 금강사를 창건함으로서57> 대중화된 불교사원이 본격적으

로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문헌상 알려진 불사로는 초문사, 이불란사,금강사, 반룡사, 령탑사가,그

리고 평양에 9개의 불사가 있다.<표 5 >

<표 S> 자료에 나타난 고구려 불사

1 불 사 명1 초창년대 l 위치 i
l 1소수림왕5년 1 l

는 
「 

하375) l
l 伊 佛 w 寺1 

" 

l l

l·*…]野刺[ 軻 ]
· · ·1野" l 軻 J
l‥ 看認 1 l
l· * 

‥ 

園씨
54) 「2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제6
5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후紀 故國壤포 9년 「 

… 九年春. - . <月 T敎 崇信佛法

求福· · ·

,

56) 「三國史記, 卷18 高9rn本記 광개토왕 2년8월

57) 「끄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이절의 유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

다.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淸看뽀의 寺趾가 그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츰暑里寺趾와는 별개의 위치어1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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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들은 문헌에 이름이 남아 있으나 그 규모나 배치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요동의 육왕省을 7총 목탑으로 세웠다는 것과58> 령탑사의 탑

이 8면 7충 석탑이라는 기록이 있어59) 간략한 형태를 추측해 暑 수 있다.

기록과는 달리 지금까지 고구려의 불사유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

양시 력포구역 무진리의 定陵寺詠, 대성구역의 金剛寺앗,6아 상오리사지, 토성리사

지, 영명사지, 중웅사지, 樂寺趾, 평천리사지 등이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삼국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되어 블교사원 역시 삼국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왼은 하나도 없으며 다

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터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불교와 불사에 대한 인식은 
"

인민대중의 게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도 구

로서 지배계급들에게 이용되었으며 또 한 불교전과를 위한 수많은 절간건설을 위하

여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는 곳"이었다. 이들의 시각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종교에 대해 이러한 인식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불사건축 건설을 담당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바

로 
'

인민대중'이었기에 불사견축 그 자체는 민족건축의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

다고 한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건축적 시각은 
"

건축의 창조자는 언제나 근로인민

대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건축에도 당시 
"

인민"들의 우수한 재눙과 근면한

노 동이 스 며들어 있다고 보는것이다. 그 러므로 종교로서의 불교는 타파하되 불사

건축은 민족건축으로서 연구대상이되어 왔으며 또 한 민족건축으로의 보존 가치를

두고있다고 하겠다.

고구려의 불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성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정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로 다루는 불사건축은

북한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고구려와 현존하는 고 려시대 목조건축이 중심

이 되고있다. 간흑 백제나 신라의 불사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극히 부분

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서 최초로 발표된 불교사원에 관한 글은 1950년 도유호가 r 문화유물 제2

집.에 발표한 
「

봉선사지고,이다. 현존하지 않은 봉선사에 관한 글로서 그 내용이

68) 7 2國遺事, 卷3 塔像에 「
· . · 因生信 起木塔+i· · ·

, 라는 기사가 있다.
59) r <國遺事, 卷3 塔像에 「

‥ 指其地6 IT有/k面-b級石塔 掘之果然 因효精숱

田靈塔寺 以居之. .

, 라는 기사가 보인다.

60) 淸看里 陳寺社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떼인 1939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사지률 금강사로 보는 이유는 위치는 정확치 않지만 「三國史記,와 「高麗

史,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지가 있는 강여울을 엣부터 
"

금강
탄", 

"

금강여울"이라 불臧던데에 근거률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
당시의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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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사지는 고 구려의 사지는 아니다. 고구려

사지에 관한 것으로는 채희국이 1957년 발표한 「
평양 부근에 있는 고 구려 시기의

유적 - 고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라는 글 중에 
'

금강사지(金剛寺趾)'

가 언급된 것이 최초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지는 우리들에게 
'

청암리사지'로

알려진 것인데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절터를 
'

금강사'로 인식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지는 이미 일제때 발굴되어 평면형태가 널리 알려져 있다. 채희국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요지를 보면 이 사원이 
"

米田美代治가 주장한것 처럼 「史記

天官書,의 내용에 부합된 천문사상이 반영된 배치계획이라면 최초에 왕궁으로 건

설되었다가 나중에 불사로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그

근거로 중국 한대에 왕궁을 건설할 때 하늘의 성좌배치를 응용한 실례가 있고 이

러한 제도가 고구려의 5부제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첫번째로 들었고, 두번째 근

거로는 신라 진훙왕때 월성에 건설하려던 왕궁을 황룡사로 변경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심의 8각건물은 고구려의 우수한 수학적 지식을 기초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었보다도 이때 이미 이 사지를 
'

금강사'로 확신하고 있음

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후 최길성이 「력사과학 1961년 4호」에 발표한 
「1328년 통도사의 농장 경영형

태,가 있으나 이 논문은 건축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농업경제사 측면에서 다루어

진 논문일 뿐이다.

해방이후 부터 1960년대 말까지 간간히 학계소식이나 유적소개를 통해 불교건축

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

부벽루와 성불사 개건,(문화유산 1957-3호),

「박천군 심왼사 보 광전 건축에 대한 고 찰,(문화유산 1961-6호), 「성불사의 건축

미,(조선미술 1965-1호), 「
심원사의 건축미술,(조선미술 196S-10호), 「

정방산성과

성불사,(조선미술 1966-12호) 등이 있다. 이러한 글은 불교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기어1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을 알게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와같은 수

준의 글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건축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전 저술로는 두가지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考古學이나 미술

사와 같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적으로 유

적을 소개하는 가운데 불교사원이나 건축물이 다루어 지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류

의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문화성 물질문화유물 보존사업소, r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 12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유적

발굴보고 제9집)」 과학원奇판사 1964

. 문확유물보존연구소, r 명승,고적,천연기념물편람, 군중문화출판사 196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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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헌, tr 발해문화쵫,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왼 고고 연구소, [f고구려문叫, 사회과학출판사 1975. 6

김일성종합대학, [(동명욍·룽과 그 부근의 고 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사회과학왼 고고 연구소, f
조 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 구려사)I, 과학백과사전종합출관

사 1979. 9

장종국-박영해·고광섭·원종규, [(
묘 향산의 력사와 문호L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7

문화보존연구소, r 우리 나라 력사 유적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S3. 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h'금강산의 력사와 문화J,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9

최춘희, 「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1986. 9

조인규.김순영·리 철· 리임출·박현종, r &선미술사 1J, 과학. 백과사전츨판사

1987. 1
광

리화선, If 조선건축사 1J,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12

김석형, T 초기 조 일관계 소사, 사회과학출판사 1990. 5

사회과학왼 민속학연구실, tr조선민족렷낸�,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김정수, r
조 선조각사 l (고대중세편). 조선미술舍판사 1990. 10

손영종,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8

량연국, tr조선문화가

� 

초기 일뵨문화 밭전에 미친 영향, 사회과학출판사 1991. 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구려편1 성, 건축물, 외

국문종합출판사 1991. 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훤회, [(조선유적유吾도감 10권 고려편1 건축물,성J, 외국
' 

문종합출판사 199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r 조선유적유물도감 15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

출판사 1991. l

조선유적유불도감편찬위원회, 7 조 선유적유물도감 16권 리조편4 절,유물f,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1

선희창, l' 조선의 민속(재판)J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북한에서 고구려불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들어와서 부터이다. 이

미 1974년 毛일성대학이 주관이 되어 동명왕릉을 비롯한 그 주변일대의 무덤과 건

축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사지가 발견되어 본격적인 발굴조사률 한 결과
'

정룽사'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61) 이 발굴조사 결과는 이 일대의 고 구려 유

61 ) 이 사지가 
'

정룽사'로 밝혀진 것은 발굴과정에서 
"

定陵", 
"

陵寺"라는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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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한데 묶어 하나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정룽사지 발굴을 계기로 북한에

서 고구려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인호

는 1981년 「력사과학 81-2호,에 「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

표 하였다. 이 논문은 발굴보고서내용을 바탕으로 정룽사 가람배치의 특졍과 평면

구성형태에 대해 논술한 것이다.

1986년에는 가람배치에 관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가람배치에 관한 본격적인 연

구는 1986년이후 부터라말할 수 있을 것이다. 86년이후 발표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한인호, 정룽사에 대하여 7조선고고연구 1986-3호,

· 허철준, 정룽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 찰 
「력사과학 1986-4

호」

·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조선고고연구

1986-4호」

· 한인호, 고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r 력사과학 1988-2호,

· 장상렬, 고층나무탑읗 기본으로 1탑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력사적 기원 「
력사

과학 1990-2호,

· 한인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관한 연구 r
고고 민속론문접 12호, 1990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고구려 가람배치의 특정과 몇개의 대표적인 실례를 살

펴보기로 하겠다.

초기의 고 구려 사찰은 도 시의 평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

원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대개 이와같은 평지사찰

은 배치계획을 할 때 중심축선과 좌우대칭이 되게 함으로서 엄숙하고 권위적인 공

간의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평양시 력포구역 동

명왕룽 앞에 있는 정룽사(지),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의 금강사(지), 上죠里寺

量, 토성리사지 등이다. 이 네개의 불사는 중앙에 팔갹형의 불탑을 세우고 주위에

불전을 배치한 기하학적 배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정릉사는 문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명왕릉62)과는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않

고 사지의 규모는 동서 223m, 남북132.ar로서

� 

면적은 약 3 2정도가 되는 큰 사

찰이었다. 그 중 8각탑이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된다.

가람배치는 8각탑이 있는 중심구역을 비롯하여 다섯개의 구역이 각각 회랑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커다란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8 각탑이 있는 중심구역은 탑의 좌

세겨진 와편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지는 동명왕릉과 밀접하고

있어 이 왕릉의 원찰이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62) 처음에는 명착허 누구의 눙인지 알 수 없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동명왕룽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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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동당과 서당을 두고 그 북쪽에 회랑을 가로질러 금당이 있으며 그 북측에 또

하나의 회랑을 가로지른 다음 강당을 배치했다. 이 중심구역의 좌우에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구역이 2개썩 배치되어 하나의 구역만 보면 남북으로 긴 형상이지만 전

체적으로는 보면 결국 동서로 긴 가람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람배치의 기

본은 가운데 탑을 두고 동,서 북측에 금당을 두는 1탑3금당식 배치로 되어있다.

후술하는 금강사지, 상오리페사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배치형식이라 하겠다. 다만

이 사지에서 엄격히 보면 탑의 좌우가 비대칭으로 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수차에 걸천 증개축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63)

금강사(지)는 남북축선의 중심에 8각탑을 두고 그 동, 서,북에 각각 금당을 배치

한 1탑3금당식 가람배치로 되어있다. 남측의 문지로 보이는 좌우에 회랑흔적이 있

으 나 외곽으로 부속건물 없는 것은 정룽사와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탑을 중심으

로 좌우 대칭되게 가람을 형성한 기본적인 배치는 정룽사와 매우 昏사하다.

중심건물은 중앙부에 융기한 생땅인 풍화암반을 일변 약 9. 5m정도의 팔각형으로

깎아내어 그 주위에 석재를 배치하여 기단으로 만든 괄각형의 대규모 건물지였다.

기단 외주에논 동자주를 세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臺石을 배치하고 그 외부에는 割

石의 면을 골라 병렬배치하고 이에 접하여 낙수구로 보이는 폭 한( o. 7m의 냇돌을

깐 중앙에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지가 있다. 또 한 남쪽에는 門쑈, 서쪽은 냇돌을

깐 보도가 서측건물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계단과 보도 흔적은 기단의

동측과 북측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64) 금강사의 건축계획에 대해 리화선은 그의

논 감5>에서 일본인 학자가 漢尺에 의해 게휙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중심의 8 각탑은 내접반경이 고 구려척 35자로, 전체 폭이 70자로 계획피었고, 탑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 남북축 방향의 건물사이 간격도 35 자의 일정한 배수로 계

획되었다고 하면서 고구려 건축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주

장하는 오류의 근거들을 고구려척으로 환산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상오리사지는 금강사에서 동남쪽 약 21(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져 전모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밝혀진 부분으로 배치형상

을 볼때 남북으로 중심축선을 두고 그 중심축선상에 3m暑 한변으로 하는 B각형의

건물지가 배치되고 동서에 각각 25. 5mx l2. 6m크기의 방형건물지가 배치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사지도 금강사와 같은 1탑 3금당식 가람배치라는

63) 발굴조사 결과 사지에서 여러시기의 건축유믈이 출토 되었다. 그 중에는 숫막
새기와가 19종, 암막새기와가 10종정도이다. 이중에는 쇼剛寺趾나 상오리사지
의 것보다 이른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창을 금강사보다 빨리보고 있다. 이
러한 정꽝으로 이 사지는 동시에 모든 시설이 지어지지 않고 시기률 달리하면
서 중개축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64) 小泉顯夫, 平힌淸看뽀a寺趾0]調査(槪報) f 昭첩13年度-t蹟調査報督, 1940. 9

65) 리화선,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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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古學 분야이다. 특히 발굴조사에 섬혈을 기울여 왔으며 발굴결과 원시시대의 문

화를 체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 결과는 일제의 식민 사학

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이론을 재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

으로는 일본인 학자들이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를 신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각시대는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

다. 특히 신석기 시대의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평안남북

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

궁산문화"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고분발굴조사 또 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 동안의 발굴결과에 따라 종래의 고

분형식외에 토광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는 고조선 문화와 관련이 있

다는 주장을 펴게 되었다. ,

1949년에 발굴한 고구려의 안악 1, 2, 3호분은 考古學界의 획기적인 사건이었

다. 특히 안악 3호분에서 
"

永和+2年"이라는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이 고 분의 발

굴은 고구려 고분연구에서 축조년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고 구려 문화와 나아가 한국 고 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중요한

考古學的 성과라 하겠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연구는 가능한 빨리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선사시대 부터 한반도 지역에 대륙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힙과 동시에 우리민족의 기원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청동기시대 말엽

에는 이미 국가가 탄생되었음을 주장 합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체계화 하는데 주력

하려했던 것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가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연구성향은 민족주의에 너무 치우처진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민족우욀성을 지나치게 앞세운 듯한 느 낌을

지울 수 없다. 말하자면 어떠한 결과에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정을 짜맞춘

것 같은 귀납적 연구성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고 나아가 발해의 실체를 밝혀

낸 연구결과는 하나의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사 연구의 주요 대상은 어떤 한 유형만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건축의 모든

유형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물을 보는 시각도 다양

해야 하며 일정한 시각으로 고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건축사 연구

는 
"

인민대중"의 시각으로만 조 명하려는 경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궁전을 비

롯한 각종 지배계충의 건축물도 그 시대의 건축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축사의 실

체다.w

이와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

봉건사회의 지배자를 비판하

면서도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는 민족의 건축미학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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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축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건축물이 비록 
"

통치배"에 의해 주

관되었지만 이것을 만든 장인의 주체는 
"

인민대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

다. 그러기 때문에 宮闢, 寺院, 班家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비록 비판의 대상

이지만 그 건축물에 나타난 민족의 주체적 건축미학은 당시 
"

인민대중"들의 建築

思想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택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물은 일반 서민주택이다.

서민주택의 상대적인 것으로 班家를 들 수 있는데, 班家 역시 건축사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주 소흘히 다루어지고 있다.

반가는 소위 봉건"통치배"들이나 지주들이 살았던 집이고, 실제로 이런 집구조가

당시의 살림형편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

안이 바깥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며 통풍과 혓빛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있어서 정원과

방이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감을 자아내게 한다"고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

국 이와같은 반가를 상류계충이 선호하였던 것은 그 들의 부유롭고 안이한 생활을

지키며 
"

인민"들의 접근을 두려워 하여 집안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

하여 이와같은 집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각은 역사의 주체

가 
"

인민"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안 사회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편

승된 건축사관은 결국 스스로 학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견축사연구의 특징을 볼때 남한에서와는 달리 분석이나. 해석, 평가들이 다양하

지 뭇하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낱한에서와 같이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관점

에서 보면 모든 학문은 관제적인 성격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사관련 논문에 나타나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검중을 거쳐야 되는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론듈이 서로 비슷하다. 그렇치 않을때 뒤

따르는 혹독한 비판은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북한 건축학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

다. 건축, 조각, 회화분야에서 흔히 할 수 있는 
"

감상주의적 비평"은 비판받 대

표적인 실례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이들의 건축사관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歷史學을

바탕으로 하는 -般史에 모든 분류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경직성이 건

축분야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로 일제때 왜곡된 역사를 우리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한 각종 연구논문들도 그 들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들의 연구성과의 특정 중에는 첫째,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서술되어 국수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둘째, 모든 학문의 성과는 
'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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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 

김정일' 개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

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희귀

한 특징이라 하겠다.

TIll. IA 論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언구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시작되지 못한것은 우

리 남한과 같온 실정이다. 연구태동은 역시 考-t學, 歷史學, 民俗뿌의 부분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초기의 건축사언구는 부족한 점이 맘았다. 역사관련 제 학문언

구가 국가체제의 특성에 맞춰 실시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목적은 독특하고 뚜

렷慷다. 그 목적의 커다란 명제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역사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하고 여

기에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을 가미하여 주체적인 역사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에 의한 왜곡된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자존을 바로세우는 문제였

다,

비록 건축역사가 톡립된 학문분야는 아니였지만 건축사의 모든 서술은 바로 이

러한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의 큰 줄기는 일반사에

서 발표한 내용을 그 대로 수용하는 종속적입장에서 서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건축사릅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됴시 그 들의 일반사를 이해

해야만 되는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학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

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

북한이해'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갹으로
'

북한건축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계도 피상적 통일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눙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의 선행

작업은 바로 
' 

북한건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오랜기간의 동질성 공간이 분단된 시간으로 인하여 이질화된 건축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이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접근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건축학계에서도 통일에 대비

하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인 디터 지메스가 독일 통일후 여러가지 현상적인 문제에 대

해 언급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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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 

김정일' 개인의 치적으로 돌려 학문의 순수성이 개인숭배의 도구로 이용되

고 있는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희귀

한 특징이라 하겠다.

TIll. IA 論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건축사언구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시작되지 못한것은 우

리 남한과 같온 실정이다. 연구태동은 역시 考-t學, 歷史學, 民俗뿌의 부분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초기의 건축사언구는 부족한 점이 맘았다. 역사관련 제 학문언

구가 국가체제의 특성에 맞춰 실시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목적은 독특하고 뚜

렷慷다. 그 목적의 커다란 명제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역사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하고 여

기에 우리민족의 역사발전을 가미하여 주체적인 역사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에 의한 왜곡된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자존을 바로세우는 문제였

다,

비록 건축역사가 톡립된 학문분야는 아니였지만 건축사의 모든 서술은 바로 이

러한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의 큰 줄기는 일반사에

서 발표한 내용을 그 대로 수용하는 종속적입장에서 서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건축사릅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됴시 그 들의 일반사를 이해

해야만 되는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간의 학문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학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이들의 학문적 수준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

러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

북한이해'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갹으로
'

북한건축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계도 피상적 통일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현가눙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의 선행

작업은 바로 
' 

북한건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오랜기간의 동질성 공간이 분단된 시간으로 인하여 이질화된 건축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이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접근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건축학계에서도 통일에 대비

하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인 디터 지메스가 독일 통일후 여러가지 현상적인 문제에 대

해 언급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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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의 문제점에 대해 디터 지메스 대사의 언급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사전에 전혀 통일 준비가 없었다는 점. 서독이 동독에 관해 모든 분야에서 아무것

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통일문제가 너무나 정치화된 점을 들고 있다. 실

상 서독에서 그 동안 통일문제에 관해 여러 기관에서 연구되고 있긴 했지만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미처 통일정책을 세울 수 없었다

는 것이며, 그러기에 정부나 학자들의 연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는 것이다. 혹 정부나 기업인, 학자들이 동독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울 파악하고

있었더라도 이것이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파급되지 못한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적인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동참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

물론 한국과 독일의 사정은 다르고 가로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

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계도 남·북학술교류를 통하여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통

일에 대비해야 한다. 이일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건축탁계에 주어진 과

제라 생각한다.

이제 곧 각 방면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과학, 인문과학 분야는 예

민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올 것이다. 또한 자연

과학이나 첨단공학분야의 학술교류는 오히려 남한측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계는 학문의 성격상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첨단 공학기술 분야라고도

할 수 없다. 특히 건축사학은 남·북이 상호 보완적이고 교류해야 할 정보도 무궁

할 정도로 많다. 만약 비정치적인 건축사학계의 남북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 점차

심화될 때 나아가 건설분야의 상호 교류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한의 변화는 기대

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낱북의 학술교류 전망이 그리 밝은것은 아니다. 그렇

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낱한측에서 북한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준비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머지않은 장래에 학문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 전다면 무었보다도 건축계가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남·북 건축분야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문제로

접근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제가 주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건축사 시대구분문제

둘째, 건축용어 및 술어문제

째, 建築史 관련정보 교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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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남북 건축문화재 교 환답사

다섯째, 국내외 문화유적 공동발굴조사

여섯째, 건설기술 정보의 상호교류

일곱째, 국토건설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협력문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 업계(륵히 건축관련 업계), 학계 모두가 동참하는 준

비를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학자들에게 북한 건축계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률 입수하고, 이를 적극 개방해 주어야 하며, 건축정보의 절대 독점

은 오히려 오해와 부작용울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축관련 업계에서는 통일후의 국토개발 계획을 지급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학자들로 하여금 효율적 접근방법과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 역시 생산적인 장기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계에서는 감상적 통일론 보다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북한건축 언구를 통

해 미래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언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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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학연구소,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곽복원 r 고고 민속론문집 3호부록J 사

회과학출판사 1971



361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궁산 왼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2

집), 과학원출판사 1957. 12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3

집), 과학원출판사 1958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r 안악 제1호 및 제2호분 발굴보고(유적발굴보

고 제4집)」 과학원출판사 1957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회령 오 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과학원출판사 1960. 5

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 
「지탑리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 11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대성산 일대 고 구려 유적에 관한 옅구(유적
발굴보고 제9집). 과학원출판사 1964

남일룡.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r
조 선고고연구 1987-4

호4

도유호, 안악에서 발견된 고 구려 고분들 「문화유물 1949년 1집.

도유호,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 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과업
r 문화유산 1957-1호」

도유호·황기틱,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1) 「문화유산 1957-5호」

도유호·황기덕.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기 r 문화유산 1957-6호,

도 유호, 조선 원시 문화의 년대 추정을 위한 시도 「문화유산 19開-3호,

도유호,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 찰 「문화유산 1960-4호,

도유호, 1963년 중 고고학에서 거둔 성과(학계소식) 
r
고고 민속 1963-4호,

도유호, 조 의 구석기 시대 문화인 굴포 문화에 관하여 「고고 민속 1964-2호,

도 유호.김용남, 굴포 문화에 관한 그 후 소식(학계소식) r 고고민속 1965-1호,

도유호.김용남, 우리 나라 구석기 시대와 이른 신석기 시대의 년대론에 대하여

(강좌) 「력사과학 1964-4호」

로웅주, 심원사의 건축미술 r 조선미술 1966-10호」

리경직, 삼국시기 탑파양식과 그특졍(평론) 「조선미술 1966-11호,

리순진, 락랑구역일대의 고구려돌칸畓무덤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90-4호,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벽축조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호,

리영민,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91-1호」

리원근-백骨규, 평양시 숭호 구역 립셕리 원시 유적 발굴 간략 보고(자료) r
문

화유산 1962-4호4

리재선, 우리 나라 서북 산간지대 주택의 변화발전 「조선고고연구 1986-3호,

리재선, 우리나라 산간지대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풍습의 변화 발전(창성을중심



362

으로) Ii'
고고 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B.

리종목, 조 중 친선 농업 협동 조합 마을과 주택 7 문화유산 1959-6호,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류형과 그 형태 -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r 문

화유산 1960-5호,

리종목, 우리 나라 농촌 주랙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1문화유산 1960-6호,

리종목, 과거 우리 나라 농촌 주택의 각 방의 리용과 그 설비 r 문화유산 1961-l

호Jl

리종목, 
f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1

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발굴 및 조 사보고)
T조선고고연구 1986-1호」

리화선, 고려시기 몇가지 공예탑 「건축과 건설 19綱-10호,

리화선, 새로 복구한 대성산성의 남문 T 력사과학 1979-2호,

리화선, 안학궁의 터자리복원을 위한 몇가지 문제 r 력사과학 1980-1호,

리화선, 고 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T
조 선고고연구

1986-4호」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 안의 리방의 형태와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r 력사

과학 1989-1호,

리화선, [r조선건축사 1. 2, 과학. 백과사전會판사 1989. 12

문화유물 뵤존사업소, 평양시내 고 건물 복구수리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학

계소식) [「문화유산 1960-1호,

문화성 물질문화유물 보존사업소, T 우리 나라 주요 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 12

문화유물 보존연구소, r 명숭,고적, 천연기념물편랑, 군중문화출판사 1966. 4

문화보존연구소, r 우리 나라 력사 유적. 과학, 백과사전츨판사 1983. 7

문화보존연구소, 언탄심원사(력사유적소개) 「력사과학 1987-2호,

미술사 연구실, 조선 미술사 부문에서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58-4호,

박문원, 안악 제3호 벽화무덤에로의 미술사적 안내 [(조선미술 1963-3호%,

박문원, 일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미술가들(3)-건축 조 각가편-r조선미술

1963-4호J

박문원, 무용 무덥 벽화(l) 「조선미술 1966-3호c,

박문원, 무용 무덤 벽화(2) [(조선미술 1966-5호,

박문원, 안악 3호무멉 행렬도의 비밀을 알아내기 까지 
r
조 선미술 1967-3호J]

박선훈· 리원근, 훤시 시대의 큰 부락터를 발견(유적답사) r
고고 민속 1964-3호,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1962-1호」,

박영초, 조선언먼경제사(원시-고대편) 사회과학출판사 19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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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원, 안악 제3호분은 고 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 민속 1963-2호,

· 박진욱,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호,

· 박창수, 427년 평양 천도 이전 시기 고구려 성들의 분포 「
력사과학 1988-4호,

· 박황식, 종성 향교의 건축 양식 「
문화유산 1957-4호,

· 박황식, 고 적과 미술 t보통문y 「조선미술 1962-6호,

· 박황식. 대동문과 련광정 「조선미술 1962-7호,

· 박황식, 금수산 부벽루 「조선미술 1962-10호,

· 박황식, 성불사의 건축미(미술상식) 「
조 선미술 1965-1호,

· 박황식, 미천왕릉(안악 제3호)의 건축 구성에 대하여 「
고고 민속 1965-1호,

· 변사성.고영남,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
조 선고고연구

1989-4호4

· 변사성, 황해남도 웅진군일대에서 드러난 원시시대의 유물 「조선고고연구

1991-3호」

· 사회과학왼 고고학연구소, 상원 검은모루 유적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론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론문집

1호, 사회과학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고고 연구소,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7. 3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r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츨판사 1977. 12

· 사회과학원 고고 학연구소 자연사연구실, 「덕천 승리산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

고 제11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6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 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사 1979. 9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고고 학연구소, r 조선전사 l (원시편). 과학백과사전종합

출판사 1991.3

· 서국태, 신의주시 상단리의 고려 집자리(발굴보고) 「
고고 민속 1966-1호,

· 서국태, r 조선의 신석기 시대4 사회과학출판사 19d6. 5

· 서국태, 씨비리지방 신석기시대문화의 특성 「조선고고연구 1989-4호,

. 서국태,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연구에서 이룩된 성과 「조선고고연구 1992-1호,

. 선희창. 최근년간 민속학 연구에서 이룩한 주요성과 「조선고고연구 1987-2호,

. 선희창, 「조선의 민속(재판). 사회과학출판사 1991. 7

. 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l) 
r 력사과학 1980-1호,

. 손영종, r
고 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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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 구려유적유물에 대하여 b'조선고고언구 1990-2호J

장국종, 고 구려에서의 도로 발전 「
력사과학 19面-2호t,

장국종, 발해의 6부에 대하여 T 력사과학 1990-4호J,

장종·국, 발해본토의 주민구성 r 력사과학 1991-2호,

장상렬, 료 동성탑(자료와 연구) h'고고민속 1967-1호,

장상렬, 발해상경돌둥의 째임새(자료와 연구) r
고고 민속 1967-3호,

장상렬, <건축유산연구> 상경돌둥 7' 건축과 건설 1967-5호J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r
고고 민속론문집 3호, 사회과학출판사 1971

장상렬, 동선관문의 건축년대와 형식(유적소개) 1 력사과학 1985-2호,

장상렬, 만필대 장화전 건축군의 배치와 거기에 쓴 자에 대하여(자료와 연구)
r 조선고고연구 1966-4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r 조선고고연구 1987-3호,

장상렬, 고려왕궁-만실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론문집 11호, 과학백과

사전종합출판사 1988.

장상렬, 만훨대 회경전건축군에 쓴 자에 대하여 T조 선고고연구 1989A호,」,

장상렬, 고층나무탑을 기본으로 1밥3금당식 사원 건축형식의 력사적 기원 tr력사사

과학 1990-2호,

장우진, 조섰사랑의 시원문제에 대하여 「
조 선고고연구 1987-3호,

장우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

성과 조선사람의 시원 문제연구에서 달성한 성과 [「i선22연구 19920

호」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 r 력사과학 1980-2호,

전제헌, 대성산 못(池) 발굴 중간 보2(자且와 연-7-) r 2 민속 196L3&,

전주농, 안악 {하무멈> (3호분)에 대하여 -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f문화유

산 1959-5호」

전주농, 고조선 문화에 관하여 - 토 광 무덤 년대의 고 찰을 중심으로 If 문화유산
1960-2호4

전주농.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벽화 무임 
f

문화유산 1961-l}J

전주농, 고조선의 공예 미술(자료) tr문화유산

� 

1962-3호,

전주농. 고조 선의 공예(유물소개) Ii
문화유산 1962-4호,

전주농,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2조선 유물에 관하여(자1) r22민A

1963-1호J

전주농, 다시 한 번 안악의 왕릉을 론함 7 고고민속 1963-2호1,

전주농, 미천왕룽의 확인과 고 구려 벽화 무덥의 시원에 관한 단상 r
조 선미술

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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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운, 해방후 우리 나라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8-4호,

정세앙, 덕화리 3호무덤 발굴보고 r 조선고고연구 1991-1호,

정찬영,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3호,

정찬영, 초기 고구려 문화의 몇 가지 측면 「고고 민속 1965-4호,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토론) 「
고고 민속 1966-2호,

정찬영, 우리 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 민속 1966-4호,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l) 「조선고고연구 1989-1호,

조인규·김순영·리 철·리임출·박현종, 「조선미술사 l,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1

주영헌, 약수리 고분을 통한 고구려 벽화분의 년대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59-3호」

주영헌, 고 구려 벽화분의 편년 기준에 관하여 r 문화유산 1959-6호」

주영헌,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1) 「문화유산

1960-2호4

주영헌,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11) 
「문화유산

1960-3호」

주영헌,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호,

주영헌, 고 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형식과 벽화 내용의 변화 발전(강좌) 「고고민

속 1965-4호,

주영헌,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7 고고민속 1966-1호,

주영헌,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호,

주영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r 고고민속 1967-2호,

주영헌,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주영헌·박진욱·정찬영, 고구려 무덤벽화의 특성과 그 문화사적 의의 r
고고 민속

론문집 6호4 1975

자료실. 해방 후 발굴 년표 r
고고 민속 1965-1호,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권 원시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l.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3권 고구려편1 성, 건축물, 외

국문종합출판사IS91.l.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r 조선유적유물도감 5권 고구려편3 벽화무덤, 외국

문종管출판사1991. l.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r 조선유적유물도감 6권 고구려편4 벽화무덤.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I.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y 조선유적유물도감 a권 발해편, 외국문종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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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
조 선유적유물도감 10권 고 려편1 건축믈.성J, 외국

문종합출판사1991. 1.

조선유적유뭏도감편찬위원회, tr조선유적유물도감 13권 리조편1 성,궁성.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1.

조 선유적유물도감편깐위왼회, 7 조선유적유물도감 14권 리조편2 건물,구조물J외

국문종합출판사1991. 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 조선유적유물도감 IS권 리조편3 절」 외국문종합

출판사 1991. 1.

조 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tr조선유적유�도감

� 

16권 리조편4 절,유을, 외국문

종합출판사 1991. l.

채태형, 발해동경룡원부-훈춘팔련성설에 대한 재검토 [( 력사과학 1990-3호1,

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91-3호」,

채희국, 평양 부근에 있는 고 구려 시기의 유적 - 고구려 평양 천도 1530주년에

제하여- l( 문화유산 1957-5호,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토론) r 고고민속 19弱-3호,

채희국, 고구려 수도의 변천과 봉합성-환도에 대하여 r 력사과학 1980-2호J

최길성, 1326년 통도사(通度寺)의 농장 경영 형태 「력사과학 1961-4호,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의 큰 도시유적 발견 (학계소식)「력사과학 19節-4

호」

최희림,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건축에 대한 고찰 [r문화유산 1961-6호d,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r 고고 민속 1967-2호,

최희림. 고 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
고고 민속

1967-3호」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최희림, 황주성에 대하여 「
력사과학 1982-2호,

한상진, 발해 미술 소고(고전) r 조선미술 1963-2호,

한힌호, 삼국시기의 절간유적에 판한 천구 r
고고 민속론문집 12호, 1990

한인호, 정룽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어 if 력사과학 1981-2호」,

한힌호, 고 구려건축의 력사적지위 r 고고 민속론문집 9호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사 1984

한인호, 삼국시기 탑의변천과 그 에 반영된 건축술 [r력사과학 1985-1호,],

한인호, 고 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r 력사과학 198B-2호,

한인호, 정룽사에 대하여 f(조선고고연구 1986-3호J

한인호, 우리 나라 중세 도 시리방제도에 대하여 l( 조선고고연구 19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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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호, 고 구려벽화무덤의 사신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68-1호,

한인호, 발해의 령광탑 「조선고고연구 1988-3호,

한인호, 백제의 성곽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4호,

한인호, 사비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2호,

한인호·리 호, 안학긍터부근의 고 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호,

한인호, 대령강장성의 축조경위에 대하여 /조 선고고연구 1992J호」

한인호·리 호, 평양성 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

고연구 1993-1호」

한흥수, 조선민속학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유물 1950년 2집,

허철준, 정룽사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력사과학 1986-4

호4

황기덕, 무산읍 범의 구석 원시 유적 발굴 중간 보고 「
문화유산 1960-1호,

황기덕. 무산 범의구석유적 발굴보고 r
고고 민속론문집 6호, 1975

황기덕, 조선의 청동기문화에 대하여 「력사과학 1976-4호,

황기덕,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4

황기덕, 「조선 원시 및 고 대 사회의 기술발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6

황철산, 지봉 리수광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유산 「문화유산 1961-4호,

황철산, 성호(星湖) 리 익(李 瀆)이 조선 민속학 분야에 남긴 업적 7 문확유산

1962-2호」

황철산, 조선 민속학의 목적과 대상 범위에 관하여(토론) 「문화유산 1962-5호,

황철산, 1964년도 고고학 및 민속학 분야의 중심 과업 「고고민속 1964-1호,

황철산, 우리 나라 과거 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
고고 민속 1965-3호,

, 해방후 조 선 고고학이 걸어 온 길 7문화유산 1960-4호,

,
조선 먼속학의 15년과 앞으로의 과업 r 문화유산 1960-4호,

, 조선로동당 3차 대회 이후 고고 학계가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61-4호,

, 조 선로동당 3차 대회 이후 민속학과 미술사 분야에서 거둔 성과 
「
문화

유산 1961-4호」

,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학술토론회) 「문화유산 1961-4

호J

,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학계소식) r 문화유산 1961-5호,

, 과학원 창립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의 발전(권두언) 「문화유산 1962-5

호」l

,
고조선 문제에 대한 토론 개요(토론) 「력사과학 1961-6호,

,
고조선 령역에 대한 학술 토론회(학계소식) 「력사과학 1963-2호,

, 우리 나라어1서 구석기 시대 유적 발견 「력사과학 19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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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발굴한 고구려 동명성릉(학계소식) 「력사과학 1978-4호1」,

, 최근년간 조선고고학 연구에서 이룩한 주요성과 r 조선고고연구 1986-1

호」

,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에 대한 강령적 지침 r 조선고고연구 1988-2호,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 연구에서 거둔

성과(권平언)r고고민속 1963-3호,

.
1963년 중 민속학에서 거둔 성과(학계소식) 「

고고 민속 1963-4호,

.
10일 혁명과 조 선 고고 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7-5호,

,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젼출판사

< El本>

東亞考-t學會, 東京城 - 湯海 上京龍泉府量0]發掘調査- 1939 H本 東京

2品彩英. 高句 조t考 - 2쁘史記高句 本紀9批+l]h中心2 L t-
tr'
법鮮뿌報

第1韓, 1961 B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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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숭얌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 香(요약문)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가면극 · 인형극·판소리와 창극.굿· 민속놀이 · 민요 둥

전통공연예술올 어떻게 전승하고 었으며,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북한에서는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예술성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현재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대중성파 예술성의 접목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 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숭양상은 어떤

배졍에 의하여 이루어전 것인지暑 曾혀, 북한의 문화시책파 문화양상을 파악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전통공연예술 관련 책

자, 그리고 북한의 TV프로그램 자료와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자료(10편) 및 북한

예술단의 실제 공연 둥올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파는 상당히 다른 모 습을 보이기 띠1문에,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들

을 많이 수집하여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을 을바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 력하였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11와 그 배경

해방후 현재까지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동안 북한의 문

화시 은 계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도

문화시댁의 변화와 4락을 함께 하고 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한 1958년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과거로부터 전숭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이 그대로 계숭되고 있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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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4째 단계는, 1958년 10월 이후부터 김일성이 F 유일사상,이란 책자를 낸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실권을 弔고 있던 박骨철, 김창만 둥의

후원에 의해서 전통공연예술의 계숭에 대한 노력이 활발했던 둣하다.

셋째 단계는, IS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70년대 후만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

는 전통공연예술이 협대적 계숭이라는 미명 아래 상당히 볜절되고, 북한 처1제에

대한 선전과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잔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온

접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넷째 단계는, 1970년데 후반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을 잡으면서 문화시책도 바뀌게 된다. 주목되는 정온 이 기간의 문화시책이

복고적 졍향과 개밤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단계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던 전통공연예술을 다시 복원하늠가 하면, 전통공연예술의 자료들읕 대대

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았다.

해방 이전 북한 지역의 가면극은 황해도 · 감원도 · 함경남도에서 받견된다. 황

해도 일대의 가변극온 헤서管춤이라고 부른다. 간원도에서는 통場지방에서 전숭

되던 4통培가면극>이 앴었고, 함경남도에서는 북청지방의 <북청사자놀이>t가

� 

유명兎다. 그러나 가면극온 1960년tIl 중반 이후 전숭이 단절되고 만다.

북한 지역의 인형극+온 황해도 장연 지방의 < 꼭두각시놀음>이 조사되어 앴다.

그러나 <꼭두각시높옵>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숭이 단절되었으며, 대신에 <놀

보와 寺보> · < 무던이> · <꾜마사령관>y 등의 현대화된 인형극이 새로 창작되였다.

판소리와 창국온 헤방 이후 웡북한 판소리 창자들에 의해서 한때 매우 等성蜜

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 판소리나 창극을 본겨적으로 정험한 것온 104B년의

안기옥, 6 · 25때의 조상선과 공기남, 였대暑 알 수 없는 박동실 · 임소향 · 정납회

· 최옥선 둥의 창악인들이 월북한 이후이다. 그러나 1964년 11월 7일 김일성이

<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

게 헹한 연설에서 판소리와 창극을 심하게 비관한 이후, 북에서는 점차 판소리와

창극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에 참극율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혁명가극이 19/O

년대에 등장하여 < 피바다> · <꽃 파는 처녀>g · < 당의 창된 딸> · <찔림아 이야기

하라> · <금감산의 노 래> 둥 소위 5데 혁명가극올 탄생시켰다.

원래 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에는 다양한 굿이 전숭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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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에서는 굿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는뎨, 특히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북한 지역에서는 해방 이전에 황해도 장연지방의

< 시절舍놀이>, 평안남도 온천지방의 <봉죽놀이>,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돈들라

리와 달래춤> · %관원놀이> · %횃불싸옴>, 管경남도 광천지방의 <마당놀이>, 함

경북도 종성지방의 4방천놀이>, 합경북도 재가숭 마을의 <주지놀이> 둥 특징적

인 민속놀이와 함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농악 · 씨름 · 그녜뛰기 · 닐뛰기 · 활

쏘기 둥의 민속늘이가 전숭되고 있었다.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세시풍속파 밀접한 판련을 맺고 전승되어 왔다. 그 런데

해밤 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명절을 지내지 았는 경우가 曹다. 따라서 먼속놀이도
4

그동안 상당히 볜모되었다.

최근 북한의 민속놀이의 전승현황온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녑학생축전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역준 민속놀이의

공연종목에는 돈들라리·그녜뛰기·널뛰기·활是기·舍놀이·씨름·줄다리기·봉산管춤·

농악과 어린이늘이로 제기차기·바람개비 돌리기·줄넘기·曾싸움·단섬줄놀이 등이

있었다. 그의의 영상자료에서는 쟁강춤·아박骨·3인무·물동이춤 등의 민속무용이

발견된다.

민요도 현재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현대화 작업도 황발하

다. 원래 북한 지역의 민요는 황해도의 4긴난봉가>· <자진난봉가> · <사설난봉

가> · <산염불> · <몽금포타령> · <양산도> · <해주아리캉>, 평안도의 <수심가>

· < 배吟라기> · <영省가> · <기나리> · <oil나리%, 함경도의 <어랑타령>(신고산

타령) · %애원성> · 4궁초댕기> · %돈돌라리>· <전갑섬타령>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여러 염상자료나 책자暑 통해 살펴 볼 때

<발갈이노래>.<베틀가>.호까투리타령>·<밀양아리랑>·<아리랑>·4눙수버를>·<

황금산의 도라지>.<양산도>. < 옹헤야>·<양산도>·4영볜가>·<바다의 노 래>

(橫노래).%배따라기>.%산쳔가>.%영천아리탕>·<신고산타령>·<박연폭포>·%정방

산셩가가<자진난봅가>.<회양 니리>·<도라지> 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가면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가면극이 착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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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로 규音, 낙천적이며 패기있고 투쟁적인 기백, 높온 사상예술성, 행복한 근

로생활에 대한 염원, 고 상 인도주의, 진실한 것에 대한 지향, 아骨다운 조국산場

에 대한 찬양 둥의 내용율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젓이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면극파 유사하다.

북한에서는 1962년 이래 확립된 주체의 음악문예이론에 바탕을 두고 민족음악

문화를 해석한다. 이 이른에 따라 전 인민대중이 이룩한 옵악전통은 오늘날 창조

적으로 계승하지만, 
'

부고주의'나 
'

민족허무주의'는 비판한다.

이러한 이론적 베졍에 의해 1960년대부터 남도창을 대표하는 판소리는 십하게

비판받는다. 특히 1964년 김일성이 문혹에술제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 이후,

북한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점차 자취듈 감춘 것으로 전한다. 김일성온 판소리

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金 平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판소리는 양반

들의 노 래 곡조라는 접이다. 둘째로 판소리는 듣기 실온 다성( 소리)을 넨다는

점이다.

해방 후 즉시 북한에서는 무당에 의해 거행되는 굿이 완전히 자취률 감춘 것으

로 전한다. 북한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종교暑 해석하는데, 종교란 아편처

럼 근로 대중욜 오염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속센앙도

전혀 존재할 수가 餓었던 것이다.

밌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서민계충을 중심

으로 전숭된 것이기 flii문에, 양반충의 부화하고 후기적이며 타탁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김일성이 교시에서 표명한 
'

아昏많고 진

보쩍인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것을 적극 계숭하여 1방짝 꽃피우도록 하자고 曾

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민요暑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전하여 온 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민족문화의 유산들온 위대한 수령 길일성 동지

께서 펼쳐 주신 영팡 찬란한 주체시대에 骨어서서야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管짝 꽃피어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민요룔 협%11적으로 잘 계숭하고 있다.



3.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현대적 개작과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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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가운뎨 북한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전숭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이다.

북한에서는 전통적 민속놀이 가운데 춤추고 노 래하며 즐기던 가무놀이를 현대

적 감각으로 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었다. 이중 <돈돌라리>와 <회양닐니리춤>

의 현대적 개작이 주목된다.

<농악> · <씨름> · <그 녜뛰기> · <닐뛰기>k · %줄다리기>h 등의 면속놀이도 북한

에서 잘 전승되고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섕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에는 가무놀이인 돈들라리와 함께 농악·씨름·그녜뛰기.널뛰기.줄

다리기·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그리고 < 아박춤> · 4 쟁강춤> · 4물동이춤>h · %부채춤> · <3인무> 등은 현재 북

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인 민속무용을 현대화하여 공연하고 있는 공연물로서 모두

흥겹고 경쾌한 춤과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도 쉽게 감

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향하는 예술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술성

과 대중성의 접목이 상담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가사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연행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 민요

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온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본격화

된 듯하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민요의 가사를 개작하여 현대의 노동에

맞게 내용을 삽입하는가 하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내용읕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졀론

현재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실태를 비고하면, 남한은 전통공연예술을

전통적 양식대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협대적 재창조는 미진한 형편이다. 반

면에 북한에서는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은 대부분 전숭이 단절되었지만, 전

통공연예술의 현대적 재창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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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대적으료 제창조하는 작업에서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다1중성과 함께 에

술성의 확뵤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초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온 북한의 문화시책파 궈1

를 같이 하며 전숭되고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복고적 경향과 함께 개방적

경향올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공연예술이 전통사회에서 동일한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성장헤

온 민족문화 유샀으로서 민족적 동짇성올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미

해밤 이후 상당히 이질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전통공언예술의 교 류를 통하여 민

족적 동질성옵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올 몇 가지 재]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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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통공연에술의 전승양상과

그 배경에 대한 고 찰

전 경 욱 (고려대 국어교육파)

1. 머 리 말

해방 후 낱북한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방뎐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왔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히 이질화된 남북의 현실을 직시할 때, 통일에 대

비하역 같온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올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당면파제로 담아

있다.

민족문화는 다른 분야에 비하억 남북한이 민족적 동질성을 공감합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언어 · 민속 · 국악 · 문학 · 전통사상,

그리고 복식 · 식생활 · 판魯싱-제를 비롯한 생脅문화 등 밌족문화 전반에 唱쳐 민

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제로서의 유대를 긴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준비

가 현단계에서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은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에 의하여 향유되던 것으로서, 우리 민

족의 정서와 민족적 동질성올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이

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동절성을 회복하는 뎨 남북간의 전통공연예술의 교 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

러나 북한에서는 그들의 문화정4이나 김일성 · 김정일의 교 시에 의하여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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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중 어띤 분야는 적극적으로 현대화시켜 메우 활발하게 공연하는가 하면,

어떤 분얘는 아주 전승을 단절시키는 둥 전통공연에술의 진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례서 남북온 전통공연예술의 전숭과 연구에서 심쫙한 차이률 나타

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전숭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에

서는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어떤 분야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가, 북한에서 전통공연

에술의 현대화 작업온 어떻게 시도 였나,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진숭과 단절

을 결정하는 이론적 배경s온 무엇인가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문올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전통공연예술을 교 류하거나 이 분야의 학술교류가 이추

어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A왼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어1서 가면극·인형극·판소리와 창극.굿.민속놀이 · 민요 둥 전통공연애술올 어

떻게 전숭하고 있으머, 이러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

피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뵤하면

서, 동시에 예술성도 혀득하는 밤향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

으므로, 현제 전통공연예술의 현대화 작업에서 대중성과 에술성의 접목이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 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숭양상은 어떤 베경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曾혀, 북한의 문화시잭과 문화양상올 파악하기로 한

다.

이률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밤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전통꽁연ell술 판련 M

자, 그리고 북한의 TV프로그램 자료 밀 북한예술닸의 싣제 공연 둥올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문화예술 시책온 1980년대에 들어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 습욜 보힉기 때문에, 가눙한 한 최근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헌재 북한의 전

통공연에술의 전숭양상을 울바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숭실래와 그 배경

1)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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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헙재까지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동안 북한의 문

화시책은 녜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숭양상도

문화시책의 변화와 맥락을 합께 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모든 사유재산올 폐지한 1節8년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온 파거로부터 전숭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이 그대로 계숭되고 있었다.

그래서 김일출이 
r 조선민속管놀이 연구,를 IS58년도에 발간하면서, 현지조사를 통

해서 그 당시 각종 탈놀이가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는, 1958년 10월 이후부터 김일성이 r 유일사상4이란 책자를 핸 1960

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실권을 쥐고 있던 박금철, 김창만

둥의 후원에 의해서 전통공연엑술의 계숭에 대한 노 력이 랄발했던 듯하다. 그러

나 1966년 알에 이러한 사업이 김일성에 의해 
'

봉건복고주의'라는 지탄을 받게

되고, 1967년에는 박금철이 숙청S었다고 한다.

셋째 단게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

는 전통공연예술이 현대적 계숭이라는 미명 아래 상담히 변질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과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온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이 대대적인 볜모릍

겪게 되는데, 그것은 북한의 문화시 이 이때부터 확고한 자리릍 잡았기 때문이

다. 이 시기 북한 문화시책의 이론적 배경온 사회주의적 문화예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지적되는 당성, 노 동계급성, 인민성이다.

한편 1966년 8월 屈일자 (로동신문1 의 사졀온 
r
자주성을 옹효하자,는 제목인

뎨, 이 글 중 다음파 같이 민족문화유산의 계숭밤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은

다.

공산주의자들은 望족문화뮤산에 懼星 부점적으로 대하지 爵는다. 로동계급이야말로 민

즉의 가장 선偏적어며 혁명적인 전暑과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계급이다.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0 2국적이며, 앤멘적이며, 선진적앤 것을 계승하고 그 것을 새로

문 토대 우1에서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 만일 과거의 것율 다 부정할다면 무엇을

엡천으로 하여 사회주외 둔화暑 건偏하謙는가.

營론 署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뮤산에 대한 비판적 태도暑 가져야 營다. 우리가 계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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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멘주적 뮤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외 력사적 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남 수는 種다.

그러므로 민i두적 뮤산율 旨스-레닌주의적 유몰사광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공쟁적

입 것晋營 다 昏아내서 사회쭈의룡 건설하는 오h의 割실011 맞게 憾4전시켜야 한다.

안약 이러한 태도T 견지하지 않으면 다론 극단에 쁘러 북고주의적 폄替용 범합 수 51

다. 관산주외자營은 이러한 體替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인용문온 민족문화-R-산 중 애국적 · 인민적 · 선진적인 것을 게승하되, 비판적 검

토를 통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여 이 시기에 북한의 老통공연예술온 복고주

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하는 작업이 활할하게 진행

되였던 것이다.

9째 단게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을 잡으면서 문화시 도 바뀌게 된다. 주목되는 점온 이 기간의 문화시책이

복고적 경향과 게방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단계에서 전숭이

단절되였먼 전통공연예술욜 다시 복원하는가 하면, 전통공연예술의 자료들을 다1대

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1955년에 찍었던 봉산탈층의

영화를 1987넌에 다시 편집하는가 하면, 1987년 이후 봉산탈춤욜 복원하여 다시

%공연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에 깁정일의 교 시에 의헤 시작된 민요 할굴 및 연

구사업의 결과로 1987년까지 모두 7권의 Ir 민요연구자료집.을 방간했으며, 민속놀

이도 항굴하기 시작하여 
'

돈骨라리'와 갈온 가무놀이률 새롭게 개작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문화시책온 복고적 졍향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복고주의라고 배격하먼 셋째 단예와는 확연히 구벌

되는 톡정이다.

이싱-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문화시잭이 복고적 졍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울러 이 시기 문화시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개방적 경향올

들 수 있다. 최근 북한 
'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내용을 삽펴 보면, 드 럼.전

자을慮·전기키타·트럼팻·트롬뵨오로 구성된 보컬그룹이 남한의 유행가 스 타일의

노 래률 부르고 있는 점에서 개방적인 모습을 찰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실2(1는 다음파 같온 영상자



료나 실제 공연읕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d8:3

1. 북한의 기록영화 <조선민속명절놀이)를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이 자료는

10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저]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임.

2. 북한의 
'

신춘음악회'를 담은 비디오테잎(1989년도).

3. 1990년 12윌 
'

평양민족음악단'의 서울 공연자료.

4. 1991년 8월 구소련 사할린에서 공연한 북한 
'

평양옴악무용단'의 실제 공연

올 참관한 자료.

5. 북한의 혁명가극 <晋 파는 처녀>의 영화자료.

6. <조선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데잎.

7. 4조선민요>라는 저]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8. <민요 군중무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져1작한 비디오테잎.

s.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으로 
'

만수대예술단'과 
'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공연

올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0. 
'

국립평양애술단'의 일본 공연읕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1. 최근 변모하고 앴는 북한의 공연예술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북한 틸레비

전 프로).

그러면 이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전통공연예술인 가면극 · 인

형극(꼭두각시놀음) · 펍소리와 창극 · 무굿 · 밌속늘이 · 민요 등이 현재 어尋게 전

숭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 가면극

해방 이진 북한 지역의 가면극온 황해도 · 강원도 · 骨경도에서 발견된다. 황해

도 일대의 가면극온 해서탈춤이라고 부른다. 해서탈춤은 ISS0년대까지만 해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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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사리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쪽지대있 기린 · 서홍 · 평산 · 신계 · 김천 · 수안,

북쪽지대인 황주, 서쪽지데인 안악 · 온올 · 재령 · 신천 · 송화, 그리고 남쪽지대인

강령 · 옹진 · 연백 · 해주 둥지에서 전승되고 있었다.

헤서탈층온 주로 단옷날 놀았는데, 가면 · 의상 · 춤사위 · 대사의 유형에 의하여,

기린 · 서흥 · 봉산 · 황주 · 제령 · 신천 · 안악 둥지의 管骨을 대표하는 봉산管骨형

과 옹진 · 강렁 · 해주 둥지의 탈춤을 대표하는 해주탈춤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봉산탈骨형의 가면온 기본 제료인 종이暑 잘 管용하여 형태나 색채 띤에서 조형

갑각이 뛰어나며, 팔목중탈과 취발이管온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鹽)으로 요철0의

샅1)굴곡이 심하다. 그러나 해서管骨형은 사실적인 인물탑로 요첩이나 혹이 었고

눈망울만 크다. 봉산管骨형의 기본 의상온 좌청(左춤) · 우은(右紅)의 원동에 초록

색 소매를 단 둥거리를 나삼 위에 입온 후 暑고 푸른 띠를 맸다. 그러나 해주탈

춤형온 주로 회색의 側베 장삼을 입는41, 소매는 팔욜 내리면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 봉산탈骨헝의 춤사위는 장삼 소매률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참을 경쾌하게

휘뿌리면서 平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깨끼흠이 기본이다. 그러나

해주할춈형의 춤사위는 느린 사위로 건 소매暑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동작이다.1)

강원도에서는 통천지방에서 전숭되던 < 통場가면극)이 있荒고, 합경남도에서는

북청 · 함주 · 정평 · 영광 · 응원, 그리고 함경북도에서는 경성 · 명쳔 · 무산 · 종성 ·

경원 骨지에서 사자놀이률 놀았다고 한다. 이중 북청지방의 < 북청사자놀이>가

가장 유명兎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는 당의 지도하에 현지조사暑 통하여 황해도의 가면극, 합경

남도의 <북청사자놀이>w, 강원도의 <통墻가면극>에 대한 대본읕 채록하였다. 강

원도의 <통천가면극)온 그동안 남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앎景던 것으로 새로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 자료들온 모두 북한에서 간행된 r 조선민간극」과 조

선민속管놀이연구,에 수록되어 있다42)

특히 <봉샨탈춤>y온 해방 후 북한에서 팡해도 예술단의 공연물로 지정되어 매

우 활발하게 전숭되었다. 1946년 6월 김일성이 <봉산탈층>을 구경한 후 이를 잘

1) 김일會, r 조선민속管놀이 연구,(평양2 파곡원 骨판사, 1958), pp. 138-139.

2) 권47-, r 조섭민간극4 (평양2 조선문곡예숱동냉출판부. 1966).

김일용, r 조선민속管놀이연구, (평양2 과학원昏팬사, 19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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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할 것을 교시하자, 1955년 영화로 담았다. 1987년에는 이 1955년의 영화를

다시 편집하여 기록영화 <봉산탈骨>올 상영하였다. 1987년 3월 Z7일자 4{로동신

문77에 의하면, 김정일이 <봉산탈춤>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다시 편접할 것올 지

시함으로써, 1987년에 기록영화 <봉산탈춤>이 재편집되어 상영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는 { 봉산탈춤>의 내용읕 기본적으로 수록하는 . 원척 아래 다시 편집되었

다고 한다.

이는 1950년대 중반 역후 가면극의 전숭이 단절되였다가, 1987년 무렵 <봉산탈

춤>올 다시 복원하여 공연하고 있는 사실과 맥탁이 닿는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복원된 4봉산탈춤>k은 1989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비디오 자료

를 통해 살펴 볼 때 상당히 윤색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래 봉산탈춤온 제1과장

사상좌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과장 사당 거사骨, 저]4파장 노 장춤, 제5파장 사자

춤, 제6파장 양반춤, 제7과장 미얄할미춤으로 구성되어 았였다;S) 그런데 현재 복

원된 봉산탈춤은 놀이의 속도가 매우 한라졌고, 원래 두 명이던 소무를 여섯 명으

로 늘리고 탈을 마치 귀신탈처럼 꾸미는 등 예전의 모 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인형극

북한 지역의 인형극온 황해도 장연 지방의 %꼭두각시놀음>이 조사되어 있다%4)

이 놀이는 님-한의 남사당패의 꼭두갹시놀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연의 꼭두각시놀옴온 모두 10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사당패의 놀이에는

없는 장안활자와 목랑청 등이 둥장한다. 반면에 담사당패의 놀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홍동지와 꼭두각시가 장연의 놀이에는 전헉 뵤이지 않는다.

장연 지방에서 꼭두각시놀음을 놀았던 사람들은 농촌에 정착하여 살면서 농한

기를 이용하여 짬짬이 인형을 만들어 공연했던 비직업적인 집단이었다. 반면에

남사당패는 유랑예인들로서 직업적인 연회집단이었다.

3) 임셕재, 
「 봉삽管춤 대사,, r 국어국문학,18 (국어국문학회. 1957).

4) 권택무,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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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는 < A두각시놀으%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숭이 단절되었오

며, 데신에 <놀뵤와 홍보> · <무던이>b · <꼬 마사령관>v 둥의 현대화된 인형극이

새로 창작되兎다.

(鴻 판소리와 창극

판소리와 창국온 해방 이후 월북한 판소리 참자들에 의해서 한때 매우 홍성兎

던 것으로 전한다. 북한에서 판소리나 창극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젓온 1948년의

안기옥, 6 · 25 띠1의 조상선파 공기남, 연대를 알 수 없는 박동실 · 임소향 · 정납회

· 최옥섰 둥의 창악인들이 월북한 이후이다. 특히 박동실온 당시 판소리 서편제

의 거두로서 박유전- 이날치-k김채만- 박동실로 내려오는 정통 서편제 명창이었

다.

이들에 의해서 무용극 < 심청전>(1955.5)이나 창극 <춘향전>(1956.1) 둥이 널리

공연되었으며, < 합헤의 노레> · <선叫공주X 둥 새로운 내용의 창극도 창작되었다.

그러나 1064년 11월 7일 김일성이 <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펀소리와 창극을 심하게 비

팝한 이후, 북에서는 정차 펀소리와 창극이 사라지게 된다. 대신에 창극을 켤대

적 감각으로 개작한 혁명가극이 1970년대에 둥장하여 4 피바다>k · <꽃 파는 처녀>I

· < 담의 참된 딸> · <밀림아 이야기하라>w · <금강산의 노 래> 동 소위 5대 혁명가

극을 탄생시켰다. 심지어 1080년대 후반에는 <춘향전>-島 혁명가극의 방식으로

개작하여 공연하면서 밌족가극 <춘향전>이라고 할 정도로 가극이 보편화된다TS)

(시 굿

원래 황해도 · 평안도 · 함졍도에는 다양한 굿이 전숭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5) r 조선011會」 (평양0 운얘출@사, 19S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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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에서는 굿이 왔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해밤 이전 황해도의 무굿은 집굿(家祭) · 넋굿 · 마을굿 · 신(神)굿으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집굿에는 <철몰이굿> · 4만수대택굿> · < 식상도듬> · <반영墻)이 있다.

널굿에는 <진오귀굿> · < 뇟건지기> · 겁오귀굿%k · < 수왕굿> · <산수왕굿>이 있다.

마을굿에는 < 대동굿> · < 배연신굿>· <살문> · { 개릉산>이 있다. 신굿에는 <내

림굿>b · %허첨굿>· 로소슬굿>식 있다.

이 가운데 마을굿에 속하는 <대동굿>h · < 배연신굿> 둥온 황해도 서해안에서

전숭되는 풍어제(豊漁祭)인뎨, 무당에 의해 진행되면서도 온 주민이 참여하여 마

을굿의 주인이 되는 마을축제로서, 풍악 · 춤 · 노래가 어우러지는 민속예술이다.

해방 이전 평안도의 무굿온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초복(招르)파 행운을 기원하는
된

%재수굿>과 죽은 사람의 극탁천도를 위한 <다리굿>h · < 수왕굿>이 조사되어 있

다. 이 중 < 다리굿>온 평안도의 대표적인 무굿으로서 죽은 사람의 염혼을 위로

하고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거행한다. 남한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굿을

4진오귀굿>이라고 부른다. <다리굿>온 보통 사흘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규

모 의 놀이적 성격을 지닌 굿이다.

해밤 이전 함경도의 무굿온 마을굿으로 <산령(LL1흐)굿>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경도에서는 마을굿보다 집굿이 성행蠻던 듯하

다. 집굿의 종류는 명을 고치기 위한 <병굿>, 삳아 있는 사람들의 초복파 형운

을 기원하는 <재수굿>, 죽온 사람의 극탁墻도를 위한 <망묵이굿>으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특히 함남 북청지밤에는 망묵이굿을 새남굿이라고 蠻는뎨, 매우 昏 규

모 의 예술적인 굿이鶯다.

(紛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앴는데, 특히 헌대적 감갹으로

개작한 경우가 잖이 발견된다. 북한 지역에서는 해방 이전에 황해도 장연지방의

4시44r놀障�>, T안V노 s%場2q(M <8-4놀이%w, v-ts도 41%t]WM <돈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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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할레춤> · <관원놀이> · <橫불싸움>, 함정남도 팡천지방의 < 마당놀이>, 함

경북도 종성지방의 <방천놀이>, 합경북도 제가숭 마을의 <주지놀이> 둥 특징적

인 민속놀이와 합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농악 · 씨륨 · 그네뛰기 · 닐뛰기 · 팔

쏘기 둥의 민속놀이가 전숭되고 있었다.

황헤도 장언지방에서 전숭되어 욘 < 시절윷놀이>p는 음력 정월 대보昏날 농민들

이 춘하추동 철욜 따라 진행되는 억러 가지 농사일올 노레와 춤으로 엮어서 놀던

대동놀이였다. 이 놀이를 < 시절舍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단적 가무놀이에 앞

서 이른바 그해 농사의 풍용올 예견하는 %-놀이를 하기 때문이다. 이 놀이는

<종군놀이$, <부종군놀이>P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온 씨뿌리는 것을 형상한 내용이

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봉죽놀이%는 우리나라 어촌에서 전숭되던 민속놀이다. 이 놀이는 서해안에서

상당히 후대까지 남아 있었는뎨,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 평안북도 정주 앞바다

의 창도, 경기도 부천 둥에서 성행했다. 이밖에 <봉죽놀이>g와 유사한 놀이로는

제주도의 <용왕제>, 경기도 장단의 < 수신제>p 둥이 曾견된T 안석리의 < 봉죽놀

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있 14일에 놀았다. 어부들온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오

르 기 시작하면, 새 옷을 차려 입고 놀이터에 모 여들였다. <봉죽놀이>는 노래와

춤으로 위어진 집단적 가무놀이인데, 노 레의 기본온 橫노래인 <봉죽타령>p이다.

함경님'도 북청군을 비롯하여 신창군·덕성군·단친군·이원군·갑산군.풍산군 둥지

에 닐리 퍼져서 전해은 %<돈돌라리>는 <사자놀이>W · <말래骨)파 함께 이 지방 사

람들이 예전부터 즐겨논 민속놀이다. 그중에서도 북청 모래산(혔재 신창군 속후)

의 <돈돌라리>가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臧으며, 해방 후에는 북한 사람믈에 의해

사랑방는 집단4적 가무놀이로 벌리 뵤급되었다. 북청 모 래산온 깨끗한 모 래발, 소

나무, 平른 바닷묠이 서로 어욜려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예로

부더 한석파 단옷날에 돈돌라리춤과 노래가 벌어졌다. 돈들라리뇽온 누구든지

장단과 노 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였다.

그러나 오렌 전숭과정을 통하이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臧다.

함졍겁-도 북청군 신장옵 토성리에서는 강원도 북평, 경북 영양 둥지에서와 같이

음력 정월 보骨올 전후하여 <관원놀이>를 거행하였다. <관원놀이X는 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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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의식을 모밤한 가장행렬과 새로 도 임한 신임 사또가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는

모의재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이것올 <감영놀이> · <관아놀

이>g · <名놀음> · <원님놀이> · <사또놀음>%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 놀

이는 남북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였는데, 그중 토성의 관원놀이가

가장 성대兎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이는 연 3일 동안 계속되는뎨, 이때 온

북청지방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 여들었다고 한다.

함경남도 광천 일대에서는 오랜 喪날부터 <마당놀이>b가 전숭되어 왔다. 광場

군은 단천에서 북으로 뻗은 협곡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 마당놀이>b는

단천에도 있었으며, 인접한 깁책시 일대에까지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광

쳔의 <마당놀이>h가 가장 성행하였다. 대처1로 < 마당놀이X는 마당에서 노는 
'

음

률'(音律) 음악(츰樂)음 가리培 것이다. 이 놀이는 단옷날 주로 농악과 칼춤으로

즐건 것이다.

함경북도 종성의 < 방천놀이>는 초여름철 여성들의 야외놀이로 전숭되어 왔다.

이 지방은 봄이 짧아서, 강물이 풀리자마자 훈풍이 불고 곧 진말래꽃이 진다. 그

러면 점차 초여름 기운이 돌고 녹읕 방초가 일시에 우거진다. 이런 계절적 특성

으로 인하여 이곳에서는 4화전놀이> 대신 오히려 4밤쳔놀이>가 성행하였다. 마

을의 모든 부녀자들이 단오와 유두 사이에 모여 민요를 부르며 놀았다.

함경북도 북부의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재가숭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4주지놀이>-趾 놀았다. 4주지놀이>는 북방계 가면극의 일종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면을 쏘고 춤추는 놀이였다고 한다. 개가죽으로 사자처럼 꾸민 탈꾼이 나와서

주지춤을 추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녔두리춤을 추며 함새도

록 놀았다는 것이다. 4주지놀이>의 주인공인 
'

주지'는 호랑이와 잡구1暑 지배하

는 동믈로 등장한다. 주민들올 피롭히는 호랑이와 잡귀의 행패가 <주지늘이%직

여러 파장으로 꾸며졌는데, 그때 
'

주지'가 등장하여 호랑이와 잡귀를 쫓아내고 화

(禍)률 입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준다.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세시풍속파 밀졉한 관련을 맺고 전숭되어 왔다. 그런뎨

해방 후 북한에서는 기존의 명절을 지내지 않는 정우가 많다. 따라서 민속놀이도

그동안 상당히 변모되었다. 현재 북한의 명졀은 1월 1일(설), 2칠 16일(김정일 생

일), 4월 15일(김일성 생일), 5월 1일(국제노동절), 9월 9일(북한정권 창건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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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노동당 창간일), 12웰 27일(사회주의 헌법제정일)이다. 이 날들온 모두 공휴

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런데 1988년부터는 추석을, 1989년부터는 음력 설을 다시

명절로 복원하여 지내고 있다. 특히 4월 15일(재1일성 생일)온 소위 
'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각종 기념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특식올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세시풍속 대신에 새로운 세1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협재의 명절욜 지내게 묄에 따라서, 세시풍속과 밀졉한 판련 속에서 전숭되

어 내려오던 민족 고유의 각종 민속놀이가 군사놀이 · 체육경연 · 서클공연으로 바

뀌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먼속놀이의 전令현황온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려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민속

놀이의 공언종목에는 돈돌라리·그녜뛰기 · 널뛰기·활쏘기·舍놀이 · 씨륨·줄다리기.봉

산활骨.농악과 어란이놀이로 제기차기·바람게비 돝리기 · 줄넘기·曾싸움.단심줄놀

이 둥이 있었다. 북한에서 제작한 <조선무용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자료에는 사파

풍년·만풍년·曾맞이·바닷가 처녀들·방울춤·장고춤·도라지·봄맞이·비단 짜는 처녀

· 아박骨이 들어 있다.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언 영상자료에서는 아박츰·3인무·

쟁장춤·농악이 曾견된다. 그리고 필자는 1완91년 8월 소련 사할린에서 평양음악무

용단의 공연을 직접 관랍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쟁강춤·아박춤·3인무·물동이骨

올 볼 수 있었다.

한편 한에서 제작한 <민요 군중무용>이라는 제목의 염상자료에는 돈들라리.

양산도·용혜야· 도라지의 음악반주에 맞추어 남너 한 쌍이 한 조가 된 후, 여러

조로 구성된 남녀가 마치 사교춤을 추둣이 원율 그리며 춤을 추었다. 이는 전통

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6) 민요

우리나라의 민요는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내용과 가탁을 지니고 있다. 민속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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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지역의 지리 · 역사 · 인점 · 풍습 · 생활 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

성 · 전승된다. 이러한 배경을 모태로 민요도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모 습을 갖추

며 전숭되어 왔턴 것이다.

민요도 현재 북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현대화 작업도 활발하

다. 원래 북한 지역의 민요는 황해도의 <긴난봉가> · < 자진난봉가>k · <사설난봉

가> · <산염불> · 4몽骨포타령)y · < 양산도> · 4해주아리랑>y, 평안도의 %수심가>

· < 배따라기> · <영변가> · <기나리> · { 메나리>, 함경도의 <어랑타령>(신고산

타령) · <애원성>· %궁초맹기> · <돈돌라리>t· <전갑섬타령> 둥을 管金 수 았다.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여러 영상자료나 책자를 통해 살펴 볼 수

었다. 1989년도 신춘음악회에서는 뱃노래·양산도·영변가, 19S9년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왹 영상자료에서는 %돈들라리>·<노들강번>, <조선예술인들의 노 래와

춤>b이라는 영상자료에서는<밭갈이노래>·<배틀가>·<까투리타령>·4밀양아리랑>,

<조선민요>b라는 영상자료에서는 <아리랑>·<능수버들>·4환긍산의 백도라지>.

<양산도>·4옹혀1야>%,국립평양에술단의 일본공연 영상자료에서는 %옹헤야>k·%양산

도>·<영변가>, 1990년 평양민족음악단의 서울공연에서는 <영변가>·%바다의 노

래>(뱃노래) · 4양산도% · <배吟라기>·<능수버들>·<산천가>·<영천아리랑>·%신

고 산타령>·4박연폭포>·<정방산성가>·<자진난봉가>·<회양널니리>·<도라지>·<

옹헤야>, 그리고 1991년 평양음악무용단의 사할린 공연에서는 <양산도>·<영볜

가>·<아리랑>·<멜양아리랑>·4진도아리랑> 등을 팍인할 수 있었다.

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 배경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건통공연앨술 분야 중 민요와 민속놀이는 혜

방 이후 계속하여 활발하게 전숭되고 있으나, 가면극은 1960년대 중반에 전승이

답절되었다가 1987년 무렵부더 다시 복원하여 전숭하고 있으 , 꼭두각시놀음온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숭이 단절되었고, 판소리와 창극은 1964년 이후 점차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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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머, 7굿x은 헤방 이후 가장 먼저 전승이 중단되고 알았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에 의헤 젼통공연예술을 계숭하고 있는가

우선 이 점올 曾히는 일이 북한 전통공연예술의 현황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전퉁공연예술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을 해석하는 북한의 시

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처1사싱-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북한에서 신봉하는 사회주의적 문야예술에 았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당성,

노동계급성, 있민성이다. 이것온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혁명적 본질과 계쿄적

성격올 뜩징 짓는 뚜렷한 징표가 된다.

여기서 
'

당성' 이란 문학예술을 역명투쟁에 충실히 복무시켜 혁명투젱이 제기한

정박한 파업을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그들이 당면한 혁명과업율 해결하는 데 문학

에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이다%6) 
'

노 동계함성'은 문학예술을 포함한 모든 선

전 · 선동사업에 언제나 계급적 내용올 담아 계급 교 양의 힘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을 할한다SY) 
'

인민성'이란 문省1-예술이 혁명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투젱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i8)

이처럼 m 당성, 暢 노동계급성, 卷 인민성에 입각한 문학예술에 대한 지칭온

전통공연에술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의 해셔과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

서 전통문화유산 중 졍제적 착취로 인하여 管생하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게급의 갈

둥을 강렬하게 표현했거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졔1급적 갈등올 부각시

커서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저항정신과 계급투쟁을 各러일으唱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예이론 이외에 김일성의 현장교시 등 일정한 원칙에 의해

전통공연예술이 평가되고, 전승의 지속과 단절 여부가 경정되옜다. 그래서 북한

에서 간행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면 저자가 모두 다륨에도 불구하고, 건통공연

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히1석과 평가는 마치 한 사람에 의해 의어진 젓처렁 동일

한 내용이다.

6) r 깁일성 저작선집, 3, p. IS9 및 동선징 4, p. 144 찹조

7) r 김일성 저작w선짐. 3, pp. 129-.130 참조.

8) r 김일성 저작선짐, 4, p. IS5 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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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해석과 그 계승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기 위

하여, 가면극 · 꼭두각시놀음 · 판소리 · 굿 · 민속놀이 · 민요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

기로 하자.

(1) 가면극

북한에서는 가면극을 지나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가割극 작품들은 착첨자에 대한 폭로 규탄, 행복한 근로 샘활에 매한 염원. 고 상한 인

도주의. 젼실한 것에 대한 지항營 답고 있는 동시에 작품에 삽입된 서정 가요暑 暑하여

아營다운 조국 산천음 긍지 높이 찬양하고 앴는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애국 사상올 표

현하고 있다Tg)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가면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가

면극이 착취자에 대한 폭로 규탄, 낙친적이며 패기있고 투쟁적인 기백, 높은 사상

예술성, 행복한 근로생활에 대한 염원, 고상큔 인도주의, 진싣한 것에 대한 지향,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올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획일화되고 체계화된 그들의 예술판에 의해서 가면극을

지나치게 판념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앴다. 그러므로 가면극에 대한 객관적

실상을 온전히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과연 가면극에 행복한 근로

생활에 매한 염원이 있요며, 고 상한 인도주의가 발견되는가. 더욱이 아름다운 조

국산천올 긍지 높이 챤양하며 애국사상을 표현하고 있는가. 지나친 아전인수겨의

해석이 아녈 수 없다.

그리고 더욱 우리暑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가면극에 대한 높온 평가와 긍정적

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가면극의 전숭이 중단되었거나

미미한 실정이란 점이다. 북한에는 < 북청사자놀이> · <봉산탈춤> · <강령탈춤>

· < 통增가면극> 등 우수한 가면극이 戚었음에도 불구하고, 혔재는 이들올 괄발하

9) 권택무, 앞외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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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숭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욜 쥐게 되자, 문화예술정책을 담

당하는 사람들도 바뀌면서 <봉산管춤>만이 IS87년 무렵 다시 복원되었다.

(2) 인형극

다움온 인헝극인 <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살펴 보자.

븅건 시기 우리 조 상들의 민주쭈외 사상量 E割하고 責는 이 무 인혐극(꼭무각시높營

- 핀자 주) 작품의 바닥에는 악의파 허위에 찬 봄겄사회의 모 순營營 폭로 비판하면서, 섰

량하고 정의로운 補營 옹흐하며 행븍한 조국의 미래T 염원하는 21민의 생營감쩡이 명벡

히 흐르고 st다.

조국의 향患에 대營 사량, 뜨거운 정의감, 고매한 있도주의 정심은 봉Z1사회의 부21하

고 더러운 것營 북인奮 수 없繁1다. 이리하여 민劃극에서는 亭악營 嶺, 즉 叫叫한 중, 奮

망에 직연히.면서도 탐욕과 향하에 눈이 어두운 봉건포]-료, 악독한 착취자에 대한 폭恩

비팠이 가해젠디. 그 러한 폭로는 대상의 저奮한 타라과 비판자의 높믄 사상. 정신적 높

미凰 하여 룽자의 i깁로 타으吸다.10)

인용문과 같이 북한에서는 우리의 전통 인형극인 < 꼭두각시놀음%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꼭두각시놀음>g에는 당시 인민들의 계급적 감정이 풍

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양반 · 숭려 둥 톡권 지배계급에 대한 중오 · 경멸 · 반

감의 정신이 예리하게 드 러나 있다는 毛, 악뼉과 허위에 찬 조선사회의 모순들을

폭로 비판하면서 선량하고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며 행복한 조국의 미래를 염원하

는 인민의 생황감정이 명백히 호르고 있다는 점, 조국의 향토에 대한 사탕과 뜨거

운 정의감오로 고매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사회의 부패와 타락읕 폭로

비판한 높온 사상 · 정신적 모 습을 뵤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0) 권벌1무, 앞외 % p 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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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1962년 이래 확립된 주처1의 음악문애이론에 바탕을 두고 민족음악

문화를 해석한다. 이 이론에. 따라 건 인민대중이 이룩한 음악전통은 오늘날 창조

적으로 계승하지만, 
'

복고주의'나 
'

민족허무주의'는 비판한다. 그리고 봉건주의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옴악은 주체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비판한

다. 그러므로 민족음악이라고 무조건 엣것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성의 요구나 계

급성의 원칙올 떠난 
'

복고주의'라고 비판하고 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1960년대부터 남도창을 대표하는 판소리는 심하게
a

비판받는다. 특히 1954년 김일성이 문학예술계의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 이후,

북한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이 점차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한다. 다옴 인용문은 그

사연을 잘 전해 준다.

남도營(翟-소리7 필자 주)營 밉족믐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부 동무들의 주잠읕

잠못된 것입너다. 남도창은 인날 량밥들의 노래 곡恩인디다가 듣기 싱흔 탁성물 1냅니다.

조선사랍 목소리가 본래 아름다운데 고문 처녀가 홱소리暑 내는 것은 정말 듣기 흉합

니다. 춘替이 어머니가 홱소리를 내는 것믄 그리도 僧營 수 으1지만. 춘항이가 흑소리를

내는 뎨는 질책입니다. 지금 춘替접믄 비롯하여 우틱나라 창극들애 인틴들로부틱 替영

暑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뮤의 하나는 책소리T 내는 남도營올 하기 때문일 겁니다.

(1964년 lIT 7懼 김일성이 t 전1명적 문학01儉을 營叫暫 디 대하여%라는 지므으로 문팍얘

會계의 전문가듭에게 행한 연偏 중의 블1부).

여기에서 검일성은 팝소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결합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판소리는 양반들의 노 래 곡조라는 毛이다. 둘째로 판소리는 듣기

삶온 탁성g소리)을 낸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포骨하여 판소리에 대한 비판온 계급성 · 시매성 · 음악의 경헐성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臧다. 즉, 판소리는 양반들이 갓 쏘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毛

시절에 술이나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던 복고주의 읕악이라는 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지금의 청년들의 감정에 맞지 않아 대부분 듣지 않는다는 점, 발전과정

에서 양반계충에 영합하는 오락물로 전탁하여 인민들을 봉건통치졔급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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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로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는 졈, 오늘曾도 그들의 혁명에 아무런 도 움을 줄

수 엾다는 점, 펀소리는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인 소리인 
'

소리'률 내기 떼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서도창(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와 잡가)에서 경험해 온 옴

약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 둥이다.

특히 이런 비판이 검일성의 현장교시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

우 주목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팝소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평가라고 할 수 있

올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팝소리는 뭔래 그 형성과정에서 천민 출신인 광대들이

晋임없이 음악예술로 발전시켜 점차 모든 계충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옴악일 譽

아니라, 17-18세기에 세련미를 더하어 오 다가 20세기 전반부에 t [1중성을 크 게

획득한 것이 
'

창극'인 점읍 감안한다면 판소리 형식이야밀로 민족정서의 시대성

올 계숭해 온 민족형식인 것이다.

또한 판소리에는 한시 · 시조 동 양반문삭적 요소도 었으나, 해학과 풍자가 도 처

에서 나타나며, 신분제도 타파와 봉건관료의 부패상 폭로 둥 북한에서 알하는 소

위 
'

진보적' 요소가 잖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무가 · 민요 · 잡가 둥 서민 취향의

요소와 우조 · 평조 · 계면조 · 멀렁제 · 경드름 · 셔화제 둥의 다양한 음조가 얼마든

지 할견된다.

그리고 책소리(탁성)라고 하는 젓온 바로 수리성올 갖춘 판소리의 발성욜 말하

는 듯한데, 이것욜 듣기 임은 소리라고 하는 젓은 옴악적인 취향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판소리는 원래 호남지방에서 발생· 성장한 예술이므로 그굣 출신의 창

자가 불러야 역시 저1맛이 나며, 판소리를 감상하는 청중도 그것을 이해管 수 있어

야 한다. 그 런데 북쪽 지방의 음악적 취향이 다르고, 팠소리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창자가 부족하모로, 북한에서는 팝소리의 가치률 낮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T

김일성이 
"

창극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도민요가 바탕으로 되여

있는 < 강 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 온다>1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민족음악k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젓이 좋올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온 바로

그가 황헤도와 평안도의 먼요인 서도민요에 익숙하다는 음악의 졍험성올 말하는

것이다. 그레서 참극과 민족음악올 서도민요에 바탕을 두고 발전시키라는 것이

다. 그 후 북한에서는 점차 창극이 새로운 헝태의 가극으로 전한되였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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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의 지도하에 창작되었다는 
' 

피바다식 가극'

이다. r 조선예술.(1989A)에서는 <민족가극 춘향전)의 대본과 공연사진올 소개

하고 있는데, 이 <춘향전>은 판소리석의 창극이 아니라 혁명가극(피바다식 가극)

의 형식과 창법을 본딴 것으로 나타난다.

(4) 굿

해방 후 즉시 북한에서는 무당에 의해 거행되는 굿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

로 전한다. 북한에서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종교를 해석하는뎨, 종교란 아편처

럼 근로 대중을 오염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무속신앙도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젓이다. 다음 인용문은 북한의 r 백과전서.에서 정의하

는 무당의 개념이다.

71친과 暑하는 신暑력을 가졌다고 자청하割서 굿을 하고 점을 쳐는 것과 활은 미신적인

일올 업으凰 삼고 허황한 언사와 행동으로 몽매한 사람들營 기만하여 미신을 펴恩리며 인

민들을 착어하여 기생적언 샘활울 하는 자, 무당들은 염흔숭배와 마슬이 결학묀 복잡한 의

식을 暑하여 신을 섬기는 지관, 督營이로서 병을 지료한다는 무의. 복營 밭게 하고 아들을

날게 하며 비룰 오 게 하고 동리와 집안營 편안하도톡 한다는 기도사, 점율 쳐서 譽은 원과

궂은 일올 애언하고 發은 일은 멱막이를 하여 미리 막는다는 에언자. 흠파 노리로써 굿을

하여 귀신을 唱로한다는 높이군 등營 겸하여 사람脅營 매복시키고 돝별이룰 微다. 무당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사暫들에게 막매합 해독을 끼蠻다. 흑히 착추1사회에서는 지해폘善과 鹽

탁하여 입민댄증의 계營의식暑 마비시키고 그暑暑 착취하여 왔다. 무당은 공화국 북旨부이

서 혀1방 후 완전허 繼어졌으나 남조선꽈 세周의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11)

이싱-과 같힉 북한에서는 크 게 두 가지 문제를 들어 무당에 대하여 혹평한다.

첫째, 무당은 허황한 언사와 형동으로 몽매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미신을 퍼뜨리며

밌중읕 착취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무당온 착취사회에서 지배계충과 결탁하여

민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착취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무담에 대한

ti]러한 비판과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무속신앙을 기

11) w과사전, (평양2 과학 과사전출판사, IS88), prn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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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오로 전숭되던 
'

굿' 이 완전히 사라졌던 젓이다.

(5) 민속놀이

다음은 민속놀이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살펴 보자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점신몰 논이 旨營고, 우리나라 민속높이에서 아營담고 진보

적인 凍營 적극 행아내머 그 것이 우리 시대에 書叫 晋피도뽁 하기 우1하여 이 책營 엮는

다.

우리나라 剋속높이는 입멘성이 暑부하다. 그것은 대부暑외 놀이營이 인민營 자신이

창작하여 있민營 자신이 놀았고, 인멘營 자신이 즐긴 것이기 때문이다. …… s탸 . . . . . .

따라서 우리나라 민속높이譽에는 착러계급의 부파하고 무기쩍이며 타라한 기%隱暑 旨영한

것이 鶴다.12)

이상에서 민속놀이는 북한에서 상당히 환영받고 있음을 알 수 았다.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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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충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 飢다는 점이다. 그래

서 민속놀이는 김일성이 교 시에서 표명한 
'

아骨管고 진보적인 젓'에 부합하기 OIl

문에, 그 것을 적극 계승하여 괄짝 晋피우도록 하자고 曾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웹각해서 f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여러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이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농악>에 대하여 
"

농악소리暑 한번 듣게

되면 누구나 절로 벅찬 환判감과 용솟는 헴옴 느 낀다. 또한 X-악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하는 인민들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 끝려들게 함으로써 집1단의 단합과

용감성을 배양한다. 그러나 적둘온 우리 농악소리에 압도되어 기가 낌이고 풀이

죽어 공포에 떨게 된다. …… 중략 …… 농악온 해방 후 우리 당파 공파국 정부

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더욱 게숭 할전되었는 바 특히 농촌이 전부 협동화하고

모든 작업이 집단화된 오늘 농악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민족문화의 계숭 管

전을 위한 우리 당의 옹은 문화정책에 의하여 농악온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으로

12) 시득참 외. r 조선의 만속뇰이u (唱양7 과곡원 민속학연구실, 1964) 서문.



399

그리고 더욱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온 원래 세시풍속에서 유래한 민속놀이가 해방 후 북한의 새

로운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기념일(5· 1절, 9 · e절, 8 · 15 해방기념일

둥) 행사로 전환 였다는 것이다.

(히 민요

북한에서는 밌요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디

전하여 은 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민족문화의 유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께서 펼쳐 주신 영광 찬란한 주체시대에 들어서서야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활짝 꽃피어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면요를 협대적으로 잘 계숭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1년 6월 30일 <우리 문학예술의 멸 가지 문제에 대하역>%라는 제

목으로 작가 · 예술인들과 담화를 나누愛다. 전쟁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문학 · 예

술의 임무와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 모임이었먼 듯하다. 그 내용 중에 민요의 계

승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주목된다.

과거의 모믄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만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싱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믄 營못입니다. 이러한 겸替은 우리 멥쭈문화 발접의 기본노섭과 IIi1치되는

礎編니다. 멘요, 흉악, 무용 등 각 부면이서는 부리 멘즉에게 고유한 우수營 목성을 보

존하려는 동시에 Ail 샘a+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a, 새로문 선暑, 새로운 를暑옹 창조하여
디

야 하며, 무리 있민이 가지고 fft는 暑부하고 다얌營 CI슬형식에 세로운 내용營 담을 覺

압아야 暫니다.ta)

인용문과 같이 김일성온 민요를 부르더라도 과거의 가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꾸고, 선슐과 율동도 새롭게 개발하라고 교 시兎던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이 일정한 원칙에 의해 해석 · 평가되고 였음

을 알 수 있였다. 그젓은 유물사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 깁일성

의 현장교시, 그리고 당의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예술만이 높이 평가된다는 점이

13) f 김일성 저작셴젭. 1, p%29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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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유물사관' 에 입각한 헤석온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착취계급과 피자취계급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여기에 지베게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骨투쟁과 저

항정신을 暑러일으魂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시된다. 
'

주체사상

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해석온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혁명적 본질

과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협장교

시나 兮의 문화정첵이 전통공연에술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14)

3. 북한의 전통공연에술의 현대적 개작파 그 배경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북한에서 헙대적 감각으로 적극적

으로 개작하여 전숭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이다.

1) 민속놀이의 현대적 개작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메우 궁정적으로 해석한다. 민속놀이는 대부분 일반 서

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놀고 즐긴 젓이기 때문에, 
'

인밌성'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

욘영받고 있다. r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민속놀이가 씽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骨가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점, 놀이의 방법이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

며 홍미진진하다는 점, 양반층 같요- 착취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

올 반영한 젓이 없다는 점, 인민들의 집체1적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혜에 의해 세련되고 향기 높은 문화성파 고 상한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우

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싱-과 풍부한 정서로 흘러 넘쳐 있다는 점 둥을 제시하며,

민속놀이를 자랑스런 유산으로 높이 평가하고 았다.IS)

14) 러場 · 전경욱, r 북한외 된속예술」(서h 고 려원, 1990), pi 61

16) 서득창 왹. 앞처 해, 서T硬-.



400

다. 
'

유물사관' 에 입각한 헤석온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착취계급과 피자취계급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여기에 지베게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骨투쟁과 저

항정신을 暑러일으魂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도 중시된다. 
'

주체사상

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해석온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혁명적 본질

과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협장교

시나 兮의 문화정첵이 전통공연에술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14)

3. 북한의 전통공연에술의 현대적 개작파 그 배경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공연예술 가운데 북한에서 헙대적 감각으로 적극적

으로 개작하여 전숭하고 있는 분야는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이다.

1) 민속놀이의 현대적 개작

북한에서는 민속놀이를 메우 궁정적으로 해석한다. 민속놀이는 대부분 일반 서

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놀고 즐긴 젓이기 때문에, 
'

인밌성'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

욘영받고 있다. r 조선의 민속놀이.에서는 민속놀이가 씽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骨가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점, 놀이의 방법이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

며 홍미진진하다는 점, 양반층 같요- 착취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

올 반영한 젓이 없다는 점, 인민들의 집체1적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혜에 의해 세련되고 향기 높은 문화성파 고 상한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우

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싱-과 풍부한 정서로 흘러 넘쳐 있다는 점 둥을 제시하며,

민속놀이를 자랑스런 유산으로 높이 평가하고 았다.IS)

14) 러場 · 전경욱, r 북한외 된속예술」(서h 고 려원, 1990), pi 61

16) 서득창 왹. 앞처 해, 서T硬-.



401

북한에서는 전통적 민속놀이 가운데 춤추고 노 래하며 즐기던 가무놀이와 민속

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하여 녈리 보급하고 있다.

r 조선민속무용,에서는 전통적 민속무용을 현대화하는 뎨 관련된 이론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릭나라 민속무용읕 우릭 선조들의 애국주의정선과 창조적 로동. 탁쳔적인 생활들물

반영하고 오1으며. 동방에서 례蠻 바론 우리 입멥의 고 뮤한 01暑량속普 반염하고 있다.

샘활내용에서 진보적이며 형식에서 인望적이고 지방적 륵색을 안고 있는 민속무용은 오

늘도 우리 근로자들의 문화정서偏督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대조선무용말전의 귀줌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 중략 -

민속무용暑 로동당시대의 문화적 재부로 되게 하자연 그 것읍 밭곤하고 완성하는 데서

우리 당이 驕-혀 준 원칙營 欄저히 지켜야 한다. 이醫계 해야 하는 것은 민속무용유삽이

일부 葛1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툰이다.

이와 관련하여 r 조선望족무용,에 수목퇸 무용틉은 다응과 교f은 원허적 문패듭에 류의

하면서 보아야 한다.

우선 r 조선엔속무용4은 그안에 았는 자료들을 에儉적으로 가공하여 재헌한다면 이야기

거리에서 현대성믈 營게 구현하여야 한다. 민속두.용의 생營내용들은 당시에는 비톡 진

보적인 것이였다고 하여도 오능의 립장에서 보면 부즉졈들이 fl믈 수 있다. 이야기거리

들營 시대의 감정올 구현하여 발전개작하는 것은 민속무용營 재현욍성하는 데서 중요한

원첵의 하나이다.

또한 춤가탁暑 현대적 미감에 말게 다듐어야 한다. 營가락을 다듬는 뎨서는 원래의

샥營율 심픽면서 다듬어야 한다. 지나치게 다틈어서 원래의 섬격이 없어지는 것과 길m읕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補

혈재 북한에서 전승하瓦 있는 전통공연예술온 바로 이러한 이론과 원칙에 입각

하여 재창조된 젓이다. r 조선민속무용,에서는 역사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굴한 민속무용을 80여중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혔재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을 현대화한 종목 가운데 자주 공연하고 있

는 젓들읕 몇 가지 살펴 뵤기로 한다.

16) 박종성, r 조선민속무용.(평양2 문예출판사, 1991), pp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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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돌라리

<돈돌라리%는 원래 함겅낱도 북청 지방에서 예전부터 즐겨 논 민속놀이다. 북

청의 부녀자들은 한식 이튿날 오전에는 管레暑 캐고, 오후에는 남대컨가나 속후면

의 모 래산에 모여 노 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效다. 이때 <돈돌라리>.<이 강

산 서산에>·<라리라 라따>·<是 쏘 쏘라이쏘>p·<삼천리 노례>·<전잡섬타령>·

<양류나 청산>k.<봄철 나비>·<리리 畓리리> 둥 20여종의 민요들이 불렸는데, 모

두 흔졉고 정패한 가락의 노 래들이다.

돈돌라리층온 누구든지 북 장단파 노 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 들어 마욤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w 전숭파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

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횐 모래밥에 춤판욜 둘러싸고 사람들이 큰 원형을 이루

면서 暑러檢으면, 그중 몇 사람이 춤판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때 모 여 徵

은 사람들은 노래을 부르고 손뼉올 치면서 홍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피리 · 퉁소 둥 풍악 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팠의 분

위기가 점접 고조되면, 한복판에 나간 사람온 군중들의 손뼉 장단 · 북 장2 · 노래

에 맞추어 명랑하고 졍패한 돈돌라리줌을 춘다. 그러면 물러 後았던 사람들이 춤

판에 뛰어들어 함께 어울린다.

이 놀이는 후에 놀이의 성겨이 많이 달라졌는데 점차 총각들도 창가하게 되고,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반입집회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일경(H

T)온 군중들의 놀이 모 임을 감시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남녀 청년들온 경찰이

오는 것욜 서로 경계하면서 이 놀이를 계속하였다.

돈들라리에서 
'

돈들'온 
'

제 자리로 돌아 온다,"동暑 날'의 뜻을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

돈돝라리'가 
'

昏吾 날' 측 해방을 맞이할 아침으로, 또한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 땅이 다시 우리에게 돋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돈돌라리>가 항

일민요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r 조선의 만속놀이.에서는 
"

돈돌라리춤파 노래에는 우리 인민의 애국주

의적 사상 · 감정이 혐차게 숨쉬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무놀이는 오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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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극곡에서 청년들과 인민들이 가장 즐겨 부르며 춤추는 가무의 하나로 되고

앴다"고 설명한다.171

북한의 
'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4<로동청년%y(1988. 3.

13)에서는 <돈들라리>의 특징을 윤무(lIt쁘) 형식파 피1기 있는 骨가락이라고 소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돈돌라리>는 남녀가 들러서서 춤을 추는 운무인

데, 춤을 추면서 중간중간에 
'

좋지1","좋지!" 등의 소리를 넣어 흥을 돋우는 등 새

롭게 개작兎옴을 밝히고 있다. 또 이 기사에 의하면 <돈돝라리%-는 민속무용을

모두 발굴하고 창작 완성하는 테 대한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용 창작가들

이 새롭게 개작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된

이상에서 %돈돌라리>는 현재도 전승되면서 최근 새롭게 개작되어, 북한의 전

지역에서 각광받는 가무놀이로 부상되었옴올 압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1987

년에 발간한 
r 조선음악연감」올 보면 1986년도 평안북도 얘술선전대의 공연 종목

에 <돈돌라리>가 들어 있음올 발견하게 된다.

최근 펼자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섕축전에서 공연한 민

속놀이를 담은 비디오를 致는데, 거기에 <농악> · <봉산탈춤>과 함께 <돈들라

리>가 들억 있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공연하고 있는 <돈돌라리아는 예전의

가무놀이를 완전히 개작한 형태였다. 우선 의상이 매우 화려하고, 소고 같은 소

도 구를 사용하며, 바구니릍 갖고 몸을 완전히 뒤로 것히는 동작을 비롯하여 춤사

위가 管致고, 템포가 매우 할致으며, 관현악의 음악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면서 骨

추는 둥 상당히 개작된 가무놀이였다%181 민요 <돈돌라리>의 가사도 원래의 내

용을 망이 변개하였다.

AL

(여營)돝드날이 돈暑날이 든드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城이요

리라리라리 돝돌낭이요

譽 돈暑납이 돈들납이 돈暑낱이요

시Lli 강변에 론譽날이요

T 돝暑날이 돝暑皆이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애 돈暑날이요

모래 청삽에 돝暑날이묘

이 돈暑납이 돈드낱이 돝드납이요

모래 산천에 돈돌난이요

17) 서득창 으, 앞외 첵. P Al.

18) (자의 葛 향이 마첨 북청이므로 윈답한 북청 출신 노 인들을 대상으로 <돈돌릭-리>에 r11하여 조사

하고, 1991년 젠국민속예숱경연젓1회에 4돈들라4>팅이 참가하도록 주성하옜기 때문에, <돈들콰

리>외 원래 모숩을 잡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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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강병에 돈드낭이요

魯 돈暑낱이 돈營합이 돈돌날이요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보배 산천에 돈드남이요

모래 산천어1 돈昏납이요

譽 오박상이 호가접에 모래 감산아

리라리라리 돈드날이요

리라리라리 돝드납이요(i자 재목)

B

(전헙)돈돌라리 돈昏라리 돝드라리요

보배산천에 돈暑라리요

春 營에 가면 營이 모 무 종녔벌이라

급나아 넘처나 돈돌라리묘

暢 w터마다 營아가면 노래 소리라

奮하기 g겨5Al 돈昏라리요

m 산에 가면 산이 모무 황晋산이라

割매가 i 든醫저 돈드라리요

春 懷집아다 徹아가면 웃용奮이라

기뽐이 넘처나 돝돌라리요

春 간 곳마다 경치 譽고 살기가 譽아

급수라 이 강산 돈暑라리요

A는 원래 예전부터 부르던 <돈들라리>h이고, B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개작한

<돈돌라리>이다. 해방 후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에서는 자기들

의 체제가 우수하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이 마치 지상낙원인 것처럼 가

사률 게작하여 놓온 것이다.

(2) 회양닐니리춤

<회양닐니리骨>온 원래 강원도 회양 지방의 가무놀이인데, 
"

닐니리가 겯니리"

라는 후렴구暑 한복하면서 춤을 춘다. 회양닐니리 장단온 굿거리장단인뎨 느린

편이다. 조선시대에 머슴들이 가을에 추수 타작을 다 끝내고 하루 날을 받아서

놀 때 추던 춤이 바로 닐니리춤이였다. 그러므로 다소 거칠고 투박한 춤동작으로

宅어지늠데, 가장 특징적인 동작k흔 팔을 쭉 피 손목을 세우고, 놀리는 동작이다.

굽혀서 놀리는 동작온 적고 팔을 폈 치1로 놀리는 동작이 더 발다.l9)

<회양닐니리骨>온 노 레와 더불어 농먼들이 모두 즐겨 노는 rfi중적인 가무놀이

로 曾전하여, 현재 북한의 에술단에 의해 자주 공연되고 있다. 필자는 1991년 8

월 소련 사할린에서 담한과 북한의 전통공연예술단이 공연하는 젓을 관람할 기회

19) 박종성, r 조선만속무용, (평양2 문예普판사, 1991), p.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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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북한의 예술단은 
'

평양옴악무용단'이었는데, 공연 종목 중에 < 회

양닐니리>가 앴었다. 혼성 5중창으로 부르는 민요의 곡조가 매우 홍겹고 경4兎

는데, 민요의 현대화 작업이 매우 잘 이루어진 경우라고 생각되었다.

(3) 농악 및 기타 민속놀이

<농악> · 호씨昏> · <그녜뛰기> · <닐뛰기>k · <줄다리기>b 등의 민속놀이도 북한

에서 잘 전숭되고 있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에는 가무놀이인 돈들라리와 함께 농악·씨릍·그녜뛰기.녈위기.줄

다리기·단심줄놀이 등이 있었다.

해방 후 농촌이 전부 협동화하고 모든 작업이 집단화된 북한에서는 4농악>e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으므로, 당의 문화정홱애 의해 농악을 대중적이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臧다. 북한에서는 현재 농악에 대하여 
'

명절날과 특히는 농촌들

에서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와 같은 명절날이면 으레히 따르는 춤으로서 군중적이

면서도 대중적인 춤으로 일반화되여 있다.'20)고 할 정도로 별리 보급하여 광발하

게 전숭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농악대의 밴앞에 서는 농기(農旗)의 글온 원래

「
農者 5ET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라고 한晋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 전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시책에

따른 것으로 문화의 대중화와도 연결퇸다.

앞에서 소개한 영삼자료를 통해 본 농악은 무동을 3충으로 올리는가 하면 열두

발 상모를 돝리는 등 매우 어려운 연기를 구사하며, 찰말하고 결되한 춤사위와 음

악이 어울리는 놀이로서 예전 농악의 모 습을 많이 갖추고 있였다.

4 씨름>은 우리 민족의 건전하고 진정한 민속놀이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북한의

주요 민속졈기의 하나가 되었다.

< 녜뛰기>t 그 유래가 오래 되고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속놀이로 평

가되는데, 오늘날도 북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생활감정에 맞게 계숭 발전되고 있다.

20) 박종성, 앞의 M, p 21.



406

<널뛰기)-는 해방 후 북한에서 당의 문화정왝파 체육정책에 의하여, 근로인민들

의 진정한 군중문화오락으로서 또한 인민체육으로서 여성들의 민족적 운동경기의

하나료 새롭게 발전하였다. 특히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영상자료에서도 확

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에서는 닐뛰기 도구를 개량하여 마치 서어커스(북한

의 용어로 
'

교 예')暑 하둣이 닐욜 높이 멸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그리고 녜 사

람이 차례로 널올 뛴 후 먼저 毛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4충의 무동올 만드

는 방식으로 닐뛰기暑 개작하玆다.

<줄다리기>는 그 놀이의 요소가 소위 
'

대중적 숭리률 위한 노 력" 또는 
"

인민

봉기의 형싱-r둥

� 

단겯된 집닸의 역량을 시위하며 투쟁정신올 배양한다는 이유로

장려되고 앴다.

2) 민속무용의 현대적 개작

다움에는 민속무용의 혈대화률 살펴 뵤자. < 아박줌% · <쟁강춤> · <물동이춤>

· < 부채骨> · <3인무>k 둥온 노 래는 부르지 않고 음악 반주에 맛추어 춤을 추는

무용인데, 전통적 무용을 현대적으로 매우 잘 계숭한 대표적인 예이다.

마침 필자는 1991년 8월 사管련에서 북한 어1술단의 <아박춤% · <쟁강춤>k · <물

동이骨> · 인무>h를 구경할 수 있었고, IS89녠도 북한의 신魯음악회 비디오를

통해서 <부채춤> · <장고춤>p 둥을 구경할 수 일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작한

<조名무용집>이라는 제목의 영싱-자료에서는 민속무용으로 아박骨.밤울춤, <조선

예술인들의 노래와 骨>이라는 제목의 영싱-자료에서는 장고춤,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공연 영상자료에서는 아박춤·쟁강춤·3인무가 발견된다.

(1) 아박춤

< 아박춤X욘 북한의 예술단이 세계 각국을 순회공연 할 따1 반드시 공연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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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종목이다. 이 춤온 고 구려의 4동동춤>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되면서 섕긴

춤으로, 고려와 조名시대의 <동동骨>이 아박이라는 악기를 들고 흠을 춘 데서

< 아박충>이라는 명毛이 생臧다T2U 4아박춤>은 매우 수준이 높은 무용으로서,

춤을 추는 10여명의 연기자들힉 모두 아박을 들고 반주옴악에 맞추어 춤읕 추다

가 일정하게 아박을 친다. 반주음악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작하억 매우 흥겹고

을동적인데, 이 옴악에 맞춰 아박을 칠 때 율동적으로 울리는 옴향으로 하여 더욱

예술성 있는 무용이 되고 있다. 매우 우아하면서도 율동적이고 흥겨운 <아박춤>

은 북한이 자랑하는 민속무용인데, 일반 대중이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음악을 통

하역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 잼강춤

<쟁강骨>은 팔에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쇠팔찌를 끼고 추는 민속무용으로 이

춤도 북한이 자랑하는 매우 우수한 예술이다. 이 춤은 가을에 풍년이 들어 기떠

하면서 추었던 품으로서 농사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농악무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인뎨, 어떤 지방의 농악무에서는 여자들이 큰 역할을 맡

아 늘기도 하였다. 농악무가 닐리 퍼져 앴는 황해남도의 어떤 지방에서는 농악무

를 출 때면 간혹 춤 잘 추고 활달한 성격읕 가진 역자들이 독자적으로 한몬을 차

지하여 춤을 벌려 놓았다. 이때에 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쟁강쟁강 하온 소

리를 내는 쇠팔찌를 끼곤 하였다. 농악무에서 여자들이 쟁강거리며 추는 춤온 후

에 여러 지팡들에서 여자들끼리 추는 풍년가을춤으로도 되고, 또는 답자들도 함께

어울려 추는 풍년용으로도 변화 할전되였다고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충의 율동

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목이나 허리같은 데에도 쇠불이를 맡곤 하였다.

<쟁강骨>온 서해안 지방과 남해안 지방에서 널리 퍼졌였는데, 여성들이 기본으

로 되고 있으며 활달하고 올동적인 것으로 하여 색깔이 두드러지는 민속무용이라

고 할 수 있다. 4쟁강춤>에서 고 유한 율동온 두 팔읕 앞으로 쭉 내펴고 손등을

21) 박종성. 앞의 채,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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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손바닥으로 가 게 치는 동작, 괄욜 매거나 감을 때 마지막 장단에 억양

올 주는 놀림o]다. 이때에 팔꺼나 팔에 단 그밖의 장식품들이 팔의 놀림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또한 허리률 약간 제낄사하는 동작과 선 자세에서 급격하

게 앉는 동작과 두 무를을 모 아 徵고 머리를 숙이면서 팔로 땅을 두드리는 듯한

동작들도 고유한 동작들이다.

이것이 널리 퍼져 헌재의 쟁강춤이 되었는데, 원래의 모 습에서 많이 변화되였

고
, 특히 약동적인 성격이 잗 부각되었으며 활달한 맛이 두드러진 민속무용이 되

었다는 것이다.22)

그러나 필자는 삳제로 < 쟁강춤>-各 팝람한 후, 이 춤이 무당춤에서 유례한 것이

라는 셍각을 갖게 되었다.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공연했던 북한의 예술단린들도

그렇게 말蜜다. 우선 짓을 꼿온 모자와 의싱- 그리고 팔꺼같온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팔을 놀리면서 허리률 약간 제낀 듯한 동작파 선 자세에서 급격하게 않는

동작, 그리고 두 무릎을 끊고 앉아 머리를 숙이면서 팔로 땅을 두드리는 듯한 동

작 둥F 예전 무당춤의 모 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리고 < 쟁강춤y의 반주음악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옹장하면서 흔겨운 가락

으로
, 마치 슬라브풍의 음악을 연상시킬 만큼 완전히 협데적인 갑각으로 개작된

음악이다.

(3) 물동01춤

<물동이춤>k온 < 샘물가에서X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 졍패하고 홍겨운 음악

에 맞춰 여러 명의 연기자가 물동이률 머리에 이고 살랑살랑 걷으면서 춤을 추는

데, < 아박춤> · < 쟁강춤>과 합께 민속무용의 현r11화에 성공한 대표적 예술이다.

이외에 민속무용올 현대화한 것으로는 <부채骨> · 43인무>k 둥이 있는뎨, 모두 졍

패하고 홍겨운 반주읍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이싱-에서 살펴 본 < 아야춤X .

< 젱강骨> · <물동이骨> · < 부채骨> · <3인무>k 둥 현제 북한에서 전통공연예술을

22) 학종셩, 앞외 책, pp 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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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叫하여 공연하고 있는 예술들은 모 두 흥겹고 경패한 춤과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향하는

예술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술성파 대중성의 접목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계속되어 온 전통공연예술의 현

대화 작업이 축적된 결파라고 생각된다.

3) 민요의 현대적 개작

1989년도 북한의 신춘음약회, 1990년 12월 평양민족음악단의 공연, 1991년 8월

사할린에서의 평양음악무용단의 공연파 이미 앞애서 소개한 10종의 영상자료 賀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요즘 북한에서 자주 공연하는 민요는 <양산도> ·

%뱃노래> · <영변가> · <닐니리야> · < 회양닐니리>k · <아리랑> · < 신고산타령>

· <능수버들> · <산천가> · < 영친아리랑>h · <도라지타령> · <박연폭포> · <정방

산성가> · <자진난봉가>A · <기나리> · <옹헤야>b · 4배따라기>.<밀양아리랑>.<까

투리타령>·<베틀가>·<노들강변>k·<돈돌라리> 등 전통민요와 4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황금산의 백도라지>h·<금수강산 우리 조국>.<금강산을 노 래하

세>·<대동산 실버들>·<해당화>·<풍년고사리> 등 전통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민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이싱-의 민요들올 전통민요 가수가 부르는 경우와 성악가들이 부르

는 경우, 그리고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경우가 었다. 성악가들이 부르는 경우

는 독창, 여성 3중참, 여성 5중창, 횬성 2중창, 횬성 s중창, 흔성제참 등 여러 방식

으로 부른다. 국립평양예술단·평양민족음악단·평양읕악무용단 둥 전문적인 공연

단체의 팔동을 통하여 민요를 매우 잘 전숭하고 있다.

북한의 민요 전숭에서 주목되는 毛은 전통민요라도 평안도의 < 수심가>나 함경

도 의 < 애원성>처럼 비애를 주조로 하는 민요는 
'

창'이라고 하여 자주 공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밝고 경쾌하고 명랑한 민요들올 주로 공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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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민요의 현대적 계숭을 위하이 
"

움악예술 부覺 일꾼들은 우리의 딘족

옴악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r사회주의문학예술룐,)라고 교 시한 바 있다. 그래서 민족음악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는 젓온 북한의 일관된 방침이다. 현재 복한에서는

가사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연햄방식올 새롭게 개발하여 민요를 현대적으로 게숭

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온 19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본겨화된 둣하다. 북한에

서 발간된 민요집을 조사해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순수한 전통적인 민요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 민요의 가사를 개작하여 현대의 노

동에 맞게 내용욜 삽입하는가 하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과 북한이 지싱-낙원이

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기 머1문이다.

우선 가사 속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삽입한 민요부터 살펴 보자. F 조선

민요곡집.(1) 중 <수령님 온덕으로 대풍이 들었녜>k · <합금산의 백도라지% · <骨

수강산 우리조국>이 여기에 속한다T23) If 조선예숄u(1982. 5)에 따르면 이외에도

<근강산을 노래하세> · < 데동강 실버들> · <눙수버들> · <해당화>k · <풍년고사

리>p 등이 킴일성의 우상叫에 이용된 만요들이다i24)

이 가운데 < 황금산의 백도라저>를 살 보자.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營금산 기슭에 백도라지

해마다 케고 케여도

도라지 暑년만 든다누나

(쁘割) 에s1요 데s1묘 에ai묘

무리녜 놈잠 營급산 즈다

새i도 i추며 k[아暑다

꽃피는 새삽립 알覺當플

도라지도 靈다녜 약도라지

머버이 수렵H 惱變 아래

23) r 조선민요학젭.(l) (평양2 문여1魯관사, 1979).

24) r 조名41술, (평양2 문예출판사, 1982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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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요는 조도 라지타렴아 개작한 것인톄, 가점부분과 같이 길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를 삽입하였다.

다음온 가사 속에 북한이 지성-낙원이叫고 선전하는 내용을 삽입한 민요를 살펴

보자. r 조선민요곡집」(1) 중 <금감산 우리 조국> · <조선팔경가> · <명승가> ·

4양산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민요들은 여러 절로 구성된 분런체의 민요인데,

그중 일부 가사에 북한이 지싱-낙원임을 선전하는 내용이 보인다. 개작된 부분은

모두 유사한 가사이므로 <양산도>의 경우만 검토하기로 한다.

에sll이에 양먹 흠11삽 호르는 營은

欄昏벽으로 番暑아든다

(후렴) 이무화 譽구나 금수라 강삽

엡멥의 학원이 여기로구나

<양산도>는 가점부분파 같이 후렴 속에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한다.

가사의 개작은 민요집에만 이等게 수록되어 와는 것이 아니라, 펼자가 관람한 북

한예술단의 설졔 공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김일성의 교 시에 따라서, 省요의 연행방식도 새롭게

변형시켰다. 필자는 북한에서 1의79년에 발간한 r 恐선민요곡젭.(l)에 수륵된 민요

와 북한예술단의 공연을 통하여, 현재 북한에서 불리고 었는 민요의 가창방석과

춤읕 포함한 연행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r 조선민요곡집고1)에는 4수령점 온덕으로 대풍이 들었네>(여성 2중창과 魯성합

창곡), 4새봄을 노 래하녜>(여성 2중창곡), <조선팔경가>(여성 2중창곡), <양산

도>(여성 4중창곡), <노둘강변>(여성 2중창곡), <바다의 노래>(여성독창과 낱성

합창곡)식으로 각 민요의 가창방석을 지정해 놓았다.

1989년도 북한의 신춘음악회의 공연내용 중 민요로는 <영볜가> · <喪노래>(바

다의 노래) · <양산도%가 있었다. 평안북도 예술단이 나와서 <영변가>를 독창과



4 12

합창으로 물兎는데, 노리1하는 사람들과 骨추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다. 처음

에는 노레하는 사란 이외에 8명의 무용수가 나와서 부채춤을 추고, 노래의 중반쯤

에는 4명의 무용수가 더 나와서 장고骨을 추었다. 즉, <영볜가)가 불리는 가운

데 부체춤과 장고骨이 어우러지는 가무놀이로 방전시킨 것이다.

<橫노래>(바다의 노 래)는 
r 조선민요곡집.(1)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여성 독창과

남성 합창곡으로 불兎다. 그리고 <영변가>y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무-f수들이 나

와서 춤을 추는 가무놀이였다.

4. 절 론

현제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숭 실태를 비교하면, 남한온 전통공연예술올

전통적 양식대로 잘 보존하고 있지맙, 그 현대적 제창조는 미진한 형편이다. 반

먼에 북한에서는 젼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에술온 대부분 전숭이 단절되었지만, 전

昏공연예숱의 현대적 재창조는 팝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공연예술

을 현대적으료 재창조하는 작업에서 모든 민중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합께 예

술성의 곽보라는 과제률 말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 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투히

1의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온 북한의 문화시책과 켸률 같

이 하며 전숭되고 SE,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복고적 경향파 함께 개방적 경향

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공연예술이 전통사회에서 동일한 문화적 환경을 배겅으로 성장해

온 먼족문화 유산으로서 민족적 동징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분얘이긴 하지만, 이미

해방 이후 상담히 이질화된 사정올 고려管 때, 전통공연여1술의 교 류를 통하여 민

족적 동질성올 회복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간의 전통공언에술단체의 황발한 교 류가 요망된다. 전통공연예술단

체의 싱-호 교한방문 공연이나 각 지역의 특징적 민속놀이 교 류를 통하여, 날북간

의 전통공연예1술에 
4데한 

인식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보의 부족온 이젤화된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읕 올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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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에

서는 남한의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을 접하게 뒵으로써, 민족문화의 을바른

모 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暑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현

재 활발하게 전숭하고 있는 분야부터 교 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통민요경연대회, 농악졍연대회, 장사씨昏대회, 그녜뛰기

를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의 경연대회, 전통공연예술축제 둥올 개최하여 잊혀져 가

는 민족 정서를 회복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 분야 학자들의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그

동안 서로 고 정되였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

도 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 것이 펼요하다. 이 바寺 위에서 학문의 본질있 객관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전
된

통공연예술에 매한 을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賀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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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집. (1),(기 (평양:문예출판사, 1983)

5. 김일출, r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0과학원출판사, 1058)

6. 김학준 의, r 남북의 섕활상, (서울:박염사, 1086)

7. 물절문叫유물보존회, r 조선의 민간오락, (평양:국립출판사, 1955)



413

식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에

서는 남한의 전통적 양식의 전통공연예술을 접하게 뒵으로써, 민족문화의 을바른

모 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暑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현

재 활발하게 전숭하고 있는 분야부터 교 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우선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통민요경연대회, 농악졍연대회, 장사씨昏대회, 그녜뛰기

를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의 경연대회, 전통공연예술축제 둥올 개최하여 잊혀져 가

는 민족 정서를 회복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전통공연예술 분야 학자들의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그

동안 서로 고 정되였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

도 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 것이 펼요하다. 이 바寺 위에서 학문의 본질있 객관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전
된

통공연예술에 매한 을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賀 기타 자료

참고문헌

1. 고정옥, r 조션구전문곡연구. (평양:과학원출망사, 1962)

2. 권택무, r 조선 민간극, (평양:조선문학예술동명출판부, 1966)

3. 김내창 · 선회참, r 조선의 민속」(평양2 사회과학출판사, 1986)

4. 김상훈 편, 
「
가요집. (1),(기 (평양:문예출판사, 1983)

5. 김일출, r 조선민속 탈놀이 연구, (평양0과학원출판사, 1058)

6. 김학준 의, r 남북의 섕활상, (서울:박염사, 1086)

7. 물절문叫유물보존회, r 조선의 민간오락, (평양:국립출판사, 1955)



l [.l

8. 미 상, 
r 조선만요곡집. (1) (평양:문예출판사, 1979)

9. 박종성, r 조선민속무용. (평양;문예출판사, 1991)

10. 박치합 편, r 구전밌요집. (평양:국립과학출판사, 1960)

1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It 문학예술사전. (평양:파학백과사전출팝사, 1975)

12. 사회과학원 문하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3)

13.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IC조선민족풍습,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14. 사회과학쇤 역사연구소, F조선전사4 전저권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15. 서득창 외, r 조선의 민속놀이. (평양:과학원 민속학연구실, 1964)

16. 장권표, r 조선구전문학개요」 (고대 · 중세편)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4

17. 전경욱, r북한민속예숩의 였구동향] , 강팡식 편, r 남북 야술교류 여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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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L 북한의 기록영파 <조섰민속명절놀이>k률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이 자료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게정년딱생축전에서 공연한 민속놀이임.

2. 북한의 
'

신춘음악회'暑 담온 비디오테잎(lOSS년도).

3. 1990년 12월 
'

팽양민족음악단'의 서움 공연자료.

4. 1991년 8월 구소련 사할린에서 공연한 북한 
'

평양음악무용단'의 실제 공연

을 창관한 자료.

5. 북한의 혁명가극 로꽂 파는 처녀>T의 영화자료.

e. <조선예舍인들의 노 래와 춤>피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7. <조선민요>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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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요 군중무용%피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잎.

9. <조선무용집>h이라는 제목으로 
'

만수대예술단'과 
'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공연

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10. 
'

국립평양예술단'의 일본 공연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잎.

Il. 최근 볜모하고 있는 북한의 공연예술을 답고 있는 비디오테잎(북한 탤레비

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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